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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장 덕창 장군 영결식 엄수

제 4 대 공군 참모총장을 지낸 고 장 덕창 장군의 영결식이 7월 15 

일， 공군본부 광장에서 유 재홍 국방부장관， 옥 만호 공군참모총장을 

비롯한 공순장병과 유족，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되었다.

옥 총장은 이 날 조사를 통 해 「장군은 아시 아에서 처음으로 비 행 1 만 

시 간을 돌파한 조종사로 우리 공군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」고 고 

장- 장군을 牟모하였 다.



장 지량 주 이디오피아 대사 공본예방

장 지 량 주 이디오피아 대사가 7월 14일 귀국 인사차 공군본부를 

예방，의장대의 사열을 받고 있다.

신임 주한 미 해군 사령관，옥 만호 참모총장 예방

신임 주한 미 해군 사 령 관 「몰간」제독이 7월 5일， 친선방문차 
공군본부로 옥 만호 총장을 예방，기념패를 증장받고 있다.

:3수 구 I 11 노 ^풍 〇 •] 즈 !* 어、* 다 '

우 리 는  민 족 중흥의 역사적 사 명 을  띠고 이 땅에 태 어 났 다 . 조상의 

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 립 하 고 ，밖으 

로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때다.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 

의 지표로 삼는다.

,  성실한 마 음 과  튼 튼 한  몸 으 로 ， 학 문 과  기술을 배 우 고  익 히 며 ， 타

I  고 난 저마다의 소 질 을  계 발 하 고 ，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

삼아， 창조의 힘과 개척 의 정신을 기른다.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

능 률 과  실질을 숭 상 하 고 ， 경애와 신의에 뿌리 박은 상 부 상 조 의  전통

을 이어 받아， 명 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 돋 운 다 . 우리의 참의

와 협 력 을  바 탕 으 로  나 라 가  발 전 하 며 ，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

근 본 임 을  깨 달 아 ， 자 유 와 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 무 를  다하며. 스

스 로  국가건 설 에  참 여 하 고  봉 사 하 는  국 민 정 신 을  드 높 인 다 .

반공 민주정신에 투 철 한 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 이 며 ，자유세

r

계의 이상을 실 현 하 는  기 반이 다. 길이 후손에 물 려 줄  영 광된 통일조 

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 념 과  긍 지 를  지닌 근 면 한  국 민 으 로 서  민족 

의 슬기를 모 아  줄기 찬 노 력 으 로 ， 새 역사를 창 조 하 자 .

공군 전 부대 정훈참모회의 개최

공군 전 부대 정훈참모회의 가 7월 12일 공본 기 획상황실에서 

전부대정훈참모가 참석합 가운데 개최되었다. 이날 회의에서는 
7 • 4 남북 공동성명에' 따른 공군의 정훈교육 방향과 지침이 

하달되었다.

이 영용 대령 외 〇 〇 명의 고급장교 전역 기념촬영

ᄉ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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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 있지 않으 나 , 우리의 적 공 산 계 열 에 서 는  이 와 같 은  책 

자 들 도  저들의 전 략 정 보 자 로 로  이 용 코 자  현안이 되 고  

있으며， 최근 정부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행되는 책자들이 

온 갖  수단으로써 간첩들의 손에 의하여 공산진영에 유 출  

되는 사 례 가  발 견 되 고  있음에 비추어 이 간행물의 독 자  제 

위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부지중에 적에게 이 용 되 는  

일이 없 도 록  이 책자의 취급 및 보관에 철저를 기해 주시 

기 바람 니 다 .

공 군 본 부  정 혼 감 실



권 두 언

광복절을 맞이하여

정흔감 공군대령 신  찬

T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.』라는 말이 성서에 있다. .

이 말은 새로운 계기가 있을 때마다 흔히들 써 온 말이다. 오늘날의 국 

내외 정세로 미루어 보아 군인으로서의 새로운 자세확립에도 적용되지 않 

을 까 ,? ' . .

조국이 일제의 압제 하에서 광복된지 27년. 해마다 8 *15광복절은 어 김 

•없이 돌아온다.

식민지의 굴레에서 벗어 난 감회어린 해방의 기쁨이 금년에도 새로운 결. 

의를 가져 다 주고 있다. ,

올들어 세계정 세와 국내 당면문제 등은 많은 변모를 가져 왔다. 동서 해 

•빙 무우드가 그렇고，닉슨 미 대통령의 중공과 소련방문이 그러하고， 남북 

.적십자회담과 난북공■성명들이 엄청난 정세변화였으며， 온 국민去 새로운 

자세로써 이 에 대 응해 나가야 하는 것이 다.
k ‘

더구나 군인으로서의 우리는 국토방위의 본분에 충실하기 위해 격변하는



정 세를 정확히 파 악 하 여  새 로 운  좌 표 와  각 오 로  대 처 하 여  야 한다- 

공 군  장 병 은  올 해  광 복 절 의  의 의 를  바 로  여기에 두 어 야  할  것이다- 

우리 는 우 선  내 외 정 세 에 대 응하기 위하여 더 욱  정 예화작업 에 매 진 하여 야 

한 다 . •

남 복 간 의  평 화 적 인  무 우 드 가  조 성 될 수 록  우 리 의  국 력 과  국 방 력 은  더 욱  

증 대 되 어  힘의 우 위 를  확 보 해 야  한 다 . 그러기 위 하 여 서 는  자 주 적 인  노 혁 을  

총 동 원 하 여  이미 추 진 하 고  있는 정 예 화 과 업 에 서  계 획 된  예 정 을  단 축 시 키 고  

내 실 화 된  전 기 와  기 술 을  몸에 익 혀 야  한 다 . 그 리 고  보 다  확 고 한  정 신 무 장  

확 립 으 로  어 떠 한  형태의 „경 쟁 에 서 도  이길 수  있는  소 지 를  마 련 하 여  야 한 다 .

휴전 아닌 휴전의 상 황  아래 비 정 규 전  양상의 도 발 을  자행 해 오 던  북 한  

미 남 북 대 화 를  통하여 심 리 전 .공 세 를  취하여 오 고  있 음 은  주 지 의  사 실 이 다 .

이 공세 앞에서 우 리 는  촌 각 와  만 심 도  가 져 서 는  아니 된 다 . 국 내 외 적  여 

-■건으로 해이해 지기 쉬 운  정신적 자 세 를  더 욱  확고히 가 다 듬 어  철 통 같 은  

정 신 무 장 을  확 립 하 여  야 하 겠 다 .

이 러 한  대 전 제 들 은  직 책 의  경 중 이 나  계급의 상 하 를  막 론 하 고  누 구 나  충 

분히 인 식 해 야  하 며 , 아울러 타 위 주 의 적  구 습 을  타파 하 여  솔 선 수 범 하 는  기 

풍 이  조 성 되 어 야  한 다 . ' 그 리 하 여  공 군에 복 무 하 고  있는 전 장 병 의  생 활 과  

직 결 ， 과 업 수 행 의  진 척 에  따 라  고 생 과  기 쁨 을  같이 할  수  있 는  새 로 운  전 통  

•을 창 조 하 여  야 한 다 . . •

이 새 로 운  전 통 을  우 리 의  후 배 들 에 게  전승해 주 는  빛 나 는  업 적 을  쌓아. 

같  것 을  광 복 절 을  맞 이 하 여  다짐 해 보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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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 집 실

분단 27년만에 남북대화의 길이 

트였다.

자주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

의 오랜 노력은 이제야 그 빛을 보  

기 시작했다. 지난 5월 2일 박 ;정 

희 대통령각하의/경 단 아래 이 후락 

중앙정보부장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 

일성，김 성주와 회담하고， 북한의 

박 성철이 서울을 방문함으로써 긴 

장완화를 모색한는 남북의 대화가 

처음으로 열리게.되었과，통일을 위 

합 몇 가지 원직들에 의견이 모아졌 

다.

72년 7월 4일 ᅳ평양과 서 울에서 동 

시에 발표된 남북 공동성명은 남북 

대화의 첫 결 실 이 며 「8_15선언」이 

후 박 대통령각하가 일관성 있게 제 

시해온 평화통일의 구상이 북한에 

의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실증 

이다. 이제 우 리 는 「대화없는 대결 

」에 서 「대화있는 대결」을 하게 되 

었으며，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놓 

고 선의의 경 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 

게 되었다. 이와같은 평화경쟁체제 

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 

주의 에 대 한 확고한 신념이 며 ，경 쟁 

을 승리로 이끌도록 국민총화를 구 

현하는 일이다. 국론을 통일하고 내 

실을 이 룩하며，또 대화가 단절되는



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총력안보의.태세를' 더욱 완벽하게 구축해야 한다. 

미것이 바로 대화를 성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며.:， 남북대화에 임하는 국민 

의 올바른 자세인 것이다. ’

1. 남북 공 동 성 명 은  왜 필 요 했 었 나 .

남북 공동성 명은 우리 의 능동적 제 의 로 이 루어졌다. 우리 들의 자주성 과 

자신성이 없었던들 남북 공동성명의 역사적 의의를 가져오지 못했을 것이 

다.

우리는 왜 남북 공동성 명아 나오기까지 주도적 역할을 했는가. 이 것은 무 

멋보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 묵하려는 박 대통령각하의 자신에 하 의 

지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.

박 대통령각하는 이미 1970년 8 월 15일 역 사 적 「8 ‘ 15선언」을 한 뒤 꾸준 

히 분단된 민족의 비극을 풀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모색기 위해 항상 자 

.주적인 입 장에서 능동적으로 통일방안을 찾는데 묵묵히 노력해 왔다.

1박 대 통 령 각 하 는 「8.15선언」에서 남북한의 어느 쪽이 국민을 위해 보다 

'더 자유롭게 잘 사는 체，제인가를 선의의 경쟁으로 겨루어보자는 획기적 '제 

의 를 했 던 것 이 다 . 이 것 이 야말로 해 방 25년 동안 어 느 지 도 자 도  시 도하지 

못했던 자신에 찬 자주적인 태도 표명이 었다.

그 뒤 만 1년이 지난 작년 8 일 12일 우리 대한 적십자사의 제의로 남북 

가족찾기 를 위한 인’도주의적 남북적십 자의 예 비회 담이 열 렸다.

ᅳ그러나 우리의 능동적인 .평화주구의 ■노력에도 불구하고 북만의 가열된 전 

쟁 준비는 우리 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하나의 불씨로 커가고 있 었다.

북한은 이 른바 전•국토의 요새화，전 인민의 무장화，군비현대화，전군의 

간부화 등 4대 군사노선으로 전쟁준비를 끝내고 있었다.

박 대통령각하는 평화적으로 남북이 접근하여 통일의 길을 모색 기 위해 

서도 우선 발등에 떨어지기 쉬운 전쟁위협의 불을 끄는 조치를 취하지 않 

을  수 없었다. 즉 평화추구를 적今화 시키기 위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 

리 의 안보태 세 를 강화하여 북한의 무모한 남침기 도를 막아야 했 기 때 문에 

비상사태를 선언했던 것이다.



한  마디 로 평 화 ；통•일을 향 한  자주적 이 고 능 동 적 인  자 세 와  함께 총력 안 보  태’ 

세 를  다 짐 한  비 상 사 태 선 언  등  통일의 의 지 와  전쟁  억 제 라 는  두  가 지 의  민 

족적 사명이 남 북  공 동 성 명 을  낳 는  배경이 되 었 다 고  하 겠 다 .

우 리 가  비 상 사 태 의  어 려 운  시 련 을  극 복 하 는  가 운데 박 대 통 령 각 하 는  .국  

가 가  가 야  할  원 대 한  길 과  먼 장 래 를  설 계 했 고  자 신 과  역 량 을  바 탕 으 로  한- 

지 도 자 로 서 의  탁 월 한  영 단 을  내려 역 사 적 인  남 북 대 화 의  길 을  트이 게 만들- 

었던 것 이 다 .

남 북 대 화 가  북 한 즉 의  성 실 한  태 도 로  진 행 되 고 ， 따라서 우리 민 족 의  전 쟁 _ 

이 아닌 평화의 길 로  번 영 된  통일 조 국 을  건 설 하 는  계 기 가  된 다 면  남 북  공 

동 성 명 은  우리 민 족  역 사에 획 기 적 인  공 적 으 로  남게 될 것 이 다 .

2. 남 북 ‘ 공 동 성 명 은  어 면  내 용 인 가 .  '

①  통 일 은  다 른  나라의 힘에 기 대 거 나  다 른  민 족의 간 섭 을  받지 않 고  오직/ 

우리 민 족  스 스 로 의  뜻 과  힘 으 로  이 루 어 져  야 한 다 . 통 일 은  무 력 을  사용•하- 

지 않 고  평 화 적 으 로  이 룩 되어 야 한 다 . 따 라 서  우리 민 족 은  서 로  사 상 이  다  

르 다 거 나  사회적 제 도 가  다 르 다  하 더 라 도  이 를  넘 어 서 서  우 선 은  하 나 의  민' 

족 임 을  깨 달 아  커 다 란  민 족 의  단 결 을  굳 혀  나 아 가 야  한 다 .

②  남북이 ’ 서 로  팽팽히 맞 서 있 는  오 늘 의  상 태 를  누 그 러 뜨 리 고  서 로 가  믿’ 

을  수  있 는  분 위 기 를  만들기 위해 상 대 방 은  없는 말 을  꾸 며 내 어  4 하 거 나 • 

비 난 하 지  않 으 며 ， 크 고  '작은 것 을  가 릴  것 없이 무 력 으 ▲ "대 들 지  않 으 며 ，뜻- 

밖의 실 수 로  말미 암 아  군 대 가  서 로  맞 부 딪 치  는  사 고 를  미 리 막기 위하여 적 

극 적 인  조 치 를  취 하 기 로  합 의 하 였 다 .

③  끊 어 졌 던  겨 레 간 의  연 락 과  관 제 를  다시 회 복 하 며  서 로 의  이 해 를  두 터 ： 

이 하 고  민 족  스 스 로 의  힘 에 의 한  평 화 통 일 을  빨리 추 진 하 기  위해 남북간- 

에 여 러 가 지 의  왕 래 와  거 래 를  하 도 록  하 는 데  합 의 했 다 .

④  양 쪽 은  지 금  온 민 족의 크 나 큰  기대 속 에 서  진 행 되 고  있 는  남 북  적 삽  

자 회 담 이  하 루  빨리 .성 사 되 도 록  적 극  협 조 하 는 데  합 의 하 였 다 .

⑤  쌍 방 은  뜻 하지 않게 갑자기 일어 나 는  군 대 간 의  사 고 를  방 지 하 고  남폭- 

사 이 에  일 어 나 는  문 제 들 을  직 접 ， 그 리 고  빠 르 고  바르게 처 리 하 기  위 하여 서,



울 과  평 양 사이 에 언제 든지 쓸 _수 있 는  직 통 전 화 를  놓기 로  합의 했 다.

⑥  쌍 방 은  이상 에 서  합 의 한  사 항 을  추 진 시 키 고  나라의 통 일 문 제 를  해 결 

할  목 적 으 로  이 후 락  부 장 과  김 영 주  부 장 을  공 동 위 원 장 으 로  하 는 「남 북 소  

절 위 원 회 」를 만들어 운 영 하 기 로  합 의 하 였 다 .

⑦  쌍 방 은  이 와 같 은  합 의 사 항 들 이  조 국 통 일 을  하 루 가  천 년 인 듯  목마르게 

기 다 리 는  온 겨 레의 한 결 같 은  염원에 부 합 하 는  것 임 을  믿 으 면 서  이 합의사' 

항 들 을  성실히 이 행할  것 을  온 민 족  앞에 엄숙히 약 속 한 다 .

이 상 으 로  남 북  공 동 성 명 의  내 용 을  살 펴 보 았 지 만  이 중  실 무 적 이 고  절 차  

적인 사 항 을  제 외 한 다 면  하 나 도  새 로 운  것은  없으며 모 두  박  대 통 령 각 하 가  

오래 전부터 주장해 왔 던  제 안 과  같 은  내 용 이 다 .

결 국  평 화 통 일 을  위 한  박 대 통 령 각 하 의  꾸 준 한  노 력 이 • 그 결 실 을  바 라  

보게 되 었 다 는  점에서 남 북  공 동 성 명 의  의 의 와  성 과 는  매 우  크 다 고  할  수. 

있 겠 다 .

3. 기본정책과는 어면 연관을 갖는가.

합 의 된  통 일 원 칙 은  실 질 적 으 로  우리 의 기 본 통 일  방 침 과  다 른  것이 없 으  

며 어떤 변 동 을  가 져 오 는  것 도  결코  아 니 다 .

남 북  공 동 성 명 에 서  밝 히 고  있 는  자 주 평 화  통 일 원 칙 을  살펴 볼  때

첫 째 ， 외세 의 의존이 나 간섭 없이 자 주 적 으 로  통일되 어 야 한 다 는  말 은  자 

주 적 으 로  통일에 노 력 하 지  않 고  막연하게 외세에 의 존 해 서 는  안 된 다 는  뜻야  

며 ， 자 주 적 으 로  통 일 을  할  수  있 는 데 도  어떤 부 당 한  외세의 간 섭 으 로  통 일 _ 

노 력 을  포 기 해 서 는  안 .된 다 는  뜻 이 다 .

토 착  인구  비례에 따 른 「유 엔 」 감시 하 의  총 선 거 라 는  우리의 통일정책에丨  

있 어 서 「유 엔 」은 외 세 가  아 닌 만 큼  자주적 방법에 의 한  우리의 통일 기 본 장  

책 에 는  아 무 런  변함이 없다.

둘제1， 평화적 통 일 방 법 이  강 조 된  것도  우리 의 기 본 방 침 과  합 치되 므 로  문 

제 될  수 없다.

세 째 ，사 상 과  이 념 ， 제 도 의  차 이 를  초월 해 서  민 족 적 으 로  대 단 결 을  도모. 

하 자 는  것은  같 은  백 의 민 족 으 로  분 단 된  설 움 을  깨 뜨 리 고  통 일 에  대 한  민 족 ­



의 염 원 을  정 치 적 으 로  표 현 한  것 이 다 .

따 라 서  평 화 통 일 에 의  의 지 를  바 탕 으 로  한  우리의 통 일 정 책 을  보 다  현실적 

으 로  보 완 한  것 이 라 고  볼  수  있 다 . ,

지 금 까 지  우리 정 부 는  반 공 을  국시의 제 일 의 로  삼 고  강 력 한  반 공 정 책 을  

견지해 왔 다 . 이제 비록  공 산 주 의 와  대화의 길이 트 였 다  해 도  6 *25동 란 을  

일으켜 동 족 상 쟁 의  비 극 을  겪 게 한  공 산 주 의 를  받 아 들 이  거 나 용 납 할  수 없 

다 는  기 본 입 장 에 는  변함이 없다.

. 그 런 데  왜 용 납 할  수 없는  공 산 주 의 자 들 과  대 화 를  나누게 되 었 는 가 ?

그 것 은  통 일 을  이룩해 야 되 겠 다 는  염원이 나 전쟁의 참 화 로 부 터  민 족의 

•생명과 재 산 을  구 해 보 자 는  생각이 너 무 나  절 실 하 기  때문에 대화의 길 을  찾 

게 된 것 이 다 .

이 것 은  바 로 「사 상 과  이 념 ， 제도의 차 이 를  초 월 하 여  우선  하 나 의  민 족 으  

로서. 민 족적 대 단 결 을  도 모 해 야  한 다 」는  공 동 성 명 의  취 지 와  같 다 . .

대 화 를  나 눈 다 고  해서 공 산 주 의 를  용 납 한 다 는  것 은  결코  아 니 라 는  것 을  

분 명 하 게  인 식 해 야  하 겠 다 .

4. 앞으로 어떻게’ .되어 갈 것인가.

남 북  공 동 성 명 이  발 표 되 었 다 고  .해서 조 국 통 일 이  눈 앞 에  다 가 선  것 은  아 

니 다 .

또  남 북 간 의  •대화가 이 루 어 졌 다 고  해서 한 반 도 에  당 장  평 화 가  찾 아 오 는  

것 도  아•니다. . ‘ .

비 남 북  공동성 명은 155마일 휴 전 선 을  사이 에 두 고  높 아 가 기 만  하 는  긴 장 상  

태 를  해 소 시  켜 전쟁 의 참 화 를  방지 하려 는  민족의 대 화 가  시 작된 었 다 는 데 에  

그  뜻이 있 다 . '

몇' 차 례 의  대 화 를  통해서 긴 장 을  완 화 시 키  기 로  합 의 하 고  자 주적 평 화 통 일  

의 원 칙 이  를  추 진 하 기  위 한  몇 가지 방법 들에 대 해 의 견 을  모 았 다 는  데 에 

불 과 하 다 . 이제 조 국 통 일 을  위 한  남 북 간 의  대 화 는  시 작 되 었 다 . 「대 화 없 는  

대 결 」，「군 사 적  대 결 」을 피 해 「대 화 있 는  대 결 丄 「선의의 대 결 」을 지 향 하 는  

새 로 운  시 대 로  접 어 들 었 다 .



이념과 사상이 다 른 「자유만주주의」斗 「공산.주의」의 두 체제끼리의 참으 

:로 어려운 대화가 시작된 것이다. . • .

이 남북간의 대화가 우리 민족의 최대의 염원인 조국통일이 이륙되는 꿈  

을 실현시켜 줄 것인가，또는 결실을 보지 못한채 도로 대화가 막 힌 「군사. 

대결」의 시대로 되돌아가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무도 예측할 수 .없다.

남북 공동성 명 을 통해 서 서 로 굳게 약속한 바와 같 이 「크고 작은 것을 막, 

•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，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. 방지하기 위한 

적극적 인 조치 를 취하고」，「남북 사이 에 다방면적 인 제반 교류를 실시」하고， 

「남북 적십자회담이 하루 빨리 성사」되고，이 후다 중앙정보부장과 김 영주 

조직지도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 조절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 됨. 

.으로써 자주 평화통일을 위.한 남북간의 약속이 성 실하게 이’행된다면 통일 

의 .길은 한 길음 다가서 게 된다. 그러 나 남 * 북한 어느 한측에서 약속을 지 

-키지 않는다면 통일의 길은 막히게 된다.

'여기서 우리는 평화통일을 원한 박 대통령각하의 일관된 집념과 제의를 

알아볼 필요가 있다.

멀리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이 1970년 8 일 15일 박 대 통 령 각 하 는  북한이 

무장공비 담파 등의 모든 전쟁도발행위를 즉각，중지하고 소위 무력 에 의한 

적화통일이나 폭력혁명에 의한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해 온 종전의 태도를 

관전히 포기하겠다는 점을 명백하게 내외에 선언하고 행동으로 실증한다면 

1남 • 북한에 가로놓인 인위적 장벽을 단게적으로 제거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 

히 고 「개발과 건설과 창조의 경 쟁」에 나설 것을 제창했다. 이와같은 평화 

통일의 구상을 박대통령각하는 기회있을 때마다 일관성 있게 .제시했 A 며， 

지난 3 일 육사 졸업식에서도 평화통일을 위한 5개 선행조건을 제의한 바 

입다.

이렇게' 볼 꽤 문제는 북한이 공동성명의 약속을 얼마나 성의있게 이행하 

고 ,또 통일을 위한 대화에 임 하느냐 하는데에 성 패의 열쇠 가 았다고 하 

.겠라.

남북간 정당.，사회 단체 대표자회 의를 열고 통일선거를 실시하자고 제 의 

한지 불과 .2.0일도 안 되어 6 • 25남침을 자행했던 일이나，퓨전협정을 조인ᄒh



놓 고  지 금 까 지  1만건이 넘 는  협 정 위 반  사 건 을 '일 으 켰 던  일 이 나  또  1962년: 

이후부터 이 른 바 「4 대 군 사 노 선 」아란 것 을  채 택 하 여  전체. 북 한 동 포 를  무 장 . 

시■켜놓고 북 만  전 역 을  요 새 화 해  놓 는  등  전 쟁 준 비 메  전력,을 기 울 여  온  북 반  

이 과 연  성 실 하 고  성 의 있 게  남 북  공 동 성 명 에 서  다 짐 한  여러 가지 노 력 을  가; 

울일  것 인 가  하 는  데에 온  겨 레의 관 심 과  기 대 가  집 중 되 고  있 는  것 이 다 .

'조 국 통 일 은  분 단  27边  동 안 을  하 루 같 이  갈 망 해 온  우라 민 족  전체 의 피맺 힌: 

염 원 이 라 는  것 을  염두에 둘  때 우 리 는  무 엇 보 다 도  북한이 성 의 있 게  대 화 에 1，，여

임 함 으 로 써  민 촉 의  여 망 을  저 바 리 지  않 기 를  바 랄  뿐 이 다 .

결 국  남 북  대화의 앞 날 을  지 나치 게 비 관 할  필 요 도  없고 트  지나치 게 낙관- 

하여 방 심 할  수 도  없 는  것 이 다 . 따 라 서 ，성 급 한  감상적 통 일 논 의 에  빠 져 서 는  

안 되며 냉 철 한  판 단 으 로  우 리 가  나 아 갈  올 바 른  방 향 을  찾 아 야  할  것 이 다 .

5. 어면 자 세 로  임해야 할 것인'가.

. 이제 4반 세 기 의  분 단 된  역사에 새 로 운  전 환 점 을  가 져 다  줄 「남 북  공동성： 

명」은 발표되 었 다 . 자 주 평 화 통 일 을  위 한  남 북 을  앗 는  .대 화 의  문 은  열 렸 다 . 

긴 장 을  晉기 위 한  대 화 一  전 쟁 을  미리 막 가  위 만  대 화 一  이 러 한  대 화 가  분- 

단 던  남 북 의  장 벽 을  뚫 고  건 너 가 고  오기 시 작 했 다 . 그-러나 본 격 적 인  대 斗  

는  이제부터 전 개 되  *거야 한 다 .

이 어 려 운  대 화 가  한  두  사 람 만 의  힘 으 로  결 실 되 기 를  .어떻게 기 대 하 겠 는 가 .. 

모 든  국민이 참여 해 야 하 고  성 원 해 야 만  대 화 는  원 만 하 게  성 공 적 으 로  진 행 1 

될 수  있 다 .、그 러 면  남 북 대 화 에  임 하 는  국 민의 자 세 는  어 떠 해 야  할  것 인 가 ，- 

우 리 는  무 엇 을  어떻게 해 야  할 것 인 가 ?

첫 째 로 ， 대화에 임 하 는  모 든  국 민 은  자 유  민 주 주 의 에  대 한  루 철 한  신넘 

이 있 어 야  하 겠 다 .

자•유 민 주 주 의 를  일 상 생 활 _ 속에 배 도 록  하면서 민 주 적 인  . 질 서 와  체제 

를 발 전 시 켜  나 가 야  한 다 . 더우기 북 한에 대 해 서 는  자 유  민 주 주 의 를  가 르 쳐 1丨 

주 고  二 우 월 성 을  스 스 로  깨닫게 해 야  한 다 . .

그 리 하 여  자 유 의  물결이 북 한  땅 으 로  넘 쳐 홀러 북 한  동 포 들 이  자 유 를  우표 

한 투 쟁에 앞 장 서 도 록  해 야  한 다 .



• 이것이 바로 북한과의 평화적 대결，선의의 경 쟁에서 승리하는 지름길 

이다.

_ 지금부터 2년 전에 박 대통령각하가 제 의한 바에 따라 우리는. 이 제부터 

ᅳ민주주의와 . 공^]:독재의 그 어느 체제가 극민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으며* 

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회인가를 입증하는. 개발과 건설과 창조의 

경 쟁’’에 나서 기로 한 것이다.

우리의 일관된 제의에 북한이 수락한 이상.우리는 민주주의의 우질성을 

실증하는 평 화적 대 결 에 서 도 기 어 이 승리 를 이 룩해 야 한다.

둘째로，대화는 국력을 바탕으로 진행된다는 원리를 생각할 때 대화를 성 

공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국력을 키워야만 한다. 우리가 남북간 

의 대화를 주도적으•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도 : ，-만큼 우리의 국력이 성장 

했다는 것을 뜻한다. 사실 우리는 지난 60년대에 제 1차 및 제 2차 경제개 

발 5개년게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공업화의 기반을 닦았으며，70년대에 

접어들면서 한 편 으 로 는 「북한의 전쟁준비에 대처할 수 있는 자주국방의 능 

력을 기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제 3차 5개년계획을 새로 착 수 함 으 로 써 「안 

정과 균형」을 목표로 해마다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.

더 우기 지 금부터 근면，자조，협동하는 정 신 위 에‘ 잘 사는 마을，잘 사는 

나라를 이룩하기 위만 새마을운동이 .전국 방방곡곡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.타 

오르고 있다. 북한을 원씬 앞지르는 이와같은 국력의 성장이 결국 우리로 

하여금_자신과 용기를 가지고 평화통일의 구상을 앞질러 제의하고 우리의 

주도 아래 북한과 마주앉아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데에 앞장 설 수 있게 한 

것이다.

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- 추구하는 자주 평 

화통일의 염 원을 성 취할 수 있 게 하기 위해서는 금년부터 새 로 척;수한3차 

5개년계획 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조국번영 을 목표하는 새마을운동을 성 

공적으로 .이끄는 경제적 내실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. 비단 경제적 내실 뿐 

아니라 정치，경제，사 회 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북한을 능가하는 국력을 

키워야만 남북의 대화를 성공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.

세 째 로 ，대 화의 성패 는 북한이 어 느 정 도 성 의 있 게 대 화에 임 하느냐에 .달



려 있 다 는  것 을  생 각 할  때 무 엇 보 다 도  우리 국 민 은  성 급 하 게  대화의 성 과 를  

기 대 하 거 나  서 둘  필 요 가  없 다 . •

인 내 를  가 지 고  성 의 있 게  대 화 를  추 진 해  나 가 는  자 세 가  무 엇 보 다 도  필 요  

한  것 이 다 . 감 상 적  평 화 통 일  논 의 를  삼 가 고  또  지 나친 비 관 도  하지 말 아 야  

한 다 .

우 리 와  비 슷 한  상 황 에  놓 여 있 는  독일이 전 亏 민 의  단 합 된  지 원 을  받 으면1 

서 도  오 랫 동 안 의  회 담 과 정 을  거 쳐 비 로 소  그  해 결 의  실 마 리 를  찾 은  예 는  분  

단 된  국 가 를  통 합 하 려 는  대 화 가  그  결 실 을  보 기 에 는  적지 않 은  기간이 소 요  

된 다 는  것 을  실 증 하 고  있 는  것 이 다 . •

꾼준히 참 고  기 다 리 면 서  성 원 하 는  태 도 ， 이 것 이 야 말 로  서독이 동 독 을  앞 

질러 대 화 를  주 도 적 으 로 : 이 끈  원 동 력 이  었 다 . . ’

한 편  북한이 대 화 에  성 의있 게 임 하지 않 을  경 우 에 도  대 비 해 야 한 다 . ‘

김 일 성 은  1950년 위 장 된  평 화 공 세 를  전 개 하 면 서  6 *25동 란 을  일 으 켰 고 " 

류전  투 에 는  무 장 간 접 을  남 파 시 켰 으 며 ， 비 무 장 지 대 를  요 새 화  했 고 ， 전쟁.준 

비 를  완료해 놓 고  있 다 는  사 실 올  우 리 는  한 시 도  잊 어 서 는  안 된 다 .

따라서 우 리 는  남 북 간 와  대 화 를  진 행 시 키 면 서 도  만 약 의  사 태 에  대 비 하 01: 

총 력 안 보 의  태 세 를  더 한 층  굳혀 나 가 야  할  것이 다 . 현 단 계 에 서  대 화 가  사 

작 되 었 다 는  것 ， 평 화 의  노력 이 시 도 되 고  있 다 는  것 이 외에 하 나 도  변 화 된  

것 은  없 다 는  점 을  우 리 는  명백히 알 아 야  할  것 이 다 . ‘

네 째 로 ， 남 북 간 의  대 화 를  성공 시 켜  통 일 을  이 룩 하 기  위 해 서 는  무 엇 보 다 ’ 

도  국민의 총 화 를  이 룩해 야 한 다 .

박 대 통 령 각 하 의  주 변  정 세의 올 바 른  판 단 으 로  평 화 통 일 을  제 의 하 고  북한야! 

이 를  받 아 들 인  이 상  국 민 간 에  이견이 있 을  수도. 없으며 방 관 도  있 을  수  없다- 

남북의 대 화 를  뒷 받 침 하 는 데 에  국 론 은  하 나 로  통 일 되 어 야  하 며 ， 국 민 와  

노-력은 하 나 로  모 아 져  야 한 다 .

조 국 통 일 의  대 업 을  달 상 하 기  위해 모 든  국민이 일 치 단 결 해 야  한 다 .

이렇게 될 때 분 단  27년만에 처 음 으 로  시 도 되 는  자 주  평 화 통 일 을  위 한  

대 화 는  진 전 되 고  또  결 실 될  것 이 다 .



< 숭전대 교수〉 .

안 병 욱

역 사에 는 역학의 법 칙 이 작동한다.. 

힘이 일체를 결정한다. 우리>  왜 분신: 

의 비극올 겪었는가. 민족의 자주력아 

없었기 때문이다. 우4리는 왜 통일의 영• 

광을 쟁 취하지 못하는가 통일을 쟁 취할 

만한 민족의 자주력이 없었기 때문이다.

자주력 이 민족의 모든 문제를 해 결하 

는 근본 열쇠 이다.

그러면 민족의 자주력은 어디에서 나 

오는가.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. 한 민斧 

의 강한 군사력，정치력, 경제력, 기술+ 

.력의 근본 원천이 무엇이냐.

그것은 정신력에 귀결한다. 우리는 부■ 

강한 나라，민주적 사회, 신의있는 만 

족을 건설하기 위해서 어면 힘을 구축- 

해야 하는가.

스웨덴의 유명한 경제학자 「干너 뮤•+ 

르달」은 몇 년 전 에 「아시아의 드라마 

(Asain Drama) 」라는 경 제학의 거작을 

발표했다. 이 책은 아시아의 여러 나라_ 

들이 빈곤하게 된 근본 원인을 분석했 

다. 이를테면 국빈론(國貧論)이다. 1776 

년 고전 경 제 학 자 「아담 스미스」7V 국 

가 부강의 원인을 논한 명저<국부론〉 

을 쓴데 대해서 이 책은 어째서 아시아 

의 국가들이 빈곤하게 도1었는가를 논 

했다.

「뮤르달」은 이 책에서 아시아의 빈곤 

의 원인은 지 하자원이 나 자본의 빈곤 때 

문이 아니 라 사회적, 역사적 제도의 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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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함과 국민의 불합리 한 생 활 태 도  때문에 가 난 하 다 고  결론,을 내 렸다. 그 는  강한 국가 

•(Tough-State) 와  斗 한  국 가 ( Soft-State) 를 구 별 했 다 .' 강 한  국 가 는  사회적 훈련이 

잘 되어 있는 국 가 요 . 약한 국 가 는  사회적 훈련이 잘 되어 있지 .않는 국 가 다 •''강 한  

국 가 는  국민이 활 동 성 과  합리 성과 능률성의 덕 을 갖는데 대 해 서 ， 약한 국 가 의 f 국민 

들은  비활동성 ( Inertia ) 과 ，비합리 성 ( Irraticmality) 과 비능률성 ( Inefficiency) 이 많 

다 는  것 이 다. '

국민의 정 신자세 나 생 활 자 세 가  활동적.이 고 합리 적 , 능률적 이 면 그 국 가 는  흥하지 

'만, 그 와  반대 로 비 활동적 이 고 ，' 비 합리 적 이 고, 비 능률적이 면 쇠 약해.진다는 것 이 다. 

국가의 빈 곤 과  부강의 원 인 은  국민의 정신적 자세 여하에 있 다 는  것미다.

오 늘 날  지구 상 에 서  위 대 한  업 적 을  남긴 민 족 을  보면 반드시 .다 음  세 가지의 정산 

적 특 색 을  갖 는 다 . 즉 왕 성 한  갈 동 력 과  굳 건 한  단 결 력 과  진 실 한  국 민 성 을  갖는 민 족  

은  홍 왕 (興 旺 ) 하 고 ， 그렇지 못 한  민 족 은  쇠 퇴 한 다 .

경 제 는  경 제 의 논리 와 법 칙 에 의 해 서 움직 이 는  동시 에 경 제 외 적 요소에 의 해 서 

지 배 를  받 는 다 . 정 신 력 이 니 , 생 활 태 도 니 , 국민의 도덕적' 자본이니 '하는 요 소 는  경제 

되적 요 소 다 . .

공 자 (孔 子 )는  국 가  부강의 새 요소로써 경 제력 (食 ), 국방력 (兵 ),• 도덕 력 (信 )을  들고 

도덕력 의 결정 적 중 요 성 을  강 조 하 였 다 . 우리 는 정 신력 의 자 본 을  강 조 한 다 . 한  민 족  

의 경제적 발 전 은  자 원 , 자 4 ， 기슬, 기계 등  경제적 요소에 의해서 지 배 된 다 . 그러 

나  그 와  동시에 그  아 상 으 로  인간적 요소에 영 향을 받 는 다 /

발전의 결정적 요 소 는  결 국  인 간 이 라 고  우 리 는  믿 는 다 . 인 간 은  가장 중 요 한  자본 

이다. 자연에 도 전 하 는  의지, 개척, 개 발 하 며 는  창조적 정신, 새 로 운  기 술 과  아이디
I

어 를  발 명 하 려 는  욕 누 , 국민의 협 동과 단결. . 이 러 한  요 소 는  사회 발전의 중 요 한  원 

동 력 이 다 . :

자 주 정 신

우리 는 어 떠 한  정,신적 전 통 을  세워 야 할 것이냐.
■ . , / ",

우 리 는  먼저 자 주 정 신 을  강 조 한 다 . 자주정신이 란 '무 엇  이냐. 내 가  나의 주 인 이 라 고  

생 각 하 는  정 신 이 다 •• 내 운 명 을  ' 내가 개 척 하 고  내 미 래 를  내가 결정 한 다 는  정신이

< 통일 과제오[우리의 정신적 자세〉



< 통일 과제와 우리의 정신적 자세>

다. 자주성의 핵심은 자기 결정 정신이다.

나의 운명과 나의 미래가 남에게 결정되고 지배된다면 그것은 자주성시 아니다. • 

우리는 먼저 자주인이 되어야 한다. 자주인은 먼저 자기를 믿는다. 내 일은 내가■ 

하고， 우리 일은 우리가 한다는 자조 자립 의 정신을 갖는다. 자주인은 왕성한 주안 

정신(主人精神)을 가져야 한다.

주인정신이란 무엇이냐? 독립정신과 책임정신이다• 주인은 남에게 의지하지 않 

는다. 그는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■힘에 의지해서 살아간다. 이것이 독립정신

이 ‘  圓

어 떤 일 의 잘 잘못을 나에 게 달렸다고 믿고 자기 가 나서 는 태 도가 丨 책 임 정 신이 다 • 

자주인이 면 자주인일 수록 독립 정신과 책임정신이 강하다.

자주인은 책임회피나 책임전가를 하지 않는다. 그는 책임부가, 책임감당의 자세'

를 취한다.

우리는 한국의 빈곤의 책임을 조상에 돌리거나 직정학적 위치나 환경에 f 리거나, 

지하자원의 부족에 돌리‘거나, 외국의 침략과 착취에 돌리 려고 한다. 이 것은 자주인 

의 태도가 아니다. 자주인은 스스로에게 책임을 묻는다. 나 때문에，우리 때문에 工 

렇게 되었다고 느끼는 책임 정 신에서 자주적 분발심이 일어난다.

주인정신의 반대 는 노예 정 신이 요, 방관정 신이 다. 남에 게 굴종,、예속하고'독립 의 의' 

지 와 능력을 못갖는 것 이 노예다. 남의 일처 럼 제 3 자의 위 치 에서 무책 임 하게 바라 

다보는 태_ 도가 방관정신이 다. 자주인은 굴종하거 나 방관하지 않는다. 노예 는 굴종하" 

고 손님은 방관한다. 주인은 자립하고 책임을 진다. 자주인은 먼저 자각이 필요하 

다. 우리 는 내 가 누구인지 를 자각하고, 나의 설 자리 가 어 디인지 를 자각하고，나의 

할 일이 무엇인지를 자각해야 한다.

자주인은 둘째 로 자존심을 가져 야 한1士. 자존심은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이 요. 스 

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다.

자존심의 반대는 자비심(自卑心)이요. 자기 모멸심(自己侮蔑心)이다. 나 같은 제 

월 할 수 있나. 나 따위야 사람의 찌꺼기지 하고 스스로를.멸시하는 마음이 자멸심1 

이다. 그는 스스로를 포기하는 자다. 자존심을 가진 자는 자중자애(自重自愛)한다. 

나도 하면 된다. 나야말로 무엇인가 해야지 하고 인간으로서 떳떳한 마음을 갖는 갓 

이 자존심이다.



자 주 인 (自 主 人 )은  자 신 을  가 져 야  한다. 자 신 이 란  무 엇 이 나 ? 내가 나 를  믿는 것이 

다 . 스 스 로  믿 는  마 음 이 다 ••여 기 에 서  힘이 생 긴 다 . 자 신 은  성공의 기초요, 실 망 은  

、실패의 원 인 이 다 . 우 리 는  개 인적 자 신 을  가 져 야  하 는  동시에 민족적 자 신 을  가 져 야  

한 다 . 우리 민 촉 은  원래 우 수 한  소 질 을  가 지 고  있다. 근래의 정세의 불 리 와  문명 발 

•전의 기 회 가  늦 어 졌 기  때문에 4 •늘의 가 난 과  후 진 으 로  일시 전 락 하 였 을  뿐 이 다 . 과 

거 에 우리 민 족 은  •역 사의 앞 장 을  서 서 달리 던 선진 문 명 국 이 었 다 . 그러 므 로  우 리 는  

—굳 건 한  민족적 작 신 을  가 지 고  나 아 가 야  한다. •

자 주 인 은  •도전적 정 신 과  개 척적 정 신 을  가져'야 한다. 나의 앞 길을 가 로 막 는  장애 

물 을  나의 의 지 와  노 력 으 로  제 거 하 고  정 복 하 려 는  씩 씩 한  도전적 정신이 필 요 하 다 . 

나의 피와 땀과  노 력 으 로  새 로 운  무 대 를  건 설 하 려 는  개 척적 정 신 을  가 자 야  한다. 자_

■ 주 인 은  부지 런 하 고  개 척 하 고  건 설 한 다 . 그 는  나태 하고 안일 하고 은 둔  도피 ( 隱 遁 逃  

.避)하지 않는다.

•우 리 는  자 주  사회의 자 주 인 이 다 . 현 대 는  남에게 의존해서 살 때가 아 나 다 . 자기 의 

'힘을 믿고 자기의 의 지 를  가 지 고  자기의 피 땀 과  노 력 으 로  자기의 활 로 를  스 스 로  개 

척해 나 가 야  한 다 . 개 인 으 로  그 렇 고  단 체 적 으 로 도  그 렇 고  먼 족 적 으 로 도  .그 렇 다 . '도 

산 은  일 찌 기 우리 에 게 「당 신 은  주인입 니 까 」하고  물 었 다 . ’ 우리 는  모름지 기 세 가지 . 

주인이 되어야 한 다 .

먼저 나 는  나 자 신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, 내 가족의 주인이 .되어야 하고, 우리 

민족의 주인이 되 어 야  한다. 자주인만이 자 각 하 고 ，자 활 하 고 ， 자 립 하 고 ， 자 율 한 다 .

‘「하 늘은 스 스 로  돕 는  자 를  돕는다丄 고 하 였 다 . 자 조  자 립 하 는  자 만이 현대 사회에 

.서 주인 노 릇 을  할 수 있다. 먼저 우 리 는  자기 자 신 을  바로 일으켜 세 워 야  한다. 스  

:스로 서 는  자  만이 또 한  남을  일으켜 세울 수 도  있.다.. 남의 도 움 을  받고 살 아가는것 

.을 인생의 최대의 수 치 로  알고 ，스 스로의 힘 으 로  독립해서 살 아 가 는  것을 인생의 최 

때 의  영 광으로 생 각 하 는  늠 름 한  자 주  정 신 을  우 리 는  몸에 지 녀 야  한 다 •

「나는 자 주 인 입 니 다 』이것이 우리의 인간선언의 제 1 조 가  되어야 한다-

우 리 는  정 치 • 경 제 • 군 사  • 훈 화  • 사회 의 모 든  영 역 에 자주의 강 건 한  기 풍을 확립

< 통일 과제와 우리의 정신적 자세〉



< 통일 과제와 우리의 정신적 자세>

민주적 협동의 정신

나 는  협동정 신을 강 조 한 다 . 협 동 은  서로 뭉 치 고  돕 는  것이다. 단 결 은  약자의 무기 

협 동 은  약자의 사 는  길 이 다 . 진 정 한  자주인만이 I진 정 한  협동인이 될 수 있다•내 

나 를  바로 일으켜 세 우 는  동시 에 우 리 는  남 과  서로 돕교  서로  협 동 해 야  한다.

분열 하는 자 는  쇠 하고 약 하 며 ， 협 동 하 는  자 는  강 하 고  번 영 한 다 . _

이 것 은  인 생 과  역사의 명 명 백 백 (明 明 白 白 )한  진리다.

우리 는 민주적 협동의 기 풍 을  확립 해 야 한 다 . 협 동의 반 대 는  파쟁 이 요 ， 대 립 이요， 

분 열 이 다 . 파 쟁 과  대 립 과  분 열 에 서 는  아무 것도  이루어 지지 않 는 다 . 쇠 퇴 와  파멸과 

•분열이 있을 뿐 이 다 .

협 동 과  단 결 은  위 대 한  것을 창 조 한 다 . 한 마을에 위 기 가  닥 쳐 오 고  한 단체에 고 난  

이 엄습해 오고 한 민족에 시 련이 생 겼 을  때, 협동 단 결 하 는  마 을 이 나  단 체 나  민 족 은  

그  위.기와 시 련을 능히 극 복 한 다 . 그 러 나  협 동 과  단결에 실 패 한  마 을 이 나  단체나 민 

즉 은  그 위 기 가  시련에 패 배 하 고  만다.

협 동과 단 결 은  우리 가 사 는  길 이 요 ， 번 영 하 는  길 이 다. 비협 동과 비 단 결 은  우리 가 

죽 는  길 이 요 , 쇠 망 하 는  길 이 다 . 우리 는 단 결 하 고  협 동 하 는  훈 련 과  공 부 를  쌓 아 야  한 

다 . 단 결 과  협 동 은  저 절로 되 는  것 이 아니 라 우리 의 노력 과 훈련의 산물이 다. 운 동  

.시 합 을  보면 이 진 리 는  명백하게 나 타 난 다 . 승 리 하 는  팀은 반드시 팀 워 크 를  잘 한 

다 . 그 리 고  패 하 는  팀은 반드시 팀워크에 서 투 르 다 .

한 국 인 은  개 인 풀테 이 는. 잘 하지 만 팀 워 크 는  서 투 르 다 고  한 다 . 어 떤이 는  분 열 과  

파 쟁 은  한 국  민족의 성 격적 고 질 이 라 고 까 지  말하다. 어 쨌든 우리 민족이 협 동 과  단 

결에 서 투 르 고  팀워크에 졸 열 한  것 같다. ~

독 일 인 이 나  미 국 인 들 을  보면 개인적 소 질 과  능 력 은  결코  우 리 보 다  앞서지 않 는  

다 . 그 들 은  범 인 (凡 人 )에  불 과 하 다 . 그러 나 그 들 은  협 동 과  단결에 능하기 때문에 

항 상  우 리 를  능 가 하 다 .

봉 건 사 회 는  종 적 (從 的 〕 사회(社會)였다ᄂ 상하적 주종의 원리 위에 서 고 지 배 , 복  

종의 질 서 가  강 하 다 . 그 러 나  민 주  사 회 는  횡적 사 회 나 , 수평적 대등의 원리 위에 서고  

독 립 과  평등의 원 리 가  강하다. 자 주  독립 인이 서 로  둥쳐 서 단 결 과  협 동 을  이 루 는  것 

、이 현대의 민 주 사 회 다 .



우 리 는  협 동 하 려 면  서 로  믿 을  수  있어야 한 다 . 신 의 는  협동의 불 가 피 한  전 제 조 건

이다. 나 와  너 사이에 신 의 가  없을 때. 내가 너를 믿지 못 하 고 ,네 0  나 를  믿지 못 할

때 우 리 는  서로 협 동 할  수 없다. 심 지 어 는  도둑 사 회 에 서 도  손발이 맞 아 야  도 둑 질 을

할 수 있다. 손발이 맞 는 다 는  것이 무엇 인 가 ? 서 로  믿 는 다 는  것 이다. 도 둑들의 사

회 에 서 도  그 렇 거 늘  하물며 정상인의 정상적 사회에 있 어 서 랴 .

, 협동에서 화목이 생 긴 다 . 우 리 는  서 로  화목하게 살 아 야  한 다 . 또  화 목 할  때에 사
、• ■*

토  협 동 할  수  있다.

미국  독립 전쟁에서 13주의 식민지 백성들이 어 떻게 부 (富 )와  전 력 과  인 구 가  절때 

'적 으 로  많은 미 국 욜  이길 수  있 었 던 가 . 그 것 은  놀 라 운  단 결 과  일사• 불 란 한  협 동 。li 

그들에게 승리를 가 져 왔 다 •

그 들 은 「둥치 면 살 고  홀어지 면 죽 는 다 」는 干 호 를  금 과 옥 조 (金 科 玉 條 :)로  삼고 하나  

토  뭉 치 고  서 로  협동했기 때문에 미 국 은  독 립 을  쟁 취 할  수  있 었다.

협 동 과  단결의 위 대 한  힘을 우 리 는  현대의 이스라엘에서 발 견 한 다 . 오 늘 날  2백' 

6십만의 이스라엘 국 민 은  1억 이 넘는 아랍 국가에 포위되어 살 고  있다. 그 들  사이에: 

는  종성 이 그치 지 않고 유혈이 멈 주지 않 는 다 .

이와  같이 아람 세.력권 속에 둘러 싸여 늠 름 하 게  민족의 자 유 와  번 영 을  견 지 하 는  

근 본 원 인 이  무 엇 이 냐 . 이스라엘 국민의 놀 라 운  단 결 과  협동의 정 신 이 다 . 그 들 은  협' 

동의 선 수 요 , 단결의 참 피 언 이 다 . , "

우리 사회의 협 동 과  단결의, 아 름 다 운  기풍이 일어 나야 한다.

관 과  민 사이에 국 가 와  국 민  사이에 기 성 세 대 와  새 세대 사이에 국 민 상 호 간 의 : '智' 

동의 바람이 훈 훈하게 불 어 야  한다.

협 동 하 는  민족이 되교 협 동 하 는  사 회 가  되 어 야  한다.

「나 는  협 동 인 입 니 다 」 이것이 우리의 인간성의 제 2조 가  되 어 야  한 다 . 협동만이 나  

도  살 고  너 도 살 고  우 라 가  다 같이 사 는  찬 이다. . 협 동의 나무에 는 화목의 향기 가 중  

기 고 ， 성공의 꽃이 피 고 , 공생 공 영 (共 生 共 榮 )의  열 매가 맺 는다.

우리 사 회 의 _ 모 든  영역에, 우리 민족의 •온갖 구 석 에 , 우리 국민의 모 든  嗜동에 협! 

동 과  단결의 새 로 운  기풍이 확 립 되 어 야  한다.

〈통일 고ᅡ제와 우리의 정신적 자세〉



< 통일 과제와 우리의 정신적 자 세 〉

합 리 주 의 -

우리의 모든것이 합리화되어야 한다. 사고(思考)의 합리화, 생활의 합리화. 사 

_회의 합리화가 절대로 필요하다. 우리의 개인생활, 단체생활, 사회생활, 민족생활의 

모든 영역이 합리주의의 정신과 원리에 서야한다. 1

합리적 정신을 과학적 정신이 라고 표현하여도 무방하다. 합리화란 말 대신 과학화 

'어1 (科學化)란 말로 바꾸어도 좋다.

합리화 합리적 정신, 합리적 사고방식 과 생활태도란 어 떤 것이냐. 합리 란 말은 문 

자 그 대 로 「이치에 맞는다.」 「도리 (逍理)에 합치한다.」 또는 「조리 (條理)에 맞는 

’다」는 뜻이다.

이 세상의 모든 존재, 모든 사물, 모든 형상, 모든 일에는 하나의 질서가 있고 

叫치가 있고 법칙이 있■고 길이 있다.

우리 는 그것 을 이(理)라고 일 컫는다. '

하늘에 는 천리 (天理)가 있 고, 땅에 는 지 리 (地理)가 '있고, 물체 에 는 물리(物理)가 

.•있고, 일 에 는 사리 (事理)가 있 고, 법 에 는 법 리 (法理)가 있 고, 약에 는 약리 (藥理)가 있 

고，생명에는 생리(生理)가，이론에는 논리(論理)가 있고, 마음에는 심리(心理D 가 있 

고，인간에게는 도리(道理)가 있다. 수에는 수리 (數理：)가 있고, 행동에는 윤리(倫理) 

:가 있다. -

이(理)란 무엇이냐? 하나의 질서, 법칙이요 길이다. 우리는 반드시 그 길과 이에 

•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 활해 야 한다.

그러므로 먼저 합리적 사고를 배워야 한다. 합리적 사고는 인과율(因果律)에 입각 

해서 과학적으로，논리적으로, 실증적으로 생각칙•는 것 이 다. 합리적 사고에서 창조적 

사고와 생산적 사고가 생긴다. 합리적인 것은 생>산적이요.'.불합리적인 것은 비생산 

적 이 다. 불합리 한 것, 도리 에 어 긋나는 것, 부조리 한 .것 에 서 는 아무 것 도 이 루어 지 

지 않는다. 합리적 정신의 가장 대표적인 것 이 과학이다. 과학은 사물의 을바른 이 

-치를 발견하여 이치에 맞게 처리하려고 한다. 이것아 과학적 태도다.

과학은 오늘날 인류에게 무한한 힘을 가져 왔다. 인간에게 한없는 편리와 능률과 

'안전과 속도와 생산력을 주었다. 합리적이라 하는 말은 곧 능률적 이요, 생산적 이 

_요 창조적 이라, 하는 말과 같다. 과학과 기술과 기 계■를 근간으로 한 근대 의 과학문



명 ， 기술 문 명 은  인간의 가 장  위 대 한  도 구 요 ， 인간의 가장 무 서 운  무기다- 

이 도 구 와  무 기 를  가 지 고  인 간 은  자 연 을  정 복 하 고  야만에서 문명 에 도 달 했 다 . 이! 

도구의 무 기 를  가 지 고  빈 곤 과  질 병 을  정 복 하 고 , 번 영 과  부 강 을  이 루 었 다 .• 우 리 는  아 

도 구 와  무 기 를  장 만 하 는  일에 서 투 르 고  뒤 떨어졌기 때문에 빈곤에 빠 졌 고 , 후 진 성 에  

떨어졌다. 사 람 은  일을 하려면 도 구 가  필 요 하 다 . 자 연 과  싸 우 고 , 가 난 과  싸 우 고 , 병’ 

과 싸우려 면 과학이 라 는  무 기 와  도 구 가  절대로 필 요 하 _다.

과 학 과  기술과 기 계 는  결 코  @ 능 은  아 니 다 . 그 것 만  가 졌 다 고  인간이 반듯시 행 복  

해질 수 있는  것은 아 니 다 . 그 러 나  오 늘 날  인간이 발 견 하 고  발 명 한  무 기 와  도 구  중  

에서 근 대 의 _과 학 과  기 술과 기계처럼 힘이 있고 _무 서 운  것이 없다. .과학과 기 술 과
. I

기 계 는  근 대 화 를  이룩하는데 필 수 불 가 결 의  도 구 가  되 었고 수단이 되 었 다 . 우 리 는  합 

리적 사 회 를  건 설 해 야  한다. 폴란드의 경 제 학 자 「팀 버 겐 」은 근 대 화 를  이룩하기 위한  

정 신 전  요 소로써 다 을  아 홉  가 지 를  들 었 다 •

첫 째 ，물질적 발전에 대 한  관심 둘 째 ， 경험적 정 신 ， 세 째 ，미해에 대 한  관 심 ， 네’ 

째, 기술에 대한  관 심 ， 다 섯 째 ， 굳은 의 지 력 ， 여 섯 째 ， 참 고  견 디 는  힘 ， 일 곱 째 ， 협 

력 하 는  힘, 여 덟 째 ， 새 로 운  사 랑 을  받아 들 이 는  힘, 끝 으 로  복 잡 한  현 상 을  논 리 적 으 ; 

로  분 석 하 는  힘이 다. 이 러한 정 신적 자 본 을  가져 야만 근 대 화 를  성 쥐 말  수  있 다 는  

것 이 다 . 이 아홉  가지 요소중의 모 험 정 신 , 기술에 대 한  관 심 , 새 로 운  사 상 을  받아- 

들 이 는  힘, 복 잡 한  현 상 을  논 리 적 으 로  분 석 하 는  힘 등 은  모 두  다 합리적 청 신 ， 합 라  

적 방 법 ，합리적 태도의 산 물 이 다 . 합 리 화 ， 이 것 은  우리의 지표의 하 나 다 •

합리적 정신이 인 생 과  사회에서 얼 마나 중 요 한 가 들  능히 알 수  있다.

우리 의 사 고 와  행 동과 생 활과 제 도가  합리 화되어 야 한 다 / ‘이 러 한 정 신의 개 조,. 

생활의 혁신이 없 이 는  근 대 화 는  어 렵 도  빈곤에서 해 방 은  힘 들 고  후진'에1서의 탈 피 도  

어 렵 다 . . .

우리 는  합리 적< 정 신 , 과 학 적 • 정신의 새 로 운  기풍을 우리 사회에 확립 해 야 한다. 

자 주 정 신 과  협 동 정 신 과  합리 적 정 신 으 로  민족의 자 주 력 을  공고하게, 군 축 하 는  알; 

이 민족의 통 일 과  번영에 도 달 하 는  가 장  확 실 한  길 이 다 .

민족의 힘을 기르자. 이것이 우리의 공 동 신 조 가  되 어 야  한 다

< 晕 일 과제와 우리의 정신적 자세〉



< 아동 문학가〉

어 효 선

아무도 모르게 시작한 일

정 거 장  포음(승강장)어丨 ，꽃 을  심 는 다 는  것 은 ， 

언제쯤, 누가 시 작 한  일일끼-.

남 들은 벌써

알아차렸는지 모 르 지 만 .

나는 오랜 여 행 을  하면서 

곰 곰  그  고 마 움 을  알았다.

f
f

어느 정 거 장 에 나  피어 있는 

칸 나 , 데 이 지 , 아 마 릴 리 스 ,

달 맞 이 꽃 ， 다 알 리 아 ， 채송화- 

여름 한낮에

맴 맴 매 미 가 울 고  있을 때 ,

좌악 깔 리 는  저 녁 놀  아 래 ,

얼 마 나  나 는  위 안을 받았는지 모 른 다

맨 처 음 ， ' ‘

어느 정 거 장  역장님이 생각해 내 고 ,

혼 자 서 ， 아무도 모르게 시 작 한  일이,

지 금 은  온 나라에 펴져 있다.



어 느  정 거 장  역 장 인 치 , 그 가  누 구 인 지 ，

■아무도 그  이 름 을  아 는  이는  없 지 만 , '

할 려 고 도  않 지 만 ,

저도 모르게

모 두 들 ， 얼 마 나  위 안을 받아  왔 을 까 .

그 리 고  또 ， 그 것 을  알았을 때,

'얼마나 감사해 왔 을 까 .

'나 는 ， 처음의 그 역 장 님 을  만나, •

감사•의 말 씀 을  드리 고 싶지 만,

•이 련 마 음 을  누 구 에 게 나

터 놓 고  얘 기 할  수  있는 것은 아나다.

.오래 여 행 을  같 이 한  이 거 나 ， ..

•아주 친 한  친구에 게 나 할  수 밖에 없다.

위 대 한  정 치 가 가  되지 않 아 도  좋다.

훌 륭 한  학 자 가  안 되 어 도  좋다.

될 수  있으면 나 도 , "

세상에 알려지지 않 아 도  좋다.

이 맨 처음 역장님 처 럼 ， .

.남 모 르 게 , 남에게 감 사 를  받 을  수 있 는  그런 일이 하고 싶다.

이 시의 작 자 는  어 느  외국의 아 동 문 학 가 다 .「될 수  있 으 면 ， 나 도 /세 상 에  알려지지 

■많아도 좋 다 니 고  한 작자의 뜻 을  받아서 그  국 적 과  이 름 을  밝히지 않는다.

사실 그 렇 다 . 독 자 가  작자의 이 름 을  기 억해 주 기 보 다 는  .그 작 晉 을  기 억해. 주 기 를  

바라는■ 것이 작 가 다 . 독 자 로 서 도  그 렇 다 . 그- 작 자 를  애 써 .기 억 할  필 요 는  없다.

다 만 , 그 작품에서 감 명 을  받 고 ，공 감 하 는  것 으 로  끝 나 는  것이다. 감 명 을 _ 받지 못 

하 고  공감하지 못 한  작 吾 은 , 작 자 는  기 억 할  지언정 작 품 은  기 억 하 지 도  기 억 되 지 도  

‘않는다. ■

시골 조 그 만  정 거 장  울타리 에 피어 있는 꽃 , 채 송 화  • 코 스 모 스 … … 해 마다 씨 를

.뿌리 지 않 아도 해 마 다  돋 아 나 는  채 송 화  • 코 스 모 스 ........그  씨 를  맨 처음에 투린  사 람

이 있을 것이다. 그  사 람 은  자 기 가  남을 위해 좋 은  일을 한다고 생 각 했 을 까 ? 아니



다. 그저 꽃을 심는다는 생각뿐이었을 것이다. 쓸쓸한 시골 정거장, 할 일 적은 시 

골 역장，역장은 창 밖으로 그 꽃들을 바라보고, 아침 저 녁으로 물주고 가꾸는 일을 

즐거움으로 살았을 것이다. 이렇게 한 일이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역 

장은 의식하지 못했을 것이다.

만일 아무도 꽃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꽃이 있어도 끊쓸한 정거장이 얼마나 삭막했 

■을까?

인물 뒤의 인물들

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1 고 유구한 역사를 가지노 있다. 그 역사는 인물을 

떠나서 성립하지 않는다. 그 인물은 곧 역사의 창조자다. '

.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은 그만두고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의 역 사와 인물을 살퍼보자. 

반만년역사에 수 많은 인물을 낳았다. 1939년 조광사에서 엮어낸 조선명인전은 100 

명'I : 수록하였다. 뛰어난 임금을 비못하여 이름난 재상(꾸扪 ), 이름난 장 군 /충 신 , 

이름난 중，훌륭한 선비 , 시 인，문호, 악사(음악가), 화백(화가), 이 름난 의 사, 이 

름난 기술자，이름 난 배우 등 정치, 경제, 군사, 사회, 문화 각 부문에 걸쳐 크게 

'이바지한 사람들이다.

그들을 일일이 들어 업적을 살필 겨를이 없거니와 새 역사의 창조는 이들 역사상 

인물만이 하는 것은 아니다. 이름없는 촌부(村夫)로도, 이름없는 군'졸로도 능히 새 

역사를 창조하였고, 앞으로도 할 것이다. 그들은 물론 역사상 인물이 되지는 못하 

;였고，앞으로도 되지 못한다. 아니, 반드시 역사에 남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.

세계에 자랑하는 고려청자를 보라. 그것을.누가 만들었다는 기,록을 보았는가. 이 

조 백자도 그렇다. 사람은 이름 없는 도공(陶工)의 솜씨가 아니었던가 ! .

불국사의 건축과 석굴암의 불상 조7斗을 보라. 그것을 설계한 사람이 있고 감독 지 

.휘한 사람이 있지마는, 재목을 날라은 모군군과, 기둥과 서까래를 깎은 목수의 힘이 

아니냐. 돌을 날라온 목도군과 돌을 쏘은 석수장이의 힘 이 아니냐.

을지문덕 의 살수 싸움을 보라. 수(隨)나라의 백만 대군을 무찌른 전략은 을지문덕 

외 두뇌 이지 마는 그 전략을 수행한 것은 실로 이름 없는 군졸들이 아니던가 !

이 순신 장군의 노람(칭梁) 싸움도 그렇다. 장군의 늘라운 전략과 잘 싸운 군졸들 

되 힘이 아니던가!

협천 태인사(海印장)의 칼만 대장경을 보라. 수 많은 이름 없는 각자장(刻字匠)의



캅 끝 으 로  새겨진 것이다. . ,

세종 임금의 업 적 도  마 찬 가 지 다 . 훈 민 정 음 을  지 어 낸 데 는  집현전 학사의 정력이 었 

지 않 았 던 가 ! .

스 조 선 명 인 전 > 을 엮은 이는 그때 우리 나라 인 물 을  100명 으 로  못 박았지 만, 구 들  

은 모 두  어떤 업 적 으 로  대 표 하 는  인물일 따 름 이 다 . 그  인물 밑에 수 없이 많 은  이름 

.없는 인물이 있 었 음 을  알아야 한다. 또 그 인물 이전에 노 력 하 다 가  완성하지 못 하 고  

대성하지 못 하 고  간 인물이 있 었 음 도  아울러 알아야 한다.

창의성 있는 실천

설 계 자 나  지 휘 자 는  하 나 만  있으면 된다. 한 건축물에 설 계 자 가  둘일 수 없 교 ， 한 

집단에 지 휘 자 가  둘일 .수는 없다. 설 계 자 가  둘 이 고 , 지 휘 자 가  둘일 때, 그  건축은 

원만히 ᅮᅵ루어질 수 없고, 그  집단은 혼란에 빠 지 고  만다. ’

그 러 나 , 진 정 한  새 역사의 창 조 는  설계도에 따라 지휘자의 명령에 복 종 하 는 데  그 

쳐 서 는  안 된 다 . 설 계 도 와  명령에 따 르 면 서 ,. 각자 창 의 를  발 휘 하 여 야  한다.

고려 청자나 이조 백자의 형 태 와  모 양 을  누 가  지 시 했 던 가 ? 어 디 까 지 나  도공의‘ 창 

의7]•아 니 었 던 가 ! •

불국사의 건 축 과  석굴암의 불 상  조 각 을  그 리 하 라 고 ，누 가  지 시 했 던 가 ? 목 수 가  대 

패 질을 한 번 더 하고 석 수가 정 한 번을 더 쪼고 덜 쪼은  것은 오직 목 수 와  석 수의 

창의 가 아니 었던가 !

을 지 문 덕 이 나  이순신에게 임금이 작 전 을  제 시 했 던 가 ? 임 금 은  그 책 임 을  지워 그 

일을 맡 겼 을  뿐이 아 니 던 가  ! 군졸들이 활 한 번을  더 쏘 고  칼 한 번 을  더 써서 적 

군 하 나 를  더 무 찌 른  것은 어 디 까 기 나  군졸들의 순간적 인 창 의 가  아 니 었 던 가  !

팔 만대장경 판각(版亥다은: 써 준  글 자 대 로  새 기 되 , 칼 한 번 더 대어 획 을  살린 것 

은 어 디 까기 나 각 자장의 창 의 요 . 훈 민 정 음  창 제 는  암금의■ 뜻 으 로  이루어진 집현전 

학사들의 창 의 가  아 니 었 던 가  ! ᅭ

조 그 만  시골 정 거장의 역장처럼 , 아 무 도  모르게 스 스 로  꽃 을  심 으면 된 다 .

이름이 세상에. 알 려 지 기 를  바라지 말자. 이 름 보 다 는  해 놓 은  일이 길 이 _ 남아 전해 

가기 를  바라자. 그  일 이 아무리 하 찮 은  일 이 라 도  좋 다 . , 「새 역 사의 창 조 」란 바 로  이 

길이 아닌가 한다.



새마을 운 동 은

어떻게 전개돼야 하나

동 양 라 디 오  제 작 부

신 광 철 ---

새마을 운동은 한 마디로 우리가 잘 살기 위한 운 .......... 0

…동이다. 그러므로 새마을 운동의 전개는 소 득 .......... 〇

……과 직결되는 것이어야 한다. 생산과 연 .......... 〇

…결되지 않는 그 어떤 새마을 운동도 지금 이 .......... 〇

시점에선 생킥할 수 없다.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〇

X X  X

새 마을  운동의 최종 목 표 는  부 강 한  국력 배양 이 며 , '요 즈 음  거 국 적 으 로  '전개 되고 있 

는  새 마을  사 업 은  새 마을 운 동 을  성 공 적 으 로  이끌기 위한 실질적 인 움직임 이다.

새 마 을  사업이 처 음 으 로  구 체 화  된 것은 지 난  70년 4월 22일에 있 었 던  지 방 장 관 회  

의 에 서 였 다 . 이 자리 에 서 박대통령 은 「농촌에 자 조 , 자.립， 협동하여 스 스 로  잘 살려 

고 노 력 하 는  정 신 을  길 러 주 는  사 업 을  연구해 보 라 」고 지 시 했 는 데  이것이 주효하여

〇 … …

0

〇 … …



그해 10월부터 첫 사업이 시작되어 새 마 을  운 동 은  비 롯 됐 던  것 이 다 •.그 래 서  작 년 엔  

전 국  3만 3천 2백 67개 의 이 • 동에 새 마 을  사업 이 실시 됐는데 그 결 과  부락 지도자7卜 

있어 단합이 잘 되호 상 부 상 조 하 는  정신이 투 철 했 던  마 을 은  성공적 이 었고, 반면、느이 

도 자 가  없 는  마 을 은  서 로  비 현 주 적 이 어 서  •실효를 거두지 못 했 던  것이다. 여 기에서 

가 장  심각하게 대 두 된  것이 지 도자 육성 문제 였다. 어떤 부락의 지 도 자 는  적 극성 아 

없 고 ，부락민의 내 분 을  조 장 ， 마 을  사 람들에 실 망 을  안겨 준 사 례 도  있 었 다 .

작년도의 새 마을  사업 은 이 렇듯  똑 같 은  지 원내용에 도 불 구 하 고  성 공 한  부 락 과  실패 

한 마 을 로  양분되 었 는데 , 이 결 과  을해엔 그  반 수 인  1만 6천 6백 개 마을만이 새 마  

을  사업 대 상 마 을 로  선 정 된  것 이 다. 종 사업 비 1백 22억 원 을  투 입 ，마 을  안길 확 장  • 지_ 

붕개 량 • 농로개 설 • 소 하 천  보 수  • 간이 급수시 설 마련 • 공 동  빨래 터 만들기 등 일런의 

새 마 을  가꾸기 사업 이 지 난  4 일말로 거 의 초 과  달성된 셈 이고 이 젠 농번기 를 및 아  

소 득 배 가 를  위 한 .생 산 사 업 에  그 열 도 를  더 해 가 고  있다. •

그 러 나  올해의 새 마 을  사업 이 여 기까지 오게 된 데 는  많은  시행착오와■ 마 을  사 람 들  

의 지 나 친  경 쟁 과  출 혈  등 부 작 용 도  없었던 것 은  아 니 다 .

요 즈 음  필 자 가  전국의 새 마 을 을  찾 아  취재의 폭 을  넓히게 된 것 도  이런 부 작 용 의  

측정에 있 었던 바 실•제로 이 런 사례 는 얼마 안 되 는  사람들의 지 나친 새 마을 가꾸기 

사업 경합에서 연 유 했 음 을  알 수  있었다.

일례로 농사에 일손이 바 빠야 협: 지 난 4 월 이후에 못 자 리 설 치  가 늦어 졌고 그 결 과  

모내 기가 늦 어 지 고  있 는  것 이 다 . . ’

새 마 을  사 업 은  앞에 서도 전 제 한  바와 같이 가꾸기 사업 보 다 는  생산사업 에 역 점 을  

•둬야 한다.

황금빛 바다를 연 상 하 리 만 큼  누렇게 익 고 있 는  보리 (호 남 의  어느 공 군  연 병 장  둘레 

엔 꽃처럼 보리 가 패 있 었 다 )，획 기적 증 산 을  기 약 하 는  통일벼의 모내 기, 한줌의 잡 

곡 이 라 도  더 내 겠다며 논두렁에 콩심기 운 동 을  하는 모습들이 모 두 가  5천년의 묵 은  

때 를  렷고 소 득 배 가 만 이  살 길 이 라 고  외 치 는  농민들의 힘찬  고동이 아 니 고  무 엇 인 가 . 

< 이 것 아 바로 새 마 을  운동〇 1 어 야 하 는  것 이 다 . 〉 이 제 우리 농 촌 은  모 든  농 사 일 을  

서 로  힘을 모 아  공 동 작 업 으 로  하고 있다. 마 을 마 다  공 동 으 로  마련한 못 자 리 에 서  모  

를  쩌 내는 일손들이 이젠 유 월 말 로  모 내 기 를  끝 내 려 고  품 삯 없 는  품 앗 이 로  힘 을  모 으  

고 있다. '

이 렇게 농번기의 새 마 을  사 업 은  증 산 으 로  일 관 돼 야  할 것 이 지 만  더욱 중 요 한  것은 

농 한 기 를  어 떻게 이 용 하 느 냐 에  달려 있다. 농 한 기 엔  다시 농 가  부업 으 로  고공■눈 생



산, 공여품 만들기 등의 사업을 전개 농한기라는 명예스럽지 못한 말을 아예 송두라 

째 없애 야 할 것 이 다 .  . '

X X X

요원 의 불길처 럼 치솟고 있는 새 마을 운동.

이는 우리의 가난과 태타를 몰아내려는 어쩌면 숙명적인 운동이다. 우리는 그간 

많은 운동을 벌 여 깠 다 .「지 역 사회 개 발운동」「재 건국민 운동」등 잘 살고자 하는 운 

동은 지금껏 수없이 전개되어 왔지만 아직껏 우리가 가난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있' 

는 것은 지금까지의 운동이 구호에서 끝나 전국민의 거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 때' 

문일 것이다. '

새 마을 운동이 실효를 거 두려 면 하나의 저 속적 인 정 신운동으로 창조돼 가야 한다- 

요즈음 유행하고 있는 새마을 정신이란 말은 새마을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'끌기 위한 

우리의 정신무장을 뜻하는 것으로 자조 • 자립 • 협동으丨  정신이 근간을 이룬당고 하겠' 

다. 그런데 이 러 한 새 마을 정 신 이 농촌에 서 만 제 창되 고 결정 (結晶)된다면，새 마을 

정신이 갖는 본래의 의도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. 현하 

우리 네 사회 여건으로 볼 때 가장 필요하고도 적 절하게 요구되는 새 마을 정신의 소재’ 

는 바로 도시라고 하겠다. 그럼 우리의 도시는 어떤가. 아직도 낭비와 사치가 검약 

과 질서 위 에 도사리 고 있으며 , 치솟는 고충빌 딩엔 으례 소비 일변도의 유혹이 팽 배' 

하고 있지 않은가.

나는 여 기서 농존에서 비롯된 새 마을 운동이 도시에서 결정되 기를 주장한다. 농존 

과 도시를 연결하는 새 마을 운동의 전개는 대략 이 런 방향으로 이 뤄졌으면 만다.

그것은 요즈음 농촌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대상을 확대해서 농촌과 도시를 함 

■ 께 묶는 도비간(都鄙애)의 자매결연여 그것이다.

농촌의 한 마을과 도시의 일개 동이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 도시 사람들은 땀흘려 

일하는 농민들로부터 안일과 무위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배우게 되고, 반면 

농촌 사람들은 도시 인들의 눈길에서 새로운 변화와 움직임을 읽을 수 있을테 니 말이 

다. 6월은 농촌에서 보리 베 기 와 모내 기 등으로 그야말로 농민들은 코풀 시 간조차 없- 

을 정도로 바쁘게 돌아갔었다.

때 마 침 「농존 일손 돕기 운동」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정부 산하 공공단체 

직원을 중심으로 파월장병 • 상이군경 농가와 기타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를 대상으로



실 시 되 었 음 은  다 행 한  일 이 라  하 겠 다 .

앞 에 서 도  말한 바 와  같이 지 금  새 마 을  운동이 농촌의 소 득 증 대  사 업 으 로  추 진 되 고  

있 고 , 농촌의 소 득 증 대 는  일 차 적 으 로  농 산 물 의  .증산에 있 는  것 인 만 큼  때 를  놓치지 

않고  농 사일에 손 을  써야 하 는  것 이 다 . 농 번 기 에  농 촌  일 손  돕기 운동의 참뜻이 바로 

며 기 에  있 으 므 로  자칫 이 운동이 일 손  방 해 로  그 쳐 서 는  안 돼 겠 고 , 농 민 들 에 게  본의아 

닌 피 해 를  주 는  결 과 가  되지 않 도 록  여러 모 로  신 경 을  써야 할 것이다.

X X X

결 3卜적으로 새 마 을  운동이 성 공 을  거 두 려 면  첫 째 ， 도 시 斗  농 존 을  초 월 한  범 국 민 운  

동 으 로  번져야 한다. 1만 6천 6백개의 마을이 아니 라 전 국민이 그  대상이 돼야 한 

다. 이런 의미에서 일 부 지 역 의  새 마 을  시 범 부 락  선 별 은  다 각 도 로  검 토되어 만의 일이 

라 도  다 른  부락에 실 망 을  주 는  일이 있 어 선  안 된 다 .

둘째 , 새 마 을  운 동 은  하향식 관급성 에서 탈 피 하 여  전국민의 자발적 참 여 로  이 루어 

져야 한다. 이러기 위해선 마을의 새 마 을 지 도 자 를  중 심 으 로  아 래로부터 위 로  올 라 오  

는  조직적 지속작업 이 전개 돼 야  하며 이 작 업 은  4— H 클럽, 생 활 개 선  구 락 부  등 기 존  

조직 외 에 도  사 랑 방  모 임 을  통 한  대화의 광 장 과  토 론  그 룹 을  통 한  의 사 교 류 를  가져 

야  할 것이다.

이렇게 해서 우 선  우리 국민의 고질적 병 폐 인  의 타 일 변 도 의  무 사  안 일 주 의 를  벗어 

나 야  하겠다. _ ；

세 째 ， 새 마을 운 동 은  내 실 을  꾀 해야 하 겠 다 . 겉치 레외; 전 시 효 과 가  앞선 새 마 을  운 

동 은  이 제 부터 라도 배 격 께 야 I하 겠 다 . 그러 기 위 태 선 우리 국민 하나 하 나 가  근 면 하  

게 일해서 소 득 을  높 여 가 는  방 법 을  연 구 하 는  일이 중 요 하 다 .

네째 , 새 마 을  운 동 은  도시 인의 농 민 들 에  대 한  속 죄 로 부 터  사 작 돼 야  한 다 . 「서 있 는  

;농 부 는  앉 아 있 는  신 사 보 다  귀 하 다 」는 말 도  있듯이 도시 사 람 들 은  향락에 젖어 뒷거 

■래와 무 위 도 식 의  습성에서 벗 어나 이 제 라 도  농 민 들 에 게  속 죄 하 는  마 음 가 짐 으 로  새 마 

을 운 동 에  적 극  참 여 해 야  할 것이다. ’

끝 으 로  새 마을 운 동 은  누 에 가  실 을  뽑 는  작업 처 럼 끈기있 게 진행 돼 야 한다. 좋 은  

통 을  먹 지 못 한  누 에 는  좋 은  고치 를 만들 수  없 듯이 우리 의 새 마을  운 동 도  확 고 한  정 

신 력 을  바 탕 으 로  해서 이 룩 한  국민  개개 인의 알 찬  소 득 으 로  결 실 을  맺 아 가 야  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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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 철 영

사람이 조직체의 성원으로서 그 본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일 

이란 따지고 보면 꽤 어려운 일이다. 특히 군대나 기타 조직을 막 

론하고• 그곳의 참모라는 직책을 통수문제와의 관련 속에서 성‘공적 

으로 다 한다는 것은 극히 마묘하고 중요한 일들 중의 하나라고 

하겠다. "

이 글은 일본에서 발행되는 “군사연구”지에 실린 내용 

營 발췌한 것이匸 h

“모로토케”에 심취 한듯한 필자는 용케도 “생명체의 원리”라는 

제법 차원 높은 관점으로부터 참모의 자세에 접근하고자 시도하 

고 있다. 내용인즉은 우리에게 결코 낯선 것들은 아니나 때로 신 

선한 맛을 풍기기도 하여 하나의 견해로서 참고가 되리라고 본다. 

체계적으로 훌륭하게 전개된 것은 아닐지라도 그런더f로 필자의 견 

해는 부각되어 있다. 지면관계상 그러한 견해瞢 이해하는데 지장 

이 없는 한에서 과거의 일본군이나 일본 국내의 사정에 관한 사설 

들을 위시하여 전장에 걸쳐 早분적으로’ 생략하였고, 납득이 되지 

않는 무리한 표현이나 문맥은 역자나름의 해석을; 옮겨 놓았음을 

밝혀 둔다. ’

1. 막 료 (幕 僚 ) 란 두엇인 

가 ?

< 주 • • 본 문 에 서 는 「막 료 」를 「참모」

라 는  말 과  구 별 하 여 ,「참 모 」를  내 

포 하 는  개 념 으 로  사 용 하 고  있 는 데 , 

이 개 념 은  일 반 적 으 로  말 하 는  참 모  

의 개 념 과  같 다 .)



「막 료 」의 f 막 (幕 ) 」은  옛적에 전쟁터 

에 서 무 장 (武 將 )이  집 무 하 는  본 진 (本 陣 ) 

을  둘 러 싼  장 막 을  말 함 이 다 . .

「료 (僚 )는  동 료 (同 僚 )니 ， 관 료 (官 僚 ) 

니 ， 하 는 「로 J로서 같 은  •일에 종 사 하 는  

사 람 들 을  말 함 이 다 .

그런 고 로  막 료 라 는  것은 본시 전쟁터 

에 있는 수 장 (首 長 )의  본진 안에서 근무 

하 는  사 람 들 을 ._일 컫 는  것 이 었 다 .

그런데 그— 말 뜻이 확대 해석되어 전 

쟁 터가 아닌 곳 (후 방 )에 서 나  또 는  평시 

에도  사용되게 되 었 을  뿐  아 니 라  더욱 

일 반 화 되 어 「일 또 는  사 업 을  하는 -조직 

체에서 그  장 (長 )을  보 좌 하 는  집단_1을 

지 칭하게 되었다. 일 반 적 으 로  Staff라고 

부 르 는  것이 그 것 이 다 •_

또 한 편 , 중세 까지 는  수장의 본 진에 

서 근 무 하 는  막료의 수 가  적었는데 근대 

에는 군의 규 모 나  내 용이 크 고  복잡하게 

되어 사령부의 규 모 나  기 구 도  아에 따라 

서 크 고  복 잡 하 게  된 터이라 사 령 부  근 

무 자  중에 서 도 수장의 즉근에 서 통 수 (統  

帥 )를  보 좌 하 는  일 단 (團 )만 을  막 료 라 고  

일컫게 되 었 다 . .

이 일단의 주 축 을  이 루 는  것이 참 모 라  

는  것인데‘, 엄밀하게 말해서 이 참 모 와  

막료의 말 뜻 은  욥지 가 않 는  것으로, 사  

령 관 을  측근에서 보 좌 하 는  막료 중 에 는  

참 모 부 와  부 관 부 (副 官 部 )가  있어 참 모 부 、

〇 어떤 참모론 o

는 군의 행 동 방 안 을  계 확 하 고  부대 를 운- 

용 하 는  실무에 당 하 는  부 서 이 고 , 부 관 부  

는  비 서 적 ， 서 무 적 인  알을 _담당하고，있: 

었던 것이다.

그 리 고  참 모 는  참모직•에_ 전 임 (專 任 ) 

하 는  경 우 와  S ta ff이면서 Lihe의 장을- 

겸 하 는  경 우 가  있 다(정 부  기 干에 서 장 관  

은 국 무 위 원 으 로 서 는  정 부  수반의 S ta ff 

이고  각 부  장 관 으 로 서 는  Line의 장이. 

다 ).

막 료 는  조직체 의 중추에 서 조직 의 장 

과  똑 같은 능력 및 시 야 를  가지 고 일을' 

숙고하여 야 하 므 로 _

가. 종합적 이 고 창조적'인 지 혜 와 능 력  ‘ 

을  가 져 야  한다.

나. 그  지 위는 낮고 그  자 체 로 서 는  아- 

무런 권 력 도 가지 지 않 는  것 미 다. 이 는、 

막 료 란  본 시 「마 루  밑의 역 사 (力 士 )」라 

는 그 늘 진  입장에 있는 때 문 인  것 으 로  

이것이 막료의 본질'이다..

사 람 에  따 라 서 는  동양의 군 사 (軍 師 — 

참모의 유사어 )는  병 단 (兵 團 )의  장을  임'. 

면 (任 免 )할  수 있는 권 한 을  가 지 고  있' 

었 다 고 도  하 나 , 이 는 사 ;살 (史 實 )을  오해' 

한  말 로 서 「군 사 」라 는 「사 」는  의 사 , 약- 

제 사 ， 조 리 사  하 는  류 (類 )의  「사_1 정 드  

로  알아 두면 되'는 것'이며’， 병단장(兵- 

團 長 )보 다  격 (格 )이  떨 어 지 는  것이다.

예 컨데 유비 (劉 備 )의  모 신 (謀 臣 )이 I었:던i



제갈공명이 읍 참 마 속 (泣 斬 馬 謖 )한  것은 

출 사 (出 師 )할  때에 그에게 주어 진 야전 

군 총 사 령 관 으 로 서 의  권 한 을  행 사 한  것 

이 라•고 하여 야 옳 을  것 이 다.

(주  : 본문에 서 는  막 료 와  참 모 를  干별 

하고 있는데 우리 가 말 하 는  참 모 는  막료 

와 참 모 를  총괄하여 지 칭 하 는  개념의 것 . 

으 로  보아서 무 리 가  없 다 ).

2 . 참 모 부  발 달 .의  역 사

참 모 부  발달의 역 사 에 는  나라에 따라 

두 개의 경로가 있었다. 、

하 나 는  군 자체 가 전력 집 단으로서 자 

존하기 위한 행 정 서 무 기 관 (편 저 !， 보 충 ， 

급 여 ，위생 등 )으 로 부 터  발 달 한  계통으 

.로 서 , 말하자면 병 참 기 관 (Quartier A- 

mt) 에서 참 모 부 로  된 것이 다. 영국 군 

대 에 이 러 한 색 채 가 강한 것 은 그의 국 

민성격 과 아울러 미 개한 식 민지 에 서의 

전쟁 이 많았던 탓 이 었 을  것이다- 

다 른  하 나 는  수장의 통 수 를  보 좌 하 고  

조 언 한  자들로부터 발달된 계 통으보서 

여 기 에는 두 개의 흐름이 있다.

하 나 는  정통적인 참모부의 발달 형태 

.이 다 . 근 대 에 . 이르기 까지 실력 있는 장 

수 는  참 모 장 이 라 는  것을 가지지 않았었 

다 . 「아렉 산 더 」， 「한니 발」，' 「씨 이 서 J， 

「，.말 보로」, 「크롬필」，『프 리 드 리 히 」, 「나 

폴 레 옹  J 어丨  이르기까지 모 두  그러하였

다 . 「나폴레 옹 」은 「뽀 나 발 트 】로서의 최 

성 기 에 ‘ 연일 세 필의 말 을  타 제끼면서 

전쟁 터를 뛰 어 다니 며 , 각  장군들에 게 직 

접 명 령을 내 렸 다 . 그의 휘하의 「밸티 

유 」는 참모장이 었 다 고 는  하나 기 실 서 기 

장에 지나지 않 았 다 .

( 주 :  군의 참 모 가  오 른  쪽의 어깨에 

달던 금줄의 참 모 장 식 은  원래 참 모 가 「나 

폴 레 옹 J이 구 두 (口 頭 )하 달  하는  명령을 

필기 하기 위 한 연 필 을  가슴에 달고 다니 

던 끈 이 었 는 데 , 그것이 장식의 복 제 로  

변 화 하 여 , 참모의 권 위 와  영광( ? ) 의 상 

징 으 로  되어 있었던 것 이 다 ).

한편 동양의 장 수 들 은  옛적부터 비장 

보 도 (秘 臟 寶 刀 ) 같은 지능의 소 유 자 를  

측근에 가 지 고  있었다. 한 고 조 •(漢 高 祖 ) 

의 장 량 (張 良 )，유 비 (劉 備 )의  저}갈공명 

같은 것이 그 것 이 다 .

그 러 나  서양에서의 이를테면 수 장  단 

독 형 (首 將 單 獨 型 )의  통 수  방식 은 「나 돌  

레 옹 j 으로서 끝 났 는 데 , 그 것 은  병력 수 

가 증대하여 전 쟁 터 가  넓 어 짐 과  아울러 

전쟁양상이 복잡하게 된 때 문 이 었 다 .

「자유전쟁 J 후  꽤 오랜 동안 지 속되 었 

던 평화시대 에 각 국 에 서 는  각국의 나라' 

사정 에 따라  극히 서 서 히 참 모 부 를 발 전  

시 켰 는 데 ,' 185S 년부터 88년까지의 30 

년 간 , 「프 로 시 아  j  육군의 참 모 총 장 으 로  

서 .정 력 적 으 로  잠 모 부 를  육 성 한  것 은

〇 어떤 참모론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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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모 로 토 케 」이다. 그 는  균 형있게 그 리 고  

릴저하게 참 모 장 교 를  문련하여 능 력 을  

향 상 시 키 고 , 참 모 본 부 와  각 사령 부의 참 

모 부 를  조직 하여 전군의 통 수  개 념 을 통  

일 시켰다.

• ( 주 :  당시 각 국 에 서 는  대 부 분 독 일 의  

참 모  장 교 가  강 력 한  권 력 을  행 사 하 고  교 

만 하 였 던  일을 비난하였는데 그 것 은 「모 

로 토 케 」가 죽 은  뒤 에 「멧 케 르 J따위의 인 

격 이 물륭하지 못 한  장군이 나 참 모 가  선 

배의 유 훈 을  망 각 하 고  전 승 (戰 勝 )으 로  

교 만 하 였 던  것과 독 일 국 민 에 게  두드러 

진 「슈 톨 스  I와 「크 라 우 세  빗 치 」적 인 사 고  

방식 이 합쳐 서 나 타 난  현상을. 오 해 한  때 

문 으 로  본 다 .)

또 하 나 는  옛적부터 왕이 나 왕 족 , 귀 

족들이 전 통 이 나  정치적 이유로서 장수 

로서의 자질이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그 

위치에 앉 았 을  때 이 를  강 력하게 보 좌 할  

필 요 가  있었기 때문에 동 •  서 양 을  막론 

하고  전 술 한  바와 같 은 「나 폴 레 옹 」으로 

.부 터 「모 로 토 케 」에 이 르 는  흐 름 과 는  별 

도의 참 모 부  발달 경 로 가  있 었 음 을  짐 작  

할 수 있다.

3 .  참 모 의  암 무
. • ：

가. 사 령관의 마 음 을  속박이 나 압박  

(책 임 , 적 , 상하의 의지의 •자 유 , 세 론 ， 

정세의 불투명 등 )으 로 부 터  해방시켜 자

유 롭 고  독 립 적 이 며 ， 안정된 환경 속에서 

그의 본연의 능 력 을  유감없이 발 휘 할  

수  있도록 하 는  것이 그 임무의 주 안  

이 다.

참 모 장 에  대한 참 모 부 장 (副 長 )의  임 무  

는 ， 참모장이 할 주 없 는 또 는  하기 를' 

좋 아 하 지  않 는  일절의 일을  처 리 하 는  것- 

인 데 ， 이 러한 일 은  참 모 장  및 참 모  전_ 

원이 사 령 관 에  대하여 지 는  임 무 이 기 도  

하 다 .

상부의 의 도 를  받 들 거 나  혹 은  상 부  의' 

도에 단순히 복 종 할  줄 만  알뿐, 때 로 는  

직 간 (直 諫 )하 여  장 수 로 서 의  본 분 을 지 킬  

수  있 도 록  보 좌 하 는  적극적 책 임 감과  용  

기 가 없는 자 는  참모로서 의 자격 이 없다.

나. 참 모 는  사령 관 과  그 휘 하의 군대 

사이 에 서 윤활유의 연 할 을  하 여 야  한다.

즉 ， (1 ) 사령 관의 의 도 를  철저 하게 하 

달시 키고  사령 관에 대 한 신망에 흠이 가 

지 않 도 록  감 싸 교  보 호 하 며 ，사 령 관 에 게  

항 상  일선의 기 미 를  감 득 시 키 고 ，

( 2)  항 상  일선의 실 정 을  소 상히 파악' 

하여 이 를 지 원 말  준 비 를  . 갖 주 어 야  한: 

다. •

이 를  위 하 여 서 는  사령 관 과  일 선의 산: 

되 를 유지 하 는  일 이 참 모 로  갖추어 야 힐: 

중 요  조 건 이 다 .

조직 의 성원 전체의 신 망 은 ，사령 관 한  

사 람 에 게  집중 되 어 야 .하 나 ， 오 늘  날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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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 일선에서 중앙조직 에 대 하여 품 는  마 

음의 동향이 중대 한 문제 로 되 어 있다.

중앙의 내 막 , 특히 어떤 결정에 이르 

게 된 경 위 를  경솔하게 일선에 가서 털 

어 놓 는  참 모 는  실 격 이 다 .

다. 사 령관에게 적시에 정 확 한 정 보 를  

제 공 함 과  아 울 러 , 미리 상황의 추 이 를  

관 단 하 고  연구하여 하나씩 순 차 적 으 로  

사령 관의 결 심 과  명 령 을 준비 한 다 •

참 모 가  대 강 (大 綱 )을  결 정 하 고  사 령 관  

은  사 소 한  자 구  수 정 을  가 하 고  있 는  경 

향은 떠 한가 ?

결 심 하 고  명 령 하 는  것은  사 령 관  한 사 

람 만의 일이다. 이때에 단 한 사람의 

마치 막 조언 자 가 . 있는데 그 가  .바로 참모 

장 이 다 (두  사람 사이의 신뢰 관 계 가  

절대 긴 요 하 다 ).

참모의 본 질 은 「마루 밑의 역 사 (力 士 ) J 

이 며 ，그늘의 사 람 으 로 서 , 그 가  소 속 한  

부대 에 대 하 여 는  물 론 ， 예 하 부대 를 지 

' 휘 할  권 한 은  없다. 만약 제 한 된  지 휘 를  

시킬 경 우 에 는  사 령 관 은  명확히 참모에 

게 권 한 을  주어야 한다.

일선에 참 모 를  파 견 할  경 우 에 는  

(一I )  실정을 확인시키 기 위 한  경우 

( L )  일 선 업 두 를  돕기 위 한 경 우 

( n )  상황에 따 라  일부의 지 휘 권 을  

위 임 할  경 우가 있다- 이 경우 사 령 관 과  

참 모 장 은  파견 참모에게 임 무 와  권 한 을

명확히 해 주 고 ， 일 선 에 도  통 보 하 여 야  

한다.

라. 참 모 는  명 령 을  실행에 옮 기 는  조 

치를 신 속  정확하게 하 고  그의 일선에서 

의 실 천 상 황 을  확 인 한 다 .

마. 참 모 는  각자의 분장업 무에 정 통 하  

여야 한 다 . 즉 ，'

(1 ) 계획 명령의 기안 

. (2 ) 그의 전달

(3 ) 정 보 , 통 신 연 락 , 보 급 , 급양,

위 생 등 재 량에 맡겨 진 사 항 을  정확 신 

속하게 처 리 하 고  이로서 군의 전 력 휸 향  

상시켜 기 동력 을 유감없 이 발휘 할 수 있 

도록 하 여 야  한다.

4. 참모의 자세

7]". 참 모 부 는  스 스로의 생명.체의 원리 

(종 합 , 조 화 , 통 일 )를  구 현함에 있어 군, 

(조 직 체 )의  모 범 이 어 야  한나. 긍 지 를  가 

지고 담 당 업 무 를  달리 하는  참 모 들 을  회* 

합시 켜 유기 적 인 일 체 가 '되 도 록  할 책 임 

은 참 모장에게 있 으 나 ， 각  참모의 중대 

한 책 임 이 기 도 하다.

물 론  사령 관에 게 도 책 임 이 있 다. ' 사령: 

관 과  참 모 장 은  스 스 로  지덕 (智 德 )을  연 

마하여 중 망 (衆 望 )을  귀 일시 키 도록  함 과  

아 울 러 ， 참 모 를  감'화하고 일상 막료를. 

훈도하여 교 도 할  필 요 가  있다• 강인하게: 

자기류의 형태에 두들겨 맞 추 는  일과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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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 주 주 의 를  곡 해 한  참 모  통 솔 은  공히 경 

계 하여 야 한 다 . 그리 하여 인 화 단 결 된  중 

에서 참모부의 능 력 을  향상  시켜야 한 

다.

사 령 관  이 하 전 참모의 전 술 사 상 과  상 

황. 인 식 이 일 치 되 어 야 한다.

파 벌 의 식 과  아 집 은  참모에게 최 대 의 ' 

적 이다. 항 상  부 분 보 다 는  전 체 를  우선 

시 켜 야  한다. 특 정 한  사 람 이 나  기구의 

체 면 보 다 는  결 정 적 으 로  일의 성 패 를  생 

각 하 여 야  할 .것 이 다 . 사고방식이 유치 

하교 단 순 졸 렬 하 거 나  편협적인 성 격을 

가진 참 모 가  주관이 강 하 고  완 고 할  때 

가장 해 롭 다 :

잠모업 무의 중주적 지 위 를 절 하고 높 

은  권 위 를  가 지 는  지위에 있는 자 들 은  

가 장  겸 손 하 고  냉 정 하 여 야  한다. 정 보 나  

후방의 담 당 자 가  작전 본위 로  [생 각하여 

야 한 다 는  것은 물론이 나, 각각•의 공적 인 

입장에서의 소 견 은  당당하게 개진하여 

야 한다. 평시에 있 어 서 도  예 산 이 나  인 

사 를  장 악 하 는  자7ᅡ 실무면에서 독 주 하  

여 다른 사람이 그의 의 견 을  따르게 하 

는  경향에 이르면 이는 막료의 타 락 이 라  

고 하 겠 다 .

나. 참 모 회 의 에  대하여

실 두 상  특히 통수상의 참 모 회 의 는  의 

.회의 의 사 (議 事 )升 는  본 질 상  다르다.

첫 째 로 , 참 모 회 의 에 서 는  시간이 흐 름

에 따라 변 화 하 는  상황에 응 하여 조직체 

가 때 를  놓치지 않고 행동하기 위 한  방 

안이 결 정 되 어 야  하 는  것 으 로 , 일 정한 

기 간내 에 만 의 결 하면 무 방 하 다 는  따위 의 

어 수 룩 한  것이 아니다.

둘째 로 ，산모회 의 에 서 는 다 수결 의 절 

차 가  허용되기 않 는 다 . 정 치 는  법을. 바 

탕 으 로  한 조 화 와  타협이지 만 ， 통 수 는  

의지 에 따 르 는  결행이 가 때 문 인  것 으 로  

군 조직 체의 의 사 를  결 정 하 고  대 표 하 는  

것 은 사 령 관  한 사 람  뿐이 다.

많 은  경우에 다수의 의견이 타당성이 

있 다 :a 일 반 적 으 로  말 할 수  있다. 이 

경우  이렇게 말할 수 있 는  선 (線 )에 서  

특1정한 결정이 이루어 진 다 며 는  이 를 실 

천하는데 능률이 오 를  것이다. 그 러 나  

다수의 의 견이 .반 드 시  진실성 이 있다거 

나 우 수 하 다 고 는  할 수  없는 것 으 로 . 그  

것은 개 연 적 (蓋 然 的 )인  갓에 불 과 하 다  

외리 석 은 무리 들에 의 한 다수결의 예 가 

역 사 상  적 지 않은데 통 수 는  죽 느 냐  사 르  

냐 하 는  나라의 흥망이 걸려 있 는  터이 

므 로  개 연 성 에 의 존하기 에 는  너 무나 냉 

엄한  것이다.

행 동방안의 가 치 는  계 급 , 연 령 , 경력 

에 는  본래 관 계 가  없다. 회 의 는  사실에 

대 한 객 관적 인 연구 토의 의 장 (場 )으 로  

서 장 유 (長 幼 )의  서 열 이 라 던 가  계급적 

인 권 위 를  행 사 할  수  있 는  장 소 가  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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〖 전문가의 의견은 경 청을 하 여야 겠지 

만, 이 들 은  왕 왕  편 견 을  가지 기가 쉽다 

는 점이 주 의 를  요 한 다 (사 람 은  자기 나 

름의 자 질 을  가 지 고  특 정 한  한정된 일을 

경험하게 되 는 데 , 자신의 체 험 에 만 집 작 

하여 보 편 성 을  결 하 는  사 고방식에 빠지 

> 기가 일 수 다 ). 경험의 진 가 는 . 체 험 으 로  

부터 섭취하여 몸에 지니게 될 올 바 른  

양분에 있다. 같은 자 질 을  가 졌 다 고  하 

면 경험이 많 은  쪽이 우 수 하 다 고  하 겠 으  

나, 예 컨 데 「알 랙 산 더 」대왕의 말 (馬 )은  

10여 년 간 을  대 왕 과  같이 전쟁 터를 뛰어 

다녔 어도 죽 을  때 까지 끝내 말 이상의 

것 은 아 니 었 던  것 으 로  사람세 계 도 이 와 

근 사 한  바가 있다.

어느 개 인 이 나  기구의 - 이해나 체면 따 

위가 개입되어 타협안이 성 립 되 며 는  이 

는  회의에 대 한  모 독 이 며 , 형 식 상  온당 

- 한듯이 보 여 도 _ 실 상 은  가장 열 등한 안 

(案 )이  되 는  것이다-

희의의 모 든  성 원은 목 적(임 무 ) 또 는  

대국적 인 요 청 과  현재의 상황에 대 하여 

일치된 인 식 을  가 지 고  있어야 한 다 는  것 

이 회의의 전제 요 건 이 다 .

전 술 개 념 은  기 본 개 념 으 로 서 , 이것을 

일 치시킨 후에 그로부터 각각 다양하게 

궁 리 된  방안이 도 출 되 어 야  한나.

A 가 B 의 안 (案 )이  가지 는 결 함을 지

적 하고 그 륜  부 정할 수 있 더 라도 그것 이 

마로 A 의 아이 옳 고  뛰 어 난  •것 이 라 는  

증 명 은  되지 않 는 다 (2 자 택 1의 남 용 은  

불 가  하다).

잠 모 장 은  회 의 를  주 제 하 고  쌍 안 을  마 

무 리하여 사령관의 결심 자 료 로 서  제 공한 

다. 이때에 사 령 관 과  참 모 장  사 이에’는 

물 론  토론이 있을 수 있다. _

사령 관이 결재 하며는 참 모 장  이 하 전 

원 은  자기 자신의 주 견 을  떠 나서 사 령 관  

이 결정 한 방침 에 따라 사 고 를  조정 하여 

야 한다.

어떤 방안이던지 완 무 결 하 지 는  못 

하 다 . 그래서 가령 차선의 방 안 일 지 라  

도 전원이 일치. 협력 하면 불 충 분 한  협 력 

으 로  최 선의 방 안 을  통하여 얻 는 결 과보 

다 더 훌 륭 한  결 과 를  가져 올  수 있다.. 

그 러 나  참 모 된  자 는  결 재 된  방안의 이해 

득 실 을  분별 파악하여 그의 단 점 으 로  말 

미암아 생길 수  있는 사태에 대 비 한  방 

책 을  미리 준비하여 두어 야 한다.

5. 제도와 인간의 문제

문 화 가  발 전 한 다 는  것은 한 측 면 으 로  

는  세상이 복잡해 진 다 는  것이 기보 한 

것 으 로  조 직 화 나  조직의 분 화 라 는  현상 

은 문 화 가  발전함에 따 르 는  필연적 소 

산이 다. 그리 하여 전 체 와  그 를  干성 하는 

각 부 분 이  본연의 기 능을 발 휘 하 도 록

. 0어떤 참모론.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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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 , 건 전 한  유기 체가 될 수  있 도 록  조 직 ， 

제 도 ， 기 구 를  쇄신하여 가 는  일이 극히 

중 요 한 데 ， 더 욱 긴 요 한  것은 그 제도 기 

구 를  만 들 고  그곳에서 일 하 는  인간의 정 

■신과 두 뇌 가  올 바 르 고  뛰 어 나 야  한 다 는  

것 이다. 사 람 은  제도의 노 예 가  아 니 고  

r 마 르 크 스 」주 의 자 들 이  맹 신 하 는  바와같 

이 제도에 의하여 구 제 될  수 있는 그•런 

대상이 아 니 다 .

오직 하 나  뿐 인  인생규범 (NORM  規 

範 ) 은 「인 간 은  인간 스스로의 힘에 의하 

여 구 원 하 라 」는 것 이 다. 제도  만능의 유 

물 론 자 「레 닌 조 차 ：르 혁명 후  수년간의 

실 패 를  인 식 하 고  1921년 12월 저}9회 전 

로 (全 露 ) ' 「소비 에 트 」대 회 에 서 제 도 나  기 

구 의  개 패 (改 廢 )의  론에 여 넘 이 없 었 던 

당의 수 뇌 들 의 「가 장  해 로 운  수 다 」를 책 

■망 하 고 「우리의 중 심 문 저丨 , 주된 과업 대 

상 은  사람이 다. 바 로  사람의 선택 이 문 

제인 것 이 다 .』 「요런데 교 양 상 의  혁명을 

하 는  것이 우 리 가  욕 늘  필 요 로  하 는  전 

부 」라 고  외 쳤던 것 이다.

일본이 전 국 (戰 局 )의  진전이 임의롭지 

못 하 게  되 었 을  때 에 , . 육 •해 군  통 합 론  

과  각군성의 합 체론이 제기된 끝에 「도 

오 죠 」( 東 條 ) 수상이 헌법에 저 촉 되 는  것 

도  감히 무 릅 쓰 고  육 군 상 (相 )과  참 모 총  

장 을  점한 바 있 거 니 와 , 참 모 본 부  제 1부 

내 의 작 전 과 와  편성 과 사이 에 서 조 차  변

변 히 협 조 를  못 하 던  터 에 육 * 께 군의 통 

합 이 란  어 불 성 (語 不 成 )의  주 장 이 었 다 . 

실 로  r노 몽 항 」사 건  실 태 (失 態 ) 와  중대 

원인 중 하 나 는  편 성 과 (課 ) 출신이 었던 

관 동 군 (關 東 軍 )작 전 의  .주요 참 모  3명 과 

대 영 (大 本 營 )작 전 과 의  심리 적 인 알록 

에 있었던 것이다.

문 제 는  적 정 한  제도 기 干 를  만 드 는  인 

간 과 , 거기서 일 하 는  인간의 정 신 과  두 

뇌에 있는 것 이 며 ， 이는 다 름 아 닌  학 문  

교 양 상 의  문 제 인  것이다.

6. 참모의 양성과 보직

과거 .일 본  육 군 에 서 는  장 관 과  참 모 는  

모 든  병과에 통달되어 있 으 며 , 그 런  까 

닭 으 로  여러 병 과 로  구 성 된  병단의 장이 

.나  참모의 직 능 을 .다  할 수  있다는게 통  

념이 되어 있었다.

미 상 불  일본의 육 군 대 학 은  학 생 들 을  

여 름 철  2개월간에 자기 병 과  이외의 부 

서에 배속하여 연 구 시 켰 다 . 물 론  이 러 한  

일도 유 효 한  방법의 하나이 기는. 하 나 ， 

그것 보 다 도  근 본 적 으 로  필 요 하 였 던  것 

은  일을 을바르게 보 는  능 력 , 사 고 방 식 , 

특히 종 합 , 조 화 , 통 일 이 라 는  생명의 원 

리에 관 한  깊고 치 밀한 연 구 와  수련이 

었을 것 이 다 . 이런 일을 위 하 여 서 는  대 

학에서 서 양 천 학 을  모 방 한 다 거 나  독일 

관념 철학에 심 취 하듯이 I「헤 겔 j 릴학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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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g 하에 있던 I*크 라 우 제 빗 츠 J 병 학 (兵  

學)의 . 지 명 (枝 葉 ) 을 이 해 했 다 고  해저 

별 도움이 될 수 가  없 었 던  것 이 다 . 그런 

까 닭 으 로  r뭇소리 니 」에 게 「니체 J의 책 을 

보 낸  T■히틀러」사상의 근 본 적 인  결함 조 

차 도  확인하지 못 하 였 던  것이다. '그리하 

여 「지 도 자  원리 j 라 든 가  하 는  설 (說 )을  

군 부  추종의 많은 학 자 나  언 론 계 와  함께 

외 치 고  있었던 것이다.

군  사 령 부  업무의 중 심 은  참 모 부 이 고  

이 참 모 부  업 무의 중심 이 작전  부서 라 는  

것은 불변의 사 실 이 긴  하 나 , 참 모 부  이 

외의 사 령 부  각 부 (행 정 적  부 문 ), 작 전 부  

서 외의 정 보 ，후 방  등의 부서 에 는  각기 

독립 성 있는 가 치 와  기 능이 있 다 는  사실 

을 경 시 하 고  있던 것 인 다 . 이것이 바로 

생명의 원리에 어 두 웠 던  사 례 이 다 . 이와 

같이 일본 육 군 은  대 학 을  비 룻 한  참 모 교  

육에 결 함 을  가 졌 을  뿐  아 니 라  보 직 면  

에 서 도  전쟁 말 기 에 는  헌 병 이 라 는  특 종  

전 문  병 과의 령 관 을  참 모 로  모임 하 는  4  

위의 우 매 한  차 사 를  자 행 하 였 다 . 그래서 

참모의 견 식 (肩 飾 )과  참모의 직 책 은  겸 

허한  마 음 과  종합적 두 뇌 를  표 시 하 는  것 

이 아 니 라 , 단지 세속적 권 위 를  표 현 하  

는  것에 이 르 렀 고 , 군벌의 횡 포 는  벌로 

희 귀 한 일이 아니 였 는 데 ，군벌 이 횡 포  

하 였 던  사 상  소 질 상 의  과 오 는 「국가의 일 

부 분 으 로 서  의 군의 지 위 』를 자 각  함이 없

이 분 수 를  모 르 고  오 만 하 였 던  데 에 있다.

그 러 나  전 후 (戰 後 )에  그  반동으로서 

자 기 의  직 책 과  국가의 운 명 을  위하여 정 

론 (正 論 )이 라 고  믿는 바률 당당하게 개 

진 (開 陳 )하 지  않는 것도 중 대 한  오류이 

다 . 「모 로 토 케 」는 군 내 에  있어서 『하급 

지 휘 관  독립성의 원 리 」를 강 조 하 여 , ■하 

급 지 휘 관 에 게  그의 소 신 을  개 진 할  권 

리 와  의 무 가  있 음을 중 시 하 고  있다.

오 늘 날  구 미 (歐 美 )의  민 주 주 의  원 리 가  

생명의 원리에 부 응 할  올 바 른  사 상 으 로  

서는  치명적인 결함이 있 다 는  것을 선진 

국의 현상이 실 중 하 고  있다. 여기에 우 

리 는 군내 , 국 내로부터 근대 서 양 문명 

의 본질에 근원적 인 검 토 를 가 하 여  국가 

내지 국민 전 체 와  국방에 관 한  것을 생 

각 하 여 야  할 시기에 직 면 하 고  있는 것 

으 로  본다.

참모의 자세에 관 하 여 는  전술하였거 

니 와 다시 되 풀이 하고  넘 어 가 야  할 말 

인 즉 , 근대의 군대에서 장 수 가  될 자 는  

기 이 잠 모  근 무 를  거치게 되 는 데 ， 참 

모  근 무 에 는  장수로서 의 자 질 을  함 양 하  

는  요 소 도  있으나, 그 러 한  자 질 을  깎아 

버 리 는  요 소 를  더 많이 가 저 고  있는 횡: 

경 이 라 는  것으로, 이 점은  전 사 (戰 史 )가  

실 증 하 는  바다. 이 점 에 . 참 모  개 개 인의 

마 음  가짐 과 참모의 보직 에 관하여 주 

의 하 여 야  할 일들이 있다.



7. “ 모 로 토 케 ’’의 인 간 상 (像 )

「모 로 토 케 』에 게는 고금의 유명 한 참 모  

들 과 는  다 른  두 가지 의 불 리 한  조건이 

.있 었 다 . '

첫 째 로 ，그 는  '흔:시 「프 ■ 시 아 」사람이 

아 니 고  보병 소위 때에 . 「행 마 크 」군에 서 

「프 로 시 아 〗군에 들어 갔 다 고  한다. 그런  

데 도 「프로시아_1와 그의 황제에 대하여 

유 폐 없 는  중 성 을  다 하 였 다 . '

둘 째 로 , 소위 때의 극히 짧은 기 간을 

빼 고 는  70년이 좀 안 되 는  전 (全 ) 군대 

생 활 을  참모로서 보 냈 다 는  것인데 그러 

면 서 도  빠지 기 쉬'운 관 료 주 의 나  관 념 론  

과 는  거 리 가 . 먼 군인 이 었 다. 이 런데 에 

그의 인 간 상  빛 나 는 , 소 이 가  있는데, 

그의 솔 직 함 ，유 연 함 ， 겸 허 ， 관 용 ，충성 

심 ， 의 무 감  등의 원 천은 실 로  돈 독 한  종 

교 심 과  일생을 통하여 간 직 한  예술적 정 

서에 있었던 것 이 다 .

젊은 참 모 장 교  시절의 그 는 「몬 테 뉴 j 

와 「바 이 론 」의 책을 지 니 고  다녔다. 만 

년에 자신의 일생에 가 장  영향을 미친 

책 으 로  그 는  첫 째 로, 성 서 (聖 書 ), 둘째 

「호 마 J의 「일리엇 트 」룰. 들 었 고 「크 라 우  

세 빗 초 」의 「전 쟁 론  j같 은  것은 천문학이 

나 .화학 다 음 으 로  네 번째 에 ‘ 들 고  있다. ' 

90세 경 에 는  r괴 터! j나 「시 루 레 루 」，「섹 익 

스피어 J 를 주 로  애 독 하 고  다 음 으 로  걸학

〇  어떤 :참모록o  .

서 적 을  읽었다.

二 가  기독교 신 자 였 다 는  것 은  기독교 

의 교의 보 다 는  그의 경 건한 믿 음 을  말해 

주는데 의 미 가  있 다 고 .보 아 야  할 것이 

다. 종교의 본 질 은  성 스 러 운  것에 대한 

순 종 과  예 배 와  fl 일 (歸 一 )아 라 는  종교적 

인 정 조 (情 操 )에  있기 때 문 아 다 . 이러한 

심 정 과  정 통 예 술 을  가까이 하 였 다 는  것 

이 그의 솔 직 하 고  유 연 한  자 질 과  겸 허하 

고 너 그 러 운  태 도斗 감 사 , 헌신의 의무 

감의 원천이 되었던 것이다- 

또 「모 로 토 케 」의 두 뇌 는  유 연 하 고  거 

침이 없 으 며 , 균형이 잡■힌 극히 종합적 

인 것이 었 는 데 ， 이 것은 그의 정 신  생활 

의 원천에서 나온 귀 결 이 었 다 ，

그 는  종합의 원리에 눈 또 고  있었 기 때 _ 

문에 하 급 지 휘 관  독립의 원 리 를  강 조 하  

여 군대 를 훌 륭 한  생 명 있 는  유기 체 로서 

연 성 하 였 던  것 이 며 ， 똑  같은  원리로서 

그 는  군사의 정 치에 대 한 .지 위 를 확 실 히 .. 

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인 발 언 을  삼 

가 하 였 다 . 그 러 나  군의 지 휘 운 용 에  관 

하 여 는 「비 스 말 크 의  간 섭 을  배 제하고 

단호하게 통수의 독립 을 확 보 하 였 다 .

그 가 「전 술 이 란  레 一 레 ( Lehre) 와 꾼 

스 트 ( Kunst)j라고 한 것은 그  전 술 사  

상의 종 합 성 을  나 타 내 는  것 이 요 「전 략 은  

상 황 을  구 제 하 는  술 (術 ) J 이 라 고  한 것은 

손 자 (孫 子 )의  병 형 상 수 (兵 形 象 水 )와  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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싸•한 사고의 유 연 성 을  나 라 내 는  것이 다.

그 러 나  인 간은 필경 시 대 와  환경의 노 

예  이 다. r모 로 토 케 」의 병 학 에 는  그의 종 

_합적 인 교 양 에 도  불 구 하 •고 「크 라우세 빗 

•치」적 인 t 전쟁 =  무력 전 j 사상이 있었 다. 

그■런 까 닭 으 로  그 는  무 력전의 분야에서 

조 차  보불전쟁 (普 佛 戰 아 때  에 「쎄 탕 」에 

서 「나포테 옹 」3세를 굴 복 义 |키고「파 리 」 

를  함락시 키 기 도 「간뺏 다 j 에 의 한 게 릴 

과 전 을  처 리 하는데 .교심 하여 야 만 했 고  

무 력 편 중 의  •군국주의 독일 발전에 큰 영 

향 을  끼 치 게 된 것이 다.

독 일 을  사 랑 하 고  독일에 충 성 한 「모 로  

토 케 」는 19세기의 독 일 철 학 을  호 흡 하 고  

있 었 으 므 로  r 전 쟁 은  신의 질 서 」라고 하 

고 찾었던 것 이 다 •

그 러 나  이것은 결 코 「모 로 토 케 」만이 

책 망 을  받 아 야  할 일은 아 니 다 . 영 국 도 ， 

미 국 도 , 불란서 나 로서 아 도  19세 기 부터 

-20세기에 걸쳐 서, 또 당장 23세기의 후 

반 에 도  세계의 주 요  국가들이 외 교적인 

언 사 는  차 치 하 교 , 실 제 로  무 엇 을  해 왔 

으 며 , 무 엇 을  하 고  있 는 가 ? ■

------료2박 [H昼 "령 S 언 록 — ----- '一 '---------- — ----------

〇  신 념  이 있 는  곳 에  미 래 자  있 고 .，의 지 가  있 는  곳 에  길 이  있 다 . 우리 

: 。힘 으 로  잘  살 아  보 겠 다 는  굳 은  신 념 과  우리 고 장 을  부 유 하 고  살 기 좋 읍

、낙 원 으 로  건 살 하 려 는  의 지 는  메 마 른  황 토 를 .황 금 의  옥 토 로  바 꾸 고 , 헐 

; 벗 은  산 야 를  기 름 진  녹 원 으 로  만 들 어  자 립 자 존 하 는  민 .족 중 흥 의  길 을  

I .반 드 씨  열 어 놓 고 야  말  것이 다 •

\ ◊  지 금  우 리 에 게 는  행 동 하 는  농 존 지 도 자  참 다 운  농 민 의  아 들 이  그

무 엇 보 다 도  아 쉬 운  것 이 다 . 신 .넘 있 고  용 기 있 고  희 망 을  줄  수  있 는  헌 

;| 신 적 인  농 촌 의  개 척 짜 가  그  어 느  때 보 다  필 요 한  것 이 다 •

〇  한 국 에  솟 은  :태 양 은  동 해 가  아 니 고  농 촌 의  산 이  나 들 이  어 야  한 다 .



<  지 휘 관  참 모 莒 〉

지휘에 대한 나의 추장

—  나의 지 휘 관 론 一

「버나드 • 로 • 몽고메리」'

、 심 사 수 〈역〉

★ 이 글은 몽고메리장군의 저서 "The Memoris ★

★ of Field Marshal Montgomery”의 제 6 장을 ★

★ 옮긴 것이다. ★

야 전 (野 戰 )에  서 대 부 대 를  지 휘 할 중책'

(주  : 롬 멜과의 -결전을 위해 1942년 8월 

그 는  영 국 제 8 군사령 관에 임 명 되 어 북 

아 프 리 카 로  향 했 다 .)을  맡고 나 는  암지 

로  향했 다. 다 년 간 에  걸친 군대 생 활의 

경 험 을  이제 실 전장에서 시험해 보 려 고  

결 심 하 였 다 . 여기에 기 술 하 는  나의 주 장  

은  내 가  육 군 대 학 에 서  주 임 교 관 으 호  근 

무 했 던  1934년 에 ， 학 생 들 에  교 육 한  내용 

이 며 ， 지 휘 와  통 솔에 대 한  이 견 해 는 내  

가 성 공 을  거둔 가 장  큰  요 소 & 다 .

지휘에 관 한  나의 견 해 를  요 약 하 면  통 

솔 ( Leadership) 에 집 약 된 다 .「트 루 먼 』

씨 는  그의 회 고 록 에 서 「지 도 자 는 ， 사 람  

들이 하기 싫 어 하 는  일을 하 게 끔  •하는

능 력 을  가진 사 람 을  말 한 다 」고 기 술 하 고  

있다. *

통솔에 관 한  나의 정 의 를  말 하 면 「공 

통의 목 적 을  향해 병 력 을  집 결 시 키 는  능 

력과  의 지 력 이 며 , 또 한  부 하 에 게  신념을- 

고 취 하 는  자 질 이 다 」라고 하 겠 다 .

단순히 고런 능 력 을  가 기 고  있 다 는  것' 

만 으 로 各  불 충 분 하 다 . 지 휘 관 은  그.능력' 

을  나 아 가  _  사 해 야 만  한 다 •

主 한  그  통 솔 이 란 ， 진 실 과  자질에 바- 

탕 을  두 어 ，목 적 에 는  진실이 있고 자질' 

에는 의지 력 이 수 반 되 어 야 만  한 다 . ' 

통 솔 에 는  진실이 요 구 되 며 , 지 휘 관 은  

부하에,게 진 실 을  말해 야 한 다 . 면약 거

짓이 있다면 부 하 는  그 것 은  곧 간 파 하 ^
\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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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고 ， 그 를  신뢰하지 않게 된 다 . 전 장 (戰  

場 )에 서  부하에게 진 실 을 모 두  알리지 

않 는  것은 기 밀ᄒ;기 를 위 해 알릴 필 요 가  

'없었 기 때문 이 다 . 나 는  임 무 수 행 을  능률 ' 

적 으 로  하기 위해 부 하 가  알아야 할  것 

은  모 두  말 해 주 기 로  하 였 다 . 한 말은 언 

제나 진 실 이 며 , 부 하 는  이 것을 잘 이해 

하여 주 었 으 며 , 이리하여 부하와의 사이 

에 신뢰감이 생길 것이다.

우 수 한  지 휘 관 은  자기 주변에 발생 

하 는  어떤 일 이 라 도  적절히 처 리 할  수 

있서야 한다. 만약 사건에 정 신 을  빼앗 

기 면 부하의 신 뢰 를  잃을 것 이며, 지 휘 

관 으 로 서 의  가 치 도  상실하게 된 다 .'

모 든  일을 지시 실 천 할  경우, 지 휘 관  

은  부하에게 효 과 적 인  영 향 력 을  미쳐야 

한 다 . 어 느 정 도의 영 향력 을  미 칠 수 있 

는 가 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에 달려 

있다. 자 기 가  불 타 는  열 의 를  지 니 고  부 

하의 마음에 점 화 (点 火 )시 키 며 , 자기의 

■방향에 부하의 마 음 을  끌어 당 기 는 자 력  

(磁 力 ) 과 도  같은 힘을 가 지 는  것이다. 

새 가  지휘관에게서 알고 싶 어 하 는  것은 

다 음  사 항 들 이 다 .

1. 명 확 한  목 표 로  향행 나 가 고  있는가.

2. 모 든  일을 걸저히 이 행 하 는 가 .

.3. 지 식 ， 경험，용기 등  재 능 과 자 질 을  

갖 추 고  있는가. 책 임 감 을  가기고 결 

단을 내 리 며 ， 위 험을 무 롭 쓰 고  실천

하 는 가  •

4. 기본계획이 원활히 운 영 되 게 끔  적

. 절한 부서 를 만 들 고  또 한  보완해 서， 

부하에 게 위 임 하여 분 권 (分 權 )을 행

결 단 이 야 말 로  극히 중 요 하 다 . 군  지휘 

관 은  행동에 임해서 적시 적 절 한  결 단 을  

내려, 위 험 속 에 서 도  냉정과 침 착 을  잃지 

않아야 한다. .

지 휘 관 은  자 기 가  무 엇 을  바 라 고  있 는  

가 를  을 바 로  알 아 야  한 다 . 자기 의 목 표  

를 명확히 통 찰 하 고 , 이것에 도 달 하 려 고  

노 력 하 는  것이다. 자 기 가 .바 라 는  바 와  

자기의 방침의 기 본 요 점 을  부하에게 알 

리 지 않으면 안 된 다 . 그래 서 실제 로  확 

실 한  방침 과 명 확 한  지침 을 주어 야 한다.

지휘관이 일단 계 획 을  작성하여 명령 

을 하 달 한  다 음 에 는 ，전 早 경 과 에  대해서 

는  별로 관 여 할  필 요 가  없 다 노  하 는  사  

람이 있 으 나 , 이 것 은  큰 잘 못 이 다 . 현대 

전에 있 어 서 는  전투의 경 과 가  빨라서 자  

칫하면 순 식 간 에  기 회 를  상실케 된다. 

임 무수행에 성공하기 위 해 서 는  지투1관 은  ~ 

처음부터 자기 휘하의 기 구 (機 構 )들 을  

확고히 장 악 해 야  한 다 . 그렇게 함 으 로 써  

뭐 하  부대의 균 형 과  결 속 을  유 지 하 고 ， 

최대의 전 투 력 을  발휘케 할  수  있다. 여 

기에서 확고히 장 악 한 다 는  것 은 ，부하의 

편 동 을  간 섭 하 거 나 , 적 극 성 을  구 속 한 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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_는  뜻이 아 니 다 . 전투에서 죄후의 승리 

를  차지 하기 위께서 는  부하의 적 극성 에 

기 대 할  수 밖에 없다. 확고히 부 하 를  장 

악 한 다 는  것 은, 전 투 중 의  특 수 한  시 기 에， 

부 하 지 휘 관 들 이  임의의 독자적 행 동 을  

함 으로써 기본 계 획 에 서  이 탈 하 는  일이 

없 도 록  하 는  것이다. 작 전 은  미리 정한 

방식의 테두리 안에서 전 개 해 야  한다- 

만 약  부 하  개 개 인의 견 해 와  각 부대 의 

행 동에 끌려서 작 전 을  전 개 한 다 면 ，기본 

계획에 합치하지 못 하 고 ，주 도 권 을 적 에  

게 넘겨주게 된 다 . 기 본 작 전  계 획 은 ，전 

황의 변화에 따 라  지휘관이 변 경 할  수 

‘있을 정도의 유 연성이 있어야 한다* 그 

러 나 지 휘 관  이 외 의 누 구 도  임 의 로 변 경 

시킬 수  있 는  것 이 어 서 는  안 되며, 더우 

기 적 으 로  하 여 금  ; 것을 하게 해 서 는  

안 된다.

야 전 을  수 행 하 는  중 에 ， 부 하 지 휘 관 과  

협 의 (協 議 )는  장소의 문 제 는  극히 중 요  

하 다 . 회 의 소집 의 목 적 은  명령 전달에 있 ’ 

다. 그 러 나  회 의 를  위해 전방의 지 휘 관  

을 후 방 으 로  불러서 는 안 된 다 . 이 런 경 

우 지 早] 관 은  직 접 전 방 을  방 문 하 는  것 이 

옳 다 . 우 수 한  방 안 을  듣기 平1해 부 하 를  

소집하여 회 의 를  여 는  것은, 확 고 한  방 

침 없 는  약한 지휘관의 방 법 이 다 .

일단 명 령 을  하 달 하 면 ， 그  이 후 에 는  

그 명 령 이 자기 가 의 도 한  방 향 으 로  실천

되 고  있 는 가 를  확 인 해 야  한 다 . 지 휘 관 은  

계획의 개 요 와  실 시 요 령 을  결 정 한  후에 

는 ， 자신이 직접 최초의 작전명령 또 는  

지 시 를  기 안해야 하 며 ， 참 모 나  부하지투1 

관 은  다시 세 부 작 업 을  하 는  것 이 지 만 ， 

이것은 지휘관이 직접 작 성 한  지시에 입 

각해서 작 성 하 는  것이다.

아무라 위 대 한  지 휘 관 이 라  하 더 라 도 ,. 

이 기 지 못 하 면  그  명 성 이 영 속하지 못한" 

다 . 전 투 가  모 두 를  결 정 한 다 . 진투에 승 

리하기 위 해 서 는  어떻게 하면 되 는  것인 

가 . 「처 칠 」은 다 음 과  같끼 말 했 다 .「지 

휘관이 승 리 를  거 두 는  것 은  법 칙 이 나 규  

례 (規 例 ) 에 의거하기 때문이 아 니 다 . 그- 

시기에 있어서 정 세 를  지 배 하 고  있 는 사  

실 과  그  국면에 있어서의 모 든  힘을  정 

신적 면에서 완전히 새로이 장악.하는 것: 

에 달려 있다. 모 든  대 작 전 은  각 각  독자- 

적인 것이다. 고 로  실제의 사 건 을  통 金  

하 고  정확하게 관찰함이 필 요 하 다 . 이 전̂  

의 영웅의 계 획 을  모방하여 그 것 을  현재 

의 국면에 적용하려 한 다 면  파 멸 을  면치 

못 할  것 이 다 .J

전투에 있어서 전 황 은  모 두 가  각이함: 

것이며 동 일 한  상 황 은  없다. 각 자 는  전 

혀 새 로운. 문제 와 씨 름해 야 하 며 ， 그  문  

제 에 는  전혀 새 로 운  해답이 있디、

군 대 는 ， 단순히 많 은  무 기 로  장비해; 

있는 개개 인의 집 합 체 가  아 니 며 ，군대 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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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투 력 은  이들을 합친 총 합 계 도  아니 

다. 군대 와 진정한 힘은 이 들 부분의 합 

계 보 다 도  크며, 또한 큰 것이어야 한다. 

그  여분의 힘은 부대의 사기, 투 지 , 지 

휘 관 과  부하와의 신뢰 감, 특히 상급사령 

부에 대한 신뢰감, 전우애, 기타 平형 의 

정신적 국•성에 의하여 생긴다. 지휘관이 

다 루 어 야  할 살 아 있 는  소 재 는  바 로  사람 

인 것이다. 사람의 관 리 를  잘못하여 실 

패 하 는  경 우 도  있다.

전투에 임해서 군 대 는  강 철 과  같이 강 

인해야■하며, 그렇게 되 도 록  만들어 야 

한다. 강철이 강인하게 되 기 까 지 는 여  러 

차례의 처 리 과 정 을  거쳐 적절히 단련되 

어 야 하 는  것과 같이, 군 대 도  마찬가지 이 

다. 그 러 나  군대는 강 칠 과 는  달라서 가 

장 민 감 한  기 재 이 며 ， 파 손 되 기 도  쉽다. 

군 대 를 구 성 하 는  기 본 단 위 는  사 람 이 며 , 

군 대 를 잘  운용하기 위해서 인간성에 

대 한 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한다. 억제되 

어 있는 것이 많으면 큰 감정적 힘이 생 

긴 다 . 이 힘은 적극적 이고 건설적 인 방 

면 으 로  돌 파 구 를  마련해 주 도 록  해 야 한 

다. 가령 당신의 인간적 본성에 부 하 가  

접 근 했 을  때, 당신의 본성이 차갑고ᄆ 몰 

인 정 할  경 우 에 는 ， 당신은 아무 것도 할 

수  없다. 그 러 나  당신이 부하 로 부 터  신 

뢰 를  받고 있다면, 그 들 은  당신 휘하에 

있음이 가 장  유 리 하 고  안 전 하 다 고  느낄

것이며, 당 신 은  귀 중 한  자 신 을  가 지 는  

것이 되고 큰 업 적 을  올릴 수도 있 다 •

전쟁에서 병사의 사 기 야 말 로  최대 유 

일의 요인이 다. 전시 에 사기 를 진작케 하 ' 

는 최 선의 방법 은 전투에 서 승리 하 는  것 

이 다. 군의 사 기 는  후생 시 설, 클럽 , 매 

점 등이 잘 되어 있을 때 진 작 되 는  것이 

아니다. 병 사 들 과  기 거 를  같이 한 나의 

체험에서 본 다 면 , 그 들 은  곤 란 한  조건에 

직 면 했 을  때 야 말 로  가장  사 기 가  진작되 

는 것 같다. 사 막  구 석 진  곳에 내 던져진 

병 사 들 은  불 평 을  거의 말하지 않는다. 

그런 곳 에 서 는  쾌락의 선택에 방 황 하 는  

환 경 과 는  달라， 자 신 을  환경 에 적응시 켜 

야만 하기 때 문 이 다 .

인간은 모 두 가  각기 다 르 다 . 어떤 사  

람은 야 전 (夜 戰 )을  좋 아 하 고 , ' 또 어 떤 

사 람 은  주 간 전 투 를  좋 아 한 다 . 각자의 천 

성에 따라 장 기 (長 技 )도  각각  다 르 다 . 

마 찬 가 지 로  각각의 부대 도 고유의 특성 

과 장기 를 가지 는 것이다. 이 러 한 개 별 

적 상이 와 특 성 을  과 악 하 고 , 그 부 대 와  

그 장병 에 적 절 한 임 무 를  부여 해 야. 한 

다. 장군에 관 해 서 도 . 같은  말을 적 용 할  

수가 있다. 그들의 특 성 과  능력에 따다 

적재적소에 두 어 야  한다. 사실 나 는  이 

러 한 「사람의 문 제 」詈  위해 많은 시 간을 

바쳤다. 기본계 획 에 서 의  각각의 임무에 

대 해 서 가 장  적 합한  지 휘 관 과  부대 를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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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 하 도 록  함 으 로 써 ， 전투개 시 전에 이 미 

절반은 이 기고 있는 상 태 가  되었다.

부 하 를  다륨에 있어 극히 중 요 한  것은 

정 의 와  공정에 대한 예 리 한  감 각 이 다 . 또 

한 인 간 미 가  넘 치 는  배 려 가  불가결의 것 

• 미 다. 나 는  지 휘 관의 보직 에 관해 서 는 

직접 대대 ( 大 隊 ) 「레 릴 」까지 처 리 하 도 록  

했다. 일단 어 떤 인 물 을  상급의 지 휘 관 으  

로  선정하여 보 직 했 다 면  그 를  십 분  신뢰 

하 고  극력 지 원 을  아끼지 말 아 야  한다. 

어떤 지 휘 관 이 든  자기 의 직 속 상 관 _으 로 부  

터 원 조 와  지 원 을  받 을  자격 이 있다. 그 

러한  지 원 을  받지 못 하 교  실 패 했 을  경우 

에 는  그 런  사 실 을  고려하여 취급해 야 한 

다. 원 조 를  받 고 도  실 패 했 다 면  그 를  면 

직 시 켜 야  한다.

각각의 장 교 는 ， ■그가 어 느  계급까지 

근 무 할 .것 인 가  하 는  한 도 가  있으며, 그 

이 상 으 로  진 급 시 켜 서 는  안 된1다. 특히 

전시 에 있어 서 그 렇 다 . 어 떤 장 교 는  훌 륭  

한  지 휘 관  아 래 서 는  잘 해 나 가 더 라 도 _ 

지휘관이 되 었 을  경우 실 패 할  수 도  있 

다. 실제의 책 임 을  지지 않는 단 순 한  홋 

언자의 입 장 과 ， 지휘 관 으 로 서  최종결정 

의 책 임 을  진 다 는  것 과 는  전혀 다 른  별 

개의 일이 다. 또 한  우 수 한  대 대 장이 반 

드시 좋 은  여 단장，사단장이 되 는  것은 

아니 다. 그  사람의 < 한 계 > 를  판정 하 는  

것은 큰  문 제 이 지 만 ， 지 휘 관 은  이 것을

해 야  한다.

전쟁 중에 있어 나의 가 장  중 요 한  관심' 

사 는  < 사 람 〉 의 문제 였 으 며 ， 이 문 제 를  

제 일 우 선 하 여  고 려 하 였 다 . 각 지 휘 관 은  

부 하 를  통 솔 fl•는 자 질 을  가져 야 하 며 ， 

적 극성 과 임 무수행 을 위 한 추진력 이 있‘ 

어 야 한다. 또 한  부 하 를  고무시 키 는 인 

격 과  능 력 을  가 져 야  한 다 . 그  중 에 서 도  

정신적 용 기 , 불굴의 의 지 ， 승 패 를 판 가  

吾 하 는  결 단 력 을  干 비 해 야  한 다 . 아 마 도 > 

지휘관이 가 지 는  가 장  높 은  자질의 하 나  

는 ， 그의 계 획 과  실천에 관해서 확 신 을  

가 지 고 ， 이 것 을  부하에.게 실천케 하 는  

감 화 력 일  것이다. 고 로  군 지 휘 관 은  사람' 

에 대 한  능 숙 한  판 정 자 이 어 야  하며 적 4  

에 적 재 를  적소에 배 치 할  수  있 어야 한  

다.

그런데 이 러 한  원 리 를  당신의 부 하 에  

게 적 용 하 려 고  할  경 우 ， 우 선  당신 자 신  

의 사 기 를  예리하게 반성해 보 아 야  험: 

다. 전 투 는  결 국  양 자 (兩 者 )의  의지의 

투 쟁 -— 당신 자신의 의 지 와  적지휘관의: 

의지와의 싸 움 인  것이다. 만약 당신의, 

정신이 결 정 적 인  시기에서 패 4 로 기 울  

어 •진 다 면 ， 승 리 는  적에게 돌 아 갈  것 

이 다.

. 지 휘 관 은  미 세 한  일에 말려 들지 않게 

자 신 을  보 존 해 야  한다. 중 요 한 _ .일에 관- 

해 서 는  나는 몇 시 간이 든 사색 을  거 듭히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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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생 각 을  다 듬 었 다 . 전투에 임해 지휘 

관 은  여하히 적을 격파할 것 인 가 를 숙 고  

해야 한다. 만약 사 소 한  일에 말리 든 다  

면 참 폭  아가 되는 중 요 한  사 항 을  간과 

(훠 過 ) f  벗학고, 전 투 에 는  벌로 영향이 

없는  일ᅪ 皆려, 참모들의 지침‘이 될 확 

고한  대 강 (大 綱 )을  잃 어 버 리 게 ‘ 된다. 세 

부의 일은 참모의 의무이 다. 어 떤 지 휘 

관 이 라 도 , 번 잡한 일상생활에 쫓겨 조 용  

한 사색의 시 간 을  갖지 못 하 면  우 수 한  

작전계획 의 수립 을 할  수  없으며 , 대 규  

모 작 전 을  능 률 적 으 로  수 행 할  수도  없 다 .'

지 휘 관 은  그 가  당 면 한  전투에 대해서 

기 본 계 획 을  작성 해 야 하 며 , 항상  앞 으 로  

이 두 가지의 전 투 를  생 각 하 고  계 획 할  필 

요가 있다. 하 나 는  전早하기 위 한 것이며 

또 하 나 는  다음의 것, 즉  한 전투의 성공 

은  차기 전早에 도 약 대 가  되 도록 하 는  일 

이다. 그래서 나의 행동에 따른 적의 반 

응 을  예 측 하 고 ，나의 계획수행에 지 장 을  

초 래 할  적의 개 입 을  방지하기 위해 민속 

한 대 응 수 단 을  갖추어 둘 필 요가 있다. 

또 한  각개 의 문제 에 부수되 는 많은 요소 

가운데서 중 요 한  사 항 을  주 줄 (抽 出 )하 는  

능 력 을  가 짐 과  동시에 명석한 판 단 력 을  

■ 가 져 야  한다. 이 런 일을 할 수 있기 위해 

서 지 휘 관 은  절제를 잘 하 여 , 과 도한 흡 

연, 과도한 음 주 ， 밤샘 등 을  엄격히 피 

해 야 한다ᄂ ■

작 전 계 획 은  항 상  지 휘 관  자신이 작 상  

해 야 하 의 , 참 모 나  그 때 의 전황이 나 적1 

에 의해서 강 요 당 해 서 는  안 된 다 . 자기: 

휘하의 병력으로서 성 취 할  수 있는  전 술 ■

' 적 가 능 성 과  전략적 요 구와의 사이의 연 

관 성 을  검 토 해 야  한다. 계획의 요 강 아  

•작*성되면 작 전 을  전개함에 앞서 다시 세! 

부작업 이 되 어 져 야 하며 , 이 것 은 참 모 가  

할 일이다. 이 단계에서 지 휘 관 은  배후- 

에 서 서 숙 고 할  시 간 을  가 져 야  한 다 . 많 

은 사 소 한  일에 참모들의 주 의 가  皆려, 

기본계획의 근^]:에서 이 탈 하 는  일이 없: 

도 록  확 인 해 야  한다. ' 이런 일을 할  수- 

있기 위 해 서 는  좋 은  참모장이 필 요 하 다 .._

군 은  임 무수행 에 적 합 하 도 록  균형 있는. 

편성이 되어 있어야 한 다 . 전 투 가  시 작  

되기 전에 좋 은  편성의 부 대 를  만 드 는  

기 량， 변 화 하 는  전술적 상 황에 즉 응 하 예  

재 편 성 을  능난히 하 는  기 술 은 , 통수의, 

적 • 부 를  판 정 하 는  하나의 기준이 다. 지. 

휘 관 은  작 전 계 획 을  작 성 하 는  일에 충분- 

히 숙 달 되 어 야  하 며 ， 일단 그 것 을  작성 

한 다음에 는 이 를 완수하기 위 해 ， 엄 격 하- 

고  냉혹할 만큼 계 획을 추 진해서 성 공 会  

향해 강 행해야 한다.

군 사 령 관 은  전투에 들 어가기 전에 아 

래 로 대 대 급 지 휘 관까지 집 합시 켜 , 중 요  

사 항 , 자기의 의도, 二  계 획 과  전반- 

적인 실시요령 등 을  설명해 주 어 서 , 부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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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로 하여금 지휘관이 희망하는 방향에 

따라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. 군의 각 

급 지 휘 관이 사령 관의 의도를 알고 있으 

면 전원이 일층 현명하게 싸워，그의 의 

도에 밀착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다.

전장에서 의 작전지휘는 직 접 각각 개 

'인별로 해야 한다. 하급부대를 방문하여, 

거 기 에서 干두명 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.

이 때 동일한 명 령은 있을 수 없다. 수 

령자에 따라 다르게 해야 한다. 사람에 

따라 받아들이 는 방식 이 달라, 어떤 사 

람은 개괄적인 지시를 좋아하나, 때로는 

상세한 지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. 

지휘는 직접적이며 개별적인 것이어야 

'한다. 이 때문에 연락장교제도가 대단히 

중요하다.

전투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심중에서 

-승패가 결정된다. 이것은 깊이 이해할 

만한 가치가 있다. 앞으로 전쟁 이 발생 

할 경우, 군의 각 계 층에는 직업 군인이 

■아닌 일반시민으로 보 충 될 _ 것이다. 그들 

은 군인이 되고 싶어서 입대한 것이 아 

니 다. 신문， 영화， 라디오 등을 통해 그 

들의 견문은 확대 되 었으며，그들은 사고 

하고 평가하며, 명백히 비판하려 든다. 

.또한 두엇이 행해지고 있는가，또한 당 

신이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， 

그 리 고  그 이유와 시기를 알고 싶어한 

과. 그리고 그것을 함으로써 자기의 최

대의 이익이 당신의 지휘하에서 보장되 

어 짐 을 알고 싶어 한다. 여 기 에 알맞은 

행동을 한다면, 당신은 그 젊은이들의 

신뢰를 한몸에 지닐 수 있을 것,61다- 

만 약 지 휘 관 이  종교적 진'리에 j 관해서 

올바른 감각이 없다면，결국 더v i 은 커 

녕 소부대 또는 병사 한 사람조차도 고 

무하여 분기케 할 수 없을 것이며, 부하 

를 위대한 승리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 

다. 지휘관은 이를 명심하여，부 대 를 진  

리의 빛에 비추어 지도해야 한다. 항상 

자신의 손가락을 부대의 영적(靈的) 맥 

박 위에 대고 있어야 한다. 부하를분기 

케 하는 영적인 목적은정의이며 진리이 

다. 그리고 이것이 명백히 한 사람에게서 

부터 모든 사람에게 밝혀자 간다는 확신 

을 가져야 한다. 이 것 없이 영속적 인 성 

공을 기대할 수는 없다. 통솔이란, 영적 

성 격 에 기 초를 두고 부하들을 여 기 에 따 

르도록 고무하는 일이다. 이 영적 성격은 

선 (善 )으 로 도  악으로도 되어 진다. 과거 

많은 경우에, 이 성.격은 개 인적 목적 에 

봉사함으로써，부분적 또는 전체적 악에 

빠지는 일이 있었다. 통솔이 그와 같이 

악용될 경우에는, 결국 실패 에 귀착되고 

말았다. 사악(邪惡)에 이용되는 통솔은 

일시적으로는 성공한다고 하더라도, 그 

자체 속에는 항상 스스로 웅괴 될 인자를 

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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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… 피의 상통이 생명체를 유지하는 것처럼 숭고한…□ 

□ …전우애는 군대사회의 기본적 윤리册  형성하고 있 …口

□ …는 요소7ᅡ 된다. 전우의 기쁨이나 슬픔을 자신의…口 

口 …것으로 소화할 수 있고, 전우가 다하지 못한 임 …口

□ …무를 자진해서 완수하는 정신자세는 언제나 숭 고 …口

□ …한 전우애에 기초를 두고 생성하는 고결한 사 생 …口 

口 …관의 발로이다.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口

•  전우애와 우정의 참뜻

# 숭고한 전우애

#  전우애는 군 전력 강화의 원천

•  상경 하애 인화단결론 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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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대 시 청 각  교 육 원 장

김 은 우

사 람 이 란  뭐니뭐니 해도  사회적 동 

물 임 을  면할 수 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사 

회 적 인  동물로서 살 아 가 려 면  사 회 적 인  

r과우어 j 즉  사회 적 인 힘 또 는  사회 적 인 

맥 이 g  이 는 사회 생 활 을  해 나가는데 있 

어 서 제대로의 자기 역 할을  담당해 나갈  

수  없는 것 입 니 다 .

이런 사회'적 인 힘 중에서 가 장  근본적 

이고 가장 강한 것이 무 엇 이 냐  하면 그

것은 역시 우 정 (友 情 )으 로  맺아진 힘야 

가 장  강한 것 입 니 다 . •

. 그  우정 중에 서 도 또 가장 중 요 하 고  가' 

장  뿌리 깊은  우 정 은  같 은  운명 ᅳ〜 동시 

에 같이 지 고  같 은  목적 을 위융 ^ 은 T 나  

이끼리 함께 모여서 같은 공 간 같 은 • 

시 간 속에 서 일 하 고  행 동하며 생 을 같이 

할  때 생 기 는  우 정 이 라  하겠읍니다.'

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같은 동 기 동 창 * 

끼리의 우 정 은  무 엇 으 로  바 꿀  수  없 고  

대 신 할  수  없으며 어떤 이 해 라 도  초월: 

할  수  있 는  힘 을  갖고 있 읍 니 다 .

재 미 있 는 이 야 기 로 는  어 떤 커 다 란  회> 

사 가  신 입 사 원 을  모 집 할  때 대 학에서 한 

번吾  낙 제 한  경험이 있 는  응 모 자 를  더 

우선적 으 로  뽑 았더•랍니 다. 그  이 유 를  물  

으니 까 낙제 를 한  번 도  안 한 학 생 은  동 

기동창이 한회 졸업생 밖에 없 지 만  한  번 

낙 제 한  사 람 은  동 기 동 창 의 「클라 스 메 이  

트 」가 다 른  사람의 곱이 되 니 까  그 만 큼  

사회에 나가서 활 동 을  할 때 활동범위 

가 넓 게 되고 이 해 를  초 월 한  우 정 을  . 

진 친 구 가  남 보 다  더 많 으 니 까  실 제 로  

사회적 빽 이 나  힘이 곱 쟁 이 로  많기 때 문  

이 라 는  것이 있 읍 니 다 .

그 러 나  여기서 이런 학 교 동 창 을  많이‘ 

가졌 기 때 문에 사회 적 힘 이 강 하 고  많 다  

는  것이 도대 제 문 제 가  .되지 않으리 막  

큼  더욱 강한 사회적 힘과 인 간으로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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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집••전 우 애

는  일생일대의 무 엇 과 도  바꿀 수 없는 

가 장  귀 하 고  중 요 한  우 정 은  곧 전쟁 터 

에서 그 리 고  같은 ■는대에서 한 솔에 밥

을  같이0 1을 뿐만이 아 니 라  인간의 생
/'S' 공

과  사▲  .장  같이 걸 어 놓 은  전우애 란 

이 세고胃서 무 엇 과 도  비 교가 되지 않을 

만 큼  귀 중 하 고  우애 의 극치 라 하 겠 읍  

니다.

생과 사 (生 과  死 )를  같이 걸어 놓은  같 

은  운명 의 아들들이 같은  공 간 과  같은 시 

간 .속 에 서 「너 J와 「나」의 구 빌 을  할 수 없 

으 리 만 큼  심 리 적 으 로 나  정 신 적 으 로  밀착 

되어 있을 때 비록 주 어 진  여 건 (與 件 ) 

이나 조건이 나 쁘 더 라 도  그 리 고  물질적 

으 로  가진 것이 없 다  손 치 더 라 도  그 는  

결코 불행하지 않으며 이 온 세 상 을  얻 

는  사람이 나 다름없 게 행복스러 운 감정 

을  맛 볼 수 있고, 아무리 슬 프 고  어 려 

.운 일을 당 해도 외롭지 아니 하며 없던 

용 기 도  용솟음쳐 나오게 마 린 이 라 는  것 

을  지적하지 않을 수  없 읍 니 다 .

전우애 란 때 로 는  자기 자 신 보 다 도  더 

앞 세 울  수  있는 지극히 고 상 한  인간성 

을  발 휘 하 게 도  합 니 다 .

、차라리 내가 못먹 더 라 도  전 우 를  기 쁘 

게 해주기 위해서 전 우 를  먼저 먹이게 

되고 내가 조 금  더 아 프 더 라 도  전 우 를  

던 아프게 한다면 일종의 쾌감마저 느 

끼 게 되는 경지마저 이르게 됩니다.

여 기 서 는  시시하게 도 덕 적 으 로 나  안 

도 주 의 로 나  남을 위해 내 가  희 생 한 다 는  

식 의 설 교 나  훈화조의 윤리 와 진리 가 문  

제가  되지 않습니다.

아 무런 도덕 적인 영웅심 없이 그 대 로  

느 끼 니 까 라 는  것 입 니 다.

그  놈이 못 마 땅 해 도  좋습니 다. 또  丄  

놈이 아 주  단점 이 많고 잘 못 한  일이 있 

어 도  그것이 문 제 가  아닙 니 다. 용서 하  

는  것이 라 기 보 다 는  마치 자기 자신의 신 

체의 일부같아서 욕 을  하 면 서 로  그  전 

우 를  위해 마음껏 우 정 과  우 애 를  쏟는- 

것 입니 다.

전우  사이에서 이 루 어 지 는  우 정 은  결 

코  좋은 놈  나쁜 놈, 좋 은  행 동 나쁜 행• 

동 을  가려내 기 때 문 도  아 니 고  좋은 친 구  

나 나쁜 친 구 를  양자택 일(雨才:•擇一)을 

하 는  식 의 선택과정 을 걸쳐 서 이 루어 zli 

는  것도 아닙 니 다 .

■ 마치 등 산 가 가  그 위 험 한  높 은  산 을 ■ 

왜 모 험 을  하면서 위 험 을  무 롭 쓰 고  올  

라 가 려 느 냐 고  질 문 을  받 을  때 그저 여 기 

그  산이 있 기 때문에 나 는  올라간다고- 

대답하듯이 전 우 애 는  여 기 전 우 가  그저 

있기 때문에 나는  그 를  아 끼 고  사랑하- 

고 목숨의 위 험을 받 을  때 도  그 를  나의 

전 우 로  사랑하지 않을 수  없다고 말 할  

수 있는  것이 바로 전 우 애 의  존재이유- 

라 fl■겠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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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 집 : 전 우 애

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 

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

그대로 넘겨서는 안 될 줄 압니다. ■ 

그것은 다름 아닌 모든 전우가 다 위 

•에서 말한 것 같은 전우애를 왜 갖지 못 

하게 되 는가에 대 한 문제 입 니 다.

왜 순수한 전우애가 그렇게 흔하지 

못할까요.

바치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우리 

.환경을 둘러 싼 대 기 (大 氣 )가  공해 (公 害 ) 

로  말미암아 오염(汚染)되어 있듯이 많 

은 젊은이들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

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-

우리는 어릴적부터 친干를 가려 사귀 

서 라. 유익 한 친구를 찾아서 우애를 가 

져 야 한다. 나쁜 친구를 사귀 면 해 롭다거 

니 , 안 된다거 니，사람을 보면 먼저 의 

심부터 하라느니 열길 물 속은 알 수 있 

어 도 한치 밑에 있는 사람의 속은 모른다 

거니, 뭣보다 먼저 너 자신을 생각하라 

든 가 ， 뭐 니 뭐 니 해 도 나부터 살■고보아야 

하지 않느냐든가 등등의 말을 들어왔기 

패문에 이런 말들은 사람의 정신을 아주 

더럽게 오염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.

그러 니 까 보통 어 떤 오염 된 사람들은 

어릴적부터 누가 정말 좋은 친구고 누가 

정말 해로운 친군가를 구별하려고 의심하 

는 눈초리를 두리번거리다가 일생을 다 

허송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누 구 나 /』

(生)의 끝이 있는 법인데 그 마지막 단

계에서까지 참다운 친구도 없고 참다운

우정과 우애 를 맛보지 못하고 천하의 외

롭고 고독한 불상하고 가련한 안、간으로

미물의 짐승같이 세상을 떠나ᄂ 마는
.，심

것 입이 다. f  '

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무 

서 운 것이 보통 .죽음의 공포와 불안이 라 

고들 하지 만 사실은 이 죽음의 공포斗 불 

七보다 다욱 괴롭고 무섭고 물안하고 비 

잠한 것은 아무斗도 마음을 같이 하지 못. 

하고 아무와도 사랑을 느껴보지 못하며 

누구도 상대해 주지 않은 진짜 고독(孤 

獨)입니다.

그렇기 따문에 오늘같이 이렇게 문명 

의 이기가 발달하고사람의 사는 방식이 

편리하며 육체 적으로나 감각적으로 그렇

게 쾌락을 즐길 수 있도록 갖은 수단방 

법이 수없이 많은 현실 속에서도 젊은이 

나 늙은이나 남자나 여자나를 막론하고 

자 살 (自 殺 )하 는  수가 점점 더 늘어가고 

있지 않읍니까.

이런 현상은 문맹의 이기가 덜 발달한 

후진성을 면 나라에서보다도 모든 것이, 

앞서서 더 많이 발달한 소위 선진국이 경 

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

안정되고，복지사업이 더 잘 되어졌고, 

경제수준도 더 높아서 생활 정도가 높은 

나라기? 더 많은 사람들이 날로 더 자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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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집:  전 우 叫

룰 을  높 이 고  있 다 는  것은 바로 이런 우 

정 부 재 (友 情 不 在 ) 우 애 부 재 (友 愛 不 在 ) 

현상에서 보 는  것 이 라  하 겠 읍 니 다 .

고 독 이 야 말 로  인간의 불행 중의 불행이 

고 가장 무서 운 것 중에 무서 운 것 이 라 

는  것을  잘 증 명 해 주 는  것이 오늘의 정신 

적 오 염 을  받은  인간사회의 현상이 라 하 

겠읍 니 다 .

솔직히 말해서 인 간 은  도대체 왜 살 

고 있읍니까.

무엇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

않고 활 동 을  하며 무 엇 을  만 들 고  경쟁 

을  하고 이렇게 삽 니 까 .

얼 른  대답이 나오지 않 겠 지 요 . 물 론  

한 두 가지 우리 행 동의 직 접 적 인 목적 이 

있는 것:은 사 실 입 니 다 .

목 적 없 는  행동이 어디 있 겠 읍 니 까 . 먹 

기 위해 산 다 든 가 , 살기 위해 먹 는 다 든  

이기기 위해 싸 운 다 든 가 .

그 러 나  그 직 접 적 인 목적 의 달성은 또 

무엇 때문에 합 니 까 라 고  물 으 면  그 물 음  

은 한없이 우리 행동의 목 적 을  추구해 올 

라가게 됩 니 다 . ^

즉  목적 의 목적 이 있어야 하 고  그 목 

적의 또 목 적 은  뭐 냐 고  물 을  수  있을 

것 입 니 다 .

. 결 국 은  궁극적 인 목 적 은  뭣 이 냐 고 묻  

게 되 겠 지 요 .

좀 설명 이 애 매 할지 는  모 르 나  궁극적

인 우리 행동의 목 적 은 「행 복 」하기 위해' 

서 라 면  아 마 「아 니 다 」라 고  딱 잡 아 떼 叶  

반 대 할  사 람 은  없을 줄 압 니 다 .

그럼 그 행 복 은  구 체 적 으 로  뭣 이 냐고 

물 을  수  있 겠 지 요 .

그  행 복 은  내가 누 군 가 를  아무 이해에 

얽 매이지 않•고 순수하게. 사 랑 할  수 있고 

또 그 가  나 를  순 수 한  마 음 으 로  사랑힐: 

수  있는  것이 정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

행 복 이 라 고  해 f  반 대 할  사람이 없을 줄 

압 니 다 .

그런데 그 사■랑이란 부모에 대한  사 

랑도 있고 부 모 가  자식 에 대한  사 랑 도  

있 으 며 , 이성간의 사 랑 도  있 겠 고  종교적 

인 신에 대한 사 랑 도  있 겠 지 요 .

그 러 나  이 런 모 든  사 랑 보 다 도  더 한 충  

인 간 을  즐 겁 고  행복하게 하 는  것은 친 干  

간히 불 변 한  사 랑 이 라  하 겠 읍 니 다 . 지칠' 

줄  모 르 는  우 정 과  우애의 사 랑 은  사 람  

을 친 구 를  용기 있는 사 람 으 로  만 들 고  무  

서 운  것 이 없 게 하고 세 상의 주인 이 된 듯  

충 만 감 을  주면서 더 욱 중 요 한  것 은 살거 

나 죽거 나 외롭지 않게 하 는  우죠 의 사 랑  

입 니 다 .

그리 고 또 더 중 요 한  것 은  참 다 운  우장: 

의 사 랑 은  무 (無 )에 서  유 (有 )를  창조해 

내 는  힘을  가 지 고  있 는  것 입 니 다 . 역경 

을 이겨 낼 때 같이 즐 가 움 을  경 험 하 면 서  

할  수  있 고  슬 프 고  괴 로 울  때 도  웃 음 과 ­



특 집 : 전  우 애

유모어를 가질 수 있는 마음과 정신의 

여 유 를  주는 것이며 만왕의 제왕이 부럽 

지 않는 자부심과 자존심도 우정 의 바탕 

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.

어떻게 보면 이것은 종교신앙보다도 

더 강할 수 있읍니다.

그렇기 때문에 농담으로라도 내 친구 

들이 가 는 곳 이 라 면  나는 천당을 버리고

지옥으로라도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
/

겠다고 하지 않읍니까.

「친干따라 천리길을 간 다 는  우리의 

격 언 은 공 연 한 과 장 된 표 현 이  결코 아 

니라고 하겠읍니다.

그러면 그런 사랑 특히 친구간의 우 

정 과 우 애  의 사 랑 은 대  체 어떤 모양의 

것인가.

또는 전우애는 어떤 모양의 것인가. 

이 런 것 이 궁금할 줄 압니다.

나는 전우애의 이 야기를 할 때 마 다 「빙 

크 로 스 미」와 「민 마틴」이 주 연 했 던 「화 

•이 트 크리 스머 스」라는 미 국 영 화가 생 각 

이 납니다.

그렇게 군대에 있을 때 전쟁터에서도 

전우의 정이 넘쳐서 때때로 군기를 어 

겼다고 기합을 받아가면 개구장이 노릇 

을  하던 전우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생 

명을 같이 한 쌍둥이들보다도 더 친밀하 

게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어 인정 깊은 

미담 미화를 간팍하고 냉혹한 사회생활

속에서 퇴역한 부대장을 위해’ 보든 사람 

을 행복한 감격으로 눈물마저 홀리 게 하 

고 그 주위 와 모든 사회분위 기 를 명 랑 

하고 따뜻한 인간 사회로 변혁시킬 때 

정 말 「전우애」란 저렇게도 고마운 것인 

가를 그 영 화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 금 

갖게 한 것입니다.

솔직히 말해서 한 친구斗 한 친구가 

깊은 우정과 우애의 사랑을 갖는 것 은 누  

구에게나 다 같은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

것 61 아닙니다.

똑같이 한 전우가 한 장우를 사랑하게 

되는 계기와 모습도 다 같은 것이 아닙 

니다.

사랑이란 그것이 어떤 모양의 것이든 

사람에 따라 다 다르고 장소와 시 간에 

따라 다 다르며 경 우에 따라 그_ 성 격 에 

따라 다른 것 입 니 다.

.결 코 하 나 도 그 대 로  같 은 것 이  있을 

수가 없읍니다.

사랑이 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식 이 

나 형식이 판에 박듯이 있는 것이 아님 

니다.

이것은 흉내도 낼 수 없으며 모방도 

되는 것이 아닙 니다. 또 모방한다고 되 

는 것 도 아 닙 니 다 . '

단지 하나 하나의 구체적인 우 정 과 우 . 

애의.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런 산 경험을 

한 사람이 자기의 독특한 경 험을 통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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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■기 나름대 로 우정 과 우애 는 내 가 경 험 

해 봤더니 이 러 이 러 하 더 라 고  자기 독 

뻑 이 나  자기 고백만이 있을 수 있 는  것 

‘입 니 다.

그 런 사 랑 의 독 백 과 고 백 을  여 러 사 람 

들이 말할 때 그 것 을  읽거나 보면서 또 

자기 자 신 은  무 엇 인 가  자 기 자 신 의  경 험 

과 . 연결시켜서 자기 나름대 로의 어 떤 진 

'리 를 번개불같이 획 느끼 게 될 것 이다.

그 러 면  다 음 에 는  지 금까지 나 타난 동 

서 양의 유 명 한  문 학 작 가 나  예 술 가 나  칠 

학 자 나  영웅들의 자 기 가  경 험 하 고  느낀 

■결과로써 내린 우 정 과  우애의 명 언 (名  

言 )들 을  음 미 (吟 味 )해 보 기 로  하고 우리 

들 로  하여 금 자신의 전 우 애 를  각 성 하 고  

재 발 견 하 도 록  하는데 도움이 되 겠 다 는  

것을 생각해-보기로 합 시 다 . ■

우 선  동양의 위 대 한  실 존 철 학 자 라 고  

잘 할  수 있 는  장 자 (莊 子 )는  우 정 (友 情 ) 

에 대해서 다 음 과  같이 말 했 읍 니 다 .

r군 자 (君 子 )의  친 구 사 귐 이 란  담 백 (淡  

竹 )하 기 가  깨 끗 하 고  맑 은  물 과  같 고  소 

인 (小 人 )의  ᄆ 친구사귐 이 란 달콤하기 가 식 

'회 맛 같 다 . 군 자 는  담백한 것을 가 지 고  

친 밀 해 지 며 ，소 인 은  달콤하기 때문에 끝 

나 고  만 다 .」

그 는  또 친 구 를  사 귀 는  방 법 을  다 음  

과  같이 표 현 했 읍 니 다 . 

r재 주 를  가 지 고  사 람 을  누르려 하지

말 라 . 음 모 를  해서 사 람 을  이기려 하지 

말 라 . 싸 움 으 로 만  사 람 을  지 배 하려 하 

지 말 라 .」

그리 고  우라 가 잘 아 는  유명 한 공 자  

(孔 子 )께 서  는

「물이 너무 맑立면 물고기 가 머무르지 

않 듯 이 ， 사람이 너무  무 엇 에 나  지 나치게 

따 지고 들면 사람이 친 근 해 질  수  없기 

때문에_ 벗 도 생 기 지  않 는 다 』라 고  했 읍  

니다.

그 리 고  사 기 (史 記 )를  쓴  사 마 천 (司 馬  

遷 )은  그의 책 급정 열 전 ( 汲 鄭 列 傳 )에 서  

말 하 기 를

「사 람 이 란  일 사 일 생 (一 死 一 生 ) 속에 

서, 그 리 고  일 빈 일 부 (一 贫 一 않 )의  변런 

속 에 서 , 그 리 고  일 귀 일 천 (一 f t一 賤 ) 속 

에서 비 로 소  참된 우 정 과  우 애 를  알게 

된 다 」라고 하 였 읍 니 다 .

「몽 매 뉴 」는 그의 수 상 록  속 에 서 「생각 

컨대 자 연 계 가  우리 인간에 게 가장  중 요  

하게 권 유 한  것은  서 로  화 합 (和 合 )하 는  

것인데 이 화합의 극 치 야 말 로  우 애 (友  

愛 )이 다 」라고  했 읍 니 다 .

유 명 한  서양의 고대 철 학자이며 법를 

가 인 「키 게 로 j는 「우정 에 대 해서 j라 는  

그의 책 속어丨 서

「도대체 우리 인 생 으 로 부 터  우 정 (友  

情 )을  빼앗아 간 다면 이 것 은  마치 태 양  

을  이 세계 에 서 부 터  빼 앗 아 가 는  것과 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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찬 가 지 다 」라고 하였읍니다- 

그 는  다시 말 하 기 를  

「우정 이 라 는 것 은 ’ 모 든  사람의 생 활 

속에 깊숙이 뿌리 밖 은  것으로서 그  우정 

없 이 는  아 무 래 도  이 세 상 을  살 아 나 갈  수 

있게 하지 못 하 도 록  한 다 」라 고 도  했 읍  

니다.

이 번 에 는  영국의 유 명 한  의 사 인 「월리 

암 오 슬 러 」의 말 을  들 어 보 면  •

「청 년의 생활 중에서 가장  유일하게 

전 적 으 로  행 복 을  안 겨 주 는  본 질 적 인  것 

은 우정이 라는 선물이 다 ' 

이 번 에 는  불 란서의 유 명 한  소설가이 

며 사상가이기 도 하 고 「장 . 크리 스 토 프 」 

라 는  소 설 을  써 서 노 델 문 학 상 까 지  탄 

「로망 로 람 j 이 그  글 「7월 W 일 」에서 우 

정에 대한 외 침 을  들 어 보 기 로  합 시 다 .

「만 인 (萬 人 )과  일 체 (一 體 )7卜 되 는 기 

쁨 ， 만 인 과  같이 사 랑 하 는  기쁨/ 만 인 과  

더불어 괴 로 와 하 는  즐 거 움 , 우리 들 은 누  

구나 다 같이 서 로  손에 손 을  굳게 잡 

昏시 다. 우 정 (友 情 )의  춤을 추 는  원 (圓 ) 

을 만 듭 시 다 .

그리 고 불란서 의 현대 소 설가이며 세

계 적 으 로  알 려 진  평 론 가 이 고 「영 국 사 」를" 

썼 고 「사랑의 풍 토 」라 는  소 설 로  알 려 진  

「앙드레 모 로 아 」는 말 하 기 를  

「결 혼 이 라 는  제 도가 있는 덕 택 으 로  연 

애가 뿌리 깊게 계 속 되 는  것을 좋 다 고  우 

러 가 말하듯이 우리 속에서 우러 나고 있 

는 우 정 도  일종의 결혼제도처럼 우리 자 

신들이 뿌리 깊 게 계 속되 어 져 야만 한다. i  

「그리 고 우정 은 신 뢰 (信 賴 )와  사 상 (思  

想 )과  추억 과 희 망의 공 동 출 자 (共 同 出  

資 )를  전 제 (前 提 )로  한 다 .」

끝 으 로  ■ 이 번 에 는 •서 서 (瑞 西 )의  시 인 

(詩 人 ) 인 「요 한  • 가스페 루 • 라 파 텔 」의: 

우 정 론 (友 情 論 )을  소 개 하 고  이 글 을  맺 

으려 합 니 다 .

아 무 쪼 록  각 자 가  자기의 우 정 론 을  한  

번 생각해보기 바 랍 니 다 .

「존 경 (尊 敬 )과  사 랑 과  신 뢰 (信 賴 ) 그  

것 들 은  우정 을 존재 하도록 하 는  요 건 (要 1 

件 )이 다 .

성 실 (誠 實 )과  지 혜 와  용 기 와  인 내 (忍  

耐 )와  그 리 고  사 랑  바로 이것들이 곧- 

우 정 인  것 이 다 .

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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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군 군  종 감  •

이 성 환

모 든  도덕 적 명 사  중에 가장 높고  가 

장 거 룩한 것은 더 설 명 할  것 없이 사 

랑이 다. _

사탕에 대 한 정 의 는  여 러 가지 로  말할 

牛  있으나 대 략 요 약 한 다 면

광 의 로 는  자 아 와  타 자  및 온 인류에 

게 호 의 와  동 정 과  만 족 과  쾌 감 과  희 열 

을  주 는  것 이 고 ，

협 원 로 는  인격적 대상에 대하여 내면 

적 동 정 과  아해, 혹 은  그 것 과  융 합  일 

치 하 려 는  감 정 상 태 라  할 수 있다.

그러 나 보 통  사 랑 을  구 분 한 다 면  신적 

'인 사 랑 과  인간적 인 사 랑 으 로  나눌 수 

있을 것이다.

성경의 신 약 원 문 은  희 랍 어 로  기술되 

어 .있는데 사랑에 대하여 여러 가 지 로  

표 현 되 고  있다.

①  아71■페 (Agape)  신적 인 사 랑

②  스톨게 ( Stolge)  혈통적 사 랑

(D 피 로 스 ( Philos)  친 우  및 동지적

사랑

④  에 로 스 ( Eros)  이 성간의 사랑  

등인데 아 가 페 나  소 톨 게 나  피 로 스 는  다 

여_성 명 사이 지만 에 로 스 만 은  남성 명 사 로  

가 장  인격화시켜 놓았다.. 희랍어의 네 

가지 사랑" 가운데 전 우 애 는  피 ?  — ( Ph- 

ilos) 에 속 하 는  사 랑 이 라  하 겠 다 .

숭 고 한  전 우 애 를  논하기에 앞서 들라 

톤 (Platon BC 샙 7〜 347)의  에 로 스 론 과  

신의 사 랑 과  혈통적 사랑의 대표적 인 것 

을 먼저 논 술 하 고  끝 으 로  전우애에 대 하  

여 논 술 코 자  한다.

1. 플라톤의 에 로 스  론

소크라테스(Socrates BC 469~399)

는  성 인 중  제 일 신께 가 까 운  사람이 었는 

데 그의 제 자 플라톤의 진귀 한 저 서 중에 

심 포 움 ( Symposium) 이란  사 랑 을  찬 

미한 책이 있다. 심 포 지 움 은  아가톤이 

라 는  문 예 가 의  걸작이 전 람 회 에 서  당선 

됨 을  축하하러 모인 연 회 를  의 미 한  것 

이다. 그  내 용 인 즉  좌석 의 순서대 로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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랑에 대하여 찬 미 한  기 사 이 었 다 .

맨 처 음 으 로  파 에 두 루 스 ( Phaedrus)

는  에 로 스 를  최 고 최 존 (最 古 最 尊 )의  신 

이라  찬 미 하 였 으 나  파 우 사 미 아 스  ( Pa- 

usamias) 는  에 로 스 를 _ 분 석 하 여  속적 

(俗 的 , Damas)  에 로 스 와  천 적 (天 的 ， 

Ouranios)  에 로 스 가  있 음 을  지 적 하 면 서  

속 적 인  사 랑 은  남녀 양성간에 존 재 하 는  

육체적 연애에. 불 과 하 나  천 적 인  사 랑 은  

철학적 순 수 무 결 한  영혼의 참 사 랑 이 라  

고 하 였 다 ­

에 릭 시 口]•커 rfiCEryximachus)^-  어)

스 는  전능의 권력이 있어 우 주 를  결 

합  조화하며 인 류 를  절 제 와  정 의 로  신 

.께 교 통 연 락 하 게  하 는  것 이 라 고  찬 미 하  

였다.

아 리 스 토 파 네 스 ( Aristophanes) 는  에

로 스 는  속 적 , 혹 은  천적 으 로  분석 할  필 

요가 없이 모순이 전혀 없 는  혼연 일체 

의 신비적 욕 구인데 인 류 를  행 복 으 로  인 

도 하 는  유 일 한  자 라 고  찬 미 하 였 다 .

아 가 톤  ( Agathon)  은  에 로 스 를  꽃 과  

같.은 연소 미모의. 신 으 로  정의 절 제 , 용  

감, 지헤 등  여러 가지 덕을 구 비 한  문 

화의 지 도 자 라 고  찬미 하였다.

' 그  후에 소 크 라 테 스 는  마 지 막 으 로  에 

로 스 를  논 술 하 였 는 데  그  개 략만 소개 하 

고 자  한다.

사 랑 은  사 랑 하 는  자 와  사 랑 을  받 는  자  ᄌ

가 있 으 므 로  사 랑 은  대 상 을  가 지 고  았 

어서 그  사 랑 하 는  것을 항 상  욕 구 하 는 ^ 

것이다. 그  대 상 을  자기의 안에 소유하- 

지 못 한  증거 인 것이 다. 이 미 소 유 한  것 

을  사 랑 하 는  것은 아직 소 유하지 못 한  

시 기 인 장래 에도 그 것 을  유 실 하 지  아니' 

하 고  장구히 보 존 하 려  함 인 즉  필 경 은  현 

재에 소 유 하 지  못 한  것을 위하여 추 구 ■ 

하 는  것 이 다. 그런데 욕 구 하 는  대 상은. 

아 름 다 움  ( Kallos)  이다. 사랑의 대상은. 

아름다움인데ᅬ그리고 본 즉  사 랑  자 체 는  

아 름 다 움 을  소 유하지 못 하 였 다 . 사랑은' 

결 코  진 선 미 (眞 善 美 )도  아니 요 , 또 한  추 

악 하 거 나  거 짓 도  아 니 고 ，.차 라 리  미 와  

추 (醜 ) , 선 과  악 ， 진과  위 (僞 )의  중 간  

에 개 재 한  것이다. 사랑이 진 선 미 를  소  

유하지 못 한  이 상 진선미의 본 원 (本 源 )1 

이신 신이 될 수  없는 것 이 다 . 그 러 나  

또 한  사 랑 은  죽 을  수 밖에 없는 인 생 드  

아니 다. 사랑이림r 차라리 신 과  인생 의: 

중간에 있어서 양 자 를  합 일하게 하 는  한  

큰 영 ( 靈 :  Demon) 이 다.

우 화 적 인  전설에 의 하면 아포로디데, 

(Aphrodite), ( Venus)  사 랑 과  口1 의 여: 

신의 탄 생 을  축 하 하 는  연회에 포 로 스  

( Poros) (에 로 스 의  아 버 지 ) 즉 부 유 (富  

裕 )라 는  신이 참 석 하 였 다 가  술에 만취 

하여 테오스의 정원에서 잠이 들 고  말 

았 다 . 때 마침 ‘께 니 아 ( Penia)  즉 빈궁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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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貧 窮 ) ( 에로스의 어 머 니 )이 란  신이 구 

걸 을  하러 다 니 다 가  그  곳에 이 르 게 _ 되 

었다. 그  때에 페 니 아 신 은  자기의 빈곤 

을  생 각 하 고  포 로 스 신 과  같 은  부 유 한  신 

의 아 들 을  낳 는 다 면  얼 마 나  좋 을 까  하 는  

생각에 그의 품에 기 어 들어가서 동침 

하여 낳 은  것이 에 로 스  즉 사랑이 었다고 

한다.

희랍의 신화에 나 타 난  대로의 플 라 톤  

의 사랑이 란 부 유 와 빈 곤 의  양면의 성 

격을 내 포 하 고  있 다 는  것이다. 그 러 므  

로  우 리 가  누 구 를  사 랑 한 다 卫  할 때 그 

것은 내가  사 랑 한 다 고  느 꺼 지 나  산 실 은  

내 게 는 . 없 는  정 을 상대 방에 서 얻 고 자  하 

는  욕 구 와  기 대 에 서 사  랑하는 것 이 다. 

즉  남 q  간의 사 랑 이 라  할 지 라 도  남 자 는  

남자에게 없 는  그  무 엇 을  여자에게 채 

우 고 자  하 는  것 이 고  석 자 는  여자에게 없 

는  그 무 엇 을  남자에 게 서 채 우 고 자  하 

여 남녀간에 연 애가 성 립 된 다 는  것이 

다. •

그러 니까 따 지고 보면  에로스의 사랑 

이 란 아름다움에 대 한 동경 이 요 ，미 에 대 

만 욕망으로서 사 랑 한 다 는  말 자 체 는  능 

동적인지 모 르 나  실 상 은  무 엇 을  받 고 자  

하 는  조 건부의 사 랑 이 라  할 수 있는 것 

이다. 자신의 부 족 이 나  결 집된 것을 자 

신 외의 것에서 얻어 충족시켜 해 결 하  

려고 하 는  자기 위주의 욕 구 , 이것이 플

라톤의 에로스인 것아다.

2. 아 가 5 A g a p e ) 의 只卜랑

,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쓰 여 진  글 로  

우 리 에 게  남겨 진 성 전 (聖 典 ) 가 운 데  신 

적 사랑에 대하여 가장 적 절 하 고  가 장  

풍요하게 논 술 한  것은 동서 양을 물 론 하  

고  사 도  바울의 찬 사 (교 전  13 ： ) 가 첫 

째 일 것 이 다. 그  이 상 •더 잘 요 사 하 고  

설 명 한  것은 없다. •

거기에 있는  말씀에 의 하 면  신적 사 랑  

이 없으면 천계의 언 어 를  말 하 는  것도,. 

신의 성 지 (聖 旨 )를  전 달 할 지 라 도 , 지 혜 

와  지 식 ， 신 앙 과  자 선 사 업 과  희 생 도  다  

무 용 하 고  무 익 (無 益 )한  것 이 다 . 신적 사  

랑을 분석 하면 15종의 덕 으 로  나 타 나 는  

데 그  사람의 성 질 은  인내 , 온 유 , 투기 

하지 않 음 ，자긍하지 않 음 ， 교 만하지 않 

음 ，무례 히■ 행치 아 니 한 . 자기 의 이 익을 

구하지 않 음 , 화내지 않 음 , 악 한  것 을  

기 억 지 않 음 , ■ 의 (義 ) 아닌 것 을 기 삐 하  

지 않 음 ， 진리 와 함께 기 삐 함 , 범 사에丨  

참 으 며 , 믿 으 며 ， 바 라 며 ， 견멈 등인데, 

이 사 랑 은  영원하고 완전하여 I최고의 덕' 

성 이 되는  믿 음 과  소 망  사랑의 삼 차  중  

에 제일 우 월 한  것 이라 하 였 다 .

신적인 사랑이 란 자기 의 소 욕 을  자행 

하여 함 부 로  행 동 하 는  데 는  있을 수 가  

없고 인내와 온 유 와  겸손의 제덕 이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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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는  곳에 사랑이 나 타 나 는  것 이다. 다시 

말 하 면  사 랑 은  일 면 으 로  자기 를  실 현 (實  

現 )하 고  타 면 으 로  자기 를 제 한 하 는  것 

이다.

성 경 에 는  하나님 을 사랑이 란 말로 표 

:현 하 였 다 (요 일  4 :8 ). 하나님이 만일 사 

람이 아니면 그- 하 나 님 은  참하나님 이 아 

'닐  것이다. 하 나 님 께 는  공 의 와  성 결 과  

-능력 과 자혜 가 중만해 있 고 ， 피 조된 인 

류 는  자기 의 '책 임 이 .아닐 망정 .죄악어1 

:침륜하여 가 련 한  위치에 있는 것이 사 

실이다.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이 자기 

•에게 충 만 하 고  여 유 가  있는 공 의 와  성결 

을  인류에게 분 급 (分 給 )할  능 력 과  지혜 

ᅳ.가 있 고 도  이 것 을  아니 한다면 그 것 은  

기 갈이 급하여 생 명 이 위 태 한 자 를  보고 

도 무심하게 지 나 고  마 는  수 전 노 와  차별 

•이 없 을  것이다. 이런  의미에서 하나님 

-은 사랑의 하나님 이 아니면 안 될 것이 

•다. 하나님 이 사랑이 라  할 것 같으면 자 

기를 어느 의미에서 저j 한 하 고  희생하지 

'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- 이것이 곧 자 

■기의 표 시 요  실 현 이 다 .

하나님 의 우 주 창 조 는  사 랑 으 로 서 의  자 

기 실현인데 고 로 스  ;즉' 말 씀 으 로  된 것 

■이다. 하나님 의 재 창조 곧 구속의 사업 

-은 사  랑으로서 의 자기 제 한인 데 만 유 를  

.초월하여 계신 말씀이 육신이 . 되어 인 

-생 으 로  나 타 난  것 이 고 (요  1:14) 하나님

특집 :전 우 .〇H.

.의 자기 희 생 은  로고스의 화 신 (化 身 )인  

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 으 신  것이다. 동 

시 에 이 것 은 하나님 의 사랑의 표시 이 고 

실 현 이 다 (요 일  4:9-10). 또 인류에게 대 

한 무 한 한  동정 이 며 은혜 인 것 이 다. 곧1 

신자에게 영생을 주어 멸망하지 아니 하 

게 하 는  것 이 다 (요  3:16-18).

에로스의 사랑이 미를 추 구 하 는  까 닭  

은 생산이 란 것은 오직 미의 내부에서 

만 가 능 하 다 . 사랑이 란 생 산의 • 욕干인 

것이다. 생 산 을  욕 구 하 는  것은 불멸 곧 

아 타 나 토 스 ( Athanatos) 를  욕 구 하 는  까 

닭이 다. 육체 곧 소 마 ( Soma) 로. 불 멸 하  

려는 욕 구 는  육체적 미를 추 구 하 는  남녀 

의 사 랑 으 로  말 미 암 아  자 녀 를  생 산하여 

인류의 영속을 수행하게 되 는  것처럼 

영혼, 곧 푸 시 케 ( Psyche) 가 불 멸 하 려 는  

욕;〒 •는 영 적 미 즉 신 을  추 구 하 는  성 애 

로  말 미 암 아  비 로 소  불멸 즉 영생을, 얻 

는  것이다.

(3) 스 톨 게 (Stolge) 혈통적 

사랑

델통적 사랑의 두 가 지 /전 형 적 인  것으  

로 부 모 와 자 식  간의 친자의 사 랑 (모 성  

애 )과  부 부 의 .사 랑 을  예 로  들 수  있을 

것이다. 친자의 사랑이 란 부 모 의  충일 

한데서 넘 쳐 나 아 가 는  사 랑 이 라 면  부 부  

의 사 랑 이 란  피차의 결 핍한데서 서 로  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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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리 는  사 랑 인  것이다.

친자의 사랑이 나 아 가 는  자 녀 를  부모  

.가 뒤 따 라  가 는  것 이라면 부부의 사랑 

이 란 피차에 영 접 하 는  것 이 다. 그래 서 

친자의 사 랑 보 다 는  양쪽에서 끄 는  힘이 

있 는 부 부 애 가 더  강력하게 되 기 쉬운 

것 이 다. 그러 나 경 우에 따라서 는 친자 

.의 사 랑 보 다 도  필연성이 약해 질 수도 

있는 게 사_실이다. 왜냐하면 부부의 결 

합 에 는  두 사람 상호의 사랑이 제 일 큰 

원인이 되 거 니 와  친자의 결 합 에 는  인간 

'애보다 우 한  천 연 적 , 혈 연 적 (血 緣 的 )

_인 사랑이 근원이 되 기 때문이다.

.부부애에 관한 이야기 하 나 를  소 개 하  

고자 한다.

옛 날 에 청 년 부 부 가  있 어 사 가세 는 부 

유하지 못 하 나 마  정분 좋게 지내던 중 

불 행  히 남편 이 중병 에 빠졌 다. 중병 중 

'에도 나을 희망이 없 는  상태 이었다. 게 

다가 빨리 죽지 도 아니 하 고  오 랫 동 안  ■고 

생 하 고  가 산 을  탕진해 버릴 병이었다. 

、그  부인이 혼자서 남의 밭 김도 매 ■고 남 

.의 빨래.도 해 주 고  삯바느질 등 등  온갖  

수 고 를  다하여 둘이서 '연 명 하 여  가고 있 

었 다 . 불 때 는  나 무 도  부인이 산에 가서 

긁 어 오 거 나  솔 방 울 을  주어 오 거 나  하여 

‘야  되었다. .몇 해 를  그 러 다 가  하 루 는  아 

무리 해도 먹을 양 식 을  준 비 할  수 가  없 

_었다. 이웃집 에 가서 사 정 을  하여 돈 을

빌려보려. 하 였 으 나  그 것 도  안 되 고  쌀 

을  꾸 고 자  하 였 으 나  그 것 도  못 하 였 다 • 

그래서 집에 돌 아 와  쌀 자 루 를  털어보니 

죽  한 사발 쓸  것 밖에 없 었 다 . 그리 하여 

독 한  마 音 을  먹고 결 심 하 기 를  이것 가지 

■고 죽 이 나  쑤어서 남편에게 마 지 막  드 

리 고  이제 이 집에서 살지 않고  나가겠 

다 고  생 각 하 였 다 . 그 러 나  여러 해 의좋게 

살 아 오 던  정 리 에 그 말 을  아니 하 고 는  참 

을 수 가  없어서 병 든  남편에게 그 말 을  

하 였 다 . 그 러 나  남 편 은  말 하 길  「당신이 

나 가 는  것 이 나에 게는 관계 치 않다. 왜 

그 런 고  하니 한 3일 혹 은  4일간 먹지 못 

하 고  굶 으 면  죽고 말터인데 죽 으 면  그 

뿐이지 만 그 러 나  당신이 만일 나 를  버 리 

고 나 가면 그런 무 정 한  일 을  하 는  여자 

가 잘 될 까닭이 없고 또  양심이 괴 호 와  

평 안히 살 수가  없으니 일 생 동 안  고생 을 

할  것이다. 그 래 서 는  못 산 다 .」고 하였 

다. 그■러나 이미 결 심 한  일 이 라  슬그머 

니 나 가 고  말 겠 다 고  생 각 하 였 다 .

그  부인이 우물에 나가서 그  쌀 을  씻 

고 있었다. 얼 마  안 되 는  쌀이지 만 마 음  

이 산 란 한  까닭인지 몇 알 쌀 알 을  떨구 

웠다. 그런데 도 마 뱀 (守 宮 )이  와서 그  

쌀 알 을  물 고 . 가 고  또  조 금  있 다 가  다시 

와서 쌀 알을 물 고  가 는  것 이 었 다 . 자기 

가 즉시 먹 지 않고 물 고  가 는  것 이 이 상 

해 서 그  보마뱀 이 가 는  곳 으 로  따 라 가

특집 : .전 우 •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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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집:전 우 에

보 았 다 . 따 라 가  본 즉  다 른  도마뱀 이 또 

.있 었 다 . 그 놈 은  살 기 는  살 았 으 나  다닐 

수  없 는  놈 이 었 다 . 우 물  主랑에 자 그 마  

한  널 다 리 를  놓 았는데 그 널에 못 을  칠 

때 마침 도 마 뱀 이  그  못에 교 리 를  박히 

었 던  것 이 다 . 그래서 다 른  도 마뱀이 먹 

을  것을 물 어 다 가  먹 이 는  것 이 었 다 . 그  

다 리 는  적 어 도  4 〜 5개월 전에 놓 은  것 

이 니 만 큼  그 동 안  그렇게 물 어 다 가  먹 여 

서 아직까지 살 아 있 는  것 이 었 다 . 암놈  

이 자기 남편이 되 는  숫 놈 에 게  봉 사 한  

것 이 분명 하 였 다 . 저 런 .미 물 도 죽 게  된 

남 편 을  위하여 저렇.듯이 희 생 을  하는데 

나 는  귀 한 인생 으 로  태 어 나서 병 든 남편 

을  버 리 고  달아날 생 각 을  하였으니 이 

런 교 약 한  년이 어디 있 는 가 고  회 개 하  

였다. 그 리 고  빨리 남편한테 가서 울 면  

서 자 복 하 였 다 . 그  때에 그  남 편 은  그• 아 

내 에 게 이 제 는  자 유 롭 게  나 가 라 교  하였 

다. 전 에 는  마음이 나 쁘 니 까  나가지 말 

라 고  말 했 지 만  이 제 는  좋 은  마 음 을  얻 

었으니 나 가 도  잘 될 것 이 라 고  말하였 

다. 그러 나 그  부 인 은  나 갈 리 가  없었 

다. 못 할  일 이 라 도  힘 써 하여서 그  ■편 

을  공 대 하 였 다 . 그  때에 그  남편의 병도 

날 마 다  나아서 오래지 아니 .하여 완 전 하  

여 졌다• 그* 부 부 는  자 녀 를  낳고 아 름 다  

운  가 정을 이루워 행 복하게 잘 살 았 다 고  

한다. _ .

(4 ) 숭고한 전우애(필로스 

P h i l o s )

필 로스의 사 랑 은  조 국 애 라  할  수 있 

다. 조 국 애 는  모성 애斗 같이 순 수 한  것: 

이다.

무 슨  이유나 조건이 없는 것 이 다 . 한  

국  사람이 한 국 을 .사 랑 하 는  것 은  외 국 과  

비 교하여 보 다  둘 륭하거 나 보 다  부유죠}ᅳ 

거 나 우수하기 때 문에 사 랑 하 는  것 이 사

니 고  오히 려 본 능 적 으 로  사 랑 하 는  것 아

、 *
다.

국 가 가  형 성 되 려 면  영토, 주 권 ，국 만  

이 있 어 야 하는데 한  민 족  혹 은  여 러 반  

족이 한  지 역 내 에 서 한 법 룰 과  제 도 말 

에서 그  나라의 '법 도에 따 라  함께 .살。V 

가 는  것이 국 가 요 , 또 한  국 민 인  것 이다.- 

그 러 므 로  그  나라의 운 명 과  그  국 민 와  

운 명 은  항 상  책임져 있 으 므 로  그- 나라- 

의 흥 망  성쇄에 와 면 할  국 민 이 란  있을: 

수  없는 것 이다.

더 군 다 나  우리 나 라 는  여러 '민족아 ■ 

아닌 단일 민족  한 혈통의 순수.성을 지 

니 교  있고 언 어 조 차 도  단일 언어에 단: 

일 문 화 , 단일 전 통 과  장 구 한  역 사 를  지.. 

니 고  있다. 우 리 는  一 줄이 서 로  얽히 어， 

내 려 온  동 포 요 , 형 제 요 , 부 모 요 ， 친척 

이요, 여 러 모 로  살펴.보아도 모 두 가  골' 

육의 정 이 오 가 는  한 백 성 이 고  보면 우 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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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 가  나 라 를  사 랑 한 다 는  것은 이 나 라 를  

干 성 하 고  있는 내 민 족 ,내  동 포 ,내  이웃 

을  사 랑 하 는  것 이다. 내 마 을 ，내 회 사 ，

내 공 장 ， 내 부대의 전우들. 나 와  함께 

먹고 함께 자 고  함께 놀고 함께 일하는, 

그 리 고  매일같이 서로 만나고 홀어지 

고 함께 웃고 함께 우 는  바 로  그 사 람  

들이 내 나라의 국 민 이 요  내 동포요 내 

겨 레인 것 이 다. 그 들 을  위 로 하고 그 들 을  

도 와 주 고  그 들 과  고 락 을  같이 하는  마음  

이 곧 나 라 를  사 랑 하 는  마 음 。j 다- 

특별히 자기 나라의 주 권 과  국 토 를  지 

키며 영원한 번 창을 도 모 하 고  국민의 재 

산 을  보 호 하 고  기 득권 익 을 옹호해 야 하 

는  국방의 중 책 을  지 니 고  있는 장 병 들  

이 특 수 한  계 급 사 회 인  군대 내에서 집단 

생 활 을  영 위 하면 서 전루에 임 하여 서 는 

자기의 생명까지 바쳐가며 전 투 를  하는  

전 우 야 말 로  상호의 생 명 을  서로 아껴 가 

며 의 지 하 고  생 사 고 락 을  같 이 하 는 ’ 것이 

다. 치 열한 전투에서 전 우 가  총에 맞아 

쓰러질 때 전우들의 눈 에 서 는  피눈물이 

나고, 비통과 의 분 을  일으켜 원수의 적 

을 무찌르는데 일로 매 진 시 키 는  것은 전 

우 애 가  주 는  무언의 용 감 성 이 라  하겠 

다.

전우들이 상호의 생 명 을  보 존 하 고  애 

호 하 는 데 서 부 터  시작하여 전쟁에 임 하 

는  것을 보아 전쟁에 승리 여부는 전우

애에 달려있는 것 이 라  본다. 아무리 훌 

공 한  장 비 와  기 술을 갖추고 훈 련 된  병 

사 라  할 지 라 도  전 우 애 가  없는 군 대 는  패 

할 수  밖에 없는 것이다.

끝 으 로  숭 고 한  전우애에 얽힌 아 름 다  

운 이 야 기 를  소+개하겠다-

이스라엘의 명장 다윗이 불 렛 셋 군 과  

싸 울  때 다윗의 교향인 베들레햄 이 적 에 

게 포위당하여 있었다. 그 때에 다윗이 

베들레헴 성물결 우 물 을  사모하여 누 가  

나 로  마시 게 할갔i ? 하 였 을  때 30두목  

중  3인이 분연히 다윗의 명을 받고 결 

사적 으 로  베들레 행 에 주 둔 한  불렛셋 군 

을 피하여 우 물 물 을  길 러 다 가  바 쳤 으 나  

다 윗 은  마시 기 를 기삐 아니 하 고  그  물 

을 여 호와께 부어드리 며 말 하 길 「여 호와 

여 내 가 결 단 코  이 런 일을 하지 아니 하 

.리 이 다 . 이는 생 명 을  돌아보지 아니 하 

고  갔던 사람의 피와 같으니 이 다 .」하였 

다. 다윗이 수  없는 전쟁에서 승 리 한  것 

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한 것은 물 론  

이 지 만  이와 같은 숨 은  용사의 공이 아 

니 라 고  할 수 없다. 다 윗 은  훌 륭 한  부 

하 장 병 을  얻는데 성 공 하 였 는 데  사 실 은  

명 장 에 는  명 부 하 가  따르게 되어 있는 

것 이 다 (삼 우 엘 하  23 : 13— 17).

다윗의 이 야 기 와  비 슷 한  것이 또 하 나  

있다. 위 대 한  영응 알 렉 산 더 (ᅀ lexander)  

대 이  그의 군 대 를  거 느 리 고  싸 울  때

. 특집 : 전 우 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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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집:전 우 애

어 디 를  가든지 .공의롭고 신실하게 행 하  

.고 전 리 품 을  스 스 로  취하지 않고 부 하  

장병에게 공평하게 분배해 주고 부 하 를  

극진히 사 랑 하 였 다 . BC  334년에 대 왕  

은  8만의 군 사 를  거 느 리 고  동 방  원 정 을  

떠 났 다 . 마침 1〇 〇 만의 페 르 시 아  대 군 과  

뜨 거 운  폭 양  아래서 전 쟁 을  할  때 그의 

군 사 들 은  수 적 으 로  열세 일 뿐  아 니 라  마 

실 물이 없어서 목이 타서 견딜 수 가  없 

었다.

전 세 는  점 점 불리 해지 고 사기 는 뚝 떨 

어져 있 었 다 . 용 맹 스 럽 던  대 왕 도  심히 

목이 갈 하 였 다 . 이 거 동 을  살 피 교 . 있던 

어 떤 용 사 가  물병 을 허 리 에 차고 왼 손  

에 방 패 와  오 른손에 창을 들고 적 진  가 

까이까지 가서 생명의 위 험 을  무 릅 쓰  

고  물 을  길어서 돌 아 오 는  길에 화살에 

맞 았 으 나  대왕에게 물 을  바치면서 이 물 

을 마시고 ■우리 를 지튀 하여 주소서 하 

고  말 을  마친 후 죽어 버 렸 다 . 대 왕 은

그  물 을  마실 수 가  없 었 다 . 「내 가 아 

물 을  마 시 는  것은 내 충 신 을  죽여  그  피 

를  마 시 는  것과  무엇이 다 르 겠 느 냐 ? 자  

우리 는  이 물 을  한 방울씩 같、이 나누어 

‘ 보 자 j하 고  의치면서 수 건 을  꺼내며 물 을  

적시어서 장 병 들  머리 위에 뿌려 주었 

다. 이 것 을  목 격 한  장 병 들 은  속이 시원 

해 지 고  놀 랍 고  감격해서 갈 증 을  잊고 적 

진 을  량하여 돌진하여 용감히 싸워서 제. 

르 시 아  대 군 을  무 찌 르 고  승 리 를  거두었 

다.

지 휘 관 을  아끼 되 자기의 생명 까지 내 

어 놓 고  중 성 을  한 용사의 • 용 맹 도  장 하  

거 니 와  대왕이 부 하 장 병 에  대 한  애 정 과  

早 덕 ，그 리 고  의 로 운  행동이 한 데 뭉칠  

때에 생 사 고 락 을  같이 하 는  굳센 군대 

가 될 수  있 었 고  굳게 단 결 된  이 눈대 

는  가 는  곳 마 다  승 리 를  거둘 수  있었 

던 것이다.

I 공 군 구 2 -  — 一 一 、

j 필승의 신념 일당 백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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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우 애는 V

전 력 강 화의 원 천 ||

—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작전營 가능한 것으로 

역전시키는 것 은 「전우애」의 힘이다. r —

< 조 선 일 보  문 화 부 장 〉  、

유 경 환

11- --- ■匕-_  ^  • ~--- - J ,  —■ =. ̂

一三， 二:.-士—̂ 广-̂ 三̂: V:부，두■뉴，꾸F==: :〇

같이 고생 하던 사 람 들 을  요 즈 음  우 연  

히 . 만나게 될 때 그  반 가 움 은  말할  수  

없 이 크 다 고 생  을 이 겨 낸 보 람 을  확인 

할  수  있기 때 문 이 리 라  생 각 된 다 .

더 구나 병영에서 '같이 지 내 던  옛 전우 

일 경우에 더 그 렇 다 . 병영생활이 반드 

시 •고생스러운 것 이 라 는  뜻 은  아 니 지 만  

하고 싶은 자 의 적 인  욕망이 제한되기 

때문에 병 영 생활은 교생스러 운 인 상 으 로  

남 는 다 . 공 통된 제한 속에 같이 생 활 한  

그  조건 때문에 반가움이 일치'될 수  있 

는  것 이 다 . 같은 조건이 이 루 어 지 는  환 

•경 속에서 공 통 의 식 ，공 통 감 정 이  서 로  얽 

힐 때 하나의 공 통 생 활 감 이  생 기 는  것 .

『야 이놈의 새 끼 ............』

이런 상 스 러 운  말 투 가  거침없이 거리 

에 서 만난 옛 전 우 와  사이 에 나 을  수 있 는  

匆  이 바로 그 한 표 현 이 다 . 설 사  제 복 을  

벗 었 다  치 더 라 도  그  소 급 되 는  감 정 은  흘  

러가버 린 공 간의 분 위 기 를  금 방  되살려 

주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 이런 인 사 로  

반가움이 표 현 되 는  것이 아 닐 까 ? 그  거 

칠기'만 한 듯 한  병 용 말 씨 에  투 박 한  정 

이 오 고 가 는 것 이  병 영 생 활 이 다 . 이것 

본 사병간에서 그 렇 다 . 영외거주의 장 

.교 들 간 에 는  맛 볼  수  없 는  또 다 른  공 동  

생 활 감 이 다 . 그래 장 교 제 대 자 믈 에 선  만 

나도 이 런 솔직 한 첫마’디 가 나오기 어 려 

울 것 이 다 • 기 껏 해 야 『아, 이거 오 랜 만

인 데 .......』. 이 정 도일 게 다 . 농 도 로  감정

을 표 현 할  수  있 다 면  땀내에 절 은 『이 

놈의 새 끼  』라 는  표 현이 더 정 붙 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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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집 : 전 우 〇H

말 투 가  아 닐 까 (내  체 험 으 로 선  그 렇 다 . 나 

의 경 우 를  말해서 안 된 일 이 지 만 ….) .

난 육군사병 으 로  3년 .6개 월의 복 무 를  

■했다. 제 대 한 지 가  10년이 되어 온다. 그  

때 육 군 본 부  정 훈 감 실  육 군 신 문  편 집 사  

병끼 었 는데 (1 년 3개 월 만 ) 내 가 그 전시 

아닌 기간에 느낀 전 우 애 는  이런 것들 

이 었다.

■ 2 .
언 젠 가  겨울밤, 배가 고 픈 채 로  본부  

중대 내 무 반 으 로  올 라 가 다 가  군 빵 장 주 가  

영문 앞에 가 스 불 을  켜고 빵 굽는 것을 

보게 되었다. 설 탕 과  물 엿 을  섞어 반 죽  

덩어리에 넣고 지긋이 눌러 빵을 구었'

다. 하기식에서 언 몸 으 로  감실의 청소 

를  마 치 고  보리 밥미식 기를 밀 어 내 고  나 

온 그  겨울에 빵 굽 는  가 스 (카 바 이 트 )불  

은 날 어린 아 이 로  만들 었 다 . 비교적 군 

인생활이 늦 은  편이어서 딸 아이까지 있 

었 지 만  그 가스불빛 앞에 국 민 학 교  아이 

처럼 이 끌 렸 다 . 삼 각 지 ， 육 군 본 부  정문 

앞에 서 그리 멀지 아 니 한  위 치였기 에 위 

병 정문에서 관히 보 이 는  곳이 었다-

값이 얼 마 인 자 오  몰 랐 으 나  군빵 맛이 

사 르 르  입에 돌 았 다 . 같이 내 무 반 으 로  

가던 사 병 들 도  모 두  나와 같이 걸 음 을  

멈 췄 다. 나는  아무 말 없 이 정 훈 과 로  되 

돌 아 가  지 난  신문  한 뭉 치 를  옆에 끼고

— 6 4

나 族 다 . 아 니 나  다 를 까 . 위 병소에서 5중 

대 헌병에게 걸 렸 다 . 입장이 아 주  난처 

하게 됐다.

『뭐야 그 건  왜 가 지 고  나가  ? 』 • 

『내무반 환경 정 리 용입 니 다 .』

『필 ?  바 른 대 로  말 해 … 』

그 때 였 다 . 한 병 사 가  내 두 반  쪽에서 

뛰어오면서 큰  소 리 로  소리 쳤다.

『야 유 상 병 ， 강 하 사 가  빨리 갖 구 오  

래 ! 』

이렇게 해서 나는 무 사 했 고  천연스럽 

게 내 무 반 으 로  을 라 가 다 가  빵장수에게 

돌 을  던져 유 인 ， 으숙하게 그  군 빵 을  바 

꿔 먹을  수  있 었 다 . '부둣가의 뱃 불 인 듯  

깜박이 는 전기 불만이 좁쌀처 럼 ‘ 돋 은  밤, 

이 태 원 을  내 려 다  보며 군 빵 을  그처럼 맛 

있게 먹어 본적이 없 었 다 . ■

정 훈과의 한 병 장이 재 빨리 임 기응변 

에 절맞게 내 거 짓 말 을  사 실 로  입증해 

줬기 때문에 신 문 지 로  군빵 바꿔먹기 작 

전은 이 루 어 졌 다 .

『녀, 어떻게 알고 수 를  썼니 ? 」

『유상병 이 늦 는  걸 보니 던하지 않 

아 ?  틀림없이 그렇게 둘 러 다  댈 줄 

알 았 거 든 .』

스물댓 살씩 먹은 육군사병 들이 군 빵 조  

각에 서 줄 줄  물 엿 을  홀리며 내 무반 앞 

배 수로에 앉 아 즐 겁 게 (  ? )  군대 생 활 을  

즐길 수  있 었 던  나의 고 백 이 다 .



특집:전 우 애

만일 서 로  이렇게 감 싸 주 는  우 정 ( ? )  

이 없 었 더 라 면  그 「나 이든 장 난 」도 불 

가 능 했 을  것 이 지 만 ， 육 군 본 부  정 문 감 실 ， 

본 부 중 대 , 그 리 고  우리 내 무 반  등이 모 

두 불명 예 보 시 시 한 일 이 커 졌 을는지 도 

모 른 다 . 흙바닥에 서 겨우 한 30센 치 쯤  

높 은  마루바닥이 내무반의 구 조 였 다 (우  

리나라의 막사가 거의 이런 구조인데 

이 건 만주지 역 의 병 영 막사에 서 본딴 것 

이 라 는  말이 있다. 가운데 통 로 가  있 

고 양쪽에 마 루 를  깔아 놓 은  식. 그러 나 

만 주 에 선  이 마루 대 신에 온 돌 을  놓 았 다  

고 이 범석 씨는 말한적 이 있 다 •)- 

추 운  겨울， 냉기는 언' 땅에서 마 루  등 

으 로  스 녔 다 . 어느날 동 초 를  서 고 냄 새 

나 는  스리 핑 백 (닭 털  침 낭)에 들어 겨 우 

한 잠 을  잣 을 까 … 갑자기 오 른 쪽  아랫 배 

가 뒤틀리기 시작해 잠 을  깼다. 맹장이 

어떻게 된 것이 틀림 없었다. 그 것 도  주 

기 적 으 로  그 랬 다 . 일어 났다 앉 았 다  하 

.면서 발 을  굴 러 야 만  했다. 한 번도 시름 

시 흥  앓은 적이 없는  나였기에 겁이 덜 

컥 났다. 새벽 3시. 입에 침이 마르기 시 

작 했 다 . 그  추운 겨 울 밤 ， 내무반의 입 

초 가  발이 시 려 발 장 단 을  치며 동동 구 

르 는  소리 만 나는데 누 군 가  날 업 었다. 

평 소  말 이 .없 던  육군지 편집사병이 앞 

장서 뛰 어 다니 더 니 날 업 고 중 대 본 부 로 ， 

의 무 실 로  해서 엠 불 런 스 로  수도육군병

원까지 보 내 주 었 다 . 급 성 대 장 염 . 숙직1 

간 호 장 교  앞에서 멱 감 는  아이처럼 몽 땅  

나 를  맡길 수  밖에 없 었다. 하찮은 사건 

이 었 지 만 , 그  동 료 가  보 여 준  전 우 애 ( ? )  

는  아직까지 고 마 운 •일 이  아닐 수 없다.

전장이 아니라서 전 우 애 가  나타나'지 

않 는 다 고 는  생각지 않는다. 전장이 아닌 

곳에 서 전우애 가 다 른  표 현 으 로  발 휘필 

수 밖에 없는  것이다. 단지 그 발현이 

처잠하지 않 다 는  것 뿐 이 리 라 .

3.

격전지나 열 전 기 간  중에 나 타 나 는  전 

우 애 는  생 사  문제 가 연 결 되 므 로  처 김•한 

표 현 으 로  나 타 나 지 만  준전시 에 병사  사 

이 에 나 타 나 는  전 우 애 는  은 근 한  표 현 으  

로  오 고  갈 수 밖에 없다. 비 전루지 역 에 

서의 전 운 애 는  전 우 。)}답지 않게 나 타 나  

므 로 , 사 실 은  더 어 려 운  것이다.

전 투 와  같이 급박하지 아니 한 상 황  속 

에서 전 투 지 역 에 서 와  같은  전 우 애 가  성 

립 되 기 란  더 힘 들 다 는  말 이 다 . 전우애 I 

란 결국 병사간의 인간관계의 승 화 된  

표 현 이 다 . 그것이 승 화 된  표 현 으 로  나 

타날 가회가 적을 수록  전 우 애 는  확인 

되 기가 어 려 운  것이 다. 왜 냐 하 면  인간 

관 계 는  비 전 시 에 도  맺 어 지 나  그것이 어 

떤 특 정 한  상황 속에서 아 름 다 운  것으 

로 승 화 될  계기가 잘 발견되지 않기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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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이 다. 그 것 울  .아름다운 것 으 로  승 화  

시 키 는  게 기 는 •용 기 의  발 현 이 다 . 용 기 는  

스 스 로 의  결심에서 나 오 는  것 이 지 만  주 

변 환 경 이 나  상황이 그  결 심 을  던 져 주 는  

경 우 가  더 많다. 이 렇게 보면 언 제 나  존 

채 하 는  인간관계 에 전 투 라 는  급 박 한  상 

황 만이 없어 그것이 승 화 될  계 기 를  얻기 

가 힘 들 다 는  뜻이 된다. 또 전 투  없는 전 

투 원 에 선  인 간 관 계 가  느 슨 해 지 기 가  _쉬 

운 일이다. 그 래 도  병 영 생 활 이 라 는  공 

동운명 체 의 .구성원 사이 엔 인간관계 가 

그  어 느 집 단 보 다 도  밀접 한 것 으 로 존 재  

한 다 . 이 것 은  전시에 있어서 지휘관의 

지 휘 보 다  준전시 의 지 휘 자의_ 지 휘 책 임 이 

더 크 고  또 어 렵고 미 묘 한  것 과 도  비숫 

한 이치 이다. 토끼 와  거북이 의 경 주 라 면  

준 전 시 에  있어서 전 우 애 는  뒷 것 이 라 고  

비 유 할  수  있 겠 다 . 兵 근 하 고  끈 기 있 는  

병사간의 우 정 은  급 박 하 고  순 간 적 인  전 

투 원 간 의  우 정 보 다 .더  깊고 힘 들 고  어 

려 운  것. 사귀기 힘 든  친 구 가  오래 간 다  

는  속 담 은  헛말이 아 니 다 . 사 소 한  일에 

관 심 을  줄  수  있 다 는  것은 그 만 큼  깊은 

관심 을  지 니 고 있 다 는  반 증  이 되 는 것 

과  같다.

외부적 자극에 의 해 이 루 어 지 는  감정 

상태 는  내 부적 침 전이 쌓여 이 루 어 지 는  

감 정 보 다  약 하 고  짧다. 오래 가 는  것은 

앙금처럼 가 라 앉 은  감정 이다. 안에서 우

특 집 : 전  우 애

러 나오게 된 감정 은 우정 일 경 우 짝 사 랑  

처럼 일방적일 수 도  있 고 ， 또 일방적이 

어도 오래 간다. 비 전투지 에서 또 는  준 

전시에 나 타 나 는  전우애 야 말 로  한 차원 

더 높 은  인 간 관 계 가  아 닐 까 . 나타나기 

어 려 운  상황에서 발 휘 되 는  전 우 애 는  물  

에 잠긴  얼음처럼 조 금 만  보이기 때문 

이 다. 피 와  눈 물 과  땀 으 로 (또 는  그  어 

느 것 하 나 로 ) 범적 이 되 어 하나의 관계 

가 이 루어 지 면, 병 사 가  그 주체 일 때 그  

건 전 우애인 것이다.

4.

병 영 생 활 은  가 지 각 색 의  다 양 한  인간성 

이 하나의 기 준에 따 라  공동생 활 을  하  

는 것 이 다. 한 마디 로 군대 기 준 一  곧 제 

복의 기준이 다. ■ 인품의 외부적 기 준 화  

이다.

부 모 가  못  가르졌거 나 선생 이 안 가르 

쳐 모 자 라 거 나  잘 못 된  인 간 성 도  국 가 가  

요 구 하 는  기준에 맞게 적응시 켜 보 는  홀 

륭한 기 회 라 고  생 각 하 면  좋 다 •

마치 채석장의 돌이 서 로  갈려 조 각  

돌이 자 갈 로  되 는 과 정  과 같다. 그러 나 

그  본질이 변 하 는  것은  아 니 다 . 화 강 암  

이 수 성 암 으 로  변 하 지 는 아 니  한다. 아 무  

리 병 영 생 활 이 라  해 도  넓건 좁건 간에 

인격 이 변 질 하 는  것은 아 니 다 . . 다 만  주  

어진 환경 (군대 기 준)어丨  맞 는  공간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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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 정 된  기간 동안 인품이 끌어 올 려 지 고  

끌어 내 려 지고 하면서 획 일적 인 기 준에 

맞게 적 응 하 는  것 뿐 이 다 .

민 주 군 대 에 는  병사간의 동 화 (冋 化 )를  

그  .어 면 지 휘 관 도  강 요 할  수 가  없다. 다 

만  적 응 을  요 구 할  수 는  있다. 매문에 시 

한 부  적 응과정 에 서 인 간관 계 가 성립 되는  

것 이 고  그 인 간 관 계 는  차 원 을  높여 아름  

다 운  것을 지 향 할  기 회 를  얻게 되 는  것 

이다. 병 영생활을 즐 거 운  의 무 라 고  병 

사" 개개인이 규 정 하 고  난 다음엔 인 간관 

계 를  아 름 다 운  것 으 로  스 스 로  이끌 것이 

사 람 인  이상 당 연 하 다 . 이런 병 영 생 활  

은  자신의 인 격 을  위 한  투 자 과 정 이 라 고  

봐 도  좋다. 우 연 한  기 3] 로 만나게 되 늄 

병 사  사이 에 인 품 을  위 한 두 자 (무 병  투 

자")를 하 는  것 이 라 고  생 각 한 다 면  새 로 

맺어 지는 인 간 관 계 를  실 습 할  수  있는 하 

나의 장이다. 엉킨 실 꾸 러 미 에 서  실을  

풀어 물레에 감 는  길 삼 을  생각해보자 

환경도 조건도. 제각기 다 른  개체들이 

갑자기 한 공간에 섞 여 새 로 운  인간관계 

성 립 되 고  거기서 하나의 기준이 서려 

면 얼 마나 어 려 운  적 응 과 정 을  겪어야 하 

겠는가. 그러 니 고생 스럽 다 는  과정 에서 

인품의 외부적 기 준 화 라 는  형 식 요 건 을  

한  30개월 잘 거 친다면 이 과 정 은  뒷날 

제 대 복 을  벗은 뒤 자신에게 큰 도움이 

될 수 있을 것이다.

「성격을 고쳐 좋고, 적 응 력 을  배워 좋  

고 ， 친 구  얻어 좋 다 」는 말 을  웃어버리 

지 '말 고  인 격 도 야 라 는  한 문 으 로  풀이 한 

다면 그 이 상 가 는  투 자 가  또 어 디 있겠 

는가.

그 러 나  누 干 나  다 성 격 을  고 치 고  적응 

，력을 배 우 고  친 구 를  얻 는  것은 아니다. 

그 것 은  사 람 과  사람의 사 이 를  안 보 이 는  

끈 으 로  매는, 또  떨 어 져 도  끊어지지 않 

게 하 는  힘 으로서 만 가 능 하 다 . 아무리 

인품이 사 나 워 도  성격이 괴 벽 해 도  감정 

에는  얽 매 이 는  것이 사 람 이 다 . 그  감정 

은 전우애로서 만 전기처럼 흐 르 고  가 고  

온다. 전등이 있어서 불이 켜 지 듯  감정 

' 은 전우애의 전 등 으 로  밝 아질 수  있다. 

이해하고 돕 고  아끼 고 돌 보 는  마음의 흐 

름이 전기처럼 흘 러 도 , 그것이 음，양의 

아 름 다 운  만 남 으 로  빛이 되 듯  전 우 애 로 . 

나 타 나 야  전 달 되 는  것 이 다. 감 정 은  직 류  

전 기 보 다  더 세 지 만  교 류 전 기 만 큼  섬세 

한 것이다. 그 것 은  오 고  가 는  상 대 가  

있을 때 나 타 난 다 . 연 애 를  경 험 했 다 면  

감정의 상 호 작 용 이  얼 마 나  상 대 적 인 가  

를  쉽게 알 수  있을 것 이 다 .

5. •

공 군 은  신 사 군 대 라 고  흔 히 들  한다. 이 

런 신 사 군 대 에 서  전 우 애 를  실 감 하 는  확 

률 은 정  비 사 와  조 종 사 간 의  인간관계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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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가장  클 것이다. 조종사의 생 명 을  보 

장 하 는  것味 적 탄 을  피 하 는  조 종 기 술  못 

지 않게 정비사의 성의에 찬 정 비 도  큰 

비 중 을  차지하기 때문이 다. 때문에 조 종  

사 와  정 비 사  사이의 상호  신 뢰 는  전우애 

의 전제조건이 되지 않을 수  •없다. 정 비 

사의 정비에 불 안 을  느낀 조 종 사 가  어 

떻게 조 종 기 술 을  발휘해 공 중 전 이 나  지 

상엄 호 또 는  공 중 공 격 ， 폭격 등 을  할 수 

있 겠 는 가  말 이 다 . 돌아오지 않는 전투 

기 一 를 기 다리 는 착 륙 장 의  정 비 사 들  표 

정이 크로즈업 되 는  영화나 소설에서 

우 리 는  공군이 아 니 어 도  가 슴  뭉 클 한  것 

을 느낄 수  있다.. 또  적지에 추락 또 는  

긴 급 탈 출 한  조 종 사 의  구 출 작 전 을  벌 이 는  

조 종 사 나  긴급  지상 구조대 의 활 동 도  단 

순 한  임 무 수 행 만 으 로 는  안 되 는  일이 다. 

임 무 수 행 을  넘 어선 전우애의 발 로 라 고  

말 할  수 있다.

불 가 능 하 다 고  판 단 된  작 전 을  가 능한 

것 으로 역 전 시 키 는  것 은  이 전우애의 힘 

때 문 이 다 . 준전시 에 있어 서 전 우 애 는  훈 

련 비 행 , 연 습 비 행 시 의  돌 발 사 고 로  인한 

비 행사고에 서도 잘 나 타 난 다 . 전우의 유 

도비 행 에 서 부터 동체 착륙에 까지 전우애 

로 .한 조 종 사 를  무사히 귀환시 키는 장면 • 

은 전우애 를 웅 변 하 는  것 이 다-

이 렇게 공군에 있어서 비 행 사 고 를  극 

복 하 는  전우애 는 전시 나 비 전시 를 구별

없이 나타날 수 있다. 공군이 신사의 군  

대 라 는  말 을  듣 는  것은 언 제 나  .이런 전 

우 애 가 발 휘 될 수 있 는  상황의 계속성 

속에 있기 때 문 인 지 도  모 른 다 . 언 제나 

전우애의 밑바탕이 깔린 그  분위기 속에 

서 그 분 위 기 를  호흡하며 병 영생 활 을  계 

속 하 는  한, 위의' 가 정은 사실이 될 수 

있 는  것이 다. ,

생 명 을  살 려 내 는  그■ 노력의 원천이 전 

우 애 라 고  할 때 생명의 고 귀 함 을  늘 주 

변 의 식 으 로  인 식 할 수 있 으 며 , 그래서 

그  의 식 은  생 명 을  재 창 조 한 다 는  긍 지 를  

갖게 하 는  것이다. 인간관계에 있어서 생 

명의 재 창 조 보 다  더 숭 고 한  것은 없다.

6.

얼마전 텔리 비 전에 서 .방 영 된 「12〇 'c- 

lock High」라 는  미국 공 군 연 속 필 름 은 _ 

공군의 전 우 애 를  잘 보 여 준  것 등의 하 

나 였 다 .『열두시 방향에 적 기 가  날아온 

다 』는 외 침 을  가지 고 미 ，독전쟁 을 그린 

것이다.

비 행 대 장 「갤 리 거」대 령 은 한 결 같 은  인 

간 성 으 로 •부 하  장병 을 .지 휘 한 다 . 설 사  

미 운  부 하 라  하 더 라 도  위 기에 처한 그•를 

干해 내 는  지 튀관의 전 우 애 는  다 른  모 든  

문제거리 를  덮어버 리 게 한 다 . 그  엄 격 

한 규 율 과  규율의 틈 을  인 간 애 로  메워 

연 결 시 키 는  노 력 이 「갤 리 거 」대령의 지휘

—一 f i B 一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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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■능력이다. 그들이 군인이기 때문에 그 

、병 영사회에서 일 어 나 는  모 든  인 간관계 

-를 해 결 하 는  인 간 애 가  전 우 애 로  불 리 우  

-는 것 뿐 이 다 . 절 국  전 우 애 도  근 본 적 으  

로 는  인 간 애 라 는  교 문 을  배 우게 된 다 • 

제 복 을  입은 사람의 인 간 애 一  그것 이 곧 

전 우 애 다 . 제복의 기준에 맞춰 생 활 하  

고 그 생활이 유 지 되 는  병 영의 인 간관 

계 가  이 해 되 고  납 득 되 고  설 득 되 는  것은 

’역시 인 간 애 이 다 . 이 인 간 애 를  전우애 

과 고  부 르 는  것 뿐 이 다 . 인 간 애 가  얼마  

나 깊고 폭 넓 고  그 리 고  높 은  차원의 것 

■'이냐 하 는  것은 그  인격 에 따 라  다 르 다 . 

때문에 교 양 과  인 품 과  군인정 신 등이 모 

두  포함된 인격자의 지 튀 관 일  수록 쉽 게 

-잡히지 않고 잘 나타나지 않고 멀리 우 

회 하 는 ， 그 러 나  깊 고 ， 넓 고 높 은  전우애 

-를  부하들과의 인간관계 에다 부 어 넣 는  

것이다.

금 방  나타나지 않고, 이 해 해 주 는  건지 

'아닌지 잘 모 를 듯 한 , 그 러 면 서 도  서로의 

인 격 을  세 워 주 는  그런 우회 적 인 전우애 

의 표면 때문에 그  전 우 애 는  포 용 력 과  

설 득 력 과  갑 동 력 을  갖게 되 는  것 이다. 보 

끼 는  인 품 과  '안 보 이 는  인격과의 차 이 는  

지내보며 느 껴 보 는  인 간 애 ，.군인의 전우 

'애로서 구 별 되 는  것 이다.

7 .

정 부 재 산 인  헌 신 문 지 로  고 픈 배 를  채 

우기 위 해 어 느 날  군 빵 을  사먹 으려 다 당 

한 난 처 함 을  해 결 해 준  기 지 의  전 우 애 는  

따 지 고 .블  때 결코 훈 륭 한  인 간 애 가  못  

되 지 만 , 그  이상의 표 현  기 회 가  없 었을 

때, 그 래 도  아 름 다 운  인간관계의 연결점 

으 로  인 상적인 우정이 될 수  있다.

육군 병 장 의  한 달  봉급이 36원 인 가  하 

던 주 변 상 황 에 서  군 빵  몇 개 는  하나의 인 

간에 게 큰 사건이 I 될 수  있 기 때문이 

다. 전 우 애 가  나타•나는 것은 언 제나 상 

황과 상 대 적 인  가 치 를  지니게 마 련 이 다 .

자는척 모 르는척 하 고  있 어 도  그 만인 

새 벽 3 시 의 한 겨 울  내무반에 서 한 내 무  

반에 있을  뿐인 병 사 를  둘 러 업 고  절차 

를  밟아 육 군 방 원 에 까 지  데 려 가고 오 고  

하 는  그  성의는, 구소연한 것 으 로  생 각 할  

수  있는 일 이 지 만 ， 그  정 성 을  입은 한 

사 람 으 로 서 는  두 고 두 고  못 잊 을  전우애 가 

될 수 있는 것 이다• 그  뒤 그 병 사 를  위 

해 난 .어 떻 게  그 고 마 움 을  갚을 수 있 

을 까  증!•고 마 음 으 로  부 담 을  느껴왔기 

때문에 인 제 나  그 병사에 겐 마 음 으 로  머 

리 를 먼저 숙 여 야 만  했 었 당 .

만일 전 군이 이런 마 음 으 로  거 미 줄  

같이 얽 혀 있 다 면 ， 그  마음의 거미줄이 

연 결 한  인 간 관 계 로  병 영생활의 내 부 문

—  6 9 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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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을듯이 만난 친 구 가  그때 그  작 은  전. 

우애의 은 혜 ( ? ) 를  입은 친 구 라 면  그 

투 자 는  평 상정 기 예 금 과  같 은  효 과 가  나- 

는  것이 아 닌 가 ?

전 우 애 는  상황의 신 비 가  포 함 된  것 아 

지만  인 간 애 로  귀 착 되 는  인 간 관 계 라 는  

것을 거듭 말 하 고  싶다. 그 리 고  따 져 사  

하나의 투 자 라 는  것을 아울러 말 하 고  

싶다. 그 러 나  투 자 효 과 를  따지지 않고 

투 자 하 는  인간본연의 아 름 다 움 인  것 만  

이 다 른  것 임 을  !

〇  채 소 를  먹으며 서 로  사 랑 하 는  것이 살 진  소 를  먹으며 서 로  미 워 하  i 

는  것 보 다  나 으 니  라. . \

O  분 을  쉽 게 내 는  자 는  다 틈 을  일으켜 도 노하기 를  더 디 .하 는  자 는  

시 비 를  그 치게 하 느 니 라 •

• . 유
〇  너 그 러 운  사 람 에 게 는  은 혜 를  구 하 는  자 가  많 고  선 물 을  주 기 를  좋

아 하 는  자 에 게 는  사 람 마 다  친 구 가  되느니 라. j

〇  노 하 기 를  더디 하 는  것 이 사 람 의  슬 기 요 ，. 허 문 을  용 서 하 는  것이 i  

자 기의 영 광 ,이 니 라 . ,

〇  포 도 주 는  거 만 하 게  하 는  것 이 요 ， 독 주 는  떠 들 게  하 는  것 이 라 ， 무  

릇  이 에 .미 혹되 는  자에 게 는  지 혜 가  없느니 라. \

제 는  일어나지 않 을  것이다.

한 내 무반 안에 서 의 인 간관계 의 악화 

로 적 탄 도  아닌 총탄에 희 생 되 는  사 건  

이 '보 도 될  때 마 다 ， 난 그 10여년 전의 

전 우 들 을  생 각 하 게  되 는  것 이 다 .

전 우 애 는  군 복 을  입은 인간의 인 간 관  

계일 뿐 이 다 . :군 복 을  입고 복 무 하 는  동 

안 인 간 관 계 를  병 영생활 범위 안에서 

최 대 한  아름답게 가 지 는  것 은  그  개 인 、 

의 인 작 을 위 한  하나의 투 자 임 이  분명 

하다.

거 리 에 서 『야 이 놈의 새 끼 ! 』하 고  얼싸 

〈、含 국 ■田■ 의 즈언 〉、，■，•，■，、八，



II 상경하애 인화단결론

인간사회 생활에 있어서 두 사 람  이상 

의 인원이 교 호 관 계 를  맺 었을 때 우 리 는  

이를  가리 켜 사회적 관계 라 고  하는데 이 

와 같 은  사회적 관 게 는  곧  집 단 을  형성 

하게 된 다 .

사 회 적 으 로  형 성 되 는  집 단 에 는  그 존 

립의 성 격 여하에 따라서 유형 이 구 분  되 

기 도 하 고  또 한  지 향 하 는  바 목적 도 다 

를  수  있다.

■ 그런데 어 떠 한  종류의 집 단이던간에 

한  가지 공통ᅪ 인 특성 을 가지 는  것은 

그  집단의 역 량 은  집단 성원 상호간의 

응 결 력 에  의 한  단결의 표 시 가  그• 집단의 

힘을  좌우하게 된 다 는  사 실 이 다 .

흔 히 들  집단내에 있어서의 구 성 원  단 

위 개체의 존 재 와  기 능 을  가리켜 치차 

(齒 車 )에  비유하는데 거 대 한  위 력 을  발 

휘 하 는  기계의 힘은  곧 낱개의 치차의 

연 결 작 용 에  의 한  동력의 전달로써 이루 

어지기 때문이 라고  한다.

인간 조 직 사 회 에  있 어 서 도  이와 마찬 

가 지 로  단위 개체의 역 할  기능은 전체

집 단의 힘 으 로  결합되 는 단위 역 량이 라  

는  점에서 중요시 되 는  것 이 다 .

이와 같은  관 점 에 서  볼  때 인간의 사- 

회적 집단의 경우 개체의 힘 과  힘 을  연 

결해 주 는  단 합 작 용 을  담 당 하 는  요 소 는  

무엇 이 며 ，또한 그  요 소 가  종횡 으 로  상 통  

할  수  있게 하여 주 는  그  통 로 는  어 떠 한  

방법에 의하여 마 련 되 는  것 일가 그 것 은  

재 론 할  것도 없이 힘의 연결로서 단 합 작  

용 을  하 는  것 은 인화.이 며 , 그리 고 그  인_ 

화의 통 로 를  마련해 주 는  것은 상경하애: 

인 것 이 다 .

인 화 斗  상 경 하 애 는  모 두 가  정 신적 인. 

현 상 으 로  나리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- 

리 물 질적인 요건이 충족되어 있다 하 

더라도 워에서 말한 두  가지의 정 신 자 _ 

세가 결여되어 있으면 참 다 운  인 화 와  상- 

경하애의 기풍이 조성 될 수  없 다 는  것은. 

재 언을 불 요 하 는  바이다.

서 양 낱 말 에 「뜻 있 는  곳에 방법 이 있 다 』 

고 하 였 지 만  집단의 공 동 목 표 를  달 성 하  

기 위하여 인화단결이 절실히 요 구 되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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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 다 는  전제의식이 확 고 하 다 면  어느 경 

우에 있어서 나 물질적 인 요 소 는  제 2 차 

적 요건이 될 것이다.

그 것 은  교 두 보 나  교 가 를  설 치할 수 있 

는  아무리 좋은  재 료 가  산적해 있다  하 

더 라 도  교 량 을  지 킨 다 거 나  또 는  교 량 을  

설 치 한 다 는  의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 

산적 되 어 있는 물 자 는  한낱  무용의 물 

건에 불 과 한  것 은 분 명  하다.

그 러 나  적의 공 격 으 로 부 터  교 량 을  지 

킨 다 거 나  또 는  도 하 래 야  한 다 는  집단 목 

표 가  뚜렸이 설 정 되 고  또-한 집 단 목 표 를  

달성하기 위 해 서 는  힘 을  합하여 거 목을 

ᄒ 반 해 야  한 다 는  필요의식 이 전 제 된 다 면  

그 집단 성원은 대조직 기계의 치차처럼 

각기 기 능 과  역 량에 따른  역 할 을  하게 

될 것 이 라 는  예 정 으 로 도  우리 는 쉽 게 이 

해 할  수  있 다 •

그 렇 다 면  우리 부 대 생 활 에  있어서 상 

경 하 애 와  인 화 단 결 은  왜 필 요 한  것 이 며 ， 

또 한  왜 강조 되 어 야  하 는 가 를  살펴 보기 

로  한다. '

군기 는 군 인 복 무 규 율 에  서 해 설 하 고 ，있 

는 바 와  같 이 「군대의 규 율 과  질서이며 

•생명과 같 다 」고 말 할  수 있다. '

군대 사회 에 있 어 서 누 구 나  꼭 지 켜 야 

할  생 활기강이 군기 인 것 이 므 로  다시 말 

하 면  군 기 는  규 율 과  질서의 총화로서 군 

때 생 활의 기 강을 유지 하 여 가 는  생 명 인

것이다.

그렇 기 때문에 군기 가 해 이 된 곳에 서 

는 생 기 가  엿보이지 않을 뿐 아 니 라  군 

인 의 기 상을  상징 하 는  패'기 와 용 맹 성 마  

져 찾아보기 힘들게 된다. '

군 기 가  엄 정 한  부 대 는  언 제 나  꿋 꿋 한  

전투역 량을 과시 말 수  있는 것 이 다.

군기 는 이 처 럼 부대 유지 의 기 틀이 며 ， 

명맥으로서 절대시 되고 있는데 그 렇 다  

면 이 와 같 은  군 기 는  자 생 적 으 로  유 지 , 

발 전 되 늣  것 이 라 고  보 아 야  할 것 인가 ? 

물 론  사회 있는 곳에 사 회 윤 리 가  있 고 , 

집단이 존 재 하 는  ■곳'에 집 단 을  유지해 나 

아가는데 필 요 한  기강이 있게 마련이지 

만 군대 사회 에 서 요구되 는 군기 는 결 코 

전자의 예 에 서 와  같이 부 $ 적 으 로  존재 

하 는  통속적 인 의미의 기 강을 말 하 는  것 

은 아니다.

' 군 대 는  어 디 까 지 나  실 전 적 인  물리적 

수 단 을  통하여 적 으로부터 승 리 를  확 보  

한다는데' 목 표 를  두 고  있기 때문에 군대 

는  부 대 목 표 의  달성 을 부대 성 원의 생 명 

과 직 결시 키 고 있는 것 이다- 

다시 말 하면 군 인 은  생명으로써 부대 

목 표 를  달 성 하 고  생명으로써 전투에서의 

승리 를  기 약 하 고  있.기 때 문에 군대 기강 

은  곧 군대 의 생 명 이라고 말 하 는  소 이 도  

바로 여기.에 있는 것 이다.

' 이 와 같 은  각도에 서 볼 때 군기 는  사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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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 일반 개 념 으로 통 용 되 는  기 강 과 는  그 

본 질 을  달리 하 며 ，또 한  그 본 질 을  달리 하 

는  데서 군 대 에 서 는  군기의 확립 여 부를 

가 지 고  부대 전투력의 강 약 을  측 정 하 는  

척 도 로  삼 는  것 이다.

그 렇 다 면  군 기 를  확 립 하 고  확 립된 군 

기를 엄정히 유지해 나아가기 위 해 서 는  

어 떠 한  생활기풍이 조 성 되 어 야  할 것인 

가에 대하여 제 일 ᅪ저 손 꼽 아 야  할 것은 

부 하 는  상관에게 충직하게 복 증 하 는  존 

경 을  표 할  줄  알고 상 관은 부 하 를  내 몸 

처럼 사 랑 할  줄 아 는  인 간 관 계 가  잘 유 

지 되 어 야  한다.

이것을 가리켜 우 리 는  상 경 하 애 라 고  

말하는데 진 정 한  의미의 상 경 하 애 는  감 

정 에 편성하여 마음  내 킬 때 는 경 의 와  애 

정 을  표 하 다 가 도  그렇지 않을 경 우 에 는  

불경 과 혐 오 로  변 하 는  따위 의 생 활태 도 

■賢 의 미 하 는  것은 결코 아 니 다 . •

부 대 생 활 에  있어서 군 기 라 고  하 는  것 

은 부대 가 존 속 하 는  한 일사 불 란 하 게  확 

립 유 지 되 어 야  하는더厂  이 와 같 은  군 기 유  

지의 한 방법으로써 증요시 되 어 야  할 

상 경 하 애 라 고  하 는  생활기풍이 만약 시 

시 각 气 으 로  변화하여 존 경 과  불경 이 교 

차 하 고  또 한  애 정 과 혐 오 가  서 로 교 차  

하여 부대성원이 감정의 안정성 없 는 파  

상형의 변대를 거듭하게 된 다면 부대의 

'군기는 확립 , 유지 되어 갈 수  없 다 는  것

은 명 약 관 화 한  사 실 이 다 .

그 것 은  왜그러 냐 하면 군 기 확 립 을  목 

적 으 로  하 였 을  때 상 경 하 애 는  하나의 생 

활방법이기 때문 이 다 .

목 적 을  일사 불 란 하 게  달성하여 가자 

면 그 목적 달성에 필 요 한  방 법 도  일사 

불란하게 기 대수준에서 유 지 되 어 야 하 는  

데 만약 목적 의 식 만이 강 렬 하 고  그 방법 

적 수단이 뒤따르지 못 한 다 면  미급한 방 

법은 결국 목 적 가 치 를  해 손 하 고  말게 된 

다는  결 과 를  가 져 오 고  만다.

다시 말하면 엄정한 군기의 확 립 만 을  

강 조 하 고  군 기 확 립 의  바탕이 되는  상경 

하애으I 기풍을 조성하지 못 하 거 나  .중요 

시 하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히 말해서 

의식 구조면에 나 타 나 는  「콤 프 텍 스 」의 

일종이 아닐 수 없다.

이와 같은 심 리 적 인  갈등이 발 생 하 는  

그 원 인 은  일반적인 경우 엄 정 한 군 기 가  

자의적 인 행 동 면 을  제 약할 때 권 위 와  직 

권으로써 개 인 적 인  자 아 욕 구 를  충족 받 

고자 이 기관을 공 익관에 우 선  시 키 는  경 

우일 것이다.

그리 고 또 하 나 는  이 와 는  반대 로 엄 정 

한 군기확립 의 필 요 성 을  통 감 하 면 서 도  

생 활분위기의 피 폐 화 로  기강확립에 대 한  

체 념상태하에 서 현실 추종형의 활 상 을  

들어 내는 경 우일 것 이다.

전자의 예는  상 급 자 香 의  생 활측면에 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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볼 수 있는 사 실 이 며 ， 후자의 예 는 하 급  

자층의 생 활 측 면 에 서  볼 수 있는 것인데 

그  어느 것이든간에 독 립 적 인  현 상 으 로  

나타나지 아 니 하 :IL 상 호  면 관된 상태 속 • 

에서 파생 되 는  것 이 라 고  볼 때 군 기 를  

저 해 하 는  요 인 으 로 서 의  심리적 갈 등 현  

상의 제 기 는 상 급 자 에  대 한 존경 만 을  일 

방 적 으 로  요 구 하 는  것으로서 만 족 할  수 

없 고 ,’ 또 한  하 급 자 에  대 한  일방적 인 관 

용의 요 구 만 으 로 써 도  만 족 될  수  없는 것 

이다. '

어 디 까 지 나  상 급 자 에  대 한  존 경 과  하  

급자에 대 한 사랑이 꼭  같이 병존하게 

되 는데서 의 사소통의 통 로 가  종횡 적 으 로  

유 통 될  수  있게 될 것 은  물 론 이 며 ，또 한  

상 의 하 달 이  잘 되 고  하 의 상 통 이  잘 되 는  

가 운 데 서  생활의 건 전 성 을  저 해 하 는  요  

인은 스 스 로  배제케 될 것이다.

이와 같은 생 활 기 풍 의  정 화 는  부대 의 

근 무 환 경 을  아름답게 조성하게 될 것이 

며 , 나 가 아 서 는  존경 과  신의 와 애 정 으 로  

응 결 된  짐■다운 전우애 가 넘 처 보 르 는  가 

운데서 화 기 애 애 한  가족적 분 위 기 를  형 

성할  수 있 다 고  생 각 할  때 상 •하  장병 간 

에 오 가 는  참 다 운  상경 하 애 하 는  정 신 자  

세 는 .곧  부대 군 기 를  엄정하게 확립 유 

지하여 나 가 는  지 름 길 이 라 는  것을  간과 

할 수 없는 것 이 다 .
9

그 러 므 로  부 하 로 부 머 의  존 경 은  부 하

를  사 랑 한 다 는  마音 가 짐 올  바 탕 으 로  해 

서 찾 아 야 할  것 이 며 ， 또 한  상 사 로 부 터  '

의 사 랑 은  상사에게 충직하게 복 종 하 고  

신 뢰 하 고  존 경 하 는  마 음 가 짐 을  바 탕 으  

로하여 찾으 려 는 데 서  명 실 상 부 한  상경 . 

하애의 생활기풍이 조 성 될  것 이며,. 또 한  

그 러 한  풍 토  위 에 확립 된 생 활 기 풍 은  

엄 정 한 군기 의 확립 과  함께 빛 나 는  부대 

의 전 통 을  수 립 하 는  정신기 저가 될 것이 

다. • .

그러 면 '상장 하 애  의 기 풍 을  조성 하 고  ’ 

엄 정한 군 기 를  확 립 하 여 야  한 다 는  궁 극  

적인 목 표 는  어디에 있 는  것 일 까 ?

그것 은 두  말 할  나위 도  없 이 早대 성 원 

의 공 고 한  단 결 력 을  바 탕 으 로  부대 천 투  

역 량 을  배 양하자는데 있 는  것 이 다.

특히 군의 작 전활동에 있어서 전루력 

의 발 휘 는  구 성 원  개체의 역 량에 기대‘ 

한다기 보 다 는  전체 성원의 일치단결‘된 

집단력에 의하여 물 리 적 인  힘의 양 상 으  

로 나타나기 때문에 단 결된 힘의 강 약  

은 곧  작전의 성 패 여 부 를  결정짓 는 관  

건이 되 는  것이다.

그렇기 때문에 단 체생활에 있어서 집‘

단정신의 앙양이 요 구 되 는  것 이며 , 또 한  

집 단 성 원 에  자 신 을  포 함 한  소속 집 단 에  

대하여 가 지 는  충 성 과  정 열의 감정적 상  

태로서 학 자 들 은  이 것을 가 리 켜 「팀 스  

피 리 트 (Team  Spirits) ,  또 는  「파트너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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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스 피 리 트 」(Partner Spirits ) 라고 하 는

•데 전 자 는  단체 의 식 이 며 ， 후 자 는  우리 

과 는  의 식 으 로 서  그 어 느 것 이 나  집단정 

신 을  의 미 하 는  것 이 다.

이 와 같 을  집 단정 신 은 앞에 서 도 말하  

쪘 지 만  존 경 과  신 와 와  사 랑 으 로  인 간 관  

계 를  잘 유 지 하 는 데 서  발 휘 될  수  있는  

것 이 므 로  인 간적인 친 화관계의 조 성 은  

어느 경우에 있어서든지 중요시 되 는 하  

나의  생 활 기 술 인  것이다.

그리하여 일찍기 맹 자 도  타:고난 시운  

이 지지적 이점을 따 를 '수  없 고 , 또 한  

지 리 적 이 점 이 인 간적 인 친 화 香  따를  수 

없 다 고  말 하 였 다 .

인화단결이 라는 것 이 얼 마 나  중 요 하 다  

는  것은 고 금 을  통하여 변 할  수 없는 천 

리처럼 이야기되어 오 고  있는데 그 것 은  

곧  우 리 군 대  작전의 干 체 적 인  경우에 

적 용해서 생각하여 보 ^]라 도  짐 작 할  수 

있다.

즉 야 음 과  우 중  공 격 을  능 사 로  하 는  

적과의 전투작전에 있어서 아군에게 유' 

리 한 청 명 한 날씨 에 아누으로서 . 선 제 공 

격 을 하기 에 알 맞 는  지 형 지 물의 이 점을 

충 분 히  확 보 하 고  있 어 승산이 있 는 환 경  

적 여 건이 갖추어져 있 다 하 더  라 도  전 투  

작 전 을  직 접 담당 수행 하여 야 할  부대성 

원 간의 조 직 적 인  단 결 을  이루지 못 하 고  

있 을  경우에 는 유리 한 작 전 상 황 을  충 분

히 전개하지 못하게 될 _ 것은 명 약 관 화  

한 일 이 다 .

이 러 한  관 점 에 서  볼  때 군대에 있어 

인화단결이 란 단순히 서 로 가  사이좋게 

지 낸 다 는  의 미 뿐  만이 아 니 고  더 나 아 가  

서 뚜렷 한 목적 의 식 과  임 무기 능에 충 분  

한 기 여 를  탈 수  있 는  조 직 적 이 며 ，조화" 

적 인 협 동관계 까지 를  포 함 하 는  인 간적 이 

며, 집 단 적 이 며 , 목 적 의 식 적 인  인화관계 

의 고 도 화 를  요 구 하 는  것 이 다.

이 러한 정 신 기 조  위 에 서 ，인화단결의 

그  강 도 가  높 을  때 비 로 소  참 다 운  전우 

애 와 피 생 정 신 을  드높일 수  있 고 ， 또한. 

사 기 가  충천하여 집 단 정 신 의  효 과 는  크 

게 발 양 될  것 이 다 .

이 와 같 이  생 각 할  때 군의 단 결 력 을 •강  

화해 나 가 는  첩 경 은  상 * 하  장병간의 존 

경과  신애로써 서로 친 화 를  조성하여 자 

기 소 속 부 대 를  자기 자 신 과  동 일 화  시 

키 는  일체 의 식 이 형 성 되 었을 때 모 든  성 

원 은  자신의 명 예 를 부대 의 명 예 로  귀 일 

시킬 수  있고, 또 한  부대 자체의 이익은 

곧 자 신 의  이익이 된 다 는  높 은  관 념 을  

지 니 게 된 다 는  것 은 우리 의 생 활경 험 을 

통해서 도 알 수  있 는 일 이 다. ,  일 예 

를  든며 면 지 휘 관 이 부 하 장 병  에 게 어 떠 한 

약 속 을  할 때 「내 개 인 으 로 서  무엇 두엇 

을 약 속 한 다 」하 는  경우 보 다 는 「부 하 를  

통 수 하 는  지휘관의 책 임 을  걸 고  약 속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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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」고 말 하 는  경우의 어감이' 더욱 집단 

의 식 을 .나 타 내 게  된 다 . 뿐 만  아 니 라  부 

하장병 들 도 「우리 는  두엇 무엇 할 것을 결 

의 한 다 」고 하 는  경우  보 다 는 「우리 는 부 

대의 명 예 를  걸고 무엇 두 엇 을  결 의 한 다 」 

고 하 는  경 우 가  필 싼  높 은  집단 정 신 을  

드 러 낸 다 . .

심 지 어 는 사생 활 분야에 있 어 서 도 「녀 

와  나 와 의 「약 속 」이 라 는  어 감 보 다 는 「사나 

이 대 사나이의 약 속 」이 라고 말할  때 그 

약 속 을  맺 는  정신적 배경이 더욱 뚜렷이 

부 각 된 다 .

그 것 은  왜 그러 냐 하면 지휘관이 지 

피관의 책 임 을  전 제 로  하 고  부 하  장병 

들의 부대의 명 예 를  걸고 또 한  나 

라고  하 는  개체 관 념 을  조 월 한  사나이 

라 는  보 다  승 화 된  관 념 을  전 제 로  할 때 

서 로 가  더욱 큰  책 임 의 식 을  갖게 됨 은  

물 론  나 는  나 개 인으로서 존제 하 는  것 이 

아 니 라  부대 지휘의 책임자로서 또 는 부  

대성원의 1인 으 로 서 , 그 리 고  사나이 세

계 의 한 사 람 으 로 서  존재 한 다 는  집 단 대 

표적 관 념 을  전 제 로  한 것이기 때문에 

여 기 에 서 비 로 소  이 관념 에 알 서 는 명 예 

심 과  희 생정신이 발 휘 되 는  것이다-

단 제 생 활 일 수 록  소 속 집 단 에  봉 사 하 고  

희 생 적 인 정 신이 _강렬 하게 나 타 날  $  을 

요 구 하 고  있 는  것은 그 집단  존립의 기 

초 를  보 다  공고히 구축하여 단체 기능의 

고 도 화 와  함께 단 체 임 무  수행 능력의 증  

대 를  이룩하자는데 그  궁 극 적 인  목 표 가  

있을진대 우리 군대의 입 장 에 서 는  앞에 

서 언 급 한  바 와  같이 군 대 로 서 의  특징 았 

는 생 활 기 풍 으 로 써  인 화 단 결 을  강 화 하  

여 나 아 갈  때 우 리 는  언제 나 적 으 로 부  

터 승 리 를  확 보 할  수  있고 나 아 가 서 는  

군대의 사 회 발 전 에  기 여 하 는  역 할 을  더 

욕  확대해 나갈 수 있 다 고  볼 수 있다.

이 러 한 견지 에 서 우리 는 군인에게 있 

어서 상 경 하 애 와  인 화단결이 얼 마 나  중  

요 하 다 는  것을 새삼 느끼 지 않을  수  없 

다-

하 늘 자 켜 불 탄  젊 음  I 
이 어 받 아 정 예 공 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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숨 겨 진 이 야 기 들 (2)

〇  공군의 삼 총 사

공군의 7인 간부라면 장병 들은 모 두  잘 

알고 있 으리라 믿는데 삼 총 사 라 면  근래 

에 입 대 한 장병 들은 다 소  생 소 할  것 이 다.

삼 총 사 는 「뒤마 빼 르 」가 쓴  소설로서 

루이 13세 시 대 를  배 경 으 로  근위 병 과  청 

년 총 사  달다냥이 우 정 으 로  맺어져 종횡 

으 로  활 약 하 는  이야기에서 나 왔 다 .

「뒤마 빼 르 」의 소설에서 처럼 초창기 

의 공 군 에 서 도  우 정 으 로  맺어져 종 횡 무  

진 으 로  활 약 한  삼 총 사 가  있다.

그분들이 바로 장 성 환 장 군 과  김 신 

장군, 二 리 고  돌 아 가 신  김 영환 장 군 들  

이 시 다.

장 성환 장 군과 김 영환 장 군 은  어 린 

시 절부터 친한 사이 였 고 ， 장 성환 장군

전 재 수

과 김 신 장 군 은  일 제 하에 서 는 '같  이 중 

국에 있 었 으 면 서 도  만난 일이 없 었는데 

1949년 항공대 에 입 대 하면서부터 알게 

되어 친해지게 되 었 다 . .

이 분 들 은  생 사 고 락 을  같이 한 다 는  각  

오 아래 남 다 른  우 정 으 로  둥쳐 적진을- 

날고 적의 간 담 을  서늘하게 만들어 놓기 

도 하여 용명 을 떨치곤 하 였 다 .

삼총사에 얽혀진 재미난 이야기 한토. 

막이 있다.

1950년 10월이 었 다 .

한국 공군이 평 양 미림기 지에 전 진 하  

고 난 후 한 번 은 ,삼 총 사 끼 리  고개로육- 

• 해 • 공 군  총사령 관 정 일권 장 군 과  工 

리고 육군의 백 인엽 장군, 미 고문관. 

1 명 을 각각  탑승, 미 림 기 지 에 • 비 행 하여 

간적이 있 었 다.



미 림 기 지 에 도 착 한  시 간이 오 후  4시 였 

으 나  겨 울 이 라  벌써 일몰이 가 까 와  지 고  

'있 었 다. 삼 총 사 들 은  평 양에 온 길 이 라 

그 냥  돌아  갈 수 는  없 었 다. 감회 어린 기 

분 으 로  평 양시 내 를  관 광 하 고  비 행 기 곁 

으 로  온 시 간 은  어 두 컴 컴 한  7시 경 이 었다.

장 성 환 장 군 과  김 신 장 군 은  계 기 비 행 

도  어 려운 당시 사정 으 로 서 는  그냥 평 양 

에서 일 박 하 고  갈 생 각 이 었 으 나  김 영환 

장 군 은  한 사 코  서 울 로  돌아 가 겠 다 고  나 

섰다. 그러 나 김 신 장 군 은 열 릴 히  일박하 

고  가 기 를  원 했 고 , 장  성환  장 군 도  그•런 

편이  었 으 나  김 영환 장군이 너무 강경히 

돌 아  갈 것을 주 장 하 고  나왔기 때문에

장 성환 장 군 은  두  사람의 의 견 을  조정 

하 여 야 만 하 였 다 .

결 국 은  항공기의 연 료 보 급 을  끝 내 고  

저 녁 식 사 를  마친 다 음  7시에 이륙하게 

되 었 는데 광 광  ‘ 언 활 주 로 (활 주 로 라 고 는  

하지 만 잔 디 밭 이 었 고  조 명 시 설 도  없었 

다 )를  이륙, 서 울로 향하게 되 었다.

여 의도 기지도 작 륙등이 없 기 는  마찬 

가지 였다. 김 영 환 장 군 은  장  성 환 장 군  

과 김 신 장군에 게 미 안 하 다 는 표 정  으 로  

미 소 를  짓 고 는  T-6기 후방석 에서 무엇 

인 가 를  끄집어 내 는  것 이 었 다 .

『이 거， 무 엇 인 가 . 개 새 끼 로 구 먼 』

장 성환 장 군 과  김 신 장 군 은  고된 즐

(김 영함 장군의 귀함音 애타게 기다리는 강름 비행단의

참 모 營 〈이 강화 장군 제공〉)



도  모 르 고  배 꼽을 움켜쥐 고 웃 을  수 밖 

떼 없었다.

왜 냐 하 면  김 영환 장 군 은  그  경황속에 

도  평 양에서 개 한 마 리 를  실어 왔던  것 

* 이 다.

지난  호 에 도  소 개 했 다 시 피  김 영환 장 

_군의 에 피 소 드 는  한 두 가 지 가  아 니 다 .

1954년 3 월 4일， 김, 영환 장 군 은  애 기 

과  더音어 시커먼 먹 구 름  속 에서 산 화 하  

'였지만 그 호 탕 한  기 질로 운 중 (雲 中 )비  

'행 을 $ 시 무척 4 겼 던 것 같 았 다 .

■ 한 번 은  삼 총 사  일행이 제주에서 대干  

—까지 비행 한 일 이 있었 는데 아때 도 심 한 

구름이 끼 어 그 중에 서 도 김 영 환 장군이 

제일 과 감 한  비행으'로 구 름  속의 비행을 

•뜰 겼지만 착 륙 하 고  난 뒤 김 영환 장 군  

■은 장 성환  장군에게

『이 제 다 시 는  구름  속에 들어 가지 않 

•겠소, 좀 혼이 났 소 i 라고 한 일이 있 

•었다.

김 신 장군에 게 얽 힌 재 미 있 는 에 피 소 

드 도  있다. 지 금은 상 상 조 차 할  수 없 는  

’일 이 지 만  불군기 비행에 관 한  이 야 기 들  

이다. 1953년초였다. 삼 총 사  세 사람이 

한 강  인 도 교 를  걸어 가는데 많 은  사 람 들  

이 다리 아 래 를  쳐 다보며 박 수 를  치고 

1야 단 이 었 다 . '

미 육군의 L -5가 성:강 인 도 교  아래 를 

비 행 하 는  것이었다.

김 신 장군의 가 슴 에 는  불 현 듯 이  울컥

치 미 는  것이 있 었 다 ­

여 의 도 기 지 로  돌아  간  김 신 장 군 은  

T -5를 몰 고  한 강  쪽 으 로  나와 인 도 교  

상 공 을  한바퀴 선 회 한  다 음 , * 바로 인도 

교 교 각  아 래 로  달겨 들 었 다 . ■

한 번 ，두 번 ,' 세번, 김 신 장군의 조종  

기 술 은  미 군 과  비 교할 바 도  아 니 었 다 . 

많 은  사람들이 박 수 를  치며 좋 아 하 였 다 . 

김 신 장 군은 손 을  흔들며 빙 그레 미소  

를  지었다.

한 번 은  총 참 몬 장  김 정렬 장군이 삼 

종 사 들 을  불러 서 이렇게 말하였다. 

『이화 여 대 에 서  상 공 을  지 나 가 는  한대 

의 비 행 기 가 매 일 처 럼 날아 .와 선회 하 

고 가 는 데  수업에 지장이 있으니 중지 

해 달라고 요청해 왔 다 .

도대 체 누 구 가  그런 짓 을  部나 ? 』

삼 종 사 는  아 무 런  말을 못 하 고  있었다. 

장 성환 장군이 나 서 서 『여러 대의 비 

행 기 가  있기 때문에 누군지 알 수가 

없읍니다. 만약 이 화 여 대 에 서  비행기 

의 번 호 를  알 려 주 면  처 벌 하 겠 읍 니 다 .』 

김 정렬 장 군 은  김 신 장 군 을  지 적 하  

면 서 『무 슨  소 릴 ，자네 들 은 . 누 가  거기 

로 날아가서 비행하는지 잘 알면서 그 

래. •

나도 잘 알고  있어, 자네 아 닌 가 ? 』 

하 고  르게 웃 는  것 이 었 다 .

김 신 장 군 이 었 다 . 그  일 이후 다 시 는  

그 런  불군기 비행은 없 었 지 만  용솟음치



b t
(이 근석 장군 생시의 모습)

는 s 젊은 혈 기 를  김 신 장군은 그렇게 발 

산 하 고  싶었던지 모 를  일이다. -

지 금 은  불군기 비 행 이 란  상 상 도  할 수 

없는 일 이 지 만  무 모 한  불군기 비행으로 

희생된' 조 종 사 도  있 었 고  보면 김 신 장 

군 은  자신의 패 기 와  기 술을 그 대 로 발 휘  

하고 싶을 만큼  조 종 술 에 는  뛰어 난 분 

이 었 다 .

(장 성환 지 음 「나의 항공생활」 

참조)

◊  이 근석 장군의 철 봉  

솜씨 ’ t

동란이 일어 나기 전해인 1949년 10 

월 ， 이 근석 장군이 사 관 학 교  교 장 으 로  

부임해 왔다.

제 1 기 사관생 들은. 외 출 할  때 면 으레 

히 턱 걸이 를  실시 하여 5회 이 상 턱 걸이、를 

하 여 야 만  외 출 할  수 있도록 한 . 학교의

■

규 울  때문에 틈이 나 는  시 간 에 는  걸봉대 

있 는  곳 으 로 ' 모여 턱 걸이 연 습 을  하곤 

하였다.

어 느 날 이 었 다 -

이 때 도  사 관 후 보 생  들은 한 가 한  시 간 을  

이 용하여 연 병 <  한모퉁이 에 있 는  철봉 

대 로  물 려가 공공거리며 턱걸이 연습을 

하 고  있었다'.

「외출 몰 수 」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부 

지런히 연 습 하 고  있 는  이 들 옆 으 로  교 장  

인 이 근석 대 령 (당 시  계급)이 나 타 낭  

다. 한참이 나 후보생 들이 연 습 하 는  광경1 

을 묵묵히 구 경 하 던  교 장 은 『어 디 나 도  

한번 해 볼 까 ? 』하 고  제일 높 은  철봉대 

있는 곳 으 로  가서 잽싸게 뛰어 철 봉 대 를  

손에 거 머 쥐 는  것 이 었 다 .

이 때까지 구 경 하 고  있던 교 장 을  후 보  

생 들 은  철봉을 못해서 그 러 고  있 는  줄  

알았는데 점 프 하 는  모 습부터 범상치 많

—
pai 毽



은  솜 씨 인  것을 알고  숨 을  죽 이 고  바 라  

보 고  있 었 다 . .

v 철봉에 매달린 이 근석 대 령 은  두 어 번  

몸 을  앞 뒤 로  흔들더니 날때게 팔 을  꺾 어 

철봉대 위 로  올 라 서 는  것 이 아 닌 ?  사 

관 생 도 들 은  감탄하기 시 작 하 였 다 .

이 대 령 은  그 것 도  잠깐, 이 제는 철 봉 을  

손 으 로  붙 잡 고  연거퍼 4 〜 5회 빙 빙 도 는  

것 이 었 다 . .

『히 야 ! 』 •

감 탄 과  박 수 가  여기 저기에서 터 졌 다 • 

교 장 은 . 웃 으 면 서  철봉에 서 손 을  놓 고  생 

도 들에게 이렇게 말 하 고 는  연 병 장 을  떠 

나 는  것이 었다.

『어때 ? ' 아직 늙지 않았지 ? 』

이로부터 사 관 생 도 들 은  더욱 턱 걸 이 를  

열심히 ~하게 되 었 는 데  나 중 에 는  턱걸이 

를  못해서 외출  몰 수 당 한  생 도 는  없게 

되 었 다 는  것 이 다.

(김  문 학 . 대 령  일 화  중 에 서 )

O  F — 51(丰 스 탕 )의  뒷 

바퀴

필 자 가  쓴  원 고 가  탈 고 가  되어 인 쇄 소  

에 넘 어 갈 때 였다. 6 .25당시 의 한 국  공 

군 활 동 을  다 룬  원 고였는데 사진이 문 

제 였 다.

F -51 무 스탕기의 편대 비행 사 진 을 골  

라서 막 인쇄소에 넘기려 했는데 필 자 보  

다  먼저 국방부에 서 전 사 를  다루시 던 모

중령님 이 마침 사무실에 오셔 서 사 진 을  

보더니 고 개 를  흔 드 시 는  것 이 었 다 .

『이건 6.25 당시의 . F -51 이 아니오. 

전쟁 중의 F -51 과  전쟁 후의 F -51 은
h

모양이 다 르 오 . 아 마  당 신 은  잘 모 를  

것 이 오. 다 른  사 진 을  .가져 와 봐 요 . 

내가 척척 골 라  낼 테 니 까 … 』

필 자 는  틀림 없이 F -51 사 진 을  들고 

6 .25 당시 의 것 이 라고 생 각 하 면  서 우겼 

으 나  그 는  미 소 만  짓고 고 개 를  흔들었 

다.

다 른  사 진 을  여 러 장 구해 서 그분에 게 

보 이 나 까  그 분 은  아 니 나  다 를 까  척척 골  

라 내어 놓 더 나 『6.25 당시의 것이다. 

이후의 것 이 다 』하 면 사  구분해 놓 았 다 .

아무리 유심히 사 진 을  보 아 도  별 다 른  

차 이 를  발견하지 못 한  필 자 는  이렇게 제 

의하게 되었다.

『내 기 를  하 십 시 다 . 사 진 으 로  봐 서 는  

차 이 가  없 으 니 까  차이점이 눈에 두 드  

러 지 게 나타 난 다 면  제 가 한 잔  사 죠 .』 

『정 말 이 죠 . 약 속 은  된 걸 로  하고 잘 

보 란  말이오.

6.25 당시 의 F -51 에 는  비 행 하 고  있을 

때 는  뒷바퀴 가 없 고 ， 6.25 이후의 것 

에는 비 행하고 있을 때 에 도  뒷 바 퀴 가  

나 와  있지 않 아 요 ? 』

미 쳐 뒷 바퀴 에 신 경 을  쓰지 않 았던 필 

자 로 써 는  눈이 크게 밝지 못 한  점 을  한 

탄 하 고  한 잔 사 는  수  밖에 별도리 가 없 

었 다 . -



전쟁 이 일 어나자 그렇게 갖기 를 갈당 

하 던 ’ 전투기 F -51 무 스 탕 ， 혁혁한 전과 

외■ 많은 추 억 을  남긴 이 「신념 의 조 인 」 

은  지금은 퇴 역 하 고  말 았 지 만  당시 우리 

공 군 으 로 서 는  보 물 보 다 ， 아니' 목 숨 보 다  

더 귀 중 한  존 재 가  아닐 수 없었다.

제트기 가 출현하기 전 까 지 는  전 투 기 로  

써의 성능이 훌 륭 한  점이 많아 사 랑 을  

받 기 는  하 였 지 만  단점 이 또 한  많아 우리 

.조종사들이 이 비행기 때문에 제 일 많 이  

희 생 되 기 도  하 였 다 .

이륙시에 Trim 과 방 향 타 를  잘  움직여 

야 하며 타 기종의 항공기 보 다  심한  도 

르 크  현 상을 잘  조절하기 위하여 조 종 간  

을 잘 움직 이 어 야 했 고 구 름  속에 서 의 비 

행 이 나 계 기 비 행 에 는  기 술 과  자신  이 있 

어야 했다.

이 뿐만  아 니라 머 리 가  무 거 운  비행기 

이 기 때문에 Pitching  Contr이을 잘 하 

여야 하며 시 계 (視 界 )가  나빠 하 륙 방 향  

유지、가 어 려 웠 고  측 풍 (側 風 )에  약했고 

Bound 뒷 처 리 는  요령이 필 요 하 였 다 .

특히 착'륙말 때 에 는  뒷 바 퀴 가  나오지 

않을 때가 많아 위 험스럽 기 짝이 없었 다.

종전 이후에 공군의 고 위 층 에 서 는  이 

러한 위 험을 다 소 나 마  없 이 하 고 자  뒷바 

퀴 를 아예 나와 있 는  상 태 로 고정 시 켜 

버리게 되었다.

저 항을 받 아 '속 도 와  기 동에 영 향이 있 

었던 것은 물 논 이 나  조 종 사 나  항 공 기 를  

아깝게 잃는 일 보 다 는  오히려 이렇게 하

여 야만 했 다. ’

만약 독자들이 F -51 이 비행하고. 있 는  

사 진 들 을  보게 될 경 우 는  이 러 한  방 법 으  

로  전쟁 중의 것 과  전쟁 이후의 것을 干  

분 하 면 .될  것이다. I

◊ 「헤스」중령의 고 아 공 수  

작전

1951년 11월 1말, 중공군의 불법침략으- 

로 말 미 암 아  미림 비 행 장 에  전진해 있던: 

한 국  공 군 과  미 공 군  제 6146부대 는  부 득  

이 철수하지 않으면 안 되 게 되 었 다 .

이때 부 모 를  잃은 어린 아이들이 부대' 

근 처 로  몰려 들 었 다 . 허 기진 배 를  채 우  

기 위해 울 부 짖 고 ， 매 달 리 는  고 아 들 은  

「헤 스 」로서 는 외 국인의 입 장에 서 도 그 냥  

두 고  볼 수 는  없었다.

「헤 스 」중 령 은  미 고문단이 한 국  공 군  

에 인 도 하 였 던  C -47 수 송 기 로  이-둔 불  

쌍 한  어 린 이 들 을  서 을로 공 수 하 였 다 .

전세 가 더 욱 악화되,어 . 서_을에 서 도 고  

아들이 밀려 들었고 또 한  대 전에 서도 전[ 

쟁의 쓰라린 부 산 물 인  고아들이 많 았 다 . 

「헤 스 」중 령 은  이들 고 아 들 을  버릴 수가~

없 었 다 . 고 아 들 은  서 울 중 앙 고 아 원 에  집丨  

결되 었다.

서-I-이 적의 손에 다시 빼앗길 위기에' 

놓이게 되 자 「헤 스 」중 령 은  이들  고 아 들  

생 각  때문에 침 식 을  잊을 정 도 였 다 .

괴뢰군이 다시 서울을 점 령한다면 고 

아들은 또다시 거리로 밀려날 것을 생각 •



한 「헤 스 」중 령 은  이 들 고 아 들 을  한국에 

서 는 제 일 안전했던 제 주도에 공 수 할  것 

을 결 심 하 였 다 .

「헤 스 」중 령 은  군 목 「럿 실 ( Russel) 」중 

령 에 게 른럭 을 준비 시 키 교 r크레 이 지 렐 

(Craigwell) 」대 위 늘 제 주 도 로  보내 고아 

를  수 용 할  학 교 건 물 을  교섭 하 도록 하였 

으며 , 자 신 은  한국 해군의 L . S. T -1- 교 

섭하러 인 천 으 로  떠 났다.

이때의 고아들은 ].,000여명에 이르고 

있었는데, 이미 서울이 적의 수중에 떨 

어지게 되 어 「럿센」중령은 고아듭윤 철 

수하는 군용트러 에 대 위 인천부두로 보 

냈다. .

. 보내 준 다 는  해 군의 L . S. T 가 몇 시 간 

을 기 다 려 도  나타나지 않았는데 결국 

L . S. T는 흥남에서 철 수 하 는  해 병 대 를  

수송하기 위하여 못 온 다 는  것 이었다.

인천부두에서 고아 몇 명이 죽게 되자 

「헤 스 J중령 의 심 장은 터 질 깃 만 같 았 다 . 

미 .제 5 공군사령 부에 C -54 수송기 를 요 

청 하 고  •고아들을 다시 걸리어 김포 비행 

장 으 로  데 리고 갔다. 제 5 공군에서 C -54 

를  보내丰지 않으면 적 이 김포까지 남하 

한  시 간까지 계속 C -47 1대 로 고 아 들 을  

후 송 하 리 라  생 각 하 였 다 . 한 편 「럿 셀 」중 

령 을 제 5 공군에 보내 어 C -54를 강력 히 

요 청 하 였 다 .

성울 북쪽에 서는 여 전히 괴뢰군의 요 

란한 포성이 울려왔다. '포성이 가까와 

올 수 록 「헤 스 j 중령 의 심 정 은 초조하기 만

했고 칭 얼거리던 고 아 들 은  지쳐서 비행; 

장 활 주 로  주변에 펄썩 주저 앉아 말을_ 

잊고 있 었 다 . •

이 때 였 다 . 은■란한 프로멜러 소 리 를  

내면서 C -54 15대가 김포 상공에 나&ᅡ 

났다.

「헤 스 」중 령 은  고 아 들 과  더불어 만세를. 

부르며 좋 아 하 였 다 .

이리하여 고 아 들 을  C -54 15대와 C -47'

1대, 그 리 고  수대의 C --46으 로  제주도에' 

후송하게 된 것이다.

< 한국에서 상영된 바 있 는  영 화 「전 

송 가 」는 김 포 비 행장에 서 폭격 으 로  몇' 

명 이 죽게 되 었 다고 했 으 나  이 는 사실 

과 는  다르고 그I 아 '！:을  수 송 한  수송고유 

의 기종이 C -54가 아닌 다 른  기 종으. 

로 되어 있다.

제 주도에 고 아 를  공 수 하 고  난 이 후에' 

도 많은  고 생 을  한 「헤 스 」중령의 이야 

기는 다음 기회에 소 개 하 기 로  한 다 .〉  

(Hess : B a ttle  H y m n  참 조 )

◊  종군작가단의 효시 

「창공구락부」
I

공 군 은  전쟁 중 에 도  안 목 있 는  지 휘 관  

들이 타군이 실시하지 않 았 던  종 군 작 가  

단구성에 착안하여 1951년 3월 15일에. 

창 공 구 락 부 를  결성하게 되 었다.

정 훈 감 으 로  있 다 가  일 반 참 모  비 서 실장. 

으로 잠시 재 직 하 고  있던 김 기완 소령 

은 국민의 항 공 사 상  고 취 와  공 군  장병 의■'



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내외 정훈공작의 

일익을 담당할.수 있도록 김 정렬 장군 

에게 건의, 허락을 얻어 발족이 되었다.

이때 공군본부는 대구에 있었고，피난 

온 문인들은 거의가 무직으로 고생하고 

있었다.

창공구락부는 사무실을 대 구사내 덕 산 

동의 허름한 한 2층 건물의 방 하나를 

쓰 고  있었는데 창공부락부원들은 이곳에 

모여 종군기 를 쓰고 전쟁 시 를 쓰고는 하 

•였다. ' .

결 성당시 의 진영은 다음과 같다.

기 획 반 : 마 해송, 조 지훈 

종 군 보 도 반 : 구 .상, 한직 외 

丨 * 2명

발 간 반 : 박 두진， 박 목월 외 

2 명

전 사 편찬반: 김 기진， 최 재서，

기 록 반 : 최 인욱，최 정희

서 무 반 :  정 준선

그런데 단장은 ■고인이 되 신 마 해송씨 

였고 부단장은 조 지훈 시 인, 사무국장은 

최 인욱씨가 맡아 보게 되 었는데 이 밖에 

도 김 윤성， 유 주면， 이 .상노， 방 기 

환，황 순원, 김 동리， 전 숙희, 박 훈 

산 제 씨 들이 참여 하였 다.

이들 중 구 상씨는 얼마 후 김 팔봉, 

최 독견, 박 영준，장 덕 조 제 씨 들 을 규  

합하여 육군 종군작가단을 만들어 창공 

구락부를 떠나 버렸다.

그러 나 창공干락早에 서 는 전早기 들의 

출격상황을 취 재 하고， 조종사 좌 담회 를

개최하는 한편 전사자의 전공을 기초하 

고 종군기를 작성하였다.

1951년 5월에는 대구 국립극장에서 종 

군보고 강연회를 개최하였고 최 인욱씨

가 각색한 문 인 극 「날개 춘향전」을 상연 

하여 호평을 받기도 하였다.

한편 기 관 지 「창공」을 발행하였고 코 

메 공 군 지 의  전신)편집을 도우며 군가 

가사를 쓰기 도 하였으며 종군기 를 신문， 

잡지에 발표하기도 하였다• 사무실에서 

점심 때가 되면 부원끼리 주머니를 털어 

막걸리 한 잔으로 점심을 대신하기도 하 

였고, 가락국수에 배를 두드리 기도 하 

였다.

■ 볕 이 드는 창가에 앉아 손톱을 깎거 나 

양말을 꿰매기도 하였고, 면도를 가지고 

서로의 수염을 밀어 주는 등 돈 떨어진 

유랑극장 같은，참으로 서 럽 고도 눈물겨 

운 광 경  이 백 출되었 다.

그런 가운데 에 도 총참모장 김 정럴 장 

군은 이 렇 게 창공구락부원 들에 게 : 위 로 

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.

「군으로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있 

다면 그것은 우리 공군을 선전해 주는 

것 이 아니 라 프 랑 스 의 「쌩 . 맥 중베 리 j

처럼 비행을 소재■루 하는 작품을 남겨 

주는 일‘입 니 다 .」

창공干탁부는 1954년 7월 환도와 더불 

어 해산하였지만 한국 문단의 문단사에 

는 지워질 수 없는 일이 되었다.

(1951 년도 공군 주요 사건일지， 

해방문학 20년사 참조〕



◄ 항공 실전 수 기

一제 트 에 이 스 一

명 영 남 〈역〉

6.25 동란중의 공중전에서 U N  공군은 적기 격추 1，〇 20대，예 

상격추 182대，손상 1,010대의 전과를 획득했다. U N  공군의 

손실은 작전 임무중의 사고까지 포함시켜 제트기 435대，프로 

펠러기 366대에 이른다. 이 전쟁 기간중 F 〜 86 세이버 제트기 

가 등장하여 14: 1의 비율로 M IG -15기를 격추시킴으로써 전 

세가 U N  공군에 훨씬 유리하게 전개되었다. 세이버기를 조종 

하여 M IG -15기를 6대나 격추시켜 최초로 제트 에이스 (5대 

의 적기营  격추시킨 전투조종사)가 된 미 공군 대위 J A M E S  

J A B A R A 의 수기를 번역한 것임.

나는 4월 22일 네번째로 미 그기 를 격 다. 그러 나 5 탈 20일 오후 5시 경 제 4전

추시켰지만 그때 이 래 미그기 포착이 어 투 요격 전대 소속 14대 의 F-86F 세이

려웠음으로 다섯번째로 격추시킬 수는 버기가 압록강 근처 신의주 상공에서 공 

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기 시작했 : 산 제트기 59대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.



나 는  노 당 시 F -86 14대 중에 서 제 2파 

에 속해 있 었 다. 나 는  3만 5천 피 이 트에 

서 3대 의 미그기 를 향해 돌 진 하 면  서 마 

지막 미그기 한 대 를  선 정 했 다 . 내I가 처 

.음에 기총을 연 사 하 자  이것이 미그기 동 

체와 좌 측  날개에 명 중 했 다 . 약 1만 피 

이 트  고도에 서 조 종 사 가  조종석 에 서 뛰 

어 내 리 자  미 그 기 가  곧 분해된 것을 볼 

때 그 는  적 절 한 ’시 기 에 . ’Bail-Out한 것 

같 았 다 .

그 다 음  나는 다시 2만 피 이 트 로 .상 승 하  

여 전투에 돌 입 했 다 . 나는 다시 6대의 미 

그기 로 뛰 어 들었 다. 나는  그 중  한 대 에 

접 근하여 기 종을 두번 연 사 하 자  두번 다 

정 확히 명 중되 어 그ᅳ 미 그기 는 연 기 를 내 

풍기 시 작 했 다 . 그 다 음 두 번 째 로  기총을 

발사하니 그것 이 그 미 그기 중앙에 명중 

함 과  동시에 미 그 기 는  화염에 싸 이면서 

조 종 불 능  상태의 스 핀 ( Spin) 에 들 아 갔  

다. 내가 여기서 볼  수 있 는  것은 빙빙 

도 는  불덩 어리 뿐이 었다. 그  당시 내 후 

미에서 다 른  미 그 기 가  추 적 하 고  있었기 

때문에 나는 그 방향에서 . 이 탈 (Break 

-Off)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. 이것이 그

날의 공 중 전  전 과 였 으 며 ， 내가 공 중 전  

사 상  최초의 제트 에 이 스 가  되 었 다 는  것 

을  생 각하니 기분이 매우ᄂ 좋 았 다 . 우리 

들은 미그계곡까지 북 쪽 으 로  올 라 와  소 

규 모  공 중 전 을  벌 이 곤  했 었 다 . 성능이 

비 숫한 전투기 가 이 렇 게 특 수 한  형 태 의 ᅩ

공 중전에 참 가 하 기 에 는  아 마 도  역 사상 

최 초 가  될 것이다. 압 록 강  이 남 지 역 은  

제 4 전투  요격 전대 가, 압 록 강  이 북 지 역 

에 는 공 산  MIG-15가 활 동 하 고 . 있다.

두 항공기 의 성능이 나 일반적 특성 이 

서로 비 슷할 뿐 아 니 라  적의 전 투  기술 

도 우 리 와  매우 유 사 했 다 . 공 산  ' 공 군 은  

많 은  이 점을 가 지 고  있 으 며 , 또 한  많은 

곤 란 한  문제들이 야기된다.

우리 들은 수십 대 의 미 그 기 善  격 추시 

키 거 나  손 상 을  입 혔 다 지 만  정확히 말해 

서 나는 정 획"한 댓 수 는  오 른 다 . 立 리 고  

아군기 한 대 가 적 공격 으 로  격 추되 었으  

며 ，또 한 ’ 대는 알 수 없는 원 인 으 로  잃 

었 다. 우리 들은 적 기 를 잘 격 추시 키 는 

마 법 사 가  아 니 라  이전에 전투 경험이 좀 

있고 건 전 한  전 술 훈 련 을  받 았 고  마그기 

조 종 사 가  실 수 를  범한 시 기 를  기 다 리 는  

인내 심을  좀더 가진 보통의 전투 조 종 사  

에 불 과 하 다 . 그러 나 격 추 율 은  한 쪽 으 로  

기울어져 있 으 며 , 적 미 그 ;기 조 종 사 는 . 

이 원 인 을  알 수 없을 것 이 라 고  나는  생 

각한다. 우 리 는 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만 

국에 와  있다.

1斗는 F -.86 세이버 제트기 에 관해 말 

할 예정 이 다. 세시 버 기 는 많 은  미 그기 를 

격추시켰으며 공 중  우 세 를  획득'하는데 

우리 에게 유 리 한  도움이 되 었으며 적 공 

중  공 격 으 로 부 더  아 군  지상 전투부대 를 

보 호 했 다 . 이 전 쟁 에 는  지상 규칙이 및



가지 있다. 우 리 는  북 한 과  만 주 를  분 할  

하 는  압록강 ,근처의 한 반 도  북서단에 위 

치 한  그들의 야干장인 미 그계곡까지 언 ’ 

계 나  올 라 가 야  했다. 그렇지 않으면 적 

조 종 사 는  싸우려 들지 않기 때 문 이 다 .

이 비 행 은 우리 가 어 디 에 기 지 를 두느냐 

에 따라서 250마일의 일방통행 여행이 

된 다 . 제트 연료로 생각해 볼 때 이 것 은  

아 주  먼 거리 이다. 자기 지 방 운동팀 이 경 

기에서 큰 이점을 가 지 고  있 다 는  것을 

어느 운 동  팬이니- 알 수 있을 것이다.

우리 들은 미그 계 곡 까 지  비 행 하는데 鲁  

연료의 1/3을 소모하며 또 한  모 기 지 까지 

다시 돌아오는데 동량의 연 료 를  남겨두 

지 않으면 안 된다. 그러 므 로  적 지 상공 

에 머물러 적 기 를  찾 고  적기와 공 중 전 을  

하는데 1/3 연료 밖에 사 용 하 지  못한다.

또 한  급 강 하 , 급 상 승  혹 은  고 속 으 로  기 

동 중이 던 갑:에 서로  22■리를 물려 는 공 

중 전 은  많은 연 료 를  소 모 한 다 . 우 리 들 은  

항 상  엔진 소염. 기상 및 적의 조 기 경 보  

레이 다나  G. C .I 가 귀 환 중인 아군기 를 

포착하여 적기가 기 습 을  감했하지 않을 

까 항상 걱 정 한다. 적 기 는 이 런 모 든  이 

，점을 가지고 있 으 며 ， 추가하여 그 들 은  

자가들의 기지로부터 50마일 이상 떨어 

진  곳에 서 의 공 중 전 을  하지 않 는 다 는  사

실이 큰 이점이다. 미그기 조 종 사 들 은  

자기들이 격추 되 거 나  Bail-Out한 경우

에 는  자기 점령 지역 내에 있으며, 그 들  

은  속 도 를  감속시 킬 외 부 연료 보조탱 크

없이 항상 고 속 으 로  비행할 ‘수  있다. 그  

러나 가장 큰 이점은 압 록 강  건너 만주  

에 그른의 성역이 있으며, 전 투 가  격렬 

하여 쉬 고 싶으면 언 제 라 도  성 역 쪽 으 로  

. 도망칠 수 있다. 미그기 _ 조 종 사 가  강을 

건너 간 순간부터 교 통  신 호 등 은  빨강색 

으 로  변하며 아무리 우 리 가  오래 기다려 

도 교 통  신 호 등 은  파랑색 으 로  바뀌지 

않는다.

우리 의 세 이 버 는 약간 빠 른  편 이 나 큰 

차 이 가  날 정 도 로  빠 르 지 는  않다. 나 는  

세이 버가 조금더 빠르면 얼 마 나  좋을  것 

，인 가 생각했 었 다• 우리 는 어 느 고도에서 

나 미 그 기 를  능가해서 급 강 하 할  수 있 

다. 선회 반경은 비 슷 하 다 지 만  우 리 들  

은 그 들 보 다  칠 싼  더 능란하게 선 회 를  

할 수  있는 것 같다.. 미그기 는 상승률이 

약간 우세.하고 3개 의' 기 관 포 를  장 착 하 고  

있기 대문에 화 력 면 에  있어서 칠 싼  강했 

다. 다행히 그 들 은  그 것 을  이용하여 우 

리 를  명중시키지 못 한  것 같다. 화력이 

강 하 다 는  것 은 발 사  속 도 가  빠 르 다 는  것 

이 아 니 라 는  것을 나 는  여기서 강조한 

다. 일반적인 특성에 있어서 두 전투기 

는  비 숫 하 고  매우 우 수 하 다 . 공 중 전 을  

하면서 시속 600마일의 속도에 서 두 전 

투 기 를  구 별 하 는  것은 매 우  어 려 우 며 ，우 

리 들 은  무 선 통 화 나  항 공  암 호 를  사용해 

서 비 행 군 기 를  유 지 했 다 . 세이버 기는 약 

간 크 고  무거우며 , 기 총실탄이 1,800발 

구경 50인 전 사  기 관 총  6문을 장착하고.



있다. 미 그기 는 36밀리 기 관 포  1문 과 20 

밀 리 나  23밀리 기 관 포  2문'을 장 착 하 고  

있다. 기총의 구경 이 커 지면 발사. 속 도  

는  보 통  감 소 한 다 . 미 그기 가 우리 를  명 

중 시킬 수  없는 이 유 가  아 마 도  여기에 

있 다고 생 각 한 다 . 미그기의 기 총 으 로 부  

터 연 속 적 으 로  간 격 을  두 고  내 뿜는 연기 

뭉 치 를  보 면 ，.우 리 들 은  공포심에 사 로 잡  

혀 혼 비 백 산 하 게  된 다 . 미 그 기 는  매우 

' 튼튼해서 고장이 나 는  일이 거의. 없다. 

전 투 중  미 그 기 는  손 상 을  입는다 할 지 라  

도  충분히 비 행 을  계 속 할  수  있다.

그런데 내 가 손 상 을  입 힌 항공기 가 계 

속  비 행 할  수  없 는  이 유 를  나 는  아직 모

르 겠 다 . 나 는  예 광 칠 갑 탄 이  미그기 날개 

와  동체에 명 중 할  때 나 는  불 빛 을  볼  수

있 었 다 . 미 그 기 는  거의 우리 세이버 기 

만 큼  튼 튼 하 다 고  생 각 한 다 . 그 리 고  나 

는  세 이 버 기 다 음 으 로  내 가 비 행 을 하 고  

싶은 기종은 어떤 다 른  기 종 보 다  미그 

기이다.

공 중  전투  전술에 관하여 아무리 능 통  

하다  할 지 라 도  지 나 치 다 고  이 야 기 할  수 

없다. 왜냐하면 전쟁 은 아직 도 계 속되고 

있■고 공 중  전 술 을  경 시 한  팀이 반드시 

지 기 때 운 이 다 . 나 는  몇 가지 일반적인 

사 항  특히 적의 전술에서 우 라 가  배운 

것을 설 명 하 겠 다 . 전쟁 초기 지난  12월 

에 우 리 들 은  미 그 전 투 기 와  공 중 전 을  가 

졌다. 그 들 은  한 대 단 위 로  서로 보 호 를  ’ 

하지 않■은채 편대 이 탈 을  할 때 그 들 은

보 통  우리의 좋 은  먹 이 가  되 었 다 .

그 들 은  언 제 나  우 리 가  쉽게 공 격 할  수  

있 는  것 을  보 아  미그기 조 종 사 들 은  아 마  

도  사전에 계획된 공 중  전 투  전술이 없는  

것 같 았 다 . 이제 그 들 은  일 반 적 으 로  힘; 

께 밀 집하여 편 대 비 행 을  유 지 하 고  그 들  

이 공 포 심 에  사로잡혀 만 주  성 역 방 향 으  

로  도망치 려:고 생 각 하 교  있지 않 는 한  단 

기 대신에 항 상  두 대 를  우리 들 은  공 격 하  

지 않으면 안 되 었 다 . 저 고 도 에 서  공 중 전  

을  할  때 우 리 를  북 한  대.공포 지 역 으 로  

유도하여 그들의 지 상 포 화 로  우리 를  오  

리처럼 사 냥 하 려 고  시 도한적이 종 驚  있 

었다. 이 전 술 은  내 가 2차대 전 때 유럽 

에 서 제 8 및 제 9 공군의 F -51 을  2시 간 

비 행 하면서 회 피 법 을 배 웠 던 독일 공군의' 

낡 은  수 법 과  같 았 다 . 때 때 로  우 리 는  미_ 

그 기 가  후 미 로  비 행 운 을  내 툼 는  것을 보

게 된다. .二ᄂ 다 음  그 들  미그기 조 종 사 들  

은 비 행 운 고 도  이 하 로  강 하 를  하기 때문 

에 우 리 들 은  그 들 을  볼 수  없게 되어 그  

들 은  우리 가 그들이 전투지 역 을  이 탈했다* 

고  생 각 하 게 끔  기 만 작 전 을  했다. 실제 적_ 

으 로  미그기 조 종 사 들 은  우 리 를  공 격 할  

기 회 를  기 다 리 고  있는 것이다. 우 리 들 은  

지•금까지 그 런  간 계 에 .빠 져 본  일이 없으 

며 , 앞 으 로 도  우리 가 그렇 게 되 지 는 않을 

것 이 라 고  그들에게 1 일 러 줄  수 가  .있다- 

4월 22일 의 공중에 한꺼 번에 225대 이 상 

적 • 아군기 가 운 집 할  경 우 와  같이 B -29’ 

편대의 엄호 임 무 는  전 술 상  가 장  어 려 운



'문 제 를  야기해 왔 다 ， B-29편 대 는  적 보 

-급 수 송 을  지연시키기 위해서 신의주에 

있는 북 한 쪽 편  압 록 강  전 교 를  폭 격 하 고  

있 었다. 그날  미 그 기 들 은  우 군  전투기 

보 다 는  B-29편대 에 대하여 일 중  공격 적 

-이었다.

우리 들 은 . B -29의 엄 호차  속 도 를  줄였

기 때문에 우 리 는  불 리 한  위치에 있었 

다. 우 군  전투기들이 외부  장 착 물 을  투 

하 하 고  속 도 를  증 가 시 키 려 는  찰라에 미 

그  기 들은 기 관 포 I  쏘면 서 B -29 편 대 군 

속을  뚫 고  올 라 오 고  있 었다. 4 기편대 를 

유 지 하 면 서  이 것을 봅 수가 있 었 고 ，우 

리 들은 우수한 기 총 으 로  기 회 만을 노리 

-고 . 있 었 다，미 그기 들은 B -29를 놓 아둔 

채 자 기 들 을  따라오기 를 바라면서 양동 

작 전 을  실시했다. 우 리 들 은  B -29로부 

'터 떨어지지 않고 사 격 을  했다. 4월 12 

'일 공중전투에서 우리 F -86전투 기 들 은  

F -M 와 B d 9를 엄호하'면서 여덟 대의 

미 그기 를 격 추시 키 고, 7대 를 미 확인 격 

추시켰 으며 , 18대 의 미 그기 에 손해 를 입  

혔 다 . 우 리 들 은  B-29 몇대 를 _잃었지 만 

전투기 는 한 대도 격 추되지 않았다. 그 

전早에서 우 리 들 은  매우 훌 吾 한  공 중 군  

기 를 유지 했 으며 계 속 편대 를 유지 하면 

■서 비행했다.

적 기 는  많은 실 수 를  했으며 우 리 는  그 

것을 이용했다. 그듭의 실 수 를  이 용 할  시 

간은 몇초에 불 과 하 였 으 나  우 리 는  빨리 

움직 여 지회를 포착하여 격 추시 킬 수 있

었다. 워 리 가  B -29를 엄 호시 사 용 한  전 

술 은  꼭 전형 적 인 것 만은 아 니 었 다 . 전 

투기 대 전투기의 임 무 1ᅳ 생 각해 보자. 

우리 들은 4기 편대 로 이 륙하여 약 30분 후 

에 목표 상공에 들어 가 미그게 곡인 압록 

강 지역을 초 계 한 다 . 적은 G .C . I로 우 

리 들을 포착하여 우리 를 먼저 공 격 할  수 

있 다. 공격 의 . 70” 는 적 의 선재공격 으로 

시 작되 며 ，우리 의 전술은 다 음 과  같은 사 

실에 자연히 휘달리 게 、[다. .

우 리 는  먼저 적 기 를  포착하여 적기의 

행 동 을  예 측 하 려 고  노 력 했 다 . 다행히 우 

리 의 전대 장 인 「존 • C . . 메 이 어 』대 령 과 

대 대 장 인 「그덴 • T • 이 글 스 톤 』 중령 은 

세 계 에 서 가장 우 수 한  빈틈 없 는 조 종사 

이 기 때문에 우리 가 사 용 할  공 중 전 술 을  

창 안 했 고  우 리 는  그■들의 명 령 을  따 름 으  

로써 적 기 와의 공중전에 서 승리 를 거 두 

고 생 존할 수  있 었다. _

미 그 기 를  보게 되면 우 리 들 은  외 부  연 

^  탱 크 를  투 하 함 으 로  거 의 음 속  1배 에 

가 까 운  속도까지 증 속 시 킬  수가 있고  

그 다음 기동을 실시하여 사격 위 치 를 잡  

게 된다. 결국 전 투 기 는  단 순 한  기 관 총  

i斗에 불과하기 때 문에 사격 하기 좋은 위 

치 루 비 행 하기 위 하여 조 종 사 는  선회 , 급 

강 하  및 급상승 등 ▲ 갖  기 동환 실시 함과 

동시 에 적 •아군기 를 감시 하지 않으면 안 

된다. 공 중 전 은  보 통  3만 5 런 기 이 트  내 

지 4만피 이 트에 서 시 작하지 만 격 렬 한 

공중전에 휘 말리 다 보면 지 상 5〕피 이 트까



리가  불 리 한  위치에 있 으면 좌 하 방 향 이  

나 우 하 방 향 으 로  급선회 이 탈 을  하면서 

보 다  유 리 한  위 치 로  들어가기 위하여 기 

동 을  실 시 한 다 . 이 때 요기 는  자기 장기 

를  엄 호하게 된 다 . 요 기 는  특 별 한  지 시 

를  받 거 나  장기 에서 이탈될 때 를  제외 

하■고는 절대 사 격 할  수 없다 

요 기 가  장 기 를  엄 호 하 는  일은 매우 힘 

든 일로서 나에 관 한  한 내가 얻은 승리 

의 절반은 Gill Garrett 중 위 ， Roy 

Mclan 중 위 ，Bill Yancey 중위 (분대 장 

으 로  흉 륭 한  사격 솜 씨 를  보임 ) Dick 

Becker 중 위 와  같 은  훌 륭 한  요기의 덕 

분이 라 고  생 각 한 다 . 내 가 세 이 버 기 를 유  

연하게 조 종 하 면 서  적의 선회 동 작 을  따 

라 사격 조준기 를  맞추는데 온 신경 을 집 

중 하 고  있 을  때 는  주위 를 돌 아 보 고  내 자  

신 을  보 호 할  시 간적 여 유가 없다. 요기 

는  이 러한 기 동 중  나 를 .보 호 할  여분의 눈 

역 할 을  한 다 . 요기 는  미 그기 와 우군기 를 

감시 하 고  무 전 으 로  경 고 를  하 고  수 신 호  

를  보 낸 다 . 나에게 있어서 요기의 존재 

는 그의 몸무게 에 해 당 하 는  구경 5’a 기 

총 탄 환 을  더 가 지고 있 는  것과 같은 기분 

이다. 우 리 가  숫 적 으 로  열세하여 공 중 전  

이 불라하게 되면 우 리 들 은  미그기 주위 

를  급기 동을 하면서 적 기 가 실 수  하기 를  

기 다 린 다 ., 미 그 기 들 이  상상 이 상 으 로  실 

수 를  많이 범한데 대하여 하나님께 감 사  

를 드 린 다 .

지 내려가게 된다. 미그기가 공격시 우
«

4월 12일 대 공 중  격전에 서 미 그기 조  

종 사 가  범한 실 수 를  설 명 하 겠 다 . 나는- 

2만 5 천 피이트의 고도에 있 었.고 미그기: 

조 종 사 는  나 보 다  5천 피 이 트  낮은 고도에 

서 B -29 편 대 를  향해 돌 진 하 고  있 었다. 

고도의 이 점을 가 지 고  있 는  것은 나와 

잘 못 이 었 으 므 로  고 도 를  낮추면서 속 도 I  

증 속 시 켰 다 . 미 그 기 가  B-29기의 사격 

권 내에 들어가기 전에 나 는  미그기에 접_ 

근하여 기 총 공 격 을  했다. 기총 실 탄 아  

동 체 를  꿰 뚫자 그 는  Loop와  Roll을 시： 

작 했 다 . 그러 나 미 그 기 는  심한  손 상 을 . 

받 았 다 . 다시 기 총 을  발사하여 실탄이 

기관에 명중하여 정 지 하 자  그 는  활 공 하  

여 압 록 강 을  건너 가 려 고  시 '도하다가 추- 

락 하 는  것이 내 눈에 보 였 다 .

우리의 세 이버 기 12대가 수에 있어서' 

3대 1의 비 을 로  열세 에 몰 렸 던  4월 22일

은  여러 가지 사정이 우리에 불 리 했 었  

다. Norbert W  Chalwick  대위의 엄

호 를  받으면서 내 가 2대 의 미그기 뒤를- 

물어 기 총을 단 사 (Short Burst) 하여 명、 

중 시 키 는 데 는  꽤 시간이 걸 렸 다 • • 나 는  

미 그 기 를  추 월 하 려 고  하 면  속 도  제동기 

(Speed Brakes) 를 사 용 하 면 서  계속. 미1

그기의 후 미 를  따 라  가면서 미 그 기 가  

Roll을 하면서 배 면 자세 에 있을 때도-

나 는 기 총 실 탄 을  퍼 부 었 다 .

나 는  그 를  따 라 가  격 추 시 켰 으 나  그;屮  

격 추 될  때까지 얼 마 나  지 상  가까이 강- 

하했는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급강히"



가 세 로 부 터  회복말 시 간적 여 유가 없었 

다. 눈이 캄캄'( Black-Out) 해 지 기 전 조 

_종석 내 계기 지 시 는  + 9G를 가 리  키 고  있 

'었다. 다행히 약 3초 후 내 눈은 시 력 을  

회 복 했 지 만  본 능 적 으 로  내 항공기 가 상 

승 하 고  있 다 는  것을  추 측 할  수 있었다- 

-그 마그기 가 내 가 4 번째 로 격 추 시 킨  항 

공 기 였 다 .

나는 4 월 3일 백 커 중위 를 요기 로  데 

_리 고  미 그 기 를  첫 번 째 로  격 추 시 켰 다 .

.그 당시 우리 들은 2 ： 2로 공 중 전 을  벌 였 

.는데 7천 피 이트에 서 우리 가 먼저 미그기 

를  보 았 으 므 로  나는 기 총 1, 와)0발을 발 사  

-그  중  미 그기 한 대 의 기 관에 명 중 , 결 국 

기관이 정지하여 그 미 그 기 는  자기들의 

모  기 지로부터 약 10마일 지점에 추락

했다. 나 는  곧 이어 다 른  한 대에 손 상 을  

-주었 다. 4월 10일, 우리 들은 미그계 곡 으

로  다시 미그기 사냥에 나섰다. 우 리 들  

-은 고 도  3만 6천 피 이 트에 서 구 름 을  뚫 고  

강하하며 10, 〇 〇 〇 피 이 트에 도달하니 干 름  

이 없었다. 5천 피 이 트에서 미그기 6대 를  

본 후 7시 방 향  위치에서 그 들 을  공 격 하  

자 4대 의 미그기 는 상승하여 구 름  속 으  

.로 들 어 가  버 리 고  2대의 미 그 기 는  지 상  

•音 향해 강 하 했 다 . 2대의 미그기 가 강하 

:한 것은 큰 잘못이 었다.

'내가 그 들 을  주 적 하 자 1 장 기 는  요기 를 

놓 아 두 고  도 망 쳤 다 . 3회의 Lufbery 조 

작 (360。 선 회 )을  한 후  나 는  요기 를  보 

기 좋게 명 중 시 켰 다 . 나는 기총 1,800발

을 전부 소 모 했 으 나  약 30초간 그 미그 

기 귀를 따라가면서 나의 요기 인 고돈 

중위 에 게 사격 을 개 시 하 도 록  무 전 연  락을 

했다. 적 조 종 사 는  신 의 주  남쪽 30마일 

지점에서 갑자기 비행기에서 탈출해 버 

렸 으 므 로  나의 지 시 는  불 필 요 한  것이 되 

어 버렸다.

나 는  음속에 가 까 운  속 도 로  비행을 하 

기 때 문에 자세히 는 볼  수  없 었 으 나  ' 적 

조 종 사 는  열은 하늘색 의 낙 하 산 과  검 은  

헬 메 트 와  열은  회색 마 스 크 를  갖고 있었 

다. 우리 들은 모 두  다 실제 적 으 로  미 그기 

를 조 종 하 는  사람이 누 구 인 가  알고 싶었 

다. 이것은 특별히 임 무 가  끝 난  이후에 

우리 들 에 게  좋은 토론의 대상이 됐기 때 

문 이 다 . 적은 두 가지 종류의 비 행 조 가  

있다는데 우 리 들 은  의견의 일 치를 보 았  

다. 고도의 문 련 을  받은. 공 산  조 종 사 나

전 나치 독얼 공군• 조 종 사 로  구 성 된  팀 

(비 행 조)이 있 고, 그  다 음 에 는 중 공 이  나 

아 마 도  북한 공 산  조 종 사 로  구 성 된  비행 

편 조 가  있다고 대부분의 사 람 들 은  생 각  

했다. 그 들 은  모 주 가  나 에 게 는  힘든  적 

이었다. 노 련 한  적 조 종 사 들 은  매우 공 

격 적 이 고  미 그 기 를  자 유 자 재 로  기동할 

수  있고 어 려 운  곤 란 에  직 면 할  때 어떻 

게 처 치 를 할 지 를  잘 알고  있 었다.

나 는  미 그 계 곡 에 서 의  초기 공중전에서 

많 은  교 훈 을  배 웠 다 . 나 는  12월 23일과 

1월 2일 사이 에 '7차에 걸 친  비 행 임무에 

참가했는데 5번째의 미 그 기 를  격 추시킬



때까지 한 대의 적 기도 격주시키지 못 하  들어오지 못 하 도 록  공 중  우 세 를  유지 或 

■고 나는 단지 1대의 적 기 예 상 격 추 를  했 \ 다. 나는  다시 전早에 참 석 한  것이 매우

을 뿐 이 다 . '상 호  교 환 계 획 으 로  묵•리 부 

대에 파견되어 2대의 미 그 기 를  격추시 

킨 해 군  조 종 사 와  나는  비 행을 할  기회 

가 있었는데 그 는  4 기 편 대 장 기 를  추 

적했다. 한 적 기 가  해 군  조종사의 꼬리 

를 물어 6시 방향에서 공 격 을  시작하기 

때문에 나는 그에 게 무 전 으 로  연락하여 

이 탈 하 도 록  했다. 그러 나 그의 무전  송 

신기 가 •고장난 줄 은  오랫 동안 몰 랐 다 . 공 

중 전 은  3만 5천 피 이트에서 1,500피 이트 

'까지 내려오면서 실시했는데 •나는 미 

그기 가. 해군 조종사의 후 미 를  따르지 못 

하 도 록  방해 를 하 는  것 이 외 는 다 른  일 

은 할 수가 없었다. 나 는  1,530피 이 트 ‘ 

의 거리 에서 800피 이트 에 '_ 접 근 할  때까 

지 기총을 발 사 했 다 . 적 기 는  회피 동작

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익 과 후미 에 

실탄이 많이 명 중 했 다 .

갑자기 그 미그기 는 Split S를 하면서 

회피 동 작을 했다. 그때 미그기 2대가 

후미 에 서 나늘 주적 하 고  ’있 기 때 문에 나 

의 기 총사격 에 명 중된 미 그기 를 그 이 상 

지 켜 볼  수 가  없었다. 나는 거의 방 심 상

태에 있었지만 실 수 는  범하지 않 았 다 •

이 런 공 중 전 은  어 떤 결 과 를  초래 할 것 인 

가 ? 나의 경우 작 년  11월 미 본토에서 

의’ 비 상 근 무 를  마친 후 이 역 만리 인 한 

국에 와  많은 공중전에 _참석 했다. 우리 

들은 적 공군이 아 군  지 상 군  早 방 으 로

기 쁘 며 , 고속  항공기 를： 조 종 하 게  된 잤 

이 좋 았 다 .

내 나이 가 비록 27세 이 지 마 는  비 행은' 

내 인생에 큰 의 의 를  부 여 하 고  있다. 나 

는 지 난 2차대 전 전지 기 간 중  성 장하였 가 

때문에 공 중전에 관하여 신 경 과 민 에  畔 

진 일은 없 지만 ■고속 및 초 를  다 투 는  짧 

은 시 간과 세 이 버 기 와  미 그기 가 공중에: 

서 비슷하게 보 인 다 는  사 실  때문에 지금- 

은 활 싼  많이 긴 장 을  하게 된다. 나의 

경우 F -86의 30분간 공 중 전 은  F -51 

로  5시간 공 중 전 을  한 것과 대 등 한  것: 

같다. .

우 리 들 은  좋은 장 비 를  장 착 하 고  훌 륭  

한 지 휘 능 력 과  비 행 훈 련 을  연 마 했 고 , 적 . 

조 종 사 가  어떤 종류의 사람이 던 간에 우  

리들은 그 들 보 다  더 훌 륭 한  조 종 사 들  

이다. 메이어 대령이 말한 바와 같이 비 

행 단의 핵 심 을  이 루 는 조 종 사 는  2차 대 전

시 미 • 독간의 역 사적인 .대 공 중  전투에’ 

참석 했던 조 종 사 들 로  ：구성되어 있다.

우리 비 행 단 에 는  적 어도 11명의 에이I 

스 가  있 으 며 ，우리 비 행 단은 1,016 1/2대 

의 적 기를 격추하여 2차 대 전  중 최고의 

격 추 율 을  보 유 하 고  있다. 우리 들 은  2차 

대전시의 영 웅 들 이 며 ，二L 당시의 전 술 0} 

지 금도 또 함  적 용 된 다 고  메 이 어 대 령 

은 부 언 했 다 . 적 어 도  지금까지의 격 추  

율 은  이 것 을  잘 대변해 주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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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 Hot Scramble ►

『고 일 병 의  기 호 는  뭐지 ? 』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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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과학

군 사  전 략

군사전략이란 국가의 정략상의 제목적 달 

성营  위하여 필요한 창조적 기초에 입각한 

군사적 술( A rt)이다.

1. 서 론

과거의 전 사를 통하여 볼 때 특히 위 

급 만  사 태 일 수 록  우 수 한  전 략 가 가  줄현 

하여 국가의 위 기 를  干 출 한  예는  적지 

않다. 우리 나라의 경 우 를  보 더 라 도  을 

지 문덕 장군이 라 든 가 ， 이 순 신  장 군  같 

은  예 가 매 우 좋은  사례 이 다. 외 국의 예 

로 서 는  1 .2차 대 전 을  통하여 독일의 유 

능 한  군사전략가의 그 대 담 하 고 도  단순 

한 전 략 에 는  경 탄을 금치 못 하 는  바이 

다-

이러한 전 략은 오직 평 소에 꾸 준 한  연

구와 노력 의 종합이거 나와 이 와 같 은  눈 

부신  군 사  전략가의 공헌이 없 었 던 들  

독 일 은  그 와  같이 장기간의 저 항 을  못  

하 였 을 ᅮ것 이 다. 따라 서 군사전 략 의 우 열 

이 얼 마 나  국가의 흥 망 과  직결되어 있 

는 가 를  추 측 하 고 도  남음이 있다. 여기 

서 는 군사 전 략 의  뜻, 국 가 전 략 과  군 사  

전략 개념과의 관 게 ， 그 리 고  군 사 전 략  

의 시 대적인 변 천 과 정 을  군 사  사 상 을  중  

심 으 로  다루어 보고 특히 현 대 전 략 으 로  

.서 2차대 전 이 早 현저 히 대 두 된  공 군 전  

략과  예 상 되 는  미 래전 전략에 대한 추 

측으로서 매 듭 지 었 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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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군사전략이 란 ?

다 른  많 은  용 어 와  마 찬 가 지 로  병 학이 

:타는 말도 막연하게 사 용 되 고  있 으 며 , 또 

한  엄 밀 한  규 정 도  있 는  것 같지 않다. 

그•러나 보 통  병 학 을  광 의 와  협의의 두 

개 념 으 로 干 별 하 고 있 다 . 광의 에 있 어 

서 의 병 학이 란 군사상의 일체 의 ，현상이 

、나 사 물 을  대 상 으 로  하 는  “군 사 과 학 ”을 

말하며 군 사 기 술 과  병기의 체 계 ， 군 사  

조 직 이 나  군 제 형 태 , 군 사 정 책 이 나  용병 

통 수 법 , 전술의 형 식 , 그 리 고  최 종 적 으  

로 는  이상의 발 현 인  전쟁 실천 등의 역사 

및 현 상 을  폭넓 게 연 干 하 는  것 이다. •그 

런데 협의에 있어서의 병 학 이 란  특정의 

군사상의 재 료 와  체 제 를  전 제로 한 용 병  

술 (또 는  용병 학그의 뜻이 며 일반적 으로 

는  전 략 과  전 술 로  대 별 된 다 .

「클 라 우 스 빗  츠 (Clausewitz)  는  그의 

불멸 의 명 저 「전 쟁 론 」에 서 전 략 을  정 의 

하여 다 음 과  같이 말 하 고  있다. f 전략 

•이 란 전쟁 의 목적 을  달성 하기 위 한 수단 

으 로 서  제 전 투 를  干 사 하 는  술 ( Art) 이. 

다. 다시 말하면 전 략 은  전 쟁 계 획 을  형 

성하여 전 투 를  구성 하 는  몇 개 의 Camp- 

'aign이 취 할  예정 Course를 그려내어 

그  각  Campaign  중에서 시 행 하 여 야  할 

제 전 투 를  규 정 하 는  것 이 다 」라고 하였 

r다. 물 론  이 의 에 도  동 양 에 서 는  손 자 , 서

양 에 서 는  V〇 n Der Coltj, Jom ini, 

Mahan 제 독, Moltke, Bradley A , Fis- 

ke, Liddel Hart 등  수 많 은  전략가의 

전략에 대한 정 의 가  있 으 나  결 론 적 으 로  

종합하여 본다면 국 가 목 표  달 성 을  워 하  

여 취하여 지 는  군 사 력 ， 즉 병력의 운 

용술이라•고 보 는  것 이 .무 난 할  듯 하 다 . 

또 한 「군 사 학  대 사 전 」에 의 하면 다 음 과  

같이 정의되어 있다. 「미국의 육 군 사  

전에 의하면 전 략은 전쟁에 있어서 승  

리 말 가능성 을 증대 시 키 고 승리 가 보 다  

좋 은  결 과 를  가 져 오 며 ， 또 한  전쟁에 패 

배 할 .위 험 성 을 보다 감소시 키 기 위 하 여 

평시 혹 f  전시 에 국 가 정 책 을  최대 한 으  

로 지 원 할  수 있 도 록  정 치 ， 경 제 ， 심리 

및 군 사  등의 제 역 량을 발전시 키 고 사  

용 하 는  병 술 과  과 학 이 다 J .

또  미 공 군  사 전 에 는 「사전에 정 한  목 

표 를  달성하기 위하여 이 용 가 능 한  잠재 

세 력 과  아울러 시간, 공 간 , 지리, 정치 

및 사 건  동 향 과  같은 요 소 를  이 용 하 는  기 

술, 또 는  과학 으 로 서  전투시에 적을 항  

복시키 거나, 또 는  기타의 목 적 을  달성 

하기 위하여 이 러 한  요 초 를  이용하여 적 

보 다  유 리 한  지위에 서게 하 고  궁극적 

으 로 는  국가, 또 는  제 력 을  증가시 키거 

나 패배의 영향을 감 소시키기 위하여 작  

전을 수립 하 는  과 정 」이 라 고  하 였 다 .

일 반 적 으 로  전략의 총괄적 의 미 는  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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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의 .전 략 과  협의의 전략 두 가 지로 구 

분 할  수  있고, 전 자 를  국 가 전 략  혹 은  대 

전 략 이 라 고  하면 후 자 는  순 수  군 사 전 략  

미 라 고  할 수 있다.

따 라 서 「전 략 I이 란 국가의 정 략 (政 略 ) 

•상의 제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 향 하 는  군 

내의 적 질 한 「차 원 」과 「창조적 기 초 」一 

다시 말하면 군사 지휘관의 술 ( A rt) — 에 

•입각하고 있 다고 볼 수  있다. 아스라엘 

의 6일 전쟁 이 라든가 또 는  2차 대전 당시 

결 국 은  연합군에게 패 배 하 였 지 만  독일 

군이 실 행 하 였 던  그 광 대 한  범위에 있어 

•서의 장기 적 인 군사적 저 항의 사 실 은 우  

선 근대적 '방 세 (防 勢 )가  그  당 연 한  성 격 

으로서 막 대 한 「힘 」을  갖고  있 음 을  실 

증 하 고  있다. 동시에 정 통 파 적 인  군 사  

적 계 산 으 로  본다면 독 일 군  부대 가 일주 

•일도 견디기 어 려울 것을 수 개 월  동안 

이나 연 합 군 을  저 지 할  수 있 었 다 함 은  독 

•일군 부 대 가  자기 병력에 균 형 잡 힌  타 

당한  정 면 을  취할 수  있 었 을  경 우 에 는  

1 대 6의 우 세 한  연 합 군 을  격 퇴 하 였 고 , 

•때로는 1대 10 이상의 병 력 차 导  견디어 

내 고  격 퇴 시 켰 다 는  사 실 이 다 . 이 러 한  

경 우 •독 일 군 이  연 합 군 을  격 퇴시킬 수  

'있었던 것은 f공간의 힘 」을  이 용 한  과 감  

한 전 략 을  서슴치 않 고  썼기 때문 이 다 . 

-여기에 군사전략의 묘 미 가  있 었 던  것이 

다  •

3. 군사 전 략 의  변천과정

근대 병 학이 라고  하면 이론적 으 로 나  실 

천 적 으 로 나  불 란서 혁 명과 나 폴 레 옹  전 

쟁의 직 접 적 인  산 물 로  보 는  것이 .타당할 

것이다. 물론 그 사상적 선 구 는  멀리 

16세기 초 두  소위 「르 네 상 스 」시 대 의 이 

탈리 아에서 그  기 원 을  볼 수 가  있다.

여 기 에 서 는  이 와  같은 군사상의 변 천 

과 정 을  상세히 설 명 할  수가 없 으 므 로  단 

지 공군 전 략 이  발 생 하 기 까 지 의  단 계 를  

일 차대전의 Moltke군 사상의 표 현 이 었  

던 Schlieffen 계 획 ，근대 해 군사상의 핵 

심인 Mahan 병학, 그 리 고  2차대 전을  

화려 하게 장식 하 였 던  대 함 ， 거 포주의 에 

서 공 중 주 의 로 의  전략의 급 전 을  Douhet 

사 상 을  중 심 으 로  논 술 하 였 다 . 독일의 위 

대 한  전 략 가  대 Moltke가 직접, 간 접 으  

로  양 성 하 고  훈 육 한  많은 군인 중에서 

Schlieffen은 가장 대 표적인 지위에 서 

있 는  듯 하 다 . 그  자신이 실 제 로 행 한 역 

할의 크기 나， 그  시 대 에 준  사상적 영향  

의 심 각 성 이 라 는  점 으 로  볼 때 그 야 말  

로 Moltke 이후의 용병 기 술 과  전 쟁 사 상  

을 대 표 하 는  최대의 인 간 이 었 음 은  틀림 

이 없다. 예언 자 적 인  통 찰 력 은  장 차  을  

전쟁 과 그  군사적 초 기 전 술 을  예 견 하여 

전 개 한  것 이 다 .

그 리하여 불리 한 작전상의 제 조 건 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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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면히 schlieffen으 로  하 여 금  전격전

인 단기 전을 기 도하지 않을 수 가  없 게 하 

였다. 물론 혹시 장기전이 되 리 라 는  생 

각을. 전연 하지 않은 것 은 아니 었 지 만 근 

본 적 으 로 는  단기전의 불 가 피 성 과  그 수 

행의 가 능 성 을  믿 었 던  것이다.

단기전의 사 상  즉 속 전 속 결 의  이 뵨 은  

단지 독 일 뿐  아 니 라  제 1 차 대전 전의 

국제 군 사  사상계 에 통 하 는  공적 견해 라 

교 도  볼 수 가  있다. 대전에 임하여 폭 

로 되 었 던  각국의 경제적 준비 의 부 족 , 

보급준비 의 불 완 전  등 은  이 단 기 전 ,사 상  

과 불 가 분 으 로  직결되 어 있 었다. 단기 

전 을  예 상 하 는  한 광 범 한  생산내지 경 

제 상 의 .동 원 의  준비 등 은  거의 무용시 

됨은  당 연 한  귀결인 것이다.

이와 같 은  사상에 의 거하여 Schlieffen 

은 Moltke시 대 에 지 켜 져 왔던 두 정 면작  

전의 경 우 「동 공 서 수 」의 근 본 원 칙 을  포 

기하여 1890년대의 후반, 서서히 서부 

초기 공 격 계 획 을  구 체 화 시 켜  왔 다 는  것 

이다. 독 일 은  동서의 양 방면에 있어서 

더干나 우 수 한  적 과  전 투 를  실시하지 않 

으면 안 될 입 장이 므 로  양 전장에 동시 에 

결 전 을  구할 수 는  없었다. 다라서 Schl­

ieffen 에 의하면 하나의 전장에서 결정 

적 이 면 서 도  섬 멸적 인 성 공을 획 득하기 

위 해 서놀 두 방면 또 는  세 방면 으 로 부 터  

의 공 격 , 즉 정 면 과  일익 이든지 아니 면

정 면 과  양익에서의 공 격 을  팔요로; 한디고 

하 였 다 .

이 착 전 계 획 은  객 관 적 으 로  본다면 4  

1차 대 전  이 전에 있 어 서 의 1 반 기술주의 

와  공격 제일주의 그 리 고  속 전 속 결 주 의  

를 특징 으 로  하 는  국제 병 학 사조의 집 

약 이 었 지 만  이는 동시에 이.와 같은 사상■ 

의 이론적 한계내 에서 달성 된 최 고 _ 수  

준의 작전 표 현 이 었 던  것 이 다 .

이 상과  같 은  독자적 사 상 을  가진 실천 

의 위 인이 었던 Schlieffen이 죽 은  후  그  

가 남긴 작전계획의 진 가 를  시 험하게 괄 

1차 세계대전이 발 발 하 였 다 . 그 러 나  독 

일에 있어서의 정치의 무 력 화 ， 정치적 

지 도 와  군사적 지도와의 부 조 화 로  인 하 ■ 

여 Schlieffen 계 획 은  결국은 진 가 를  발 

휘하지 못하게 되 었 다 .

이로 인하여 독일의 서부 공 격 계 획 은  

좌 절 되 고  필연적 결 과 로  독 일 은  패 배 하  

고 말 았 다 . 한 군인의 사 상 으 로 서  일 국  

의 전 운명 을 그 속에 상징 하여 세 계 사 와  

일단계 를 집 중적 으 로  그 위 에 표 현 한  아 

와  같은  사 례 란  그리 흔한 일이 아니다. 

그 러 나  Schlieffen 계획이 영원한 신화­

라고까지 할 만 큼  후세에 명 성 을  남간 

이 작적계 획은 어 디 까지 나 지 상 군 을  위、 

주로  한 작전이 었다.

19세 기 에■서 20세 71 에 : 걸친 전환기 

보 불 전  쟁 으로부터 제 1 차 대 전 까지 의 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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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가 근대 군 사 사 상 의  발달에 있어서 명 

확 한  일 단계奄 이 루 고  있다. 근대적 인 

전쟁의 이 론과 용 병 기 술 은  당 시 까 지 는  

육 군 ， 즉 지 상 군 을  중 심 으 로  진행되어 

왔 지 만  이 와 같 은  1차 대전의 진 행 과 정 과  

병행하여 군 사사상에 있어서 전혀 새로 

운 요 소 가  나타나기 시 작 하 였 다 . 근대
A

적인 해 군 사 상  내지 해 군  병학이 바로 그 

것 이다. 이와 같은 해 군 전 략 의  대표적 인 

이 론 가 로 서 는  미국의 Matian을 들수가 

있다. Mahan은 그의 저서에서 해군의 

전략 및 전 술을 구 체 적 으 로  논 의 하 였  

으 며 , 동시 에 세 계 정 세 에 있 어 서 의 해 양 

세력의 광 범 한  역 할 을  탐 구 하 는 데 도  관 

심 을  가 지 고  있 었 다 . Mahan은 세계정 

치를 근 본 적 으 로  해 상 장 악 을  위 한  계속 

적 인 투쟁 으로  해 석 하였 던 것 이 다. 즉 

께 상  통 상 항 로 를  지 배 하 는  국 가 는  세 계 

의 강대국으로서 필 요 한  요 건 을  갖추게 

되 는  것이다. 따라서 Mahan은 세계지 

도 를  관 찰 할  때 그의 주위 를 환기 시 킨 것 

은 육 지 가  아 니고 오히 려 이 육 지 를  둘 

러 싸 고  있 는  해 상 영 역 이 었 다 . 그에게 

있 어 서 는 해 상은  장해 물이 분산되 지 아니 

한 대 평 원 이 었 고  아무런 표시 도 없으나 

최대 한의 운 항 을  위 하여 사용되 는 국 도  

의 교 차 로 였 고 , 또 한  인 간 을  위 해 서 는  

통상의 목 적 을  위하여 육상의 수송체제 

와 는  비교.말 수 없 는  수 송 체 제 를  제공하

는  것이다. 따라서 Mahan은 해 역 은  문  

화 적 ，' 경 제 적 , 그리 고 정 치 적 으 로  여 러 

국 가 와  문 화 를  위하여 밀 접 한  관 계 를  유 

지 하는데 가장 위 대 한 매 개 물의 역 할 울  

담 당 하 고  있 다 고  주장 하 였 던  것이다-

더구나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구  

미 선진제국에 있어서 점 차 로  명백하게 

나타난 해상 제 병기의 기술적인 대 비 약  

그 리 고  이와 병행하여 표 면 화 되 기  시 

작한 해 상권 력 의 . 국제 정 치 적 역 할의 증  

대 라는 사실 이 바로. 그것 이 다.

이때 까 지 는  주 로  육 전 을  대 상 으 로  하 

여 전 개 되 고  조 립 되 어 온  전 쟁 이 론  및 용  

병 학 이 처 告 으 로  해 상의 영 역 으 로  그 본 

격 적 인 이 론적 관심 을  나타내 게 되 었 던 

것이다. 또 한  기술적 조건에서 보 더 라  

도 19세 기 전 반을 통하여 영국을 중심 

으 르  수행 된 산업 형 명 이 야금, 제 철 제 

강 ， 금 속 가 공  및 기 계 제 작  등의 각 종의 

기 술 을 '급 격  히 진보시 켰기 때 문에 후반 

기에 들 어 서 서 부 터 는  각국에 있어서 해 

상 군 사  기술의 급진적 인 발 달 을  볼 수  

가 있다. 범주군함에 대 신 하 는  기 관 군  

함의 출 현 , 목 조 군 함 에  대 신 하 는  칠제 

군함의 사 용 이 라 든 가 , 또 한  당 시 로 서 는  

어 형 수뢰 와 같은 가 공 할  만 한  신병 기 의 

의 발명 등, 이로 인하여 급 기 야 는  수화 

정, 수 뢰 구 축 함 ， 구 축 함  .등의 일련의 신  

함 정 을  발 달 시 켰 으 며  동시 에 이 것 보 다 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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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일 층  더 위력이 있 는  잠 항  수뢰정의 신 

.용화가 추진되 어 왔 다 . 끼 리하여 1850년 

이 후 겨 우  2 〜 30년 사이 에 해 상무.력 의 

끼 술 적  기초, 다시 말 하 면  구식 함정의 

-재 료 ， 구 조 , 장 비 , 편성 등 일 체가 밑바 

''닥부터 일 신하기에 이 르 렀 다 . '

이 상 과  같 은  해 상 무 력 의  기술적 변혁 

•이 이에 응 하 는  전 술 상 의  변'혁을 요구 

하게 되 었음은 당 연 한  귀 추 라  할 수 있 

.다. ' ;

이 상 설명 한 해 군자체 의 내 부적 요인 

..외에도 특히 해 군 병 학 의  창 립 과  해 군 사  

상의 발 흥 을  촉 진 시 킨  외부적 요인이 있 

' 었다. 즉 당시 의 국제 정 치상의 동향이 

바로 그것 이 다. 당시 구미제 구은 산업 혁 

'명의 종 결 과  더불어 구내시장이 포 화 상  

태 가  되어 A frica , Asia 및 태평양의 

-제지역, 남미, 중미 등의 영역에서 각국 

의 시장 쟁탈이 개 시 된  것이다. 따라서 

무역과ᄉ 해운이 더욱 더 중 요 한  의 의 를  

갖게 되어 국제 정 국 도  또 한  이를 반영 

하여 해 외 시 장 과  식민지의 부 할 , 또 한  

재분할의 문제 에 그  중 심 을  옮기 기 시 작  

_•하였다. 따라서 통 상이 나 항 해 와  불 가  

분의 관계 가 있 는 해 군력 의 의 의 와 역 할 

•에 대 하여 재 인식 과 재 평 가가 요청 된 것 

은  당 연 한  일 이 다 .

이상과 같 은  필 요 성 에  의하여 발 달 을

—  군_ 사 전 략一~

정적인 효 과 를  본 것은 바로 일 차 대 전  

당시 독일의 항 복  원인 중  해 상 봉 쇄 가  

가 장  기 본적인 원 인 이 었 다 는  점이다. 만 

일 독일 국내에서 당시 혁명이 일 어 나  

지 않 았 더 라 면  독 일 군 은  자국의 국 경 을  

방 위 할  수 있지 않 았 겠 느 냐 는  질문에 대 

하여 해상 봉 쇄 의  존 제 가  가 장  확 실 한  

해 답 을  주 는  듯 하 다 .

이 이 유 는  설 혹  독일국민이 자국의 국  

토  방 위 라 는  명 료 한  목적하에 최대의 노 

력을 경 주 하 였 다 면  .연 합 군 을 . 접근시키 

지 는  않 았 겠 지 만  이는 결 과 적 으 로  패전 

을  연 기 시 켰 을  뿐일 것이다. 그  가 장  

큰 이 유 는  독 일 국 민 은  영국의 전통적 인 

무기 인 해 군 력 을  파 악 하 고  있지 못 하였 

기 때 문 이 다 .

일 차 대 전  당시 겨 우 지 상군의 정찰기 

로 시 작된 항공기 가 해 군적 략에 뒤 이 어 

현 대 전 략 으 로 서  의 항 동 전 략 을  필 요 로  하 

게 끔 된 것은 일 차 대 전 과  병 학의 각성 에 

그  기 초 를  두 고  있다.

Schlieffen이 Moltke .탄생 백 년제의 

축하회 석상에서 위 대 한  자기의 스승의 

전 략 사 상 을  일 언 으 로  집 약해 서 「취하여 

야 할  수 단 은  하 나  밖에 없 는  것이 아니 

라 수없이 많다. 따라서 경우에 가 장  적 

합 한  수 단 을  택 하 여 야  한 다 」라고  말.한 

적 이 있 다. 이 것 이 야 말 로  Moltke의- 전

꺼 둡 해  온 해 군 전 략 이  가 장  현저하게 결 략 가 로 서 의  위 대 성 을  나타낸 것 이 다 .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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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은  세인이 아 직 도  r나 폴 레 옹 」 식의 통 

수의 성공에 글 급 하 고  있 을  때 새 로 운  기 

술적 제 조건의 용 병상에 미 치 는 영 향 을  

재빨리 간파하여 시 대 적 인 요청 에 누 干  

보 다 도  먼저 정 확 한  해 답 을  보여준데 있 

다. 쉴 줄  모 르 는  기술적 발 달 은  무 엇 보  

다 처 음 에 는  전술적 면에, 다 음 은  광대 

한 적략운동의 부면에 불가 피 하 게  강력 

한 작 용 을  주게 마련 이 다 . 이와 같은 영 

향에 의한  본질적 변 화 를  남 보 다  먼저 

파악하여 이에 대 응 하 는  새 로 운  방식 의 

안출의 성공만이 전 장에서의 승 리 자 가  

될 영광을 차 지 할  수 가  있다. 이러한 

점에서 볼 때 Moltke 이후 과연 이斗 

같은 과제에 대 응 할  수 있었던 사람이 

있 었 는 지 ? I

제 1 차대전 4년간의 참 혹 한  진지 전 이 

야 말 로  구식 용병 기 술의 파 산 을  증명 한 

본보기 라-하겠다. 새 로 운  기술조건이 가 

져 다  준 용병적 변화의 본 질 을  파악하지 

못 하 였 다 는  점은 Ludendorff나 Foch 

등  기 타 많은 맹 장 들 도  모 두  같은 사적 

■범주에 속하게 하 였 다 .

전후에 Foch가 말 한  솔 직 한  - 고백의 

내 용 을  보 면 「일개 병졸에서 종 사 령 관  

에 이르기 까지 우리 들은 한결같이 공격 

전진  또는: 약 진 이 라 는  말 만  하 였 다 . 물 

■론 이와 같은 정 신 을  병 졸에 게 철무걸 

미하게 침 투  시 키 는  것은 중 요 한  일이지

만 적 어 도  원수로서의 계 획 은  이것 보 _ 

다 는  더 높 은  차원에 근 거 를  두 어 야  한- 

다 」라고  하 였 다 .

이 내 용 이 야  말 로  일차대전에서 뼈저 

리 게 받 은  병 학 사 상  전체에 대 한  충 격 을 + 

집 약 한  표 현 이 라  볼 수 있다. 다시 말 

해 서 , 서 구  병 학 은  대전의 발 발 로  돌연 

히 가 져 다  준 기술적 반화에 즉각적 인 

반 응 을  보여주지 못 한  것은 당연하였는- 

지 도  모 른 다 . 그 러 나  결:과적으로는 가 

변적인 사태에의 적 응 력 을  결 한  통 수 조  

직 하에 군 대 는  이미 자 유 스 러 운  전략 

적 행동의 여지를 잃게 되 었 고 , 용 병 의 ' 

전 부 분 은  무미 건 조 한  물 량 과  물량의 경 

합 화 가  되 었을 뿐 이 다 .

일 차대 전 후 각국의 병 학 사 상 은  기 동을- 

중심 으 로  한 용병 시 대 로  부흥하기 시 작  

하 였 다 . 대전의 타격에서의 병학사상의 

부홍의 발 자 취 를  특히 전 략 사 상  면 으 로 . 

한정 해서 본 다 면  누 구 나 가  먼저 공군력 

의 진 보 가  가져 다 준 현저 한 용병 기 술 • 

의 변화, 즉 공군전략의 창 안 과  확립 이 

라 는 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가 . 없을- 

것 이 다. 현대 전략 사상의 일차대 전의 타- 

격으로부터 완 전 한  회 복 과  그  후의 급 

속 한  발 달 과 정 을  요약하여 보면 공 군  

및 제 공권 의 본질적 의 의 의 파악 ’  정 도 _ 

여히-가 각국에 있어서의 신 전 법 에 의  척 , 

도 가  되 었 다  하 여 도  큰 착 오 는  아닐 것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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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이다. 이러한 뜻에서 공군 전 략 의  주 창 자  

-였던 Douhet, Mitchell 및 Seversky

외 항공전'론은 특히 2차 대 전 ， 한 국전 

쟁ᄀ 6일전쟁 및 월’남 전 을  통해서 충분히 

검 증 되 었 거 니 와  더 구 나  지 상 결 전  또 는  

해 상결전에 있어서의 공군의 선도성이 

결정적 가 치 를  갖고 있 음 을  명백히 하 

'였다. '

이 와 같은 공군의 선도성 의 확 인 과  더 

불어 최 근에 는  공군의 전략적 독 립 작 전  

:과 대륙, 해, 협 동 작 전 과 의  상호관계 및 

절 중문제가 새로이 제기되어 있 다 ­

용군의 이와 같은  2대용법 즉, 독립 

작 전 과  협동작전이 종 합 작 전 의  견지에 

서 심각히 고 려 되 어 야  함은 당연한 귀추 

叫거 니와 양자의 비 중 철 정 은  그때 그때 

의 .구 체 적  조건에 의하여 수 행 되 어 야 한  

다 . 여하튼 간에 공군의 전략 전술적 용 

_법， 다시 말해서 새 로 운  전 법 은  • 면금에 

'있어서는 선 干 자 인  Douhet, Mitchell 

및 Seversky의 시 대 보 다  필 싼  진 보된

•단 계 에 있 음 을  의 심 할 여 지 가 없 다.

/

4. 현 대전략으로서 의 공군 

전략

2차대 전 이 후 현대 전략 사 상 은  공 군  

:전략이 핵심이 직어 왔 음 은  이미 전술 

한  바와  같다.

Douhet이 주 창 하 였 던  창조.적인 학설

은 이탈리아의 뭇소리니의 로 마  진 격 과  

「파 시 스 : 의  제'패가 행하여 지면서• 혁 

신의 기 운을  보게 均었다. 그의 이론적 

출 발 점 은  타국에서의 기계회' 군 대 론 자  

들 과  같이 제 일차 대전에 대 한 심 각한  

기술적 비 판 과 .반 성 에 서  유 도 된 다 . 즉  

그의 말에 의 하면 대전의 경 험 은  화기 

의 진 보 가  수세 에 엇 점 을 주 는  것 은 명 백 

히 하 였 지 만  항공기 만은 이 와 같 은  원 

칙 과 는  날리 유 일 한  공격 무기 로서 의 가 

치 를  갖고 있 음을 입 증 하 였 다 . 그  공격 

력 과 활동반경 이 제 한되 어 있는 육 • 해 

병 기 는 이 미 공중병 기 에 대 항 할  수 없 

거 니 와  공중병 기 의 발 달 은  육  • 해 병 기 

의 역할을 서서히 무력화시켜 놓 아  소 

위 화기 에 의 한 수세 의. 모 든  잇 점 을 감 

소  내지 전무로 만 들 고  있다. 따라서 공 

군은  출 현 은  전 쟁 양 식 을  근 본 적 으 로  변 

화시 키 지 않을 수 없게. 만 들 었 다 .

이 와 같은  사 실 은  2차대 전과 한 국전 

쟁, 이스라엘의 6일전쟁 등에서 여실히 

검 증 된 바  있다.

특히 미 공군이 한국전쟁에서 공 산 군  

을 격 파하는데 큰 몫 을  했 다 는  것은 재 

언의 여 지가 없다.

미 공 군 은  북한남침 후 해 군 과  함께 

6월 27일부터 한국전에 개입, 4 〜 5일 

만에 2백여대의 적 「야 크 」기 를  무 력 화  

시 켰 고 지 상 우 군  엄 호 와  후 방  보 급 로  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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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에 영일이 없었다. 그 러 나  미 공 군 은  

한국전쟁 에 서 는 2차대 전 때 처 럼 결 정 적 

인 공격력이 아 니라 부 수 적 인  전 력 으 로  

그  역 할에 있어서 제 한 을  받 았 지 만  유엔 

군을  패배에서 구한 것은 역시 미 공 군  

이 었 다 는  점은 부 인 할  .수 없는 사실이 

다. 특히 52년 6월 23일에 감행된 수 풍  

발 전 소  폭격 은 순전히 공산측의 휴전 

회 담 지 연잭 에 대 만 응징 잭 으 로  한 것 

이다. 이 보 다  앞서 4월 28일에 유 엔 군  

측 은  포 로 와  감시문제 등의 일 괄 타 결 을  

꾀 하 는 「통 정 」을 판문점 회 담에 제출하 

였 으나 거 부 되 었 다 . 이 에 대한 군사적 

압력의 일 환 으 로  시행된 것이 잘 알려 

져 있는  수 풍 발 전 소 나  평 양 대 공 습 등 

이 다 .

오백 대의 전폭기 로 감행된 수풍폭격 은 

이 발전소의 대 부 분 의  전력 이 만 주 로 공  

급되 고 있 는 만큼 새 로 운  확 전 조 $ 가 아 

닌 가  주 목 을  끌 었 다 . 그러 나 맴 은 그냥 

두 고  발 전 시 설 만  파 괴 하 였 을  뿐 아 니라 

미 국무  성 과  국방 성 에 서 이 것 은 휴 전 회 담 

교착타개 룰 위 한 조치 라 는  해 명 설명 을 

즉시 발 표 한  것 으 로  보 아 도  이는 어디 

까 지 나  정략폭격 임에 틀림 없었다.

이 상 과  같은 내 용 을  보 더 라 도  공군력 

의 운영이 단지 군사전략의 범 주 를  넘 

대서 경우에 따 라 서 는  국가전 략 에 까 지  

병 향 을  주게 됨을 엿 볼 수가  있다.

이상과 같이 으직 공중병기 만이 적국 

에의 공세적 압 력 을  발휘하여 적국민의 

유형, 무형의 Energy를 좌절시 킬 수 있 

음에 비추어 보면 장래전에 있 어 서도  더 

욱 이 나  국지 전의 경우 제공권 ■문;.제 는 

더욱 승패의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 분 

명 하다.

잠 고 로  2차대 전 중에 실시 되 었던 중요 

항 공 작 전 을  열거하여 보면 다 음 과  같다.

〇  1931. 9. 1. 폴 랜 드  전역

〇  1940. 5.10. Albert 운 하 돌 파 전

〇  1940. 8〜 10월 영국전투

〇  1941. 5.20. Crete 전투

〇  1941. 5.27. Bismark호 격침

〇  1942. 3.28. Lubeck 공 습

〇  1942. 8. 17. Dieppe 공 습

〇  1942. 11〜 12탈 Stalingrad 전역

〇  1943. 7 월 Hamburg 공 습

〇  1943. 8. 1、 Ploesti .공격 .

〇  1943. 8.17. Schweinfurt 공격

〇  1943. 8.17. Regensburg 공격

〇  1943.10.14. Schweinfurt 2차

_ 공격

〇  1943. 12. 13. Kiel 군 항  공격

〇  1943. 12 월 Berlin 공 습

〇  1944. 2 월 Big-Week 작전

〇  1944. 3 월 Big-B 작전

〇  1944. 4〜 8踅 Ploesti 2차 공격

〇  1944. 6. 6. Normandy 상 륙 작 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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〇  1944.11.12. T irp itz  호  격침

〔태$ 양 지 역 〕

〇  1941.12. 8. 진 주 만  공격 

〇  1941.12.10. Malaya 해전 

〇  1942. 4.18. Doolittle 공 습  

〇  1942. 5. 4. Coral Sea Battle 

〇  1942. 6. 4. Midway  해 전 

〇  1942. 11월 Solomon 해전 

〇  1944.11.24. 동 경 ;공 습  

〇  1945. 4월 특공대 공 격 (일 본 공 군 ) 

〇  1945. 8월 원 폭 투 하

5. 미 래 전 과  전략문제

. 1945년의 원 자 폭 탄 은  서구의 책임있 

는  정 치 가의 눈에 는  2차대 전에 서 신속. 

하 교 도  용 이 한  완 전 승 리 를  획 득 토 록  하 

였고, 이로써 세 계 평 화 가  확 립 되 는  것 

으 로  믿 었 다 •

그 러 나  오 늘 날 까 지 도 ’ .전 세 계 가 •불 안  

전 한  상태에 놓여 있 는  것은 당시 의 서 

干측의 지 도 자 가  이 와  같은 승리 를' 통 하  

여 평 화 를  획 득 하 는  것 자체에 문 제 가  

있 다 는  것을 예견하지 못 하 였 다 는  점이 

다. 정 치 가 들 은  전쟁 에 서 승리 를 획 득한 

다고 하 는  죄 접 적 인 전략목적 그  이 상 

의 것을 전망하지 못하.였다는 점이다. 

그 들 은  군사적 승리 가 평 화 를  확 보 하 는  

것一 이는 역사의 전반적 경험에 위배 

되 는  가 정 이 다 一  이 라 고  생각하여 만족

하 였 던  것 이 다 .

독일이 갖고 있는 저항력의 완전섬3 

멸 은  소련의 공산세력이 새 로 운  방향' 

으 로  크게 확 장 토 록  하 였 다 . 또 한  전 

쟁 종 결 을  수 반 케 한  원 자 병 기 의  눈 부  

신 시 위 는 동서 에 소  련 에 게 도 동종의 

개 발 을  행하게 하 였 다 . 여 하 한  강 화 • 

도 제 2 차대 전 후의 강 화 만 큼  안전보- 

장의 목 적 을  달성시키지 못 한  선 례 는  • 

없고 종전 후에 도 계 속 연구되 어온  열 

핵 무기 는 오히 려 전승국민 에 게 긴 장감* 

을  더욱 심각히 부 각 시 켰 을  뿐 이 다 . ' 더 

욱이 나 수 소 폭 탄 은  그 실험 폭 발 의  단겨「 

에 있어서 이미 전면전쟁의 방식으로서'- 

는  시대에 뒤 떨 어 진  개 념 이 고  승리의 획' 

득 을  위 한 전쟁 목적 으로서 도 뒤 떨어 진'_ 

개 념 이 라 는  것이 명백해 졌다. 따라서 

원 자 병 기 의  사 용 은  이미 전장에서의 결 

투 가  아니고 오히 려 상호간의 자살행위 

가 되 고  말 았 다 . "

이 상 과  같 은  내 용 은  미국의 군 사 전 략  

사상이 봉쇄 전략 ，대 량보복 전 량 ，유한억 

지 전략, 유 연 반 응  전략에서 최근의 피 해 

극 한  전 략 과  실증파괴 전 략으로의 변천과: 

정 에 서 도  엿 볼  수 가  있다. 따라서 현 금 • 

우리 들 은  항 공  및 원자세 력 의 주 창 자 (지  

난 시대에 혁명적인 생 각 을  갖 고  있었 

던 사 람 들 )가  생 각 하 고  있던 전 략 과 는  

아 주  상 이 한  전략의 신시대 에 돌 입 하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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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있 다 고  볼 수  있다.

또 한  그 행동의 자 유 를  구속하려 하 는  

:2중의 사고에 입각하고 있는 전략인 것 

이다. 그 리 고  폭 격 용  병기의 투 하 량  효 

과 가  개 발되면 될 수 록  그에 비례해서 

새 로 운  게릴라형^ 전략의 진 전 을  더욱 더 

.도 와 주 는  결 과 가  된 다 는  사 실 이 다 .

다시 말해서 1945년 이후 핵전략 하 

-에 서 의 「게 릴 라 」 대 「반게 릴 라 」. 전략은 

지 금 전세 계 의 관 심 을  모 으 고  있다는 사 

•실이 다.

핵전략의 사 각  중에서 게릴라전에 의 

하여 수행 되 어 가 는  월남전의 예는 가장 

좋 은  본보기 이 기 도 하 다 .‘

6 .  결  론

이상 간단히 군사전략의 정의, 근 세 전  

략개 념의 변 천 과  공 군  전 략 문 제 , 아울러 

叫 래 전 에  예 상 되 는  전 략 개 념 과  현태에 

_대하여 논 하 였 다 .

원래 전략이 란 자 연 과 학  처 럼 불변의 

법 칙 이  있는 것이 아니어서 몇 가지 원리 

원 지 을  내 세 울  수 는  있으나 이것의 응 

용 문 제 는  능력에 달려 있다.

그  예 로 서 는  Liddel，Hart는 전략의 

요 소 를  물리적 분 야 인  운동(시 간，지서1， 

-수송력 등 계산이 가 능 한  분 야 )과 、실리 

적 분 야 인  기 습 (계 산 이  불 가 능 한  분 야 ) 

으 로  분 류 하 고  있으나 이 의 응 용 은  전략

분야에 있어서의 개개인의 연 干와 노력 

에 달렸 다 는  점 이 다: 원래 전쟁 행 위 란 

.그리 흔 한  것이 아 니 고  쉽게 경 험 할  수 

있는 분 야 도  아니다. 그 러 나  인류가 생 

존 하 고  있는 이상, 어 떠 한  형 태 이 건  투  

쟁， 특히 국가간의 , 투쟁 은 각국이 주권 

을 포기하지 않 는  이 상 에 는  지 干상에서 

없어지지 않을 것 이다.

따라서 일단 일 어나면 줄 혈 을  강 요 하  

는 이 ’ 전쟁 에 이 기 기 위 해 서 는 가장 용  

이 하고 병력의 절 약을 가져오게 하 는  전 

승방법의 모색 에 바로 전략의 목적 이 있 

고 보 면 , 군에 있어 이에 대한 연구는 

무 엇 보 다  앞 서 야  할 것이다.

전략수립 과 직 결되 는  문제 가 국 가 방  

위 계 획 과  군 비 아 다 . 이 세 가지' 즉 전 

략, 방위 계 획 , 그리 고 군비 의 삼각관제 

는  상호보완의 관 계 이 므 로  어느 한쪽이 

찌 그러 지 면 군사정 책 수립 에 커 다 란 차  

질을 가져오게 된 다  함 은  예 측 하 고 도  남 

음이 있다. '

격 변 하 는  미 국의 동북아시 아 순사전략. 

의 많은 영 향을 받고 있는 한국군의 군 사  

■ 전 략 문 제 ，군원에 의 지 하여 온 군비 문 제 , 

그 리 고  앞 으 로  있 을 많 은 장 애  점들이 문 

제 시 될지 모 르 나  이 것 과 는  별 개 로 즉 헌 

실을  무 시 할  수 는  없 지 만  그 래 도  군 으 로  

서는 전‘승 을  위 한 원칙적 인 군 사 전 략  연 

구 를  부단히 실 시 하 여 야  할 것이다.

一 군  人F 전 략 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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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이스라엘」 군의 발전과정은 

「이스라엘」이라는 하나의 국가 

를 발전시키는 과정이었다

1. 우 리 가 「이스라일」군의 

발전사를 살펴보아야 할 

필요성

지난 2월 21일 미 국 의 「닉 슨 대 통 령 은  

중 공 을  방 문 해 서 「죽의 장 막 」속에 서 미 * 

중공간의 양 극 회 담 을  가졌다. 이때 우리 

대한민국의 국 민 들 은  다 같이 하나의 우 

려를 금할 수가  없 었던 것이다. 그 것 은  

그 들  강대 국간의 국가이 익 을 위 해 서 . 우 

리 나 라 가  하나의 제 물 로  되어버 리 지나 

않을까 하 는  약자의 비 애斗 기 우 (杞 憂 ) 

에서 였다. .

우리 나 라가 근대 적 인 국제 정 치. 질서 에

말려들어가기 시 작 한  것은 겨우 백여년' 

전의 일 이 었 다 . 그  후 백년간에 우 리 는  

너 무 나 도  쓰 라 린  민족적 인 시 련을 몇 번' 

이고 당 해 왔 었 다 . 그 것 은  강대국의 이해. 

관 계 가  우리의 주 권 을 「난 도 질 」하던  치.: 

욕의 한 세기 였던 것이다-

주 권 국 가 간 에  이 루어 지 는 국제 권력장' 

치 (International Power Politics) 는二 

냉 혹 하 다 . 역사적.인 사 실 과  현실에서1 강 

대국가간외 협상이 대 국 주 의 와  대 국 편 의 : 

주 의 를  위 주 로  약소국들의 희생. 위 에 서 . 

이 루 어 진 다 는  엄 연한 사 실 을  볼 때, 강 

대국들에 게 독 선 과  배 신 을  당하지 않기j

•군사과학籲

「이스라엘」군의 발전사
<  상 〉

허 돈 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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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한  단 하나의 길은 오직 국 력 을  배양 

하 는  길 뿐 이 다 . 족 자 주 력 ， 자립 력 및 

• 자 위 력 을  갖는 하나의 주권 국 가 로 서  발 

전 하 는  길이 있을 뿐인 것이다.

우리 나 라 는  우리 의 지 상 목 표 인  조 국 통  

일에 대 비하여 우리의 국 력 을  꾸준히 길 

卜 러 나왔다. 특히 지난 1〇 년 동안에 걸쳐 

서 수행 된 1, 2차 경 제 개 발 5개 년 계 획 을 

통해서 우리의 국 력은 놀 탈 만 큼  성장할 

'수  있었던 것이다. 그 러 나  군 사 력 이 라 는  

단 하나의 측면에 서 는 그렇 지도 않다. 즉 

군사면에 있 어 서 는  우 리 보 다 도  북 괴 가  

앞서고 있는 점이 적지 않 다 는  것이다.

우 리 는  이러한 심 각 하 고 도  중 대 한  사실  

을  솔직 하게 시 인하고 우리 의 모 든  국력 

을  종동원하여 그■것을 조직 화해서. 국 가  

보위 (國 家 保 衛 )를  위 한 ，종력 안보체 제 를 

무 엇 보 다 도  우 선 적 으 로  완_성시켜야 할 

’ 하나의 민족적 및 국가적 긴 급과제에 당 

면 하 고  있는 것이다.

그 리 ：a  이러한 거 족 적 이 고 , 거국적인 

과제 인 「총력 안보 체 제 의 완 성 」은 오 늘 날  

우 리 가  처해 있는 이 시국  즉 「북괴의 

침략의 위 협 」을 올바르게 인 식하는데에 

서부터 출발하여 야 한다. 그것이 바로 

국 가  비 상 사 태 를  극 복 하 려 는  국민의 올 

바른 기 본 자 세 이 기 도  할 것이다.

북괴는 그들이 말하고 있 는  소위 남북 

통일에 대한 기 본 전 략 을  철두철미 한 무력 

적 화 통 일 에 다  두고 있 는  것이다. 그 리 고  

최근에 와 서 는  급격하게 변 화 하 고  있 는  

국제 정 세 의 조 류 를  타 고  평 화적 통일 이 

라 는  위장된 전술로서 새 로 운  공 세 를  年1 

하기 시 작 했 다 . 그 러 나  국러 한 평화공세 

는 다 른  것 이 아니 라 그들이 말 하 는  일 보  

전 진 을  위한 일 보 .후 퇴 라 는  악랄한 수법 

의 위장된 연장에 불 과 한  것이다. 북괴 

는 전국토의 요 새 화 , 전인민의 무 장 화 ， 

전군의 간 부 화  및 군의 현 대 화  등 남침 

공격 을 목 표 로  하 는  4대 군 사 노 선 을  계 속  

강 행 하 고  있을 뿐 만  아니 라 계속적 인 무  

장간첩 의 남 파 와  휴 전 선  비 무장지 대 내 에 

불 법적인 군사시 설 을 구 축 하 고  무 기 를  

배치한 점 등 으 로  보 나  그들의 남침 야备  

은 격화일로에 있 을  뿐 이 다 . 따라서 우  

리가 지금 해 야 할 일이 란 외 부정세 가 

어 떻게 변 하 고  있든간에 이에 추 호 도  동  

요됨이 없이 보 다  더 강 력 한  국 방 태 세 를  

유지 발전시켜 전 쟁 억 제 의 .기 능 을  다할 

수 있 도록 국가의 총 력 을  기울여 야 할 

시 기 에 처 해 있 는  것’이 다.

외부의 국 제 정 세 가  긴 장 완 화 를  위 한  

새 로 운  방 향 으 로  흐 르 고  있 다 는  것 이 사  

실이지 만 그것 은 어 디 까지 나 강대 국들이 

자기 들의 국가이 익를 추 구 하 는  과정 에서' 

나 타 나 는  하나의 현 상일 뿐 ，우 리 나 라 의

一  107 —



/사정 과 는  아직 도 거 리 가 먼 그 들  강대 국 

-’들간의 세력권의 재조정에 불 과 한  것이 

•다. 북 꾀 는  그러 한 국제 질서 의 변 혁 기 를 

-•틈타 그들의 丨 남침 야 욕 을  위 장시 키고 있 

•는 것 이 분 명 하 다 . 북 괴 는  남침과정 에서 

'일 어 날 지 도  모 르 는  전면전에 대비하여 

휴 전 당 시 보 다 도  정 규 군  병 력 을  20만명 

■ 이 상이 나 증가시 켰 고, 150만명 의 노농적 

•위 대 를  창설하여 전인민의 무 장 화 를  강 

'행했기 때문에 사 실 상  그 들 은  200만명 

이 상 의  병 력 을 . 보 유 했 으 며  무 기 와  장비 

를 계속 보 강 하 였 고  지금에 이 르 러 서 는  

.속 전 속 결 에  필 요 한  신형공격 장 비 로  무 

장 되 고  있는 것이다. 특히 휴전  후부터의 

북괴 공군력의 대폭적 인 증 강 은  우리에 

대 한  하나의 치명적 인 위협의 요소르서 

'등 장 하 였 다 .

공 군 력 은  현대전에 있어서의 승패의 

:관 건 (闕 鍵 ) 일 뿐만이 아니 라 재 래전에 

샛  어 서 도 공격 전력 의 중핵 (中 核 )인  동시 

"에 기습의 대표적 전 력 이 기 도  하 다 . 보  

런데 북괴의 공 군력이 병력과 장비면에 

.서 우리 의 공 군 력 보 다  우 세 하 다 는  것은 

-국제적으로 공 인 되 곤  있는 사실이 다. 특 

히 우리 의 공군력 이 우 방  미국의 원 조 와  

협력에 의해서 좌 우 되 는  의 존 적 인  현실 

-에 서 하 루  속히 탈피하여 우리 가 당 면 하  

고 있는  북괴의 위 협 을  우리 스 스 로 가  

우리 의 힘으로써 억 제 하고 분 쇄 할  수 있

'이스라엘군의 발전사

도록 공군이 증강되 어 야 할 것이 다. 二L 

러 나 당장  그 러 한  정 도 로  우리 공 군 을  

증 강 시 킬  수 는  없 는  일이다. 따라서 우 

리가 우선 해 야 할  일은 과 거 는  미국에 

의지해서 우 라 나 라 의  국 방 을  해 왔 지 만  

이 제 부 터 는  우리 의 힘 을  기 반 으 로  한 우 

리 스스로의 국 방 을  해 야 하겠 다는 정 신 

자세부터 가 다 듬 어 야  할  것 이 다 . 즉 자 

주 국 방 을  위 한 공군력 의 최 대 한와 발휘 

를 위 한 공 군으로서 의 대 비 태 세 를 갖추 

어야 하는데 그 것 은  바로 우리 공군의 

자 주적인 내 적 ,충 실 화 일  것이다.

' 북괴 가 전국토의 요새화;, 전인민의 무 

장 화 ， 전군의 간 부 화  및 군의 현 대 화 로  

서 전쟁준비 를 끝 마 쳤 다 고  떠 벌 이 고  있 

고, 그  곳 을  방 문 한  외 국 사람들이 한결 

같이 북 괴 는  전 쟁 준 비 를  하 고  있 다는 것 

보 다 는  현재 전 쟁 을  수 행 하 고  있 는 상태 

라고까지 말 하 고  있는 점 으 로  보 아  그 들  

이 완 전한 전시 체 제하에 있 는 이 상 우리 

도  이를 저 지 하 고  만일의 경 우  그들의 

남침 을 분쇄 하기 위 한 대 비 가 _있 어 야 한 

.다는 것 이 우리 에 게 는 무엇 보 다 도  시 급 

한 과 제 인  것이다.

한 민 족  또 는  한 나라에 게 새 로 운  역 사 

가. 창조되 려 면 어 떠 한 획 기 적 인 전기 (轉  

機 )가  마 련 되 어 야  하며, 그 러 한  전기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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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치틀은 그 민 족  자신의 위 대 한  각 성 으 로  

부터 비 롯되 는 것 이 다. 인 류가 이 세 상에 

태 어 난  이래 이 같은 오랜 역 사 를  이루어 

'놓 았 다 . 그  역사 속에서 우리 는 헤 아릴 

수 없는 민 족 과  국가의 흥 망 성 쇠 를  볼 

.수  았는, 것이다. 그 리 고  그 러 한  흥망성 

쇠 속세서 한 나라 또 는  한 민족이 강대 국 

'의‘ 독 선 과  배신에 의해서 패 배 와  굴 욕 과  

박 해 를  받았던 사 실 을  수없이 찾 아 볼  수 

도 있다. 그러 나 다 른  한 편 에 서 는  그러 

한 패배의' 글 욕 과  박 해 를  민족적 인 각성 

과 단합으로써 극 복 하 고  부 흥 과  전 진 을  

거 듭 한  위 대 한  민 족 듭 도  찾 아 볼  수 있는 

_것 이 다 .

우 리 는  더 이상, 지난날의 오 욕 으 로  

점 철 된  우리의 역 사 를  되 풀 이 할  수 는  없 

•다. 생 각 하 면  치가  떨린다. 우리의 과거 

.는  곤 욕 과  빈 곤 으 로  얼룩진 역사의 되풀 

•이었고， 그 속에서 가냘프게 우리의 조 

상 들 은  삶 을  이 어 왔 다 . 분 방 과  상쟁 이 

: 무상하였 던 고대 와  삼국시 대 ， 침 체와 퇴 

영 (退 嬰 )  속에 서 당 쟁 (黨 爭 )과  분 열 과  상 

_잔에 골몰하였 던 이 조 5백년, 왜 정 반세 

기 의 억 압과 수 탈 (收 奪 ) 로 맞어 진 피 맺 

힌 빈 사 (頻 死 )의  역경, 그 리 고  민 족 중 흥  

『의 전환점 이 되 어 야 할 해 방 후 20년간의 

혼 란 기 ， ， 히 6 .25의 쓰 라 린  민족상쟁의 

' 비 극 등, 헤 아리 기 힘 들만큼의 가지 가지

의 민족적 시 련 을  겪었다. 그 러 나  그러 

한 가 운 데 서 도  우 리 에 게 는  민족적 자 존  

(自 尊 )의  피가 흘 러 왔 다 . 그 리 고  그 민 

족적 자존의 피는 결 코  약한 것이 아니 

었으니 5 .16을 통해서 우 리 는  우리 민 족  

의 위 대 한  각 성 을  일으킬 수  있었던 것 

이다. 우 리 는  1 % 0 년 대 를 「우리 민족의 

위 대 한  각성의 연 대 」로 만 들 었 고  우리의 

역 사 에 다  우리 민족의 근 대 화 에 로 와  전 

환점 으 로  기 록 할  수 있 도록 많은 민족적 

인 업 적 을  남겨 놓 았 다 .

우 리 는  지난날의 우리의 얼룩진 역 사 

를 통해 서 그리 고 그러 한 역 사 속에 서 살 

아온  우리의 선 조 들 에 게 서  하나의 교 훈  

을  얻 었 다 . 그 것 은  다름이 아 니 라  강대 

국의 독 선 과  배 신 을  막 아 내 는  단 하나의 

길은 민족적 또 는  국가적 인 「자 주 와  자 

립과 자위 라 는  것 이 다: 그리 고 그 것 은  

살기 위해서 또 는  산 다 는  것 그 자 체 가  

스스로'의 역 사 와  운 명 을  스스로가 개척 

하고  스스로가 책 임 져 야  한 다 는  교훈인 

것이다. ,

우 리 는 「위 대 한  각성의 60년 대 를  거쳐 

서 이제 자 주 와  자 립 과  자위 의 기 틀을 

굳 혀 야  할 70년대에서 발 전 과  번 영 을  위 

한 매 진 을  거 듭 하 고  있 다 . 그 러 나  날 로  

증 대 되 고  악 랄 해 지 는  북괴의 도 발 을  눈  

앞에 두고 있는  이상 무 엇 보 다 도  그 것 을

이스라엘군의 발전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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억 제하고 분 쇄 하 는 데  에 만반의 . 대 비 가 

있어 야만 하 겠 다 .

，.우리는 지 금  우리의 생 존 과  번 영 을  위 

협 하 는  북괴의 무 력 도 발 을  억 제하:고 분 

쇄하기 위 한 「총력 안 보 」에 전 력 을  기울 

여야 할 불 가 피 한  처지에 놓여 있다. 그  

러 한  거족적인 난국타개에 임하기 위한 

국 민 으 로 서 의  사 명 감 을  자 각 하 고  총력 안 

보의 .선봉에서 군 인 으 로 서 의  맡은 바 임 

무 를  수 행하는데 필 요 한  을 바 른  정 신자 

세를 가다듬기 위하여 강대국에게 침략 

을 당 하 고  배 신 을 당하면서 도 그 들  자 신  

의 운 명 공 동 체 를  이 룩 하 겠 다 는  끈 질긴 

투 쟁 과  노 력 을  계속하여 하나의 기 적을 

낳은  한민족의 생 생 한  부흥의 역 사 를 살  

펴 볼  필 요 가  있다.

「이 스 라 엘 」민 족 은  그들의 조 상 으 로 부  

터 패 배와 굴 욕 과  박 해 와  유 랑 이 라 는  슬 

픈 유 산 을  물 려받았지 만 실 의 와  자 학 을  

하지 않고 신 넘 과  용 기 를  가지고 그 들  

자신의 슬 픈  역 사와 _고립 이 라 는  역 경 의 

운 ^ 을  그 들  자신이 개척하여 모래더미 

뿐인 사막에서 기 적 과  같은 부 흥 과  발전 

을 거 듭 하 는  전 진 과  영 광의 새 역 사 를  장 

조해 낼 수 •있 었 던  것이다'•

「이 스 라 엘 」은 인구  3백 만의 작 은  나라 

이지만 주위에 있는 1억이 넘는 인 구와

20배 나 되 는_아랍제 국과의 계 속적 인 분  

쟁 속에서 항상 그들의 적을 분 쇄 하 였 고 ,

1인당 국 민 소 득  1,200불 이 라 는  국外의' 

부 흥 을  일으켰다. 그러 한 승리 와  부 흥 을  

가져 오기까지 그 들  자신의 자위 를 위 하  

여 「이 스 라 엘 」국 민 은  어 떠 한  일을  어떻 

게 태 왔 는 가 ? 하 는  것이 우리 가 알 아야 

할 하나의 중 요 한  교훈이 되 겠기에 그것: 

을 살펴 볼 필 요 가  있는 것이다..

2 . 「이 스 라 일 」의 역사

「이 스 라 엘 」의 군 대 를  이해하기 위해서— 

는 무 엇 보 다 도  유 태 인 ( Jews) 의 역 사 를  

살피 보 아 야  할 것이다. 고 대 의 「이 스 라  

엘 」은 주 요  무역통로에 면해 있는  나라- 

였 으 므 로  고대의 유태 인 들 은  그 곳 을  통■ 

과 하 는  '수 많 은  병 사 , 승 려 ， 상 인 ， 유  

목 민  그 라 고  정 복 자 들 을  직접 볼  수  있 

었다. 그 러 한  지 리 적 인  위치 때 문 에 「이: 

스 라 엘 J은 가 끔  세계의 정치 또는. 상업 

에 관 한  일 에 , 쉽 사리 말려 들어 가곤 했 

었다. 그러 나 그러 한 가운데 에 서 도 유태’ 

인들온 이 적 고  초 라 한  토지 에다 그 들  

스스로의 운 명 을  맡기고 살 아 왔 던  것丨  

이다.

ᄉ 유태 인은 이 지 역 에 다  비교적 짧은  기 

간 동안 그 들  자신들이 건 설 한  국 가 를  가 

지고■_ 있 었다. 그래 서 그 들  유태 인 스 스  

로가 발 전 시 킨  그 모 든  갓 즉，언 어 ， 종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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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 ， 문 학 , 문화. 그 리 고  그 들  자신의 운 

명공 동 체 의  정 신 등 은  그러 한 가 난 한  토 

양 에 서  움터’ 나온 것 이다.

얼 마  후 외부세 력 인• 로 마 ( Rome) 에 의 

해 서 그 들  자신의 국 가 는  멸 망되었 고， 

유 태 인 은  「이 스 라 엘 」의 땅에서 추 방 을  

당하여 세계의 곳곳에서 조국이 없 는 민  

족 으로서의 유 랑의 2,000년 이 시 작 된  것 

이 다 . 그 러 나  세계 각 처 로  풍 지 박 산 된  

유 태 인 들 은  그 언 젠 가 는  그들의 조 국 을  

되 찾아 .그 곳 에 다  그 들  자 신 들 만 의  운명 

공 동 체 를  건설 하 고 야  말 겠 다 는  소 원 과  

의 지 를  버리지 않고 그 들  자 손 들 에 게  대 

대 로  계 승시 켜 왔다. 즉 유 랑의 2,000년

을  통해 서 유태 민 족 은  성 지 에 대 한 열망 

을  한 시 도  저버린 적이 없 었 을  뿐만이 

아 니 라  시간이 흘러 갈 수 록  그러 한 열망 

은 더 욱 더 커 지 기 만 한 것 이 다.

가 . 「이스라엘」의 기원

「이 스 라 엘 」아라는 하나의 민족의 이름 

이 시초의 기 록 으 로  나 타 난  것은 기원 

전 13세기 후반에 세 워 졌 다 는 「이 집 트 j 

( Egypt) 왕 「메 르 엔 프 타 하 」( Merenp_

tah)  의 전 승 비 문 (戰 勝 碑 文 )에 서 였 다 고  

한 다 . 「이 스 라 엘 」은 「메 르 엔 프 타 하 」왕에 

의해서 정 복 된  하나의 종족의 이 름 으 로  

나 타 났 던  것이다.

약 4,000년 전 「헤 부라이 언 」( Hebr- 

aien) 의 한 부족이 r메 소 포 타 미 。!*」로 부  

터 「가 나 안  J 의 땅 (라 레 스 티 나 一 지 금 의  

이스라엘의 땅)에 들어와서 정착하여 농 

경생활나 종 사 하 면 서 「야워j j  (여 호 와 )의  

신 앙 을  확립 했다.

나. 유 태 ( Jew s ) 의 기원

「다 윗 』시 대 에 「이 스 라 엘 」 왕 국 은  전 

성 시 대 를  이 룩 했 으 나  f 솔 로 몬  j(Solo- 

mon)왕 ( 「다윗 j 왕의 아 들 一 기 원 전  1033 

〜 975)의 .사망 후 왕 국 은 「사마리 아 」를 

수 도 로  하 는  북 쪽 의 「이스라엘 j 왕 국 과  

「예 루살렘 J을 수 도 로  하 는  남쪽의 유태 

왕 국 으 로  분 열 하 고  말 았 다 . 후 _ 「이스라 

엘 』왕 국 은  기 원전 722년 에 「앗 시 리 아 j 

의 왕 「사 르 곤 」 2세에게 멸 망 을  당 했 고 ， 

유태 왕 국 도  기원전 586년에 「신 바 발 로  

니 아 」의 왕 「네 부 가 드 네 살 」에 의하여 

수 도 「예 루살램 •」을 점령 당하 여 멸 망하 

고 말 았 다 . 그때부터 유태 인 들 은  잡혀서 

그  유 명 한 「바 벨 론 』와 유 폐 (幽 閉 )를  당 

했다. 그 러 다 가  기원전 538년 「바비로니 

아 」를 점 령 한  r페 르 시 아 」의 「다 리 우 스 』 

왕 때에 왕의 허 용 을  받아 유 태 인 들 은  유  

폐 에 서 해 방되 어 「팔레 스타인 j 으 로  귀 국  

한 다 음 「예 루실:램」 신 전 을  재 건하고 유 

태 교 를  성 립 시 켰 다 . 그  후  기원전 4세기 

에 는 「알 렉 산 더 」 대 왕 군 (大 王 軍 )의  통치

이스라엘군의 발전人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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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스라엘군의 발전사

하에 들 어 갔 었 고  기원전 1세기에 와서 

는 「로 마 j(R 〇 me)어p게 정 복 을  당하여 

「로 마 」 제국의 히사의 속 주 (屬 州 )가  되 

었었다. 그  후 주위의 강대한 씨족들의 

억 압과 박 해 가  심하여 정착민의 일 부 가  

다 사 「이 집 트 _)로 이 주 했 으 나 「이집트그의 

생 활 에 도  역시 견디기 어려워 「모 세 」 

( Mose) 의 인 도 하 에 「팔 레 스 티 나 」로 되 

돌 아 갔 다 . 이것이 그  유 명 한  구 약 (舊  

約 )의 .출애급기 (EJxodus)이다. 따라서 

전 술 한  r메 르 엔 프 타 하 i 가 「이 스 라 엘 」인 

들 과  싸 웠 다 는  것은 이즈음이 될 것 이 

.다. 그  후 기원전 11세 기 「이 스 라 엘 」인 

「사 울 」은 「이 집 트 」의 ’지배가 미 약 해 진  

틈 을  타서 「가 나 안 』땅의 선주민이 었던 

「필 리 시 테 」인 (「파 레 스 티 나 」인 )과  싸워 

서 이 긴 다 음 「아 스 라 엘 」왕 국 을  수립 하 

였다. 「사 울 」의 뒤 들  계승만 「다윗 〗은 

「예 루 살 렘 」을 왕국의 수 도 로  정하고' 여 

기에 왕 궁 과  「야 웨 」(여 호 와 )파  신 전 을  

세 웠 다 . 이 후 「다 윗 」 왕 가 와  「야 웨 」의 

신 전 과 「예루살렘 j은 「이 스 라 엘 」민족의 

민족적 자 각 과  민족적 상징의 중 심 지 가  

되 었 다 .

로 마제국의 지배하에 있어서는 반독립 

정 권 을  만 들 고  로 마 제 정 권 에  저 항을 했 

었 으 나 「티 트 스 」 황제 때에 이르러 모진  

탄 압 과  박 해 가  가 해 지 자  세계의 각 지 로  

분산하여 길 고  긴 세 월에 걸친 유 랑 과  박

해의 생 활 을  강 요 받 는  조 국  없 는 민 족 아  

되 었 다 .

다 . 시 오 니 츰 ( E ionism ) 의 발 상 ■

세계 도처 에서 유태 인이 조 국  없 는 민  

족의 한을 간직한채 이민족의 시 달 림 과  

억 압 을  받으면서 유 랑 을  하 고  있 는 사 아  

에 세 월 은  흘러 19세 기 가  되 었 고 , 세계 

각 처 에 서 는  민 족 을  주 축 으 로  하 는  통 일  

국가의 건 설 을  주 장 하 는  국 가 주 의 ( Na ­

tionalism ) / }  발 흥 (勃 興  )  하 였 다 . 그라 

나 동 「유 럽 」과 「러 시 아 」에 서 는 유태 인 에' 

대 한  민족적 압박이 성 행 하 고 만  있었다- 

그 러 한  가운데서 성 서 시 대 (聖 咨 時 代 )로  

부터 계 속 존재 하여 온 하나의 단 일 민 족 _ 

이기 때문에 조상들이 신 으 로 부 터  약 속  

받 은  성 지 「파레스티 나 j로 돌 아 가  그곳. 

에 다 자기 들의 공동운명 체 인 향 국 (鄕 國 >  

을  이 룩 하 는  것만이 유 태인에 대 한  박  

께 를  끝나게 하 는  단 하나의 길 이 라 는  

'유 태 인 의  부 국 운 동 ( 復 國 運 勤 )인 「시오냐, 

즘 」이 일어나기 시 작 했 다 . 이 「시 오 니 줌 JS 

은 유 태 계 의 「오 스 트 레 일 리 아 」인인 「테! 

오 도 르 헬 벨 』이 1887년 「스위 스 」〔Swiss)  

의 「바 젠 」에서 「시 오 니 스 트 」(시 온 주 의  

자 ) 대 회 를  개 최 하 면 서 부 터  하나의' 정 치 ‘ 

운 동 으 로  발전하게 되 었 던  것이다. 이러 

한 「시 오니 즘」' 운 동 은  당 초 에 는  지 지 부  

진 (遲 遲 不 振 )하 였 ,었 다 . 1882년 최 초 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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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태인 이 민 이 「팔 레 스 티 나 」에 들어오면 

서부터 35년 후인 1917년까지 겨우 3만 

2천명 만의 이민이 있 었 을  뿐 이 었 다 .

라 . 국 가 재 건 을  위 한 「이 스 라  

엘 」민족의 항쟁

제 1 차  세 계 대 전 당시 중동지 억 에 있 

어 서의 영국군의 작전기 지 의 억 할 을  다 

하 고  있 던 「파 레 스 티 나 」의 땅 을  '지키기 

위하여 영국은 전 세계에서 유 랑 하 고  있 

는  유태안의 협력 을 얻 으려 고 「발 포 어 」 

선 언 을  발표하게 되 었 다 . 그 선언의 내 

용 은  제 1 차 세계대전이 끝 나 면  r파 레스 

티 나 」에다 유태 인의 민족적 향 국 을  건설 

할 수 있도록 허 가 한 다 는  약 속 이 었 다 . 

제 1 차  대전이 끝난 후, 동 유럽에. 있어 

서 의 .유 태 인 에  대한 압 박 은  더욱 더 격 

화 되 어 만 ' 갔었다. 특히 1930년대에 들 

어와서 독 일 에 「히 틀 러 」( Hitler) 의 【나 

치 즘 」( Nazism )  이 등 장 하 면 서 부 터  유 

태인에 대한 대 학 살 을  개 시 함 으 로 써 「시 

오 니 즘 」 운동은 급 속 도 로  발전하였다-

특히 1918년 부 터 「파 레 스 티 나 」는 영국 

의 군정하에 있게 되 었 고 , 1920년 부 터 는  

영 국의 위 임 통치 가 되 었 으나  그러 한 상 

황 하 에 서 도 「파 레 스 티 나 」에로의 유태인 

의 이민은 날이 갈 수 록  격 증 하 였 다 . 그- 

러한 결 과 ， 제 1 차 세 계 대 전  당 시 만  해 

도 7만에 '불 과 했  던 「파레 스티 나 」의 유태

인 수 는  세계 각지에 서5 모 여 든  이 민 과  환  

국 민 을  합해 서_ 제 2 차 세 계 대 전  직 전에 

는 약 20만 명 으 로  증 가 하 고  있 었 다 . 이 

러 한 유태인 이민의 격 증 은 「。뉴랍j ( Ar- 

ab) 인과의 대 립 항 쟁 을  더욱 격 화 시 키 는  

계 기가 되 었 었 다 • 소 수 민 으 로 서 의  전락 

과 토지의 상 실 을  우 려 한  「아 람 j 인은  

1919년부터 반영 및 반 유 태 인 의  폭 동 을  

자 주  일 으 켰 고 , 1938년 에 서 제 2 차  세 계' 

대 전이 시 작되 던 1939년까지에 는 전국적 

인 대규모의 「게 릴 라 」( Guerrilla)  전쟁 

을 전깨 하기 도 하였 다. 제 2 거f  세 계 대 전 

중 두 민 족간의 대 립 은  한 때 잠 잠 해 졌  

으 나  대전 말기에 가 서 는 다 시  격 화 하 였  

는데 이 번 에 는  유태인즉이 독 립 을  억 누  

르 려 던  영국에 대하여 반 발 하 면 서  반 명 

(英 )과  반 「람 아 」의 투쟁에 나서게 되었 

던 것 이다. 제 2 차 세게대 전이 끝 난  후  

에 도  그 와 같 은  대 립 은  한 층  더 격 화 되 어  

갈 뿐이 었다.

마 . 「이 스 라 엘 」 국 민 의  재건

영.국은 전략적 요 지 인 「파러1스티 나 」에 

대한 지 배 권 을  계속  유 지하기 위하여 유  

태 인 과 「아 랍 」인 간의 대 립 을  억 누 르 는  

데 필 사 적 인  노 력 을  경 주 하 였 으 나  유태.. 

인의 계 속 적 이 고 도  끈 질 긴  반발에 굴복" 

하여 결 국  실패 하고 말 았 다 . 따라서 1947 

년 위 임 통치 의 포기 를 선 언 하 고 「파 레 스

이스라엘군의 발전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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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 나 」에 대 한  문 제 를  국 제 연 합  ( UN)  에다 

이 관 했 고 , 1M 7 년 11월에 국 제 연 합 총 회  

는 「파레..스티나」에 다 「야 람 」 및 유태의 

연 방 을  조직하려 는 연 방 화  안 (案 )과 「아 

람 」과  유태 를 각 각  개 별 국 가 로  건 설 하 고  

T예 루 살 렘 」을 국제 관 리 하 에  두 는  분 할  안 

가 운 데  서 후 자 (개 별 국 가  건 설 안 )를  3분 

.의 2 이상의 다수의 찬 성 으 로 서  채 택 하  

였 다. 채 택 한 이 안에 는 「파테 스티 나 」를 

대 소전략의 일 환 으 로  하 려 는  미 국 과 「시 

오 니 즘 」에 는  반 대 하 면 서 도 .「아 람 」과 유 

태의 두 민족의 민 족 자 결 권 을  승인하려 

_는  소련이 오 월 동 주 (吳 越 同 舟 )격 으 로  찬 

성 하였던 것이다. 이 채택된 안에 대해 

서 유 태 인 측 은  찬 성 했 으 나  「아 랍 」측은 

_반대 하 ：고 「파레 스티 나 」 각지 에 서 _「게 릴 

■라」전을 한 개 하 였 다 . 그 러 한  가운데 1948 

년 5월 M 일 유 태 국 가  건국위 원회의장이 

던 「밴 그 리 온 j은 「델 아 비 부 」에서 「이스 

라 엘 」의 건 국 을  선 언 하 였 다 .

이 ‘ 게해서 이 스 라 엘 은  2,000년 이 라 는  

긴 세 월 을  보낸 다 음  그들의 조상이 신 

-에게서 약 속 받 은  토 지 를  되 찾 아  열망하 

던 그들의 조 국 을  재 건 할  수 있었던 것 

•이 다.

바. 끊임 없 는  항 쟁 의  계 속

「이 스 라 엘 」 건국의 선 언 과  동 시 에 「아 

、랍J 연맹에 가 입 한 「아 람 」제국은 일제히

이스라엘군으丨 ; 발전사"

그들의 정 규 군 을 .「파레 스티 나 j 에 침 입 시 

켰 으 므 로 「파레.스티 나 」 전쟁 이 개 시 되 었 

다. 최 초 에 는  열 세 였 던 「이 스 라 엘 」은 이 

러 한 「아 람 」군의 침 공 을  잘 견디어 내고 

얼 마 후 에 는 「아 랑 」군을 압 박 해 서  1949 

년에 정 전 을  실 현 시 켰 다 . 그  후 에 도 「아 

랑」제국과의 여러 차례의' 전 쟁 과  충돌  

에 도 굴함이 없 이 국 세 를  점 차  확장하여 

오 늘 날 의 「사막의 기 적 J을 이룩하여 놓 

았 으 나  아 직 도  전운이 감 도 는  긴장 속에 

서 ’「아 람 」민 족 과  심 각 한  대 차'를 계 속 하  

고 있는 중이다.

3 . 「이스라앨」군 (軍 )의  

발전사

r 이 스 라 엘 」은 유태민족이 재 건 한  하나 

의 국 가 라 기 보 다 는  그 들  유태 민족의 생 

존을  위 한 하나의 공동운명 체 라고  보 는  

것이 역사적 변 천 과 정 에 서 의  유 태 민 족 을  

이 해 하 는  첩경이 될 '수  있을 것이다. 유 

태민족이 그들의 공 동 운 명 체 로 써 「이스 

라 엘 」이奋 는 그들의 조 국 을  재 건 했 을  때 

부터 그 들  주변에 있 는 「아 랍 」민 족 과 는  

격 렬 한  군 사 대 결 을  시작해서 지금까지 

20여 년간 그 것 을  지속시 키고 있다. 특히 

1967년 6월에 전 격 적 으 로  치루었'던 전쟁 

에서 .불과 300만에 불 과 한  적은 인 구 와  

협 소 한  영 토 를  가 진 「이 스 라 엘 」은 1억 이 

넘 는 인 구 와  20배 나 되 는 면적 의 「아 랍 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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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합 을  개 전 (開 戰 ) 6일만에 무 릎 을  꿇게 

하 는  혁 혁한 승 리 늘  거 두었 다.. 바로 이 

점이 오 늘 날  「이 스 라 엘 」국방군에 대한 

온 세 계 의 광범 위 한 관 심 을  불러 일으키 게 

끔  하 였 다 . 즉, 군사적 으 로  국위 를 선양 

시킬 수 있었던 비밀이 과연 무 엇 인 가  ? 

그러 한 전격 적 이 고 능룰적 인 전쟁 을 감 

행 하 도 록  그들의 사 기 를  고 취 한  사회적 

가 치 관 은  어떠한 것 인 가 ? 그 리고 그렇 

게도  적 은  나 라 가  어떻게 했길래 그 러 한  

단 기 간 .내 에  정 치 ， 군사 면 에 서  변 혁 을  

일으키 어 중동지 역 에 서 의 최 강 국 으 로  성 

장 할  수 있었느냐 ? 하 는  것 이 다 .

가 . 방 위 조 직 의  기 원

「파 레 스 타 인 j 에는 그 어느  시 대 를  막 

론 하 고  꽤 많 은  유태 인이 살고 있 었는데 

20세 초 에  있 었던 최 초 의 「러 시 아 」혁 

명 이 실패 하자 당 시 「터 기」 제 국의 지 배 

하에 있 었 던 「파 레 스 타 인 」으 로  유태 인의 

이민이 시 작되었으니 그 것 은  조국에 귀 

환 하 려 는  유태인의 조 직 적 인  노력의 시 

초 였 다 .

조 국 으 로  돌 아 오 는  그 들  대부분의 유 

태 인 은  책과 이 론 을  버 리 고  모 든  악 조 건  

과  용 감 하 게  싸 우 겠 다 는  굳은 의 지 를  가 

진 젊 은  지 성 인 들 이 었 다 . 그 들 은  피 눈 물  

이 나는  고 된  육 체 노 동 을  통해서 그 들  

의 조상들이 신 으 로 부 터  그들의 삶의 땅

이라고 약 속 받 았 다 는  그  땅 을  되돌려 믿: 

아 二L 곳 에 다  다 른  곳 에 서 는  찾 아 볼  수- 

도 없는 특 이 한  그 들 의  공 동운명 체를 건 

설하기 시 작 했 다 .

그들  유 태 인 들 은  삼림 속 에 서 ， 포도밭' 

에 서 ， 그 리 고  건 조 한  사막에서 일하면서 

수세 기 동안 방치하여 놓 은  황폐 된 땅 을  

파해쳐 그 곳에 다 삶의 터 전 을  마 련 하 고 . 

새 로 운  사회 질서 를 수립 해 서 그것 을  지 

키 겠 다 는  충성 을 맹 서 하였 다. 「아 람 」민. 

족의 습격 • 질 병 , r 터 키 J정 부의 태 만 또는- 

악 질 적 인  억압, 사람의 접 근 을  허용하지 

않는 사 막 ，살 인 ， 약탈 그 리 고  고립 등ᅳ 

그들의 생 명 을  위 협 하 는  장 애 는  헤 아릴 

수  없 었 다 . 그래서 그 러 한  장 애 와  싸우- 

기 위해서 필 연 적 인  것 으 로  나 타 난  것이 

그 들  유태 인 의 자위 조직이 었 다. 그  자위 

조 직 은  새 로 운  이 주 를  위 한 사회 건 설 와  

필요에서 뿐만이 아 니 라  그 들  자신이 생 

존하기 위해서 도 없 어 서 는  안 될 극히 필 

요 한  방편이 었다. 유태 인이 그러 한 조 작  

으里써 단합하여 타 민족의 습격 을 격 퇴:: 

할  수 있 게 되 었 다 는  사 실 을  인지 한 이 민 

족 들 은  때 에 따라서 는 습격 대 신에 우호. 

적 인 관 계 를  맺 자 고  제 의 하 기 도  했 으 나  

그들의 적 개 심 은  표 면 화 되 지  않 았 을  뿐  

변함이 없었다. _

그러 한 초기 의 개척 자 들 은  항 상  위 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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속에서 공포에 떨면서 살 아 갔 다 . 그 러 나  

그 들 은 「파 레 스 티 나 」에 있어서의 유태인 

방 위 활 동 을  발 전 시 키 는 데  있어서 잊어서 

는  안 될 많 은  업 적 을 남겨 놓 았 다 . 그러 

나 그 러 한  방위 활 동 을  자 극 시 켜 준  근본 

적인 원 인 은  1905년 의 「러 시 아 」혁명에서 

찾 아 볼  수 있을 것이다.

「러시아 j에 거 주 하 고  있던 유 태 인 을  

r 파 레 스 티 나 」로 시 주 하 게 끔  한 계 기가 

되 는 「러 시 아 」에 있어서의 조 직 적 인  유 

태인 학살에서 유 태 인  자 신 들 은  자 위 조  

직 을  만 들 고  그 것 을  운 영 하 는  경 험 을 ’쌓 

은 다 음  유태 인 야경 협 회( 夜 警 協 會 )인  

「하 쇼 마  j ( Hashomer)  를  1907년에 창설 

하 였는데 그것이 황 폐 화 된  조 국에로의 

이 주의 선도  또 는  안내 기 관의 역 할을  하 

게 되 었고 그것 이 나아가서 는  멀리 떨어 

진 변방지역의 농 업 이 주 자 를  안전하게 

확 보 할  수 있 게끔 방위 해 줄 수 있었다.

특히 그 들 은 「시 오니 스트」이 주자  중에 

서 도 하：나의 r 엘리 트」( Elite) 로서 의 집 

단이 되 었 고 , 그  집단이 丨 시오니 스트j 
운 동 과  유태인의 개척 그리고 유태인의 

국 가 를  재 건 하 는  하나의 방 향 을  잡 아 주  

는데 크게 기 여하게 되었다..

제 1 차 세계 대 전은  준 (準 )군 대  로서 의 

유 태 인 의  조 직 을  형 성 하 는  전환점이 되 

기 도  했다. 제 1 차 세 계 대 전  당 시 「파레

스 티 나 J의 남 부 에 서 「터키」와  독 일 과 대  

치 하 고  있 던 영 국 은  오랜 기 간의 교섭 끝 

에 유태인이 그들의 조국을 해 방 시 키 는  

데 그 들  자신이 직접 참 가 할  수 있도록 

허용했다ᄂ 그 결과 1918년 봄 에 는  유태 인 

만으로서 편성된 2 개의 대 대 가  「파 레 스  

티 나 」 전선의 영국군에게 가담하기 위,하 

여 영 국 으 로 부 터 「이 집 트 」에 도 착 했 다 . 

그해 9월에 ■ 최 대 의 공격 이 개 시 되 었는데 

그 때 에 는 미 국 및 기 타 지 역 에 사 참 가 한  

유태 인을 합쳐 서 하나의 유태 인 군단이 

조직되어 전투에 투 입 되 었 다 . 유태인 군 

.단 은 「요 르 단 」 계곡의 동 부 를  점 령 한 다  

음 강을 건너 산악지 대에 진 군 했 는 데  그 

당시의 영 군 사 령 관 「아 렌 비 」장 군은 그즁 

의 용맹 을 징찬하기 도 했다.

「예 루 살 렘 」과 「젯 타 」가' 해 방될 때 _그 

곳의 유태인 공 동 체 (共 同 體 一 유 태 인 집  

단 )에 는  약 5만명의 유태 인 밖에 없 었으 

나 영 국 육군에 서 세 계 각처 에 있는 유태 

인 중에 서 지 원병 을 모집 하였 더 니 무려 

6,000명 이 몰려 들 었 다 고  함다. 그  내 용  

을 보면 미 국에 서 거 주 하 고  있던 유태 인 

이 3 4 % , 「파레스리.나」의 줄신이 30ᄎ쇼, 

영국에 거 주 하 던 유 태  인이 28%, 그리 고 

「가 나 다 」에 서 달려 온 유태 인 이 6%  였 다 

고 한다. 대전 후  그 들  지원병의 대 부 분  , 

은 원래의 거 주지 로 돌아갔지 만 잔 류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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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 제 1 유태인 대 대 로  재 편 성 되 었 고  그 

후  그 부 대 는  유 태 인  학살에 대항하기 

.위 하 여 『얏 화 」로 이 동 하 였 다 가  얼마 후 

께 해산되었다-

나. 시 민 방 위 군 (市 尺 -防 衛 軍 )

r  하 나 」( H a g a n a )

「하 가 나 」의 탄생. 상 

'「발 포 아 」 선언에 따 라  유태인의 이민 

■이 늘 어 나 「파 레 스 티 나 」에 거 주 하 는  유 

해 인 인 구 가  점 차 증가되 자 수 년전 유태 

신  군 단 을  창'실하기 위하여 지 원병 을 모 

집 했을 때 주동적 인 억 할을  감 당 했 던 「쇼 

무 림 」( Sbomrim ) 이라는 단체의 구 성 원  

의 일 부 가 「하 쇼 마 J 에 대신해서 시민방 

위 운 동 을  전개하면서 하나의 조직체 

로  발전하여 「하 7！•나」( Hagana— 방우1 의 

뜻 )가  되 었다. 이 턴 게 탄생 된 「하 가 나  j 

는  전 공동운명 체 의 방위 의 책 임 을 인수  

하게 됨 으 로 써 「과 레 스 티 나 」에 있는 유 

래인의 민족적 시민군이 되 었 던  것이다.

이 조 직 은  주로 유럽의 도덕 적 전 통 속  

에 서 자 라 난  이민해 온 유태 인 으 로  구성 

되 었 다 . 그 것 은  혁 명 이 라 든 가 , 민족주의 

라 든 가  하 는  어 떠 한 「스 로 건 」에 의해서 

_단 합 된  조직이 아 니 라  황 폐 된  조 국 국 토  

의 개척과 모 든  인간의 권 리 와  자 유 를  

, 존중 하 는 데  기 반을 둔 인간생 활의 진 보  

된  사회적 형태의 창 조 라 는  신조에 입각

해서 단 합 된  하나의 새 로 운  「시 오 니 스  

트 」의 조 직 이 기 도  했다. 그 들 은 「시오니 

즘 」이 라 는  것 이 시 민 대 중에 대 한 문제 의 

근원적 인 해 걸을_ 하는데 있 어 서 는 시 민 

생활의 사 회 적 인  변 화 가  반드시 포함되 

어야 한 다 는  신 념 을  갖고 있었다. 그래 

서 그들의 지 상 과 업 은  「파 레 스 티 나 」에 

다 땀을 흘리 면서 토지 를 개 척 하 는  근 로  

적 인 시민의 국 가 를  만 드 는  것 이 라고 맹 

서 했 다. 민 족 적 ，사회 적 공 동 운 명 에  투철 

한 干성 원 으 로 서  형 성된 이 「하 가 나 」가 

「파레스티 나 」에 있는 유 태 인 의  방 위 군 으  

로서 의 기 반 으 로  그러 한 도덕 적 인 정 신 

적 .자 세 를 .요 구 하 였 던  것이다. 즉 ，자위 

의 이 념 은 .개 척 자적 정 신과 분리될 수 

없 다 는  신 념 과  살기 위 해 서 는  외부의 침 

해 를  과감하게 물리 쳐 야 한 다 는  전早정 

신 윤  방위군에_게 고취하면서 민족적 개 

인적 존엄 이라는 기 반 위 에다 유태 인의 

생 활 을  재 건 하 는  광 범 위 한  집단적 노력 

이 경 주 되 었 던  것이다.

제 1 待 세 계 대 ᄌ표 이 끝 날  때 ：4只1 二L l：의 

조 국 은  영 국의 지 배 하에 있 었 지 만 1920 

년과  1921년 에 「예 루 살 렘 」과 「얏 화 」에서 

는  유태인 이민에 대 한 「아 람 」인의 공격 

이 발생하여 많 은  수의 유태 인이 죽 었 고 , 

그  후 에 도  그 러 한  공격의 시 도가 여 러번 

있 었 으 나  법과  질 서 를  유 지 하 는  책임을 

지고 있는 영국에 의해서 제 지된 것 보 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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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「하 가 나 j 에 의해서 방위된 것이 많았 

다. 그  후 「하 가 나 」는 「파레스티 나 J에 있 

어서의 유 태인의 반 비 밀 기 관 으 로 서  서서 

히 확대되 어 고 립 된  정 착 민 을  보 호 하 는  

지주로서의 역 할 을  다 했 다 .

「하 가 나 J의 「모토」( Motto) 는 「공격 

또 는  개인적인 폭력에 의 해 서 가  아 니 라  

발전의 성 과 를  보 여 줌 으 로 써  복수하기 

위하여 더 많은 정 착 지 를  만 들 고 ， 더 많 

이 사 막 과  습 지 를  개척 하 고 ， 더 많은 촌 

락 을  건 설 하 자 」라 고  하 는  것 이 었 다 . 

1936년부터 1939년까지 의 폭 동기간에 젊 

은  유태 인 들 은 「탑 (塔 )과  울、타리 를  만드 

는  정착민 H  라 는  운동에 참 가 했 다 . 그  

들 은 「하 가 나 」의 대 원 과  함께 주 로  야간 

을  이용하여 이 동 식 「바 리 케 이 트 」， 임시 

병 사 (兵 舍 )， 감 시 탑  등 을  정작지 요 소  

요 소 에 다  운 반 했 고 ， 그 다 음 날 에 는 '「하 

가 나 」의 보 호 를  받 으면서 집 회 가  열려 

해 7卜.질 무렵 까지 에 는  하나의 새 로 운  촌 

락이 생 겨 나 곤  했 다 . 그 들  유 태 인 들 은  

이 것 만 이 「아 랍 」인의 공격에 대한 대답 

이 라 고  생 각 했 던  것 이 다 .

유태인에. 대 한  산발적 공격에 한정되 

었던 1921년부터 1929년까지의 폭 동 과 는  

달리 1936년부터 1939년까지의 「아 랍 」 

인의 저 항 은  모 든  지역의 도 로 ，경착지, 

도시 에 대규모적 인 【아랍 j인 군대 의 동

이스라엘군의 발전사

원에 의 한  폭 력 (테 러 )으 로 써  자 행 되 었  

다 . 「방위 전 략 」이 라 는  1■하가나j 의 이 년 

은 r시오니스트_|의 부활에 대해서 성서: 

적 인 「비 전 」( Vision) 과  그것 에 대 한 정 

열적인 충 성 을  갖고 있던 유태계 영국인 

「윙게 트 j ( W ingett) 대위가 1938년 「파. 

레 스 티 나 」에 도 착 하 면 서 부 터  「공격전. 

략 」으 로  변하면서 실제작인 공 격 행 동 을 ' 

취하기 시작했 4 . 「윙게.트」는 「가 리 」에:: 

있 는 「아 랍 j 인 부 대 와  싸우기 위해서 잔 

유 태인에 의 한  특별 야 간 부 대 를  조 직 하  

고 공격에 대한  새 로 운  기준을. 확립 한 

다 음  싸 움 을 .적 (아 람 )의  국 토  내에서 수  

행 했 던  것이다-

위 급 한  도전에 직 면 했 던  수 년 간 을  넘: 

긴 다 음 에 는 「하 가 나 」는 결 코  침 략적 안; 

행 동 을  취하지 않 았 고  반드시 억 제해야 

만 할 위 험 을 사 전 에  알 아 차 렸 을  때에, 

도  전혀 선 제 공 격 을 한  적이 없었다. 

「하 가 나 」는 「눈 에 는  눈 」이 라 는  복수의: 

원 칙 을  강력히 배격 하 였 으 니  그것 이 바 

로 「하 가 나 」의 자 랑 이 기 도  했다. r하가- 

나 」 이외에 「일 궁 」( Irgum ) ,  「즈 바 이 j , 

(Zvai)  및 「레 우 미 」( Leumi) 라 는  별개,: 

의 방 위조직이 있 어 「하 가 나 」와 는  다 른  

여 러 가지 의 자 위  적 행 동을  취 하 고  있 었 

으 나 「파 레 스 티 나 」에 있는 유 태인의 중 

앙 방 위 기 구 로 서 는 「하 가 나 J의 방 위 기 구  

가 그 대 로  계 승 되 었 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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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 • 「하 가 나 」의 역할 

「하 가 나 」는 유 태 인 의 대 표 기 관 인 국민 

의 회의 지휘하에 있었는데 「하 가나 J에 

게 는 「시 오 니 스트」의 모험 이 라는 하나의 

현 실 을  수호해 야 한 다 는  실제 적 인 임무 

있 었 기 때 문에 1<?20년의 발족 당 시 부  

터 도 시 와  지방을 보호하기 위한  지 방 부  

.대 로 서  지원제에 의한 편성이 있었고 

1936년부터 1939년까지의 폭 동 시 에 는 전  

유태 인 중의 정 예로서 干 성 되 는  전략기 _ 

동 대 비  로서의 전임부대 (짠 仟 部 除 ) 의 편 

성이. 있었는데 그 후 「시 리 아 H  있어서 

의 연 합 군 과  함께 행 동 을  한 돌격부대 

N■팔마」( Palmach)  와 합하여 1941년에 

재 편 성 을  보았다.

제 2 차■ 세 계대전이 발 발 한  당 일 「하 가  

나 J는 유 태 인  기관의 공식 대 표 를 통 해  서 

자 격 을  구 비 한  모 든  유 태인으로서 편성 

되 는  전 투 부 대 를  제공해 주 겠 다 고  영국 

정 부에 제 의 했 었 다 . 그 리 고  10만명 이상 

의 유 태인이 국민으로서의 의 무 를  다하 

겠 다 는  결심하에서 전 早부대원이 되 기 를  

지 망했 다. 그러 나 영 국의 정 부 당 국 은  그
난

러한 결 과 는  유 태인에게 「아 랍 J인 보다 

우 월 만  지 위 를 인정 하 는  계 기 가 될 것 이 

라 는  판 단 결 과  그 것 을  거 부 하 는  대신에 

•유태인 지 원 자 를  비 전 早 부 대 원 으 로 서  받 

아 들 였 다 . 그  후 영 국의 군사적• 상황이

불리하게 되자  징 모 (徵 募 ) 된 「아 랍 』인과 

동 수 (同 數 )의  전 투 부 대 지 원 을  받아들이 

기로 했던 것이다. 그  후에 그 러 한  제한 

은 완화되어 많은 유 태 인 부 대 가  편성되 

어 중동지구의 각 전 선 에 서 「파레스티 나」 

인으로서 영국무에 가담하여 싸웠다. 

1944년 가 을 까 지 만  해 도  유태인의 전투 

부대 설 치 를  인정하지 않 았 지 만  그 당시 

에 영 국 정 부 는  유태인 여 단 (肢 圃 )의  편 

성을 허 가 할  방 침 을  세 우 고  있 었 고 ， 실 

제 로 는  북 이탈리 아전선에서 활 약 한  부 

대의 대부분의 하 급 장 교 들 은 「하 가 나 」의 

대 원들  이 었다•

유태인 보병 여 단 을  편 성 하 였 던  2만 7천 

명의 남녀 병 사 들 은  장 래 의 「이스라엘」 

군에 대해서 무 시 할  수  없는 많은 공헌 

을 할 수 있었다. 그 러 한  유 태 인 부 대 는  

_干 축 국 (驅 逐 國 一 연 합 국 과  대항해서 싸 운  

국가들)어丨  대 한 전쟁 에 서 연 합 국 을  지 원 

한 다 는  공 언된 목적에 의해서 창설되었 

지만  그 것 은  유태인에 게 는  하나의 민 족  

으르서의 뚜렷 한 정 치 적, 또 는  군사적 

의 미 를  갖는 발 전 된  결 과 가  되었기 때문 

이었다.

그 것 은  자 유 와  국민의 주 권 을  위해서 

적을  타도하는데 적 극 적 으 로  참 여 함 으 로  

써 한 편 으 로 는  정 치 적 인 문제 에 깊 이 파 

고 들어가서 하나의 유 태 민 족 을  부각시 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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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결 과 가  되 었고 또 다 른  한편에서 는 거 

의 불 가 피 하 다 고  인정.할만큼 악 화일로에 

있 었 던 「아 랍 」인들과의 전 면 적 인  충돌  

에 앞서서 수 만 5] 유 태 인 들 이  군 사 훈 련  

을 받을 수  있 었 다 는  두 가지의 뚜 렷 한  

. 의 의 가  있었던 것 이 다 . 특허 준 (準 ) 공 

식 화된 전 투 부 대 였 던  「팔 마 」의 성 장과 

발 전 은  영 국 군  병 사로서의 병 역 을  '필 하  

게 하기 위 한 「파 레 스 티 나 의  유 태인에 

대 한  총동원으로서 가능하게 되어 징모  

라 는  형 식 에 의해서 공 공 연 하 게  묵인되 

었던 것 이다.

그  후. 그 러 한  총 동 원 에  의 한 병 타 이행 

의 경 험 이 「이 스 라 엘 」독립 전야에 귀 중 하  

게 활 용 될  수  있는 기반으로써 굳어졌었 

다. 유 태 인 은  그 러 한  군 사 훈 련 을  통해서 

시 리 아 정 권 에  대한 대 담 한  첩보 및 파괴 

공작의 일원으로서 생 생 한  경 험 을  얻을 

수  있었고 기타의 유 태 인 들 은  지 휘 훈 련 , 

공 정 강 하 (空 挺 降 上 )훈 련 , 무 선 조 작 (無 線  

操 作 ) 및 「나 치 」 점 령지역에 대한 파괴 

및 침 투 훈 련  등 을  받 을  수 있었다.

• 독립 의 전초적 역 할을 한 「하 가 나 」

「하 가 나 」는 1945년부터 조 국재건의 독 

립 이 실현되기까지 비 합 법 적 인  이민선단 

(移 척 船 團 )을  조직 해 서 영 국정 부에 대 한 

저 항 을  계 속 했 고 「이 스 라 엘 』,독립전쟁시 

개 시 되 던  당시에 있 었 던  맹 렬 한  아랍의

공 격 을  지탱 해낸 것 도 「하 가 나 』였다. 이 

렇게 해 서 「하 가 나 」는 ..「이 스 라 엘 」이 국- 

방 군 을  창 설 할  때에 군부의 중핵이 되었' 

던 것 이 다 .

1947년 가 을 「하 가 나 」의 정치적 통제 

는 당시의 유태인 눅민의회 의장이 었던 

r와 이 즈 만 」에게 위임되어 있었는데 그는- 

후 에 「이 스 라 엘 』의 초대 수상겸 국방장 관 ' 

이 되 었 고 ,「하 가 나 」의 중 앙 고 위 사 령 부 는 ­

담 대 표 로 서 의  지 반 (地 盤 )으 로 써  형성 되 ' 

었다. 전문적 인 군사지 휘 는 참 모 부 장 악  

하에 있 었 는 데 , 참 모 부 는 ’ 「아 람 」인의 끈- 

질긴 체 포 와  미 행 에 도  굴하지 않고 「델 ’ 

아 비 아 」의 본부에서 적 절한 모 든  지휘 

기 능 을  발 휘 할  수 있었다. 총 사 령 부 와  

자 방 사 령 부 ， 그 리 고  운련사령 부 등의 주 

요 구 성 원 은  약 400명의 상 시 근 무 (常 時  

勤 務 )병 사 들 이 었 다 .

그 리 고  「하 가 나 」의 지 휘 하 에 는  있 지 - 

않 았 으 나  영국기관의 통 제 하 에 ' 있 었 던 _ 

유 태 인 정 착지의 경찰  약 700명도  당 시 ; 

근무 였 었 는 데  그 것 은  보 조 (補 助 )부 대 로 . 

서 주 임 무 는  통신시 설의 유지 였고 군요- 

원의 훈 련 기 관 으 로 서  는 「하가나厂 卜 활용- 

되 었 었 다 . 「팔 마 」의 제 1 차적 작전 기 능 - 

은 「아 랍 」부정 규 군 에  대 한 기 습부대 로서 

활용하는변1 있 었는데 방위 적 억 제 행 동 ,， 

또 는  신 속 한  공격 행 동 을  취 함으로써 군 ■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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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동 원 을  위한 시각적 여 유 를  얻는데 

있 었 고 , 적의 기지, 또 는  사 령 부  및 통  

신망에 대해서 광 범 한  침 투 공 격 을  감행 

하 는  일 이 었 다 . 특히 그 러 한  조 치 는 1■롬 

멜 」의 지휘하에 적 정 규 부 대 에  대 한  행 

동 을  취하기 위.해서 설 치 한  것이었으며 

1942년 여 름 「이 집 트 」에 대한 총 공 격 을  

위해서 집결시킨데서 비롯된 것 이 었 다 •

1947년 가 을 「말 마 」는 남녀 2,100명 의 

병력으로서 편성되어 있었는데 여 기 에 는  

병 역 을  마 치고 일 반 시 민 으 로  돌 아 가  있 

었 지 만  신 속 한  소집에 의해서 즉각 동원 

될 수 있는 1,〇 〇 3명의 예 비 병 력 은  포함 

되어 있지 않다. 「팔 마 」에 여성이 포함 

되 게 .된  것은 많 은 구 성 원 이 「기 부 스  J 라 

는  공 동  적착지에서 생 활 하 고  있었기 때 

문 이 고  그 러 한  이유에 의해서 그 후  부인 

보 조 부 대 를  여성으로서 편 성 하 는  결과가 

되 었다. 독립 전쟁 전 에 는 군 사 훈 련 , 농업 

그 리 고  전투 등에서 여성 지 휘 관 의  존재 

는  이 상한 것이 아 니 었 고 , 독 립 전 쟁 이  

시 작되 고 나서 부터 여 성 은 비 전투임 무에 

만 종 사 하 도 록  결 정 하 였 다 .

「하 가 나 J의 부 대 는  전 투 부 대 와  주둔 

(駐 屯 )지  부대의 두 가지 가 있었는데 야 

전 부 대 로 서 의  전 투 부 대 는  18세에서 25세 

까지의 남자에 의해서 편성되어 영토내

에 있어서의 공 격 작 전 을  수 행 했 고  주 둔  

지부대 는 여 성까지 포함시 켜 편성 되 어 

각 정착지 주위 의 방위 임무에 임 하게 하 

였었는데 1947년 가 을 에 는  등 록 필 「하 가  

나 」의 대원 3만 2천 명 이 나  되 었 었 다 .

「하 가 나 _!의 지 휘 와  행 정 을  수행하가 

위해서 북 부 , 남 부  및 중부의 지방사령 

부 와 「하 이 화 」, 「델비 아 j 및 「예 루살렘 J 

의 도 시 사 령 부 가  설 치 되 었 는 데 , 그 것 은  

예 상 되 는  모 든  임무에 벌저하게 대 치 하  

기 위해서 였다. 그 리 고 「팔 마 」는 야 전 牙  

으로서 기、동적인 활 동 만 을  취 하 도 록  하 . 

였었다. 1947년 당 시 의 『하 가 나 j의 임 무  

는 종 전 과  같이 유태인에 대 한 「아 랍 」인 

의 공 격 을  저지하는데 있 었 을  뿐 모 든  

「아 랍 J인을 적으로서 취 급 하 지 는  않 았  

다. 선택적 행 동 을  함으로써 행 동 적 인  

적 대 행 위 자 를 「아 람 」인 스 스 로 가  고립 시 

킬 것 이 라 는  기 대 에 서 「아 람 」인에. 대한. 

보복 행 동 을  피 했 었 다 . 즉 전 면적인 무  

차별 공 격 은  도 리 머 「아 람 」인의 적대행 

위 를  유발하거 나 강화하게 될 뿐이 라 는  

신념에서 였다

그러 나 실제 로 체 험 한 쓰 라 린  경 험 을- 

통해서 소극적 인 방위 만으로서 는 적 극적 

인 성 과 를  얻기 힘 들 다 는  것 을  알게 되' 

었기 때문에 전면적 인 저지행 동을 취하- 

면서 한 정 적 인  공 격 행 동 을  가 하 기 로  결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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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정 하 였 던  것이다. 그 러 나  1947년말까지 

■에는 유 태 인 과 「아 랍 J인의 분 리 조 치 가  

실제 적 으 로  완료되 었 기 때 문에 선택 적 인 

행 동 을  취 하 는  일이 점점 곤 란 하 게  되었 

다. ■그래서 상 급 사 령 부 에 서  는  유태 인 도 

시 를  공 격 하 는 「아 람  j의 원천적 인 발진기 

지 률  파 괴 하 고  유태 인 이 「아 람 」인의 공 

격에 의해서 희 생 을  당한 장소에서 대규 

모적 인 보 복 공 격 을  가 하 도 록  결정하였 

'다. 그러 한 결정 에 따라 조국에 대 한 「아 

'람 」인 공격 자의 계 속적 인 유 입 (流 入 )을  

저 지 할  수  있 도록 그들의 침 입 로에 다 지 

:뢰를 가설하기 위해 멀 리 「아 람 」인 영토 

•에까지 침 입하게 되 는  결 과 가  되었다.

유 태인의 통 신 망 을  전 단 하 는 데 「아 람 」 

'인이 성 공 했 고 「아 람 」제국에 의 한  침공이 

'박 두 된  상 황 하 에 서 「하 가 나  j의 상급사령 

부 는  .17세부터 25세까지의 전 남 자 를  동 

원 하 기 로  결 정 하 였 다 .

1947년에서 1948년 사이 에는  유태 인 

-조국의 재 건 을  위한 국가창설의 예정지 

인 대 부분의 지 역 이 「아 랍 」군 점령하에 

드러 가게 되 고  많 은  유태 인의 정착지 들 

'이 완전히 고립해 있 었 다 . 독 립 을  바로 

앞에 두 고 ，유 태 인 은  그들의 방 위 정 책 을  

牛 립  했는데 그  내 용 은  제 2 차  세 계대전 

매I 참 전 했 던 「베 데 란 」 1만 2천명 과 「하 

가 나 」출신의 .5천명 을  주 ♦ 으 로  하 고  나

이스라엘군의 발전사

머 노1 는 18 세 에 서 25 세 까지 에 서 동원 되 어 

6주간의 군 사 훈 련 을  받은 8천명 내지 1만 

명으로서 편 성 되 는  2만 5천의 공격부대 . 

를  유 지 하 고  그 이외에 35세부터 40세의 

남 자 와  17세 미만의 연 령 층 을  소위 B 급 

으 로  구 성 되 는  순 수 한  방위부대 4  창설 

한 다 는  것 이 었 다 . 그  후 7천명의 의무, 

.수송, -도로건설요원 등이 증 강 되 아  병력 

의 喜 수 는  6만 1천 이 상이 도ᅵ 었 었 다. .

•독 립 전 야 의  군 사 대 결

국 제 연 합 총 회 가  1■파레스티나」의 분 할  

만 을  채 택 한 후 「아 람 」제 국 은  유태 인 의 

도 시 와  정착지 f  포 위 하 고  도 로 와  통 신  

망 을  집 중 적 으 로  공격하기 시 작 했 다 . 특  

히 「예 루살렘 J시 의 「아 랍 」측에 면해 있’ 

는 「유태 인」지 역 은 「아 랍 」인에게 포 위 를  

당하여 절망적인 상황하에 놓이게 되었 

다. 즉 1948년 3 월 「파 레 스 티 나 」의 유태 

인 60만은 아사 직 전 의  처 참 한  지경에 이 

르렀 었 던 것 이 다. 그러 나 그 포위 망을

파 되 하 고 「예 루 살 렘 」을 해 방시 키 려 는 공 

격계획 이 성공하여 그러 한 절망적 인 상 

황이 호 전 되 는  전 환 점 을  이루어 놓 았 다 .

그 후 「하 가 나 」의 일 련 의 「아 람 」인에 

대 한 총공격 이 성공하게 되 었 고 ，그 후 도  

계속적 인 공 세 를  취하여 여 러 곳의 정 착 

민 을  구출하면서 영토의 연 속 성 을  확 보  

해 나 0!•갔다. 신 생 국 가 「이 스 라 엘 」이 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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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 되 던  1949년 5월 14일 까 지 에 는 「하이 

화 」, 「얏 화 」, 「예 루 살 렘 」, 「치1 리우 

스 J, 「아쿠레 j 및 【사 훼 드 」 등의 대 도시 

는 거 의 「하 가 나 」의 수중에 들 어 가  있었 

던 것 이다. _

계획에 의하면 동 원될 병력의 총 수 는  

1야8년 5월 1일까지 3만명에 달;하는 것 

으 르  되어 있었다. 각  지구의 여 단에 대 

해 서 는 새 로 운  기 준이 설 정 되 었 으나 기 

본적 인 전술부대 는 중대 이 학의 단위 부대 

였을 뿐  대대 단 위 에 는  이루지 못 했 었 다 . 

여 단은 그 때 까지 도 표 준 화 되  는 단계 가 

되지 못 했 고  대 대 본 부 가  유일의 전 술조 

정 기관의 구 실 을  다 했 을  뿐이 었 다. 1948 

년 의 「예 루 살 렘 」 해방 작 전 의  성공과 북 

부 의 「아 람 』해방군의 근거지 였 던 「야스 

리 엘 」 계곡의 커 다 란  유태인 정착지에 

_대 한 효과적 방위 등 을  통해 서 「하 가 나 』 

는  대부대 운용에 관 한  귀 중 한  경 험을 쌓 

을 수 있 었다. 독립 과 영국군 칠수직전 

까지 에는 3개 의 새 로 운 「팔 마 」여 단이 창 

설되어 기설된 6개 여 단 과  제휴하여 작전 

수행에 임 했다. 특히 포병 부 대 의  중 핵 은  

「유 럽 」전장에서 포병 으로서 싸 운  경 험을 

가 진  지 원자에 의해서 편 성 되 었 고  최초 

의 야 전 포 가  독 립 선 언  당일에 도착하기 

도  했었다.

'고 위 /!•령 부 가  직 면 하 였 던  문제 는 「하 가

나 」가 어떻게 해 서 「이 집 트 」， 「요 르 단 」, 

「이 라 크 」, 「시리아丨  및 「레 바 논 j 의 정 규  

군 과  대 결하느냐 하는데 있 었 다 . 「파레 

스 티 나 」에 있었던 「아 랍 」군 은  사 실 상  

궤 멸 하 고  있 었 지 만 ， 기 타의 「아 랍」 정 ‘ 

규 군 에 는  전차부대 그 리 고  대부분이 야 

전포  연 대 였 고 ， 「이 집 트 」, 「시.리아」및 

「이 라 크 」제국은 충분하게 활 용 할  수  있 

는 전투기 와 전 투 폭 격 기 로 써  장 비된 공 

군까지 보 유 하 고  있 었 다 . 유 태 인 의 '정 규  

군 은  아직 편성 중에 있었으며 특 히 「예 

루 살 램 」 남쪽의 1■갓샤」，「옛 지 온 』에 있어 

서 의 「아 랍 」군단에 대 한  최초의 전투에 

서 비 참 한  패 배 를  당했기 때문에 그 러 한  

적 의 공격 력에 대 $ 서 많 은  관 심 을  집 중  

시 키 고  있 었 다 .「하 가 나 」의 훈련이 철저 

하게 되었다고 하 지 만  항 공 기 ， 포 및 장 

갑 차 량 을  갖고 있는 정 규 군 과  대 결할 수 

있 을  정도의 부 대 는  못 되 었 다 .

‘충 분 한  경화기.도 탄 약 도  없었다. 부대 

지 휘 관 은  급 작 스 러 운  엄 격한  군 기 와  협 

조 체 제 에 다 기 반을 두 고  통상부대 를 지 

휘 하 는  것 뿐 이 었 다 . 표 지 , 기 장  및 계급 

도 없 었 고 ， 그 어 떠 한  군 사 작 전 의  교범 

도  없었다. 그저 혼 란 된  열광적 분위기 

만이 있 었 을  뿐 이 었 다 、 그 러 나  4주간의 

정 전기 간이 계 속 되 는  동 안  장 갑 차 량 , 대 

포 ， 석유 및 발전기 등이 도입되어 힘 

의 정 세 가  유태 인 에 게  유 리하게 변 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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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 었 다 .

1948년 5월 및 6월의 작전에 있 어 서 는  

「아 랍 」의 정 규 군  특 히 「이 집 트 」로부터의 

원정 군 과 의  대결에 있 어 서 는 「이 스 라 엘 j 

군의 우 월 성 을  과 시 할  수 도  있었다. 그 

리고 6월 10일의 최초의 정전이 있을 때 

까지 의 모 든  전투경 험 을  빠 른  시 일 내 에 

분 석 평 가 하 여  축성, 중 장 갑 차 에  대 한  공 

격방법 포의 집중적 사 용  및 적 정 한  공 

격 등  방위전술의 향 상 을  위 한  중 대 한  

결 론 을  도 출 했 고 ，그러 한 결 론 들 을 「이 스, 

라 엘 」 방위군의 교 범 으 로 서  계 통 적 으 로  

체 계 화 하 였 다 . i 것 은 또 한  군의 기 구와  

조직 에 대 한 광범 위 한 변 혁의 기 반을 이 

룩하는데 진일보의 날 전 일  수 도  있었다. 

유태 인 조국의 재 건 으 호 서  의 r이 스 라 일 j 

의 창 설을 선 언 한  이 래 임 시 정 부 는 공 식  

적 으 로 「하 가 나 j 가 유 태 인  정치적 주권 

의 정식 군부기 관 이 라 는  것을 선언 했 다 . 

그 결 과 「이 루 굼 」, 「즈 바 이 」， 「레우미 J, 

「로 하 메 이 」， r헬 트 」 및 「이 스 라 엘 」의 이 

단 집 단 은  해 산  또 는  국 방군에 흡수되 . 

었다.

그 리 고  18세부터 36세까지의 청장년에 

대 한  소집령의 발 령 과  큰  손 실 을  입은 

r베 터 런 」부 대 를  증원하기 위 한  17세 청 

소년에 대 한  훈 边 소 집 의  발령 등이 실시 

되 었다. 정 전 은  7월 8 일에 종 료 되 고  전

투 가  재 개 되 었 다 .「이 스 라 엘 」군 은  그 간  

에 더 욱 더 기 구상의 개 편을 단 행 ，4개 의 

전 투 사 령 부 를  설 치 했 다 . 최초의 정전이 

시작될 때의 상비의 총 병 력 은  약 3만명 

의 보 병 여 단 을  포 함 한  4만 9천명 이 었지 

만 최초의 정전이 끝 나 는  시점에 있어서 

는 6만의 병 력 으 로  증강되 었 다가  그해 9 

월 중순경 에는  9만을 넘 어 섰다. 그러 한 

군병력 의' 증강에 따라 군사직 종 도  대 폭 

확정되어 갔 다 . 그 리 고  징 병자원의 등 

록, 동원 및 징 병 을 위 한 징 병 「센 터 ■! 의 . 

설 치 와  병 사의 중 축  등이 필요하게 되 었 

다. 특히 미 주 ，유럽 등의 서 방 측 과 남 아  

프리 카에 서 증 원 된  2,500명 의 지 원병 들 

에 게 는 그들의 군사경 력 과 자격 에 상웅  

하 는  지 위 와  직 위 를  부 여 해 야 만  하 는  문 

제 도 있 었지 만 무난하게 해 결 되 었 다.

장교의 정원, 서훈의 조 건 , 직위별 7卜 

격 요 건 , 「헤 부 류 」( Hebrew)  어에 의 한  

용어의 제 정 ， 적 당 한  식 서 와  기장의 설 

정 등 을  서둘러 야만 했다. 각 전선사령 

부 를  설 치 하 고  난 다음  각 급 사 령 부 에 는  

유 능 한  장교들이 배 치 되 었 다 . 총 참 모 장  

에 는  최고의 계 급 인  소 장 이 ， 전 선 사 령 부  

및 총 참 모 부 의  각 부 장 에 는  준 장 이 ， 각 

여 단사령 관에 는 중령 이，그리 고 대 대 지 卑1 

관  및 여 단 사 령 부  참 모 세 는  소령 이 각 각  

임 명 되 었고 ， 병 졸에 게 는 연대 상사寸지 의

—— 124——



7 개의 계급이 결 정 되 었 다 . 1949년 10월 

에 는  작 전 상  그 리 고  관리상의 독립부대 

였던 「팔 마 」여단이 해 산 된 다 는  최후의 

중대 한 기 구개 혁 이 행 해 졌 다. 그 때 약간 

의 「팔 마 」지 도 자 들 은  그 것 을  사 상 적 으 로  

좌 경 (左 傾 )된  지 방  정착지에 주 둔 하 고  

있 는 특수임 무부대 를 약화시 키 려 는 의 도 

하에서 추丨 해지는 하나의 정치적인 조치 

라고 생 각 하 기 도  했 지 만  정부의 의지가 

굳 어 진  이상 별 다 른  곤란이 없이 그 러 한  

중 대 한  개 혁은 실 현 을  보 았 다 .

1948년의 전 쟁을 통 해 서 「아 랍 」세계는 

중 요 한  많은  정치적 및 군사적 약점의 

치 부 를  외 부 세 계 에 다  노 출 시 키 는  결 과 를  

가 져 왔 다 . 그러 한 결 과 는 「아 랍 」권의 세 

계 가 대 단히 강 화 된  20년후의 6일전쟁에 

서 는 또다시 노출되 었 지 만 결 국 「아 랍 」세 

계 는  구 태 의 연 한  분열 현상이 두번씩이 

나 전 세 겨j 에 공개 된 셈 이 되 었다. 20년 

의 시 차 를  두 고  한결같이 동족간의' 상호 

불 신 과  강 하 고  배 타적인 경쟁심이 있을 

뿐이 었다. 그 들 은  전쟁 을 하 다 가  조 금 만  

부 족 한  점이 있으면 병 력 과  편 성 을  보 강  

하는데 충 분 한 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 

에 도  불 구 하 고  휴 전 을  제 의 하 는  얼빠진 

일을 자 주  했 었다. 전쟁직 전 에 는  국제연 

합에 도 전 하 다 가 도  패 배 후에 는 국제 연 

합에 호 소 하 는  것 같은 전 략 을  되 풀 이 하

기도  했다. 특히 주 목 해 야  할 일은 두 

개식 전쟁 사이의 20년간 군주제의 폐지 

와  헌신적 인 장교계급의 집단적 힘 이 대‘ 

두  되 었 음 에 도  불 구 하 고  「아랍 j,세계의 

내 부에 는 발전적 인 개 혁 이 전혀 없 었 다 

는  것 이 다 •

• 독립 전쟁 후의 평 가 와  재조직 

전쟁이 끝나 여러 가지의 문 제 가  있었 

겠 지 만  군은  하나의 항구적 인 기 구로서 

확립되어 있 어 야 만  한 다 는  필요에 당면 

하게 되 었 다 . 그래서 여러 가지 교 범 과  

기 장 을  제 정 하고 보급기 술 과 관 리  기술의 

향 상 과  병력배치의 조 정 을  단 행 하 면 서  

전투부대 호)• 특별 임무부대 의 편성 으 로  분 

리 된 군사기 구가 병 렬적 으 로  ' 존재 하게 

되 었 다 . 독립전쟁에 의해서 군의 지 휘 부  

로서 중앙집 권 화 된  정 책 결정 기 관 과  예 하 

의 전 투 부 대 가  그 대 로 . 남게 된 것이다. 

이 이 외 에 도 예 비 역. 제 도 를  어 떻 게 설 치 

하 느 냐  하 는  문 제 도  있 었 다 . 그 것 은  다 

른  나 라 와  같이 소집 연 한 을  기 반 으 로  하 

느냐 또 는  특정 지 역 의 부대 에 다 예 비 병 

력으로서 소 집 하 는  지역적 기 반 으 로  하 

느냐 하 는  문제 였었다.

특히 지역적 기반에 입 각 한  예비역 제 

도에 많은 관 심 을  가 지 고  논의 가 계 속되 

었었는데 그 것 은  군사력의 지 역적 분 산  

과 무 기 와  장비의 보 급 「센 터 」를  설 치 하

이스라엘군의 발전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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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스라엘군의 발전사

고 자  하 는  의 도에 서 였다. 그■러 한 가 운  

데 서 도 「이 스 라 일 」에 있 어 서는  근 대 적 인  

군 대 를  편 성 하 려 고  하 는  계 획 을  서 로  대 

립 하 는  두 가지의 견해에서 검 토 하 였  

었다.

한 가 지 는  전 술 적 인  면 에 서 나  전략적 

인 면 에 서 「빨 치 산 J 전투의 전 통 에 다  기반 

을 둔 「팔 마 」나 「하 가 나 」를 계승해서 발 

전시 키 고 자  하 는  견해 이 고 , 그 와  대 립 되 

는  또 한  가지의 견 해 는  조 직 적 인  면에 

서 나 관리 적 인 면 에 서 전통적 인 최 적 의 

군  편 제 를  가 지 고  있던 영국군의 유 태 인  

여단의 경 험 을  기 반 으 로  하 자 는  의견이 

었다. 그 러 한  편성상의 기반에 관 한  문 

제 이 외 에 도 다 른  또  하나의 문제 가 있 

었으니 그 것 은  적 절 한  경 력 을  가진 사 람  

들 을  특 별 한  임 무에 종 사 할  수  있 도록 

배치하기 위 해 서 는  어 떠 한  조 직 적 인  고 

려가 있 어 야  하느냐 하 는  것 이 었 다 . 그  

러한 검 토 가  진 행 되 고  있 었 지 만  영국 

군 에 서 의  경 험 을  가 지 고  있었던 사 람 들  

은 주 로  참 모 본 부 와  보 급 부 와  동원부에 

배 치 되 었 고  「하 가 나 」의 전 지 도 자 충 은  

대부분이 작전지 뒤 부 처 와  •살•전투부대에 

자진해 서 들어 갔다.

군사교리 에 있 어 서 는  새 로 운  구상의 

흡 수 가  절 실하 게 필 요 하  였었다.ᄀ 독립 전 

쟁 후  「이 스 라 엘 」의 초대 총 참 모 장 인

「야 던 J장 군 은  그것에 관해서 다 음 과  같 

이 언 급 하 고  있다.

『전 략 분 야 에  있어서 나의 선 생 님 은  

바로 r리 델 」, 「하 트 」이 었 다 . 나 는  

그 를  간 접적인 연구의 대상으로서 

존 경 했 다 . 그래서 내 가 「하 가 나 」에_: 

있 을  당시 에 도  그의 전략적 인 원칙 

을 적용하기 전 에 는  반드시 크에 대 

해서 충 분 한  연 구 를  했 었 다 . 그 리 고  

나의 전술적 구 상 은  「롬 멜 」에서 많 

은 영향을 받 았 다 . 중 대 지 휘 관 을  위 

해 서 쓴  교범에 서 그 는  소규모의 전 

투 부 대 를  대단히 중 요 시 하 고  있는 

것 이다. 나 는  그러 한 그의 주장이 

특히 우 리 들 의  상황에 적 합 한  이론 

이라고 생 각 한 다 .』

평시의 군 대 를  창설하게 됨 으로써 새 

로 운  많 은  문 제 일 어 났 었 다 . 「이 스 라  

엘 』방 위 군 은  유태 인 해 방 전 쟁 중 에  편성 

된 것이어서 소위 국 민 생 활 의  개 혁을 달 

성하는데 에 다 기 반을  둔 민족해 방 과  국 

가재 건의 기관이 기 도 했다. 그  방위 군의 

지 도 자 들 은  민 족 적 ， 사회적 목 적 을  성취 

.시 킨 다 는  투 철 한  사명 감 을  가 지 고  있 는  

정 치 적 지 도자이 기 도  했다. 특히 「하 가  

나 j 의 지도 자 들 의  대 부 분 은 「기 부 스 」라- 

는  전략적 인 . 집 단농장에 대 한 끈 질 긴  집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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착 과  강한  충성 심 을 갖 는  사회 주의 적 으로 

좌 경 된  지성인 들 이 었 기  때문에 징병제 

도에 입 각 한  군대의 필 요 성 을  인 정하면 

서도  정규군의 탄생이 도 리 어 「하 가 나 」 

의 정 신 과  가 치 를  소 멸 시 키 는  결 과 가  되 

지 는  않 을 까  하 고  우 려 하 기 도  했다. 즉 

「이 스 라 엘 J의 힘은 무 장 된  대 중  속에 서 

찾 아 야  한 다 는  것이 그들의 신 념이었기 

에 징 병 제 에 의 한 정 규 군 만 으 로 서  는 신 

뢰 할  수 있겠느냐 하 는  것이 문제 였었 

다 . 「파 테 스 티 나 J에 있 었 던  유 태인의 비 

밀 부 대 는  하나의 군편성이 었 을 、뿐 만  아 

니 라 수세 기 동안 4 치 되 었 던  토지 의 개 

간 을  위 한  개 척자척 노 력 과  근로에 의한 

조 국 재 건 에  대한  정 열 , 그 리 고  사회적 

정 의 와 평 등의 이 념 을  청년들에 게 체 험 

을  통해 서 가르쳐 주 는  효을적 인 교육기 

관 이 기 도  하 였 다 . 따 라 서 「팔 마 」는 훈 련  

과  근 로 를  위하여 대원의 재 영기 간 을  2 

년 간 으 로  의 무 화 했 던  것이다.

징 병 은  원 래 가  강 제 적 인  것이어서 그 

것은 개 척자적 정 신 과  자 유 로 운  선택 에 

기 반 을  둔 「하 가 나 」의 정 신 과 는  위배되 

는  점이 있 었 다 . 그럼 에 도  불 구 하 고  정 

규 군 을  창설하게 되면 관 료 적 인  운 용 과  

타 성 아  수반되게 되 므 로  복 종 ， 의 식 , 규  

율 , 명령 및 중 앙 집 권 주 의 가  남용되어 

각  개인의 개성, 의 욕 , 참여 및 창 의 를  

제 지 또 는  약화시 키 게 될 것 이 라 는  우려

가 지 배 적 이 었 다 .

그 러 나  결국에 가 서 는 「하 가 나 』의 아 

념을 토 대 로  한 즉 유 태 인 은  다 같이 근 

로자이어 야 하며. 그 러 한  근로자의 무 장  

된 힘 을 기 반 으 로  해 서 건 설 된  유태 인 방 

위군의 ’이념어丨  입각해서 정 규 군 을  발전 

시 키 기 로  했던 것이다. 그 렇 지 만  1948년 

에 제 정 한  국민 병 역법은 몇 가지의 착 오  

를  일으 켰 다 . 1즉 「가 장 우 수 한  자 가  군 안  

이 되 어 야  한 다 」라 는 「슬 로 우 건 J을 내 세 

운 정부의 과 업 은  국 민들의 인 기 를  끊지 

못 했 다 . 그래 서 설 득 을  위 주로  한 운 동 아  

필 요 했 지 만  그 것 을  위 한  하나의 개척자- 

인 동시 에 전 투 자 , 즉 당시 의 이 상 적 안  

유태 인의 이 미 지 ( Image) 가 무엇 이 다 타  

는 것을 국 민 들  앞에 제 시하기 전에 정 부  

에 서 는  해야 할 일이 너 무 나 도  많 았 다 . 

즉 국 민 을  위 한 주 택 ， 식 량, 학 교 , 의료  

및 ' 1민촌의 건설 등  시 급 한  문제들이 

가로놓여 있 었다. 결 국 「하 가 나 」는 해 체‘ 

되 었 다. 그리 고 근대 적 인 정 규 군 을 、건설 

하는데 는 역 시 많은' 문 제 가  있 었 을 뿐 야  

었다. 그 것 은  조국의 재 건 으 로 서  나타난 

신 생 국 가  r 이 스 라 엘 」이 바 라 는 「이스라- 

엘 」의 국 민 , 즉 「이 스 라 엘  j의 군 인 인  동 

시에 하나의 전 사 가  무엇 이 냐 하 는  것 을  

국민 들 에 게  어떻게 제 시 할  것이냐 하 는  

문 제 와 도  관 계 가  있 었 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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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행물 운영의

1. 간행물이란 무엇인가 ?

공 군교범에 의 하 면 「간 행 물 은  지 휘 관  

이 부대 운영에 필요하여 발 간 하 는  지시 

하 달 이 며 , 명령인 하나의 통 신 방 편 」이라 

.고 약술되어 있고 이 에 는 모 든  업무실적 

을  기 록 하 고  통지해 주 는  행정적 도구인 

양식 과 기 술지 시 보 급간행 물 등의 장비 관 

리 나  물 자 취 급 하 는 데  없 어 서 는  안 될 일 

반 간행물이 포 함 되 는  것이다.

현재 국가의 업 두 나 ,군 의  업 무나 양식 

내 지 는  간행물에 의하지 않는 업 무 는  거 

외 하 나 도  없으며 또 한  있을  수 없는 

것 이 다 .

干予지 시 나 干두명 령 으로  업 무 를  하 는  

경 우 도  있 으 나  이 것 은  예외적인 것이고

개선을 위하여

이 원 호

어떤 면 에 서 는  비 합 법 적 인  것이다.

2. 간행물 운영의 원리는 ?

그 렇 다 면  이런 간 행 물 은  어떤 계 통 과  

방 법 으 로  운 영 되 고  있으며 또 운영되어 

야 하 는 가  ?

현 공군의 간 행 물  계 통 은  미 공군의 

체 제 를  그 대 로  답 습 한  실 정 으 로  우리대 

로의 실정 에 부합되지 않 는  모 순 점 도  있 

으나  그 래 도  몇 가지 문 제 점 을  제 한 다 면  

(이 문제점이 해 결 된 다 는  조 건 에 서 면 ) 

가장  적 절 한  간 행 물  운.영이라고 말 할  

수 있겠다.

여기서 단 면 적 이 지 만  한국공군의 간행 

물 계 통 을  소관처 중 심 으 로  살 펴 보 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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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면 도식에서 보 는  바와같이 모든 간 

행 물의 운 영 은  공군편제 상 최 종 부대 인 

때대 및 중대 에 서 부 터  조 치 가  이루어 

지게 마련이다.

간행 물 업 무 야 말 로  엄 격한 귀 납적 방 

법 을  따 르 고  있는 것 이 다 •

엄 밀 한  의미에서 대대 및 중 대 (간 행  

물 에 서 는  UPDO) 에서 어면 요 구  내 지는 

신청이 없는한 간 행 물  운 영 은  있 을  수 

없 는  것 이다.

공 군 본 부 나  PDC(중 앙 간 행  물 관리 소 ) 

에서 알아서 배포 내 지 는  조 치 할  수 있 

는 것 같 아 도  정 확 한  산출근거 없는 배 

포나 운 영은 막 대 한  낭비 내 지 는  엄청난, 

부 족 을  초 래 할 수 밖에 없 으며 , 적 정 선 

을 찾 을  수  있 다 는 것 은  사전 실 소 요  부 

대의 요 구가 있 었 다 는  말과 같은 것이 

다. 적 절한 예가 될는지 모 르 겠 으 나  자 

녀를 많■이 둔 아버 지 는 자녀 들이 쓸  용돈 

을  그들로부터 요청 받기 전에 는 그들이 

■얼마나 필 요 하 며 ， 무엇 에 쓰려 고 하 는 지  

확실히 는 모 르 는  것 이 며 너 무 많은 용 돈  

은  집 안의 패 망이 될 수도 있으며, 너무 

적 은  용 돈 은  자 녀 를  구차하게 만들어 자 

'녀의 장 래 가  걱정될 수 도  있는 것이다.

UPDO에 서 자기 부대에 서 쓸 양식 간 

행 물 을  먼 저 상급  BPDO에 게 요청 하지 

않 는 한  BPDO에 서 는  어느 UPDO가 얼 

까 만 한  양식 이 필요하며 , 간행 물아  필요 

한 지  알 수 가  없는 것 이 다 .

막연하게 안 다는 것은  모 르 는  것 과  다 

름이 없 는  것이다.

3. 간행물 반영은 어떻게

^ 7 ] -  ?

여기서 UPDO가 BPDO로 요 구 하 는  

것 으 로 서 (물 론  BPDO가 PDC로  하 는  것 

도 P1■찬7]세 임 )  PRT(Publication  Re­

quirement Table : 간행 물 요 干 표 )斗  

FRT(Forms Requirement Table: 양 

식 요 구 표 )가  있는데 PRT는 간행물이 

발 행 과  동시에 신속하게 소 요 된  부대 에 

요 구 된  부수대 로 자동적 으 로  배 포되 어 야 

한 다 는  원리에 입 각 하 고  있 으 며 ,PRT가 

없 이 는  어느 간 행 물 이 라 도 「특 」 배포에 

해 당 되 는  것 이 지 자동배 포 로  된 다 고 는  

말 한  수  없 다 는  의미가 되 는  것이다.

한편 FRT도 같은 원 리 지 만  다 만  간 

행 물 은  일 단 발행 만 되 면 개 정 되 지 않 는  

이 상 영 구히 효 과 를  지속하며 사 용 될  수  

있 으 나  양식은 일단 사 용 되 면  다시 사 용  

될 수 '없 으 며  사 용 빈 도 가  잦은 것 일 수  

록 소 모 량 이 , 많 아 지 는 「소 모 성 」 품 목  

이 되 는 것 이 다. 그러 므 로  양식 은 매 일 

과  같이 소모되며 그의 필 요 성 도  매우 

중 요 하 고  계속적인 것이다. •

그 러 므 로  양 식 요 구 량  제출이 정확히 

산줄되 지 못 하 면  한 두 부대 의 소 요 량 은  

적을런지 모 르 나  전 군 적 으 로  보 면  막대 

한 양의 양식이 배포되게 되어 물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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낭 비 를  초래케 되며 나 아 가 서 는  양식의 

허 비 를  가 져 오 는  결 과 가  될 수 도  있 다 . 

그러 나 일단 PRT나 FRT를 올려 서 인 

가를  받 은  후 라 면  이 에 대 한 변 경 조 치 가  

없 는 한  계 속적이 며 자동적 으 로  배 포되 도 

록 보장이 되어 있 는  것 이 다 .

r계 속적이며 자 동 적 이 란 」 말 가운데 

우 리 의  정확성이 요 구 되 며  책 임 을  요 구  

함 이  포 함 되 는  것 이 다 .

4. PRT , F R t 는

언 제 하는가 ?

용 돈 을  타 쓰 는  자 녀 들 의  입 장에 서라 

면 물 가 가  오 르 고  책 값이 오르•고 사 교  

비 가 오르는데.도 받 는  용돈이 여 전 하 다  

면 자녀들의 위 신 은  말아 아닐 것이다. 

반면에 물 가 가  내 리 고  사 교 비 가  내리고 

책값아 내 리 는  경 기 변 동 이 라 면  아버지 

편에서 재■고할 필 요 가  있 을  것이다. 이 

의 타 당 성 을  찾기 위 하여 아버 지 와  아들 

의 매칭이 있 어 야  할  것이다.

간 행 물 에 、있 어 서 도  일단 제 출된 양식 

간행물의 요 구량이 수 시 로  설정에 따 라  

변 동 됨 은 (증 가 ， 감 소 , 취 소 ) 불 가 피 한  

사 실 이 다 . 이에 1년에 한번  조 사  제줄 

하는' 것과 수시 변동에 따 라  제 출 하 는  두 

가지 빙;법 이 있 는  것 이 다 .

5. 일시신청 이란 무엇인가 ? 

( One-time Requisition)

모 든  양 식 은  소 모성이 라 는  근 거 로  자

동 배 포 되  어 야 함 을  원 칙 으 로  한다.

그러 나 모 든  양식 을 자 동 배 포 로  한 다  

는  것도 여 러 가지 곤 란 점 을  一수반하게、 

되 는  것이다.

첫 째 로 ， 정 기 적 으 로  사용되 지 않는 양 

식 은  정 기 배 토 가  곤 란 하 고  자 동 배 포 로  

인하여 낭 비 를  초 래 할  우 려 가  있으며

둘 째 로 , 극히 소 량 만 을  사 용 하 는  양식 

은 정 기 적 으 로  배 포 하 는  것이 실 효 성 을  

가 져 오 지  못 할  것이다.

그 러 므 로  요 구 표 는  요 구 표  자체 에 변 동  

이 없는 이상 항구적 으 로  효 과 를  발 생 하  

여 계 속 적 으 로  자동배•포가 되 는  반면 일 

시 신청 은 신청 서 를 제 출하여 불출되 면 

그 것 으 로  효 과 는  중지되며 계속성이 없. 

는  것.이 되 고  만다. .

6. 우리는 어떻게 간행물을 

운영해야 하겠는가 ?

계 획 적 이 며 경 제 적 인 가정 이 나 사회 7卜 

부 흥 할  수  있는  것 과  같이 정확하며 효 

율적 운 영 을  하 는  군대 가 싸워 이 길 午  

있 음 은  재 언을 요치 않 는  것 이 다 •

UPDO에 서 잘 못  요 구 하 는  한 장의 양 

식 이 전 공 군 을  통털 어 서 합 하 면  몇 백 장 

이 되 며 , ypD 〇 에서 한 권 쯤 이 야  하 는  

생각이 전 공 군 에 서 는  몇 백권의 결 产 로  

나타나게 된 다 는  사 실 을  알아야 할 것; 

이다.

현재 공 군 와  UPDO와 수 는  약 4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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헤 아 리 는  엄청난 숫 자 이 다 •

일개의 UPDO 잘 못 은  400여건의 잘못 

으 로  나타나게 된 다 는  것은 보 통  이상의 

의 미 를  포 함 하 고  있는 것이다.

여기서 한 실예를 든다면 정부양식 

05-2(干 정부양식 619)가 현재 공군에서 

부 족 吾 목 으 로  인정 받는 화 지 양 식 인 데  대 

구에 속 한  UPDO에 서 는- 1개 월 동 안  쓰여 

진 일체 의 소 모 분 을  일일히 검 토한 결과 

350매면 전 소속원의 봉 급 ，출 장 비 , 기 타 

제 비 용을 신 청 할  수 있 는 데 도  FRT에는 

600매를 신 청 하 였 었 다 .

이 양 식은 어느 부대. 어디 서나 쓰야지 

는  부 족  양식 인 줄  인 정 하 고  있 으나 만약 

에 400여 UPDO가 이 러 한 방식 으로  신

청 했다면 이 문 제 를  누 가  해 결 할  수 있 

을 것 인 가 ?

현제 각 UFDO에서 운 영 하 고  있는 

양식의 양은 어 느정 도 타당성 이 있으며 

그  중에 서는 걸대량이 모 자 라 서  업 무에 

지 장을 초 래 하 는  경 우 도  있 음 을  주지 하 

는. 바이지만 72년도 BPDO 지 도방문 결 

과 아 직도 수 많은 양의 양식 이 처음에 

적정 량을 체우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부 

대 에 서 는  한 둠목에 몇 십 배 가  넘는 양을 

재 고 로  보 유 하 는  경 우 도  있으며 , 대 부분 

의 BPDO에는 20여 품목에 대하여 잉여 

품 목 으 로  PDC에 서 Sample 을 회수한 

'바 있는 것 이 다 •

현 재 채 택 하 고  있는  간행 물 체 계 는 미

국 같 은  풍 부 한  나라에 서 신청 만 하면 조 

금 도  삭감없이 배 포 하 는  체 제 에 서만 타 

당 하 다 고  생 각 하 는  사 람 도  있 겠 으 나  오 

히 려 넉넉지 못 하 고  부하지 못 한  나라 

에서 정 확 성 을  기 하 고  계획적인 운영이 

라면 미 국에 서 보 다  몇 배 의 효 과 를  얻 을 

수 있는  제도인 것이다.

이 제 도 가  우 리 에 게  요 구 하 고  제 공 하  

는 것 으 로 는  정 직 성 과  성 실 성 을  요 구 하  

며 계획적인 업 무 를  할 수 있 도 록  주선 

하며 , 시간의 절 약 을  보 장 하 며 ， 항 상  새 

롭고 진쥐 적 인 업 무방식 을 체 험 토록 하 

는 것이다.

모 든  국가질서 내지 법 질 서 가  그렇

듯이 잘못이 있는 것이 아 니 라  이를  운 

영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듯이 간 행 물  제 

도 도  마 찬 가 지 일  것이다.

다만  한 가지 우리 의 경 우에 는 소 속 원  

도  많지 많 으 며 ， 번 잡 한  업 무 도  담당하 

고 있 지 않 으 므 로  장병 각자 또 는  담 당 관  

의 보 다  깊은 사명 감 과  성실성만 있다 

면 현재 간 행 물  운영에 있어서 내포되 

어 있는  많은 문 제 들 은  얼마든지 개 선 할  

수  있 다 고  생 각 하 는  바 이 다 •

낭비 가 많은  가 정 은  패 망할 수 가  있 

으 나  규 모 있 는  가정 은 흥 할  수 밖에 없 

는 철 칙 은 우리 공군에 서 도 예 외 는 아 닐 

것이다.

장 병 각 자 의  보 다  새 롭고 효율적 인 간 

행물에 대 한 인식 을 촉 干 하 는  바이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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囵  명 사 수  필 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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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서울대 대 학 원 장

이 숭 녕 '

우 리 는  친 구 나  친 한  집 안  사 람 들 과  모여서 한  때 를  즐  

길 경 우 ， 이 야기 거 리 라 고  할  화 제 가  아 주  빈 곤 하 다 . 연 

회 나  피 아 티 에 서 도  그것이 느껴지는더丨 ， 우 리 는  남 과  교 

제 할  때 의 화 제 나  이 야 기 하 는  태 도 가  외 국의 경 우 에  비 

하여 훨씬 뒤 떨 어 지 는  것이 아 닌 가 ’한 다 . 그 래 서 ， 술이 

나 한  잔 들 면  노 래 가  아니 면 여자의 이 야기이 고, 남의 

가 정 사 가  아 니 면  조 상  자 랑에 핏 대 를  올 리 는 데 , 이 것 은  

한 국 사 회 의  생 리 로 서  하 루  빨리 시 정 되 어 야  할  문 제 라 고  

생 각 한 다 . 나 는  이 것 을  살 롱 (사 랑 )회 화 의  빈 곤 이 라 고  지 

적 하 고  개탄해 온  터 이다.

내가 관 광 버 스 를  타 고  멀리 구경이 나 등 산 을  .갈 때 ， 

곧  시 작 되 는  것이 노래 자랑이 다. 쑥 스 러 운  자 가  마 이 크  

를 .들 고  한  사 람 씩  지 목 을  하 고 선  노 래 를  시 키 는  데 에 는  

아 주  질색'할 지 경 이 다 . 버 스  속 에 서  밖 을  내 다 보 고  무엇 

인가 조 용히 생 각해 보 고  싶 은  때 도  있 는 데  어디 ，촌에 

들 어 선  곡 마 단 같 이  노 래 자 랑 으 로  사 람 을  골리 니 ， 만 국  

인 은  그것이 고 작  가 진  재 주 란  말 인 가 . 세계 어 느  나 라  

의 관 광 버 스 의  풍경 에서 이 런 것이 있 느 난  말 이 다 . 돌 아  

올  때 술 이 나  취 하면 버 스  속 에서 고 래 고 래  소 리 를  질러 

수 라 장 이  된 다 . 이래서 버 스 사 고 가  나 는  것이 아 니 랴 • 

운 전 수 의  말에 의 하 면  조 용 해 야  엔진의 고 장 소 리 도  빨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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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 아 차 릴  수  있 는 데 ， 차  속이 소 란 하 면  사 고 가  날 우 례  

가 크 다 는  것 이 다 .

친 구 와  다 정히 술 을  마 실  때, 조 용 조 용  이 야 기 하 며  준  

갈 줄  알 아 야  한 다 . 그리 고 무 진 무 궁 한  화 제 로  밤이 샘 

을  잊 어 야  하 는 데  이런 차원 높 은  경 지 를  모 르 고  노 래 가  

아 니 면  남의 비 평 ，그렇지 않 으 면  여 자  이 야 기 가  되 고 보 - 

니, 교 양 은  에 티 켓 도  낙 제 다 . 옛 날  선 비 들 의  파 아 티 는  으 

례 한 시 를  짓고 읊 는 데 ， 오 늘 날 보 다 는  몇배 고상했다- 

시 를  지 으 면  한  편씩 읊 으 며 , 감 상 한  것이 다. 지 금 은  그 

저 떠 들 어 대 니  예의 범 절 이 나  점 잖 은  맛 이 란  약에 쓸려 

고 해 도  없을  지 경 이 니 ， 어찌 교양이 여기 까 지  타 락 했 는  

지 통 탄 할  노릇이 다.

야 유 회 의  경 우 는  그  소란이 더 하 다 . 20명 이 나  30명이 

산에 가서 노 는  꼴 이 란  속 되 고  쌍스럽 기 짝이 없다 . 마 

이 크 를  들 고  유 행 가 를  부르며 , 그렇지 않 으 면  장 구 의 「뚱 

• 명」에 맞추어 남녀 노 소  할  것 없이 엉 덩 춤 으 로  뛰 니, 

외 국 사 람 이  보 면  뭐 라 고  평할  것 인 지 , 생각口i  해 도  식 은  

땀이 흐 를  지 경 이 다 . 그 리 고  여자의 술 주 정 꾼 이  점점 늘  

어나니 이 나 라의 앞날이 걱정이 된 다 .

나 는  외 국 에 서  야유회 에도 파 아 티 에 도  많이 나 가  보 았  

지 만  조 용 히  마 시 고  한  때 를  즐겨 보 낸 다 . 우리 도 그 들  

과  같이 교 양 을  지 니 고  점잖게 즐길  수 있 어 야  하 는 데 ， 

우 선  살 롱 희 화 의  훈련 부 터  시작해 야 할  것 이 다.

그리 고 산에서 나 들에서 놀  때 에 는  특히’ 지 나 가 는  사  

람의 평 을  받지 않 도 록  하 고 ， 공 중 도 덕 을  지 켜서 신 사  

숙 녀 다 운  태 도 를  잃지 않기 바 란 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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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S 명 사 수 필 囹

인간의 존엄성
-----■- ☆ = "

성 대  대 학 원 장

류 흥 렬

인 간 은  하 늘 과  땅  사 이 에  존 재 하 고  있 는  온 갖  생 물  가  

운 데 에 서  가 장  뛰 어 난  존 재 이 다 . 구 약 성 경 의  창 세 기 (創

ᄀ
世 紀 )  1장 에 는  창 조 주 이 신  하 느 님 께 서  우 주 만 물 을  창 조  

하 신  경 위 에  대 하 여  다 음 과  같이 기 술 하 고  있 다 .

「태 초 에  하 느 님  께 서 는  말 씀 으 로 써  하 늘 과  땅 과  우 주 만  

물 을  차 례 로  만 드 시 고  마 지 막 으 로  당 신 의  모 습 대 로  인 간  

을  만 드 시  고  말 씀 하 시  기 를  「너 희 는  생 육 하 고  번 성  하여 

땅 에  충 만 하 라 . 그 리 고  땅 을  정 복 하 고  모 든  생 물 을  다 스  

리 라 .」

이 와  같 이  인 간 은  우 주 만 물 을  만 드 신  하 느 님  의 모 습 과  

같 게  만 들 어 진  존 재 이 므 로  구 약 성 경 의  가 르 침 을  믿 고  있 

는  유 태 교 나  그 리 스 도 교 에 乂 ！ 는  인 간 이  하 느 님  의 아 들 이  

라 고  보 고  있 다 . 한 작  중 국 에 서 는  우 주 만 물 을  이 룩 하 게  

하 는  것에 세. 가지  근 본 요 소 가  있 다 고  보 아  주 역 ( 周 易 )  낫

에 는  그 것 을  하 늘 ( 天 ) 과  땅 ( 地 ) 과  사 람 (人 )의  3 재 (才 )라  

고  기 술 하 고  있 다 . 다 시  말 하 면  인 간 은  하 늘 과  땅  사 이  

에 존 재 하 는  3 재 의  하 나 로 서  우 주 만 물 을  다 스 리 는  최 고  

의 영 적 존 재 이 며 , 나 라 를  다 스 리 는  제 왕 을  특 히  하 느 님  

의 아 들 이 라 고  보 고  있 다 •

그 리 하 여  인 간 은  동 양  서 양 의  세 계 에 서  모 두  한  가 지  

로  하 느 님  의 아 들  만 물 의  영 장 이 라 고  보 게  되 었 다 . .그 

러 므 로  인 간 은  아 버 지 이 신  하 느 님 을  닮 아 서  하 느 님 이  만

一  1 3 4  —



드 신  우 주 만 물 의  이 치 를  알 아 내 는  정 신 작 용 4  언 어 작 용  

을 활 용 함 으 로 써  보 다  새 로 운  것 을  만 들 어 내 는  문 화 의  

창 조 활 동 을  일으키 게 되 었 으 니 、여 기에 인간이 다 른  동 물  

보 다  존 귀 한  존 업 성 이  생기게 되 었 다 . 인 간 은  다 른  동 물  

과  한  가 지 로  목 숨 을  지 니 고  있 는  육 체 를  가 지 고  었 으 나  

다 른  동 물 들 이  가 지 고  있지 못 한  정 신 작 용 을  가 지 고  있 다 .

이 러 한  징 신 작 용 으 로  말 미 암 아  인 간 은  우 주  사이에 존 

재 하 는  하 느님 의 법 칙 을  알아 내 어  이 를  생활에 이 용 하 는  

한 편  참 되 고  착 하 고  아 름 답 게  살 고 자  하 는  생 각 에 서  진 

(眞 )  • 선 (져 ) • 미(.쑈) 라 는  가치 체 계 를  세워 끊 임 없 이  이 

의 발 전 을  가 져 오 게  하 고  있 다 . 이에 따 라  피 조 물 인  인 

류 는  진 리 를  탐 구 하 는  온 갖  과 학 과  착하게 살 기 를  바 라  

는  도 덕 과  아 롬 다 움 을  사 랑 하 는  예 술 을  창 조 함 으 로 써  문 

화 활 동 을  일으키 게 되 었으니 어 찌 인간이 존 엄 한  존 재 가  

아 니 랴 .

그 런 데  진 • 선 • 미 라 는  가치 를 추 구 하 는  인 간 의  정신 

작 용 은  어떠 한  생 태 에 서 만 족 을  느끼 는  것 이 아 니 라 보 

다  새 롭 고  거룩 하 게  되 기 를  바 라 고  있디1. 이 러 한  보 다  

거 룩 하 게  되 기 를  바 라 는  인 간 정 신 의  작 용 으 로  말미암* 

아 인 류 위  문 화 는  끊 임 없 이  발달하여 왔 고 ， 또  앞 으 로 도  

그 러 할  것 이 다 . 이에 따 라  인 류 는  끊 임 없 이  과 학 기 술 을  

발전시 켜 오 늘 에 는  우 주 를  정 哥 하 는  단 계 에 까 지  이르게 

되 었다. 한 편  인 간 은  옳 고  그 름 을  관 단 하 는  이 성 (理 ':生) 

을  가 지 고  스 스 로 를  비 판 하 며  스 스 로 가  죽어 야 할  몸 임 을  

알 고  있 는  유 일 한  동 물 로 서  같 은  운 명에 놓 여 있 는  다 른  사  

람 을  사 랑 함 으 로 써  평 화 를  누 리 고 자  하 고  있 으 니  여기에 

또 한  인간의 존엄 성이 있 다 고  본 다 . 인 간 은  누 구 나  나 를  

사 랑 함 은  죽 음 의  길 이 고 ， 남 을  사 랑 함 은  삶의 길 임 을  

알 아 야  한 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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囹 명 사 수  필 囹

지도자의 환멸

기/，̂

서 울  교 육 대 학 친 장

김 성 근

지 금 은  세 상 을  떠 난  낫 세 르 가  끼 친  역 사 상  공 과 (功 過 ) 

에 대 하 여 는  따 로  의 론 의  여 지 도  있 겠 지 만 ， 그 가  5천 년  

의 이 집 트 의  역 사 를  뒤집어 놓 고  중 동 세 계 에  풍 운 (風 雲 ) 

을 일 으 킨  현대 의 영 웅 인  것 만 은  틀림 없 는  사 실 이 다 . 그 

가 혁 명 을  치 룬  뒤에 한  유 명 한  연 설 의  한  귀 절 을 , 옮겨 

본 다 , 、

『............나 는  7월 23일(이 집트에 군사혁 명이 있 은  날 )이

오 기 까 지 는  모 든  국민이 만 반 의  준 비 를  갖 추 고  오직 적 

진 에 의  돌 격 을  명 령 할  지 휘 자 만 을  고 대 하 고  있 는  줄 로  

생 각 하 였 다 . 그 리 하 여  일 단  일이 터 지 기 만  하 면  온  국민 

이 위 대 한  목 적 을  이 룩 하 려 는  성 스 러 운  진 군 (進 軍 )의  대 

열에 참 가 해  -.올 것 으 로  기 대 하 였 다 .

7월 23일로서 마 침 내  이 꿈 은  현 살 로  나 타 났 다 . 지휘 

자 는  그  임 무 를  다하기 위하여 폭 군 의  진 지 로  돌 진 하 였  

다. 그 는  파 루 크 를  추 방 하 고  뒤 따 르 는  대열이 오 기 를  기

다 리 면 서  숨 을  돌 렸 다 ........ 마 침 내  군 중 은  왔 다 . 그 들 은

끝없이 떼 를  지 어 왔 다 . 그러 나 현 실 은  꿈 과 는  너 무 도  다 

른 것이 었다 . 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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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들 4  무 통 일 _(無 統 一 ) 무 질 서 한  오 합 지 중 ( 烏 合 之 衆 )

이 었 다 ........ 이 순 간  비 탄 (悲 嘆 )과  고 민  속에 빠 진  나 는

지 도 자 의  임 무 는  여기서 그 치 기 는 커 녕  바 로  이제부터 시 

작 되 는  것 이 라 고  느 꼈 다 .

우 리 는  질 서 를  필 요 로  한 다 . 그 러 나  우리 앞 에 는  혼 돈  

이 있 을  뿐 이 다 . 우 리 에 게 는  단결이 긴 요 하 다 . 그 러 나  거 

기 에 는  반 목 (反 R ) 만이 있 을  뿐 이 다 . 우 리 는  근 로 가  필 

요 하 나  우리 주 위 는  안 일 과  태 만 으 로  차  있 다 . 거기에 

더하여 우리 속 에 는  고 질 화 한  개 인 주 의 와  이 기 주 의 가  도 

사리 고 있 다 . 말 끝 마 다 「나」다 . 「나 」란 말 한 마 디 로  모 

든  난 제 (難 題 )가  해 결 되 는  것이 다-

나 는  여러 차례 각계 각 층 의  소 위 ，명 사 (名 士 )들 一 신  

문이 그 들 을  그렇게 부 르 고  있 다 一 을  만 나 보 았 다 . 그러 

나 어 떤  문 제 에  대 한  해 결 책 을  제 시 해  주 려니 하 는  기대 

비서 물 어 보 면  해 결 책 은 커 녕 「나 」라 는  말 밖에 아 무  것 

도 얻어 들 을  수 가  없 었 다 .

........나 는  비 통 한  심 정 으 로  •돌아와 동 료 들 에 게  이렇게

털 어 놓 았 다 . 아 무  소 용 도  없 어 . 만일 이런 작 자 들 에 게  

하 와 이 군 도 의  어 로 (漁 撈 〕문 제 를  물 어 본 다  해 도  으례 

「나 」라 는  대 답이 나올거 야 ! 』

낫 세 르 는  여기서 그의 독 재 의  불 가 피 성 (不 可 避 性 )을  

변 명 하 려  했 지 만  우 리 는  또 한  거기서 민중이 따 라 주 지  

않 는  지 도 자 의  고 독 과  고 민 의  일 단 (一 端 )을  엿 볼  수 

있다-

그 리 고  나만이 아 는 척 , 나만이 잘 난 척 , 나만이 애 국 자  

인척 하 는  자 만 과 ■ 자 가 존 대 (目 己 尊 大 )는  비 단  이 집 트 만  

이 아닌 후진  국민 공통의 고 질 인 가 도  싶 다 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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®  명 사 수 필 图 -

용®

기④

로

구®

축®

한 진®

전쟁에 패 하 였 을  때의 쓰 라 림 이 라 는  것 은 , 많 은  인명 

과  재 물 을  잃었기 때 문 만 은  아 니 다 . 그 고통이 큰 것 은  

귀 중 한  목 숨 과  많 은  재 물 을  잃 은  것 보 다 ， 패 전 한  국 민  

이 용 기 를  잃었기 때 문 이 다 .

용 기 를  잃지 '않 는  국 민 은  일 시 적 으 로 는  패전의 고 통 을  

당 할 지 언 정  결 코  죽 지 는  않 는  것 이 다 . 생 각 하 는 (지 혜 로  

운 ) 국 민 은  패 하 였 을  때 ， 더 욱  더 자 신 을  방 어 할  줄  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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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 것 이 며 , 패 한  원 인 을  깊이 통 찰 하 기  때 문 에  두번  

다시 패하지 않 으 며 ， 오히려 역 전 하 여  강 한  승 리 자 가  

될 수  있 는  것이다- 비록  패 하 였 다 고  하 더 라 도  용 기 를  

잃지 않 는 다 면  신 (神 )은  용 기 있 는  사 람  편에 서 는  것 

이 다 ­

나 는  전 방 을  지 키 는  국 군 들 을  만 날  때 마 다  이 렇게 격 

려 하 고  있 다 .

「용 기 로 써  干 축 된  진지 야 말 로  가 장  완 전 하 고  견 고 한
I

것 이 다 」라 고 .

아무리 강 하 고  좋 은  무 기 로  장 비 된  적 군 이 라 고  하 더 라  

도 ， 용 기 로  충 만 된  군대 에 는  대 항 할  수  없 는  것 이 다 . 왜 

냐 하 면  진 정 만  용 기 는  자기 자 신 의  일 을  뒤 로  미 루 고  큰 

뜻 을  먼저 생 각 하 고  수 행 하 기  때문이다-

무 릇  모 든  생 존 경 쟁 에 서  용 기 를 , 큰 뜻 을  이어 잘 용기 

를  가 진  사 람 들 은  어 떤  역 경 에 서 도  결 코  굴 하 지  않으며 

오 히려 불 사 조 처 럼  더 욱  전 진 한 다 . 용 기 를  가 진  국 민 은  

오 늘  굶 주 림 에  허 덕 이 더 라 도  약 속 된  내일이 있 다 . 내일 

이 있 는  국 민 은  오 늘 을  실의 속 에 서  보 내 지  않 는 다 ­

매 때 로  젊 은 이 들 이  용 기 로  해서 실 수 를  범 할  때 도  있 

다 . 그러 나 그  실 수 를  나 무 랄  망정 용 기 를  탓 해 서 는  안 

된 다  •

강 인 한  의 지 ， 패기 찬 실 천 력 ， 그 리 고  정 의 를  위해 소  

아 (小 我 )를  희 생 하 는  그  정신이 야 말 로  청 년들의 용기에 

서 비 롯 되 는  것 이 다 .

대 망 을  가 지 고 도  용 기 가  없 으 면  그  뜻 은  이 를  수  없다- 

무 기 를  가 지 고 도  용 기 가  없으면 숭 전 할  가 망 은  없다• 용  

기 는  잃 었 던  모 든  것 을  찾을 수  있 을  뿐 만  아 니 라 ， 새것 

을  창 조  개 척 할  수  있 는  원 동 력 이  되 는  것 이 다 .

젊 은 이 들 이 여  丨 용 기 를 ， 참 된  용 기 를  가 지 라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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흥 도  여 행 기

김 영 택

풍란<바위틈 고목에 자라는 천연기념물〉

기 차 를  탔다. _

매 연과 공 해 로  가 득 찬  서 울  의 리 를  외 

면 하 고  참 으 로  오 랜 만 의  여 행 이 었 다 .

이 번 여행 은 내 마 음대로의 자 유 를  

만 끽 하 고 자  추 억 과  동 경 을  상 실 하 고  청 

춘 을  音 사 른  채 피와  땀을 아끼 지 않았 

던 세 월 을 ，버 리 고 ， 하 루  또  하루만이 흘 

러 가 는  고 달 픈  여정에서 잠시 피 와  땀 

을  거 두 고  추억 과 동 경 과  그리 고 청 춘 을 

회수하며 지난날의 모 두 를  오 손 도 손 하  

여, 모처럼 의 휴 가 를  열 차 와  선박 그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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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섬에서 친 우 들 과  함께 회 포 를  풀어'' 

놓으려 한 것 이다. _

「8월 17일」

우리 일행이 탑 승 한  열 차 가  밤새 피곤 

하 도 록  암 흑  속 을  꿰 뚫고, 종착역 인 목 포  

를 향하여 마 지 막  안 간 힘 을  쓰 고  있 을 ­

매， 선잠에서 깨어난 우 리에게 동녘 하- 

늘의 빛과 새벽 이슬이 동 력 을  제공해 

주 며 , 차 창  너 머 로  시골의 자연  풍 경 야  

스 치 곤  하 였 다 .



•  홍도 여행기

항구도시 목포에 도착하여 간 단 한  아 

■침의' 여장을 풀 고 ， 뱃고동이 요 란 한  부 

•둣가에서 소형의 여객 선에 생 사 를  맡기 

었다. 사 연 많 은 「목포의 눈 물 」의 멜로’디 

를 들으면서 서서히 움 직 이 는  선박위에 

•'앉아 수없이 많 은  다 도 해 를  지나면서 지 

도를 복잡하게 한 곳임 을 직 감 하 곤 ，시 골 

'어 린 이 의 서 울 구 경 처 럼  두 리 번 거 렸 다 .

정 오 를  선박 내 에 서 보내 면서 시 간이 

꽤 흐 른  뒤 흑 산 도 를  한 참  지 나서 모 두  

가 수 평 선  뿐인 남해의 어느 지 점 을  거 

-센 파 도와 싸우며 , 묵묵히 목적 을 향하 

여 곡예 선박 여행을 하 는  중, 승 선 한  

여 행 객 들 이  갑자기 「와 」하며 환 호 성 을  

울리기에 정면 10해리 전 방 을  바라보니 

글 자  그 대 로  한폭의 그림 처럼 붉게 보이 

，는  섬 이 시야에 들 어 왔 다 .

때카 온종일 작 열 했 던  태 양이 수평 

-선에 앉아 있을 무 렵 이 었 기 에  더욱 섬의 

자 태 를  아름답게 해 주었는지 모 르 기 는  

하 자 만 , 과 연 「이 곳 도  우리의 땅 인 가  ! 」 

라 는  감 탄 으 로  한 동 안  멍하니 바 라 보 았  

다  •

'자세 히 는 모르지 만 「홍 도 」는 지 금 으  

로부터 수만년 전에 바다의 흙 과  모래 

들이 해 수 와  풍 화 작 용 에  의하여 섬 자체 

7느 사 암 으 로  이루어 져 있 다 는  정 도 밖엔 

알지 못 하 였 다 .

여객 선을 탄지 11시 간 만 에 ，온 누리 에

는 서 둠 이  깔려 있고 호롱 불 만 이  깜 박  

이고 있는 부둣가의 근처에서 상 륙 선 으  

로  섬 에 첫 발 을  디 뎠다.

섬 에 도 착 한  시 간은  20시 .

조 그 마 한  섬 의 야 음 은  온 통  파도 소려 

와  민 박 을  청 하기 위 해 마 중 나 온  주 민 들  

의 아우성이 화 음 을  이 루 고  있 었 다 . 마 

치 파 도  소 리 는  고독의 결 정 을  부숴버 

리 는 듯  하 고 ， 주민의 소리 는 문 란 하 지  

않으며 도덕 심을 간 직 하 고  있었다.，

우리 일행이 여 장 을  푼 곳 은 , 1970년 

이 후 에 「홍 도 」 여 행을 갔 다 온  이 는 대 개  

가 기 억 할 것 으 로  생 각되 지 만, 「2층집 j 

의 한칸 반쯤 되 어 보이 는 2층방이 었다.

간밤의 피 곤 과 는  달리 퍽 이 나  가 벼 운  

몸 과  마 음 이 었 지 만 , 어제의 청 명 한  일기 

와 는  달리 의 외 로  가 랑 비 가  내려 망 망 한  

바 다 는  간 혹  빗줄기 사 이 로  지 평 선이

보일 뿐 .................... •

해가  중천에 올 라 있 을  시각이 되어 이 

곳에 서 가장 높 은  산의 봉우리 를 오르기 

시 작 하 였 다 .

동 백 나 무 를  중 심 으 로  이 름 모 를  초 목  

들의 사잇 길을 밟 으 며 , 천연 기 념물인 

「풍 란 」을 보 고 자  바위틈의 고 목 을  찾아  

보려 애 를  써 보 았 지 만 , 흔히 볼 수  있 

는 「개풍.란」 밖엔 찾아  .볼  수  없 는  피 

곤 으 로  정상에 올 랐 다 . 이 곳 이 「깃 대 봉 」 

이 란다. 마침 가지 고 간 「델로디 온 」으 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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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 홍도 여행기

「바닷가에 서 」란 음 악 을  소리내 어 보며 한 

숨 을  돌 리 곤 ，사 면 을  보니 우운이 산  허 

리 를  지 나  마치 구 름  속의 선녀 7}(仙 女  

家 )에  앉:아 있는  망 상 을  초 래 하 여  즉흥 

시 상 (詩 想 )을  메 모 하 였 다 .

< 깃 대 봉 >  ,

삼 면 (三 面 ) 모 두  바다

일 면 (一 面 )도  바다 ,

구 름  아래 인정 이 서 리 고 ，

차 원 높 은  동백나 무 하 며  

산 초 (山 楚 )로  드 리 운  

신의 창 조 물 .

하 이 얀  꿈

25시의 세게 속에

둥 그 런  원 을  그 리 며 . ,

비 (雨 )

아 롱 거 리 는  그녀의 

죽 죽 한  현 실 에 .

무지개 빛 웃 음 으 로  

추 파 를  던 지 는  '

깃 대 봉 .

늦 여 름 인  탓 인 지 는  모르지 만 ， 그렇게 

더 운  일 기 는  아니가에 망설이.다가，해 수  

욕 장 을  구 경 하 자 고  우리 일 행 을  설득하.

여 가 본 즉 , 온 통  해 수 와  해풍에 변형되: 

고 아 물 저 진  갖가지 유 형 (類 型 )의  크 고  

작 은  돌들이 바 닥 을  이 루고 간 혹  캠 핑 ’ 

을' 하 고  있는  텐트들이 보 이 는  전경 이‘ 

었다.

두 어 시 간 을  바닷가에서 어린이처럼 물- 

장 구 를  치곤, 파 도 가  밀 려 오 면  기다렸다-‘ 

는듯이 교 무  중 부 로  파 도 를  타 곤  하였 

으 나 ， 해 수 욕 장 이 라 기 엔  해 면 (海 面 )이 : 

고르지 못 한  큰  바위 들이 吾이었 다.

여 장 을  푼  곳에 돌 아 와  우리 손 으 로  저 

녘을 마 련 하 곤 ， 때마침 어선 한 적이 들 

어와 큼 직 한 「방 어 」 한 마리 를  사서 . 절 

반은 회 를  치고  나머지 절반은 찌 게를 

얼큰하게 끓인 뒤 소 주  두어병_을 놓고  

주거나 받거니 하니 그 흥 취 야 말 로  최교 

조에 달 했 다 .

전 남  광 주 가  '•고향이라는 아 가 씨 들 을 - 

초 대 하 여  저 마다의 장 끼 자 랑 을  하 는 4 ; 

내 차 례 가  되어 어쩔 수  없이 한몫을- 

했다. ;

< 홍도의 소 녀 >

조 그 마 한  양 심 을  물 은  산  허리. '

엷은 가지 고목이 되 도 록

두  손  •모은 소녀의 그리 움

육 지 로  향해 난다.

가 고 픔 을  잉 태 한  바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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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딛 치 는  밀， 썰믈에 

낯 선 이 는  오가고

•고동의 울 음 은  가슴에 

응 어 리 진  아픔을 낳고 

손길 닿지 아 니 하 는  머언 육지

하 많은 날

바다의 파도는 사 연 많 은  

전복에 진 주 를  吾어 도.

소 녀는

침 묵을 머 금고 

양심을 뭏은 산허리 에 

오직 꿈을 만 들고 있다.

■ 잠에서 깨어나 오 늘 은  섬의 주 위 를 구  

경 하 고 자  수 선 을  피우는더丨 , 일행중의 한 

사람이 일어나질 못 했 다 . 아 마 도  어제 

의 해수욕에서 몰 살 을  얻은 모 양 이 다 . 

오 늘 따 라  파도가 심하여 소형의 목선인 

유 람 선 은  오전에 떠날 예 정 이 었 지 만 ，오 

후 로  연기되어 가 지 고  갔던 구 급 약 과  섬 

안의 약방에서 약을 조제하여 몸 살 을  얻 

은  친구에게 먹게 하 곤 , 거센 파 도 가  가 

라 앉 기 만 을  기 다리고 있 었 다 . 오 후 가  

되 어 도  파도는 좀 체 로  잔잔해지지 않아 

몸 살 을  얻은 친 구 를  중 심 으 로  이야기 꽃 

을  피 웠 다 . 몸 ♦ 에  허덕이면서*도 그림

자져 있는 정 (情 )은 , 사람의 마 음 을  고정 

시 키는 얼마나 무 서 운  것 인 가 를 ，바밭으 

로 유 람 i  못 하 는  대신에 얻 었다. 그  친 

구 에 게 는  8년 간 이 나  변함없이 사 귀 어 온  

무형의 그 림 자 가  가슴 속에 자 리 잡 고  있 

었 기 에 그럴 만 도  하지 만 ................ .

예정대로의 마지막날이 되 었 다 . 육지 

를 떠 난 지 도  수백 시간이 흐 르 고  나니 나 

에게 부 여 된  기본 임무마저 잊어버리려 

는 것만 같 다 .

오 손 도 손  수 십가구의 마을 사 이 로  새 

로 운  절경을 찾아 나섰다. 바다에 낚시 

를 던 지 는  대 해 의 「태 공 j 처럼 세 월 을  즐 

기는 사 람 들  옆 으 로  갖가지 모양의 기암 

을 돌 아 보 며 , 마치 수 천 년  전의 시 대 로  

올 라 감 을  직 감 할  수  있 었 다 . 해수에 밀 

려온 소 라 껍 질 들 을  비 롯 한  희 귀 한  조개 

껍 질을 주우며 섬 전체의 절 반 쯤 이 나  구 

경 했 을 까  할 때 어둠이 밀려오기.에 거 

처로 발 길 을  옮겨 그 동 안  주 웠 던  돌과 

소라껍 질 등을  정 리 하 끈  짐 을 꾸리 기 시 

작 하 는 데 , 안내소로부터 丨 스피커j 를 통  

하 여 「오 늘 은  파 도 가  심 하 고  해상의 일 

기가 불순하여 여객선이 안 들 어 온 다 」는 

전 달 을  받았다.

결국 우 리 는  자연의 분노에 거역 치 못 

하 고  하 루 를  더 머므르게 되 었다.

— 143 —



參 홍도 여행기

하 루 를  더 머 므 르 는 새 엔  그 동안의 피 

로 도  풀겸 하여 마을에서 의 간 단 한  산책 

을 하며 마을  사 람들의 생활 # 4 을 엿 

보 기 로  마 음 먹 고  주의 깊게 알 아본 결 

과, 이 곳 은  관광지로서 외진 섬이라서 

그 러 한 지  관 광 지 답 지  않게 주점이 없는 

것이 좀 이상스러워 섬 사 람 에 게  물 어 보  

니 그것이 바 로 「우리 섬마을의 전통이 

며 또 한  마을에서 제정한 마을 헌장의 

일 부 이 기 도  하 다 」는 순 수 함 에 .더  이상 알 

아 볼 면 목 도  없고 하여 마을 어'구로 내 

려 오 다  사 방  석 자 (三 尺 )쯤  되어 보 이 는  

간 판 에 「홍 도 마 을  헌 장 」이 새겨져 있음을 

보 았 다 . 지 금 은  그ᅳ 내 용 ’하나  하 나 는  기' 

억 할  수  없 지 만 기 본적 인 정 신 은 「자 조 」 

「자 주 』1■자립」을 바 탕 으 로 , 근 면 ， 성실 

정 직 으 로  순 수 함  그대로의 삶 을  영위하 

자 는  도민의 생활  이 념 이 었 다 .

부 둣가에 서 시 선 을 모 아  자연 어 장을 

보니 어 찌나 그  물이 맑던지 해저에 크 

고 작 은  고기들의 움직임 이 보 이 는  자연 

의 보 물 이 었 음 을  직 감 할  수 있었다. 그 

밖 에 도  속세 에 물들지 않은 여 러 가지 일 

들 을  발 견 할  수  있 었 다 . •

우리의 출 항 을  위해 서 인 지  파 도가 잔 

잔 해지더니 여객선이 들 어 왔 다 는  전달 

을 받고 재 삼  꾸 렸 던  짐 을  확 인 하 였 다 . 

비 록 몸집 은 조 그 마 한  섬 에 서 많은 것 을

배 우 고  언 젠 가 는  다시 찾 아 오 겠 다 는  기 

약 없는 무언의 약 속 을  하 며 , 땅 거 미 가  

짙 은  시각에 여객선에 올 라  갑판 위 에 . 

자리 를 정 하곤' 모여 든 于 름  사이 로 간혹 

별을 볼  수 있는 캄 캄 한  밤하늘의 호위 

를 받 으 며 .....................

흑 산 도 에  정착하여 일 박 을  한 두1, 다 

도 해 를  지나 육 지 를  떠난지 꼭 이 래만 

에 목 포항에 도착하여 바다 여행의.종지 

부 를  찍 었 다 .

우리 일 행은 열 차 로  돌 아 오 는  길에 비 

록 흥도의 크기 는  지 도상에 나 타 날 둥 말  

둥 하 는  미 소 한  섬 이 지 만, 흥 도 가  지 닌 

자태의 내 용 들 을  선박여행의 피 끈 함 도  

잊은 채 일행 모 두 가  얘 기 를  나 누 면 서 , 

밤새워 두  줄기의 칠로 위 를  흉도의 예 

찬 으 로  수 놓 았 다 .

^■ - ^- 5 . ᅪ 乂 ] • 그 !^ "

한 폭의 그 림 같 은  섬 이 다. 아무리 물질 

문명 이 발 달 한 다  해도 이 곳 만 은  그 자태 

와  도민의 정신이 물질문명의 조류에 변 

형되어 지지 말 았 으 면  하 는  마음. 간절 

하다. ,

X X X

홍 도  여행에서 얻은 섬 자태의 미( 美 ) 

와  도민의 정 신은  급 변 하 는  우리 사회 

의 생 활 기 본 으 로  받 아 들 여 야  겠다.

과 학  문명 의 공 해 와  우리 들 마음의 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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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 홍도 여행기

해는 순 수 함  뿐이 었던 홍도의 자연에 말 

끔 한  청 결 을  이룩하여 자연  어장처럼 의 

맑은 사 회 를  이룩해야 되 겠다. 또 한  주 

점이 없는 섬 마을의 생활  정 신 이 야  말 

로, 조 국  근 대 화 라 는  우리 국민이 이룩 

해 야 만  할 숙명 적 인 과제 를 목전에 두고 

도 대 도시의 야경은 온 통  술 기 분 으 로  

흥 청 거 리 고 , 특히 젊은이들이 갑자기 밀 

려 들 어 오 는  서 구 문 명 을  쉽게 받아들일 

려고 하 는  사 치 와  허 영심에 일 침 을 . 가 

하지 않을 수 없다. 비단 이는  나 자신 

이 현재 국 방  의 무 를  담 당 하 고  있는 처 

지라서 이 러한 감정이 들 었 던  것만은 

아니 다-

나는  비록 자신의 소 견일망정 우리 국 、 

민은 국 가 관 과  국민 자신의 가 치 관 을  가 

지고 겸 손 과  정의.를 배우며 사 치 와  허 영

심 을  버 리 고  근 면 한  국 민 으 로  성 장 하 여 ’ 

야 겠다. 그리하여 후진국의 굴 레 를  탈- 

피 하 려 고  안 간 힘 을  쓰 는  국가의 번영 에'_ 

참 여 해 야 만  되지 않나 생 가 한 다 .

더우기 공 산 권 으 로 부 터  침략의 위 험 을  

받고 있는 현금어ᅵ， 우리 모 두 는  너, 나 

할 것 없이 일 심 동 체 가  되어 온 국 민 들  

의 절대적인 과제인 「자 조 」 「자 주 」 「그卜 

립 J의 공 동  목 표 를  향해 총 매 진 하 여 야  

만 하 겠 다 .

뒤 늦 게 나 마  흥 도  여행을 기 록 으 로  남 _ 

기 면서 홍 도  • 민 (紅 島  • 民 )의 생 활 정 신 

을  우리 모 두 가  호 흡 할  수 있 었으면 하 

는 마 음 이 며 , 지 금 도  함께 여 행했던 친' 

우 들 을  만나면 홍도의 안녕을 잊지 않 

고 있다. ,

◊  우리 민족에 있어서 오 늘의 이 시 기 는  전 진 과  도 약의 시 기 아 며 ， 

통 일 의  자 주  역 량 을  비 축 하 는  성장의 시 기 다 .

◊  분 단 이 야 말 로  세기의 최대 비 극 이 며 , 이 같 은  부 조 리 와  모순이 제 

거 되지 않는 한  진 정 한  평 화 는  보 장 되 지  아니 할  것 이 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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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제의 다 극 화 , 그 리 고  긴 장 완 화 의  움 ■ 

직 임 과  민 족단위의 실리에 따라 다 변하 

는 세 계 조 류 는  정 확 한  오 늘 을  파악하기 

•어렵게 하 고  있 으 며 , 더 군 다 나  새 일 을  

■예즉하기란 더욱 어 려 운  격 변 일 로 를  지 

닫는 것 같다. 정 세 가  이 렇 듯  급변하여 

주변이 어 수 선 할  때 일 수록 더욱 철 저 를 . 

기해야 하 는  것이 안으로의 자 국  안보임 

은 재 언 할  여 지 가  없다- *

더우기 국제 긴 장 완 화 의  흐름에 편승

하여 그■동안 호 시 탐 탐  남침 야 욕 을  노골  

적 으 로  드러 내 온 북괴7卜 남북 적 십 자  회 

담이 나 국제 정 치 무대 에 서 음험 스럽 게 도  

가면적 평 화 공 세 를 세 해  오 는  등 일련의 

사 태 를  직 시 할  때 내적 자 주 국 방 력  강화 

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해 진다.

. 예 나 지 금이 나 군 인 은  국방의 아성 이 

。요 간성 이 며 •민족 방패 의 전부였 었던 것 

같다. 국방이 튼 튼 한  곳에 나 라 는  번영 

하 고  국 민 은  행 복 할  수 있었다. 때문에 

한 나라의 국 민 들 은  나 라 를  지 키 는  군 

인에게 전 폭 적 인  기 대 를  건다.

일찌기 희랍의 철인 플 라 톤 은  인간의 

네 가지 주 요 한  덕 으 로  지 혜 ，용 기 , 절 

제 , 정 의 를  열 거 하였는데 이 상향의 국 

가 는  지 혜 롭게 통 치 하 는  지 배 자 가  있어 

야 하고 외 적 으로부터 국 가 를  보 호 할  수 

있는 기사 곧 군인이 있어 야 하 며 , 피치 

자 들 은  절제 있 는 생 활 을  영 위 하여 야 하 

는데 이 모 든  행위블이 정 의에 입 각한 

것일 때 이 상 국 가 가  이 루 여 진 다  하였 

다-

군 종 코너

囹 군 인 으I

囵 이 해 〇\ 는

图 복

囹 자 제

용 기

심

0
®

복성김목군

군
 인의
 
용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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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 리가 있다. 몇 수 십 세기가 지난 

오늘에 있 어서도 플라톤의 이상 국 가 론  

•은 타당성 있는 주 장 인  것이 다. 、

특히 외세의 전쟁 도발 위 험 을  그 어 

느 때 보 다  피 부 로  절실히 느 끼 고  있는 

초  비상사태 하의 우리 입 장에서 볼 때 

더욱 그 렇 다 . 정의에 입 각한 현 명 한  지 

도자의 .지 혜 로 운  리 더 쉽 이 필 요 하 고  현 

실을 자각한 국 민들의 절제 있는 생 활 도  

필 요 하 다 .

그 렇 지 만  남한 적 화  통 일 이 라 는  망상 

에 사로잡혀 있 는  전쟁 미치광이 인 김 

일성 괴 뢰 도 당 을  & 웃 한  우리 의 현 실 을  

감 안 할  때 국민 자산의 총 화 인  국가의 

존립 은 지 도 자 와  국민 개 개 인의 국 가  유 

지 보존의 노 력 도  중 요 하 지 만  그 .가 장  

일 차 적 인  수단의 한 방 편 으 로  국민의 자 

제로써 이 루 어 진 .국 민 의  군대, 그 군 대  

를 구 성 하 고  있 는  군의 개 개 인의 용기 , 

국 가 를  위 해 몸 과  마 음 을  기 꺼 이 바칠 

수 있는 불 타 는  용기에 기 인한다 하겠 

다-

언젠가 이 런 글 을  읽은 적 이 있다.

불의의 6. 25 사변이 발 발 한  직 후  우 

리 겨레의 영원한 벗 이 요 ,존 경 하 는 사 령  

관 으 로  추앙 받 는  맥아더 원 수 는  한국의 

전 세 를  돌아보기 위 해 포연이 가 득 한  전 

.선을 직접 찾아 나 섰 다 고  한다. 그 가  한 

강  인도교에 다 달 았 을  때엔 이미 다리

는 폭 파 되 고  인 민 군 은  인도교 북쪽까지 

밀 려 와  있었다. 끊 어 진  다 리 를  넘어 갈 

수 없어 강 건너 전 망 을  살 피 던  맥아더 

장군의 눈에 끊어 진 다리 에서 종 을  멘 

채 파 수 를  보 고  있는 한 병사가 눈에 띠 

었다. 이상하게 생 각 한  장군이 그에게 

가까이 가서 이곳에 서 있는 이 유 를  물 

었더나 그것이 자기의 임 무 라 고  하 더 라  

는 것 이 다. 그 는  이 어 서 어 느 때 까지 이 

곳에 서 있을 작정 인 가 고 물 었  더 니 새 로 

운 명  령이 하 달 되 기 까 지 라 고  말 하 더 라 는  

것이었다.

전세 는  불리 하 고  국군의 지 휘 계 통 은  

확립 되지 않은 채 혼 란 한  가 운 데 서 도  새 

로 운  명 령 을 기 다리 며 보 초 를  서 고 있 다 

는  사 실 은  그때 형 편 으 로 는  죽 음 을  기 다 

리 는  것 밖에 되지 못 하 는  일 이 었 을  것 

이다. 이 와  같은 병사의 투 철 한  군 인  정 

신 을  목 격 한  맥아더 장 군 은  이 런 군인의 • 

용 기 가  존 재 하 는  한, 나라의 장 래 는  유 

망 하 다 고  감 격 하 고  즉각적 으 로  미군의 

한 국  전쟁 출 병 을  명하였다.고 하니 한 

나라의 운 명 은  위 대 한  지 도 자 나  역사적 

세 력 에 의 해 좌우되 기 도 하지 만 실 로  보 

잘것 없 는  한 무명 용사에 의한  생 사 를  

초 월 한  용기 에 의해 좌우되 는 경 우 가  더 

많을 것이 라 는  이 야기 이 다 .

그 렇 다 . 그의 투 철 한  군인으로서 의 책 

임 감 과  용기 가 세계 의 영웅 맥아더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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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의 힘 을  자극하여 이 나 라 를  공산침 

략에서 구제,한 것 이 다 .

오 늘 날 과  같이 내 외 적 으 로  술 한  시련 

을  극 복 해 야  하 는  우리 가 우선해 야 할 

일은 용 맹 스 러 운  정 예 강군 육성이 며 강 

군의 기 본 이 _ 되 는  군인의 용기 • 배양이 

중 요 하 고  선행 되 어 져 야  한다.

，역 사를 통 한  술 한  전쟁사에서 조국의 

주권 수 호 와  국민의 생 명 보호 그리 고 문 

화 보 존 을  위 한  죽 음 을  무 릅 쓴  군인의 

책 임 감 과  사명 감 없이 전쟁 에 서 승리 를 

거둔 예가 없었으며 희생 정신에 입각한 

백 전 불 굴  필승의 신념 없이 승 리 를  기대 

할 수  없 었 다. 또 한  이 런 사명 감 과  책 임 

감 그 리 고  필승의 신 념 은  모 든  군인의 

삶 과  죽 음 을  초 월 한  용기 에 바 탕 을  둔 

것이며 '그것에서 가 능 할  수 있었고 찾 

을 수  있 었 다 .

' 과연 그 토 록  값 진  의 미 를  내 포 하 는  용 

기 의 본 질 은  무엇 인 가 ?

들라톤의 정 의 를  빌릴것 같 으 면  용기 

란 도덕 적 당.위 와 그 의무의 신 성 함  때 

문에 아무  것 도  두려워 하지 않고 자기 

를  관철하여 나 가 는  영속적 의지 곧 으) 

지의 덕 이라 하 였 고 ， 어떤 이는 진 리 를  

사 색 하 고  관 망 할  뿐 아 니 라  진리 대 로 살  

고 또 그 진리 를 위하여 죽 는  순교자의 

무리 에 비 유 하 기 도  했으며 가장 높 으 신  

님 의 부르심 을 받 고  자기 의 삶 을  가 장

비싸게 팔 려 는  고 귀 한  행 위 라  풀 이 하 가  

도 했다. 이 를테면 끊임 없이 참 고  견디f 

어 나가며 생을 장조하여 나 가 는 ， 해산. 

하 는  수 고 , 신 의 를  중히 여기며 이 해 관  

계 보 다  의리에 살 려 는  의식적 행 위 가 곧  

용 기 라  풀 이 한  것을 보 았 다 . 아考•든 용 

기란 고 귀 한  것이며 굳센 것이다. 비겁 

반대이 며 인생의 모 든  일 앞에 자신 

만 만 하 고  도전 공격 응전적 이 며 적 극 진_ 

취 능 동  자주의 정 신 과  태도임 에 틀림 이 

없다. .

우리 는 이 런 용기 의 완성된 표 본 을  상 

서 를 통해 찾 을  수 있다.

만인의 죄 를 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

오신 예 수  그 리 스 도 도  인간의 너 울 을  쓰 

고 태 어 난  자이기 때 문 에 , 그•가 자기에 

게 다 가 오 는  희생의 죽 음 을  예 지 하 였 을  

때 것세마네 동산에 서 리 를  박 고  엎드려 

「내 아버지 여 만일 할 만  하시 거든 이 든  

잔 을  내게서 지나가게 하 읍 소 서 」라고 애 

타게 기도하지 않 았 나 ? 、예 수 도  개 인적 

으 로  당 면 하 는  희생에 대해서 우리 범인 ， 

들이 나 마찬가지 로 괴 로 움 을  느꼈 기 때 

문일 것이다.

그 러 나  그 는  다 시 「하지 만 나의 원대 

로 마 읍 시 고  아버 지 의 뜻대 로 하 읍 소 서 」 

라 고  하나님의 섭 리 로  해서 그에게 다가- 

오 는  일을 회피함이 없이 그 것 을  달게 

받 아 들 인  것이다. 대 의 를  위해 소 아 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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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 생 ， 십 자가 상에서 거 룩 한  죽 음 을  감 

수 하 신  용 기 가  그것이 다.

조국의 부 름 을  받고  국 가 를  지 키 기 위 

해 서 , 민족의 역 사 를  지 속I시 키 기 위 해 서 

싸 우 는  싸움에서 우 리 는  예수께서 십자 

가에 달려 죽 으 신  것과 같은 희 생 정 신  

과 그 용기 를 발휘 할 수 있 도록 평소에 

정 신 력 을  길 러 야 겠 다 .

어떻게 보 면 , 개 인 적 으 로  볼 때 전장 

에 나가서 죽 는 다 는  일 은  참 을  수 없이 

억울한 것이 다. 잘난 사람이 면 잘난 사 

람 대 로  살 아 야  할 개 인적 이 유 가  있고, 

못난 사람이 면 못난 사 람  대로 살 아 야  

할 권 리 가  있다.

그럼 에 도 불 구 하 고  국 가 를  위 하여 전 

투에 나 아 가  죽 는 다 는  것은 乂 죽 은  사 

람 으로 볼  때 더 할 수  없이 불 공 평 한  

일이며 있:몰 수 없는 것이다.

그 러 나  한 그루의 나 무 가  성장하기 위 

해 서 는  거기에 매달려 있 는  나무잎 한잎 

한잎의 희생이 있 어 야 만  되는  것 처럼 

국 가 와  민족의 역 사 가  유지 되 기 위 해,서 

는  침 략 자 와  싸워 서 흔 쾌 이 ，죽 을  수  있 

는 용 기 가  있어야 하 는  것 이 다 . 모 든  나 

라의 역 사 는  바 로  이 런 용 감 한  희 생 자 

들에 의해서 생 명 력 을  갖게 되는 것이 

다.

지 나간 우리 의 역 사 를  돌이 켜 볼 때 

숱하게 많은 유명 혹 은  무명 의 용기 인

들이 진 리 와  정 의 와  조국의 자 유 를  하 

해 자기 의 생 명 까 지 도  아낌없이 내어 바 

치고 살아져 감 으 로  생 생 한  용 가 를  수  

놓은  자 랑 스 러 운  역 사가 있다.

일 제 의 억 압 밑에 서 보여 준  수  많은 

애국 선혈들의 고 난 과  역 경 을  극복해 가 

는 투쟁 의 역 사가 그 렇 고  붉 은  *무리 의 

조화에 만 신 창 이 가  된 조 국 을  탈 환하기1 

위 해 고귀 한 청 준을 불태 운 피 끓 는  젊음  

과 적 군  치하에 떨어진 점령지에서 신의 

의 지 와  그의 진 리 가  무 엇 인 가 를  행 동 으  

로  보 여 준  성 스 러 운  순 교자들의 피의 딱 

사 는  한 마디 로 용기 의 불당어 리 들이 았 

다. 그  이 후 에 도  우리 는 두  차례 의 혁 땅 

을 통해 서 부정 과 불의 에 저 항 하 는  용기 

가 어떤 것 인 가 도  체험'하였다. 그 런 가 하  

면 파 아 란  조국의 하늘에서 전 우 를  구 하  

고 자신의 일생，을  희 생 시 킨  스카이 • 디: 

이 버 ,고  이 원 등  상사의 의 로 운  죽 음 과 、 

부 하 가  .잘못 던진 수 류 탄 을  자신"5丨 감싸 

안고 장렬히 산 화 함 으 로  수  많은  부 하  

들의 생 명 을  건진 성 스 러 운  죽엄 강 4  

구  소 령 , 이 두 호국의 별은 순 간 을  초  

월 한  전우애로서 만안의 죄 를  대 속 하 사  

기 위 해 술한  고조■를 자 정 하 시 고  끝내丨  

는  자신의 생명 마저 십자가에 못 박 히 우  

신 거 룩 한  죽음에의 승 리 가  보 여 준  인 

류의 구'세 주  예 수  그리 스도의 용기 를  실 

천하여 진 정 한  용기 의 완 성 에 까 자  이 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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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와  너의 개 인 관 계 에 서 부 터  대 집 단  

인 국제관계 에 아르기까지 그 관계 를  원

생 명 이 요 , 멋의 전 부 라  할 수 있는 용기

배양에 최 선 을 .다 해  나 감 으 로  정 병 강 군

이 육성되어 질 수  있을 것이다.

진 실 로  소금이 탄 맛 을  잃으면 소 용  
*

이 없다고 하 는  바이 블에 서 의 한 귀 절 

과 같이 군인이 용기 를  잃 으 면  맛 을  잃 

은 소 금 과 무 엇 이  다르며 본연의 임 무 

인 조 국  수 호 를  기할  수  없나니 조국의 

유지 、보 존  발 전 은  군인의 신 성 한  의무이 

며 그 것 은  몸 과  마 음 을  기꺼이 바칠 수  

있 는  사 명 감 과  죽 음 을  각 오 하 고  책 임 을  

완 수 하 려 는  불 타 는  용기 어1 기 인 한 다 는  

사 실 을  결 코  언제 어디 서 든지 잊 어 서 는  

안 되 겠 다 .

4- 있 었지 않 았 는 가  !

오 늘 과  같 은  초  비상사태하에서 또 한  

조 국 근 대 화 를  위 한 종력 을  경 주 하 는  이 

시점에서 우리 푸 른  제복의 젊은이들에 

께 절실히 요 구 되 는  것은 이 런 용 기 들  

•이 다.

_환경에서 빚어 진 술한 고 난 과  역 경 을  

극 복 해  나 가 는  용 기 ， 역사 의 지 와  신의 

의지 를 관 철 할  수  았는 유 기 ，부 정 과  불 

의에 저 항 하 는 용 기 ， 인간애의 완 성 인  

성 스러 운 죽음에 의 용 기 ， 이 밖에 도 모 

험 하 고  도전하며 탐 干 하 고  창조해 .나 가  

며 양심에 따 라 「예 1와 『아 니 오 」를 분 명  

히 할 수  있는 용기들이 필 요 하 다 .

누 군 가 는  말 했 다 .

용기없이 인생 의 대업 이 이 루 어 진  일 

도  없고, 또  이루어 질 수 도  없다. 용기 

'없이 사회의 비약이 이 룩 된  일도 없고 

또  이룩될 수 도  없다.

용기 없이 도전 없이 인생의 전 진 , 역 

사의 전환, 국가의 발 전 은  기 대 할 수  없 

다 고  했다. 우 리 는  길 러 야 겠 다 . 지성과 

선한 의지에 바 탕 을  둔 진 정 한  용 기 를 .

우 리 는  자신의 끊임 없는 수 양  그리 고 

대 인관계 에서 가지 는  의리 와 인 화  그리 

고 책 임 을  전가시 키 지 않는 정 직 성 에 서 

진 정 한  용 기 는  싹 틀  수  있 으 며 ， 남자의 

사회인 군대 사 회 에 서 의  참 다 운  용 기 와  

정 의 를  갈고 닦으며 실 천 함 으 로  군인의

< 군 종 코 너>

웅의유목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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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군 종 코 너>

활 하 고  우 호 적 인  것 으 로  만 드 는  요 소  

가 바로 이 해 라 고  할 수  있다. 개 인 으 로  

부터 어면 사 회 이 건  간에 서로의 관계 

에 있어서 이 해와 가 교 를  건설하지 못하 

면 거 기 에 는  단절이 오■고 불 화 가  생 기 고  

고립 이 아니면 적 대 관 계 를  형성하게 된 

다. 이해가 아닌 오해로부터 빚 어 지 는  결 

과 가  바로 이와 같은  현 상 들 이 다 . 그러 

므 로  이 께 라고 하 는  것 은 나와 너 사이 

를 인격적 관 계 호  연 결 하 는  요 소 라 고  할 

수  있다. .

이 인 격 적 관계 를 떠 나서 는 이 해 가 존 

재할 수 없다. 너 를  인 격 으 로  대하지 아 

니 하고  사 물 로  대 할 때 거 기 에는 공 존 공  

영의 관 계 가  성립될 수 없을 뿐 아니 

라 오히 려 약육강식의 힘의 횡 포 가  날뛰 

게 되 고 ，따 라 서 ，너 를 정 복 과  소 유  혹은 

이용의 대 상 브 로  전락시켜 주종의 _관계 

를  이루게 된다. 그 러 나  상 호  인격적 관 

계 를  맺 을  때. 상 대 편 을  나와 대 등 한  입 

장 으 로  보게 되고  피차 공동의 목 표 를  

발견하여 그 목 표  달성을 위한 협동과 

협 조 가  생기게 되 는  것 이 다 . 개인간에 

맺 어 지는  우정 , 이 웃간에 형 성 되 는 선린 

관 계 , 국 가간에 수 립 되 는  외 교 관 계 는  모 

두 상 호  인격적 이해에서 비 롯 되 는 열 매  

들 이 다 . 이해심이 없는 인 간 은  친干가 

없다. 부 부 간 에  이해심이 없으면 사랑 

은 미 움 과  증 오 로  변 한 다 . 사회에 이해

심이 자리잡지 못 하 면  분 열 과  분 쟁 의 ， 

도 가 니 가  된디-. 국가간에 이해심이 발 . 

피되지 못 하면 이 세 계 는  • 전쟁의 무대 

가 될 것이다.

군 대 사 회 도  마 찬 •지 다 . 참 다 운  이해' 

심이 없으면 존 경 받 는  지 휘 관 도  있 을  수  

없고 사 랑 받 는  부 하 도  생길 수  없다. 이 

해의. 줄 을  타고 맺 어 지 는  것이 전우애 

요 ， 이께의 가교  위에서 만 나 는  것이 상 . 

경하애의 상봉 이 다 . 참 다 운  명 령 과  진 

정 한  복 종 은  상 급 자 와  하 급 자 를  인격적 

관 계 로  연 결 하 는  이해에서 이 루 어 지 는  

것이다. 군 대 사 회 가  명 랑 해 지 고  협 조 와  1 

단결의 성숙한 분위 기 를 맛보려 면 피 차 

이 해 하 는  마음이 유 감없이 발휘될 때 

능 한  것 이 다. 우리 군대 사회 에 서 많 은  

불 협 화 음 이  들 려 오 고 ， 아 직 도  민주군대 

로서의 완 전 한  면 모 를  갖추지 못 하 는  것 

은  이해와 거리가 먼 편 견 과  아 집 과  특  

권의식 의 독 주  때문이 라 고 생 각 한 다 . 따 

라서 우리 군 대 가  조 화 와  통일의 사회 

를 이 루고 협 력 과  자율의 민 주 군 대 로  

성 장 하 려 면  먼저 각자의 마음에 이해심 

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. '

그 러 면  이해를 촉 진 하 는  마 음 은  어떤 

것 인 가 를  생각해 보자.

첫 째 , 겸손의 마 음 이 다 .

영어에 있어서 Understanding이 이' 

해 라 는  어휘이다- Understanding 은 ­

-  151 一



Under와 Stand가 합쳐 서 된 복합어 이

■다. 글 자  그 대 로 「… 밑에 선 다 」는 뜻이 

다. 상 대 방  밑에 서는 겸손이 있 어 야  그 

를 이해할 수  있 다 는  교 훈 을  가르쳐 주 

고 있다. 내가  너의 입장이 되어 보 는  

겸손이 있 어 야  상 대 를  이 해 할  수 있는 

'것이지, 내 입 장 만 을  고 집 하 거 나  나만 

-이 제 일 이 라 고 ,■혹 은  내가 하 는  일만이 

가장 중 요 하 다 고  주 장 하 는  교만이 앞설 

.때，우 리 는  종종 상 대 방 을  무시하게 되 

.는  것이 다. 나도 불 완 전 한  존 재 요 ，결점 

，이 있 다 는  것을 인 정 하 는  겸.손이 있어 

' 사: 타 인 와  결 점 과  실 수 를  이 해 할  수 있 

.고 ， 저 사람의 직 책 과  기능도 나의 것만 

.号  중 요 하 다 고  인 정 할  때 서로 돕 고  협 

력할 수  있는  것이다. 자 만 과  자 긍 과 교  

'.만은 상대방에게 불 쾌 감 과  모 욕 감 을  주  

.는 것 이 며 ， 나와  너 사이에‘ 보이지 아니 

하 는  담을 쌓 는  결 과 가  된다. 따라서 소 

통 과  사귐이 없 고 ， 오 해 와  증오의 관계 

-를 만들게 되 는  것이다. 상 급 자 가  하 급  

자의 입장에서' 보는것 또 한  하 급 자 가  상 

급자외 입장이 되어 보 는 것 이  이해의 자 

세이다. 이 점손의 자 세 가  없는 세계에 

서 시 루어 지 는 것은 독재 와 맹 종 뿐이 다 •

둘 째 로 , 개방된 마음이 이 해 를  족진 

-시 킨다.

닫 혀 진  마음이 아 니 라  열 려진 마 음 을  

까•질 때 상 대 방 을  수 용 할  수 있 고 ，상대

< 군 종 코 너〉

방과 대 화 할 '수  있다. 마음이 개방되지 

아 니 하 면  상대방이 내 게 접 근 할  수  없 고 ， 

내가 상대방에게 가까이 갈 수  없다. >단 

절과 고 립 , •독선과 냉전이 바 로  폐 쇄 된  

마음의 결 과 이 다 . 한 걸음 더 나아가서 

폐 쇄 된  마 음 과  그* 체 제 가 가져 오 는  심 각 

한 결 과 는  퇴 보와 낙후의 비 극이.라는 것 

을 역 사 는  가르쳐 주고  있 다 . 벌과 나비 

는 꽃 봉 오 리 가  아 니 라  할 짝  핀 꽃 에 , 열 

려진 꽃에 모 이 는  것 이 다 . 거기에 주 고  

받음이 있고, ‘사 집 과  교통이 있 고 ，공생 

공존이 있 음 을  본다. 마음이 개방되지 

않으면 독 백 은  있 으 나  대 화 는  없다. 대 

화 는 _나 를  알 리 고  상 대 방 을  들 어 보 는  열 

려진 마음에서 생 기 는  것이다. 폐 쇄된 

마 음 은  논 쟁 은  있으나 토 론 은  없다. 칭 

찬 과  격려 그 리 고  건설적인 비 판 은  개방 

된 마음의 건덕 이 지 만 , 불 碡 과  질 투 ，그 

리고 파괴적인 자 세 는  페 쇄 적 인  마음의 

악덕이디-. 개방된 마 음  그것이 대 화 를  

가져 오 고 ， 대 화 는  상호간의 이 해 를 돈 독  

하게 하 는  것이다.

우 리 는  종종 포 옹 하 는  장 면 을  볼 수 

있다. 포 옹 은  이해와 우호의 확 인 이 다 . 

두 팔 율  벌 리 노  껴 안 는  것이 포 옹 이 다 . 

포 옹 은  열려진 상태 에 서 가 능 한  것이 다. 

포 옹 은  분 렬 된  두 존 재 를  하나의 상태 

로 통일시키 며 단 결 시 킨 다 . 거기 에는  간 

격이 없다. 설령 상대 방이 뒷 짐 을  짓 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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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 도  내가 팔을 벌리고 접 근 하 면  그 를  

포 옹 할  수 있게 되 며 , 거기 서 체온이 ■§: 

하 고  뜻이 통하게 되는 것 이 다 . 그러 나 

폐 쇄 된  존재 사 이 에 는  분열이 지속되며 

충돌이 일어나게 되며, 급기야 파멸의 

위 기를 당면하게 되는 것이다. .개 방 된  

마음 그것이 손 을  마 주잡고 사 는  길이 

요, 승리의 길이디-. 이해의 가 교 는  개 

방된 마음을 가진 인 간 들  사이 에 설치되 

는 것이다. 우리 모 두  마음을• 열고 생활 

하 는  군인의 됩시다.

세 째 로  이 해 를  촉 진 시 키 는  것은 공동 

체 의 식 이 다.

인 간 은  태어날 때부터 공동체의 일원 

이 된다. 이 세상에 홀 로  태어나서 홀로 

사 는  자 존 자 는  없다. 나와 너의 관계 속 

•에서 살 도 록  운 명 지 워 진  존 재 가  곧 인간 

이다. 내가 없이 너가 살 수 없고 너가 

없이 내가 생 활 할  수 없는 것이다. 가정 

_에서부터 사회, 국 가 , 세계에 이 르기까 

지 모 두  이런 상 호 관 계 로  성립된 공동 

체의 집 단 이 다 . 나 한사람 한사람이 이 

런 공동체의 일 원 이 라 고  하 는  의식이 분 

명 할  때, 가정은 화 목하게 되 고 , 사회 

는 책 임 사 회 가  되 며, 분 열 된  이 조 국은 

통일의 길로 접근할 것이다. 세 계 는  운 

명을 같 이 하 는  하나의 공동체임 을 모 든  

인 류 가 자 각 할 ‘• 때 전쟁의 비 극은 물러 

가 고  세계평화의 길은 열릴 것이다.

군대 도 마;탄가지 다. 군대 라고  하 는  공 

동 체 도  유 기적인 관계 위에서 운 영 되 고  

생 성 되 며 , 번 영 하 는  것 이 다 . 내가 너에 

게 영 향을  주고, 너 는 나에 게 영 향 을  끼 

치는 관 계 를  이루고 그 관계 속에 얽혀 

서 사 는  존 재 가  인 간 이 다 . 어떤 계급의 

군인도 유기적 관계에 있 는  그 군 대 를  

존립케 하 는  구 성원이며 기 능 자 이 다 . 따 

라서 이 공동체 의 식 은  상 대 방 을  인정 

하고 이해하게 하 는  요 소 가  된다. 확 고  

한 공 동체 의 식 은 피 차 우호적 인 관계 를 

형성하여 그 집 단 을  안 정 과  발전의 상태 

로 이끈다. 장 교 가  일등병의 존 재 가 치 를  

인정하게 되 고 ， 내무 반원이 내 무 반 장  

의 존 재 가 치 를  이해하게 만 드 는  것은 우. 

리는 피차 불가분리의 관계 에서 생 활 하  

고 있 다 는  공동체. 의 식 이 다 . 공동체 의 

식 은 상대 방의 기 능 과  역 할 을  이 해하게 

하 며 , 그를 존경하게 만 들 고 , 그에게 협 

조하게 하 고  양보하게 하 는  것 이 다. 우 

리의 공동체 의식이 강 하 면  강 할 수 록 우  

리 군 대 는  이 해 라 고  하 는  마음의 시멘 

트 로  공고히 결속되 어 막 강 한  힘 을 발휘 

하 는  군 대 가  될 것이다. 군대는 생 사 고  

락을 같이 하 는  공 동 체 이 다 . 이 의식이 

명확할 때 이해의 날 개 를  타고 사 소 한  

시 비 를  넘어서 인 화 와  단결의 창 공 을  날 

아 승리의 목표점에 도 착 할  '것 이다.

겸 손한 마음, 개 방된  마 음 , 그리 고 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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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체 의 식 은  이 해 심 과  직 결 되 어  있다. 

이해심이 없 는  지 휘 관 은  부 하 를  자기의 

몸처럼 _사랑말 수 없 교 ， 이해심이 없는 

부 하 는  자발적 이고 헌신적 인 복 종 을  바 

칠 수 없다. 민 주 군 대 는  이해의 터전 위 

에서 뭉쳐 진 강력 한 군대 이 다.

< 군 종 코 너〉

복

께 )厂 '

종

군목 이 준  학

20세기 인간 사상의 특 징 은  휴 머 니 즘  

운 동 으 로  인한, .인간의 자기발견의 노력 

이 라  하 겠 다 . 그래서 민주주의 사상의 

가치적 핵 심 이 라  할 , 인격형성의 중 요  

한 요 소 르  이 른 바  자 유 , 평 등 , 주권 따 

위의 말이 유행어 처럼 사람의 입에 오 

르내 리고 있 다 .‘ 그 러 나  막상 인간의 행 

복 과  참된 평 화 는  시 대 를 따 라  유행 하 

는  특 수 한  언 어 의 애 용 으 로  이 루어 질 수 

없는 것 이 라 면 ，보 다  고 전 적 인  인격의‘

개 념 도  더욱 깊이 연마도]'지 않으면 안 

된 다 . _

「복 종 」이 라 는 고 전 적 인  도덕의 개념' 

도 •이 런 의 미 에 서 다시 연마되 고 개 발- 

되 어 야  할 인격의 필 수  요건 중의 하나  

이 다. 20세기 는 민주화의 역 사 가  주류 

로 흐 르 는  시 대 였 기 에 . 오랜 전 제 , 제 국- 

주의 의 반 작 용 으 로  지 나치 게 자 유 와  평 . 

등만을• 추 구 해 온  것 같다. 그래서 그 런 _ 

지 진 정 한  자 유 와  평 등 은  저만큼 멀어 I 

지 고  혼 란 과  무 질 서 와  방종의 혼란이 민 

주주의 를 좀 먹 는  것은, 자 유 와  평등은- 

그것 하나의 개 념 추 구 만 으 로  시 현되 는 

독 립 된  도덕 이 아나'고 많은 고전적 도덕 

의 거름 위에서 자 라 고  열매 맺는 것임' 

을 알아야 한다. "

「복 종  j '하면 흔히 우리 는 노예 적 인 세' 

계, 전제적인 세계의 어느 암 울 한  질서 

를 위 해 인간이 굴 욕 적 으 로  지 켜오던 도 

덕 으 로  연 상 한 다 . 노 예 가  주 인 에 게 , 두 

력 자 가  권력자에 게, 눌 린 자 가  지 배자에 

게, 자신의 생 명 을 /!어 가 기  위해 굴욕- 

적 으 로  지 킨 도덕 , 어 디 까지 나 상과 하 

의 종적 인간관계의 도 덕 , 이것이 복종 

의 윤 리 라 고  생 각 한 다 . 그 래 사  이 제 민 

주세계에서 자 유 와  평등이 도덕의 대종 

이 되 는  마당에 복종이 라 는  언 어 는  도덕 

의 세계에서 영원히 사 장되어 버려 야 할  

언 어 라 고  생 각 한 다 . .과연 그 럴 까 ? 정말'

154 —



< 군 종 코 너>

복종이 라 는  습은 비민주적 언 어 이 고 , 자 

유 ， 평 등 ， 따 위 와 는  반대 개 넘에 속 하 는  

낡 은  도덕 세계의 언어일 수 밖에 없을 

까 ?  *

(1)

복종의 정 신은 오늘  날 분.명 필 요 하 며 , 

모 든  도 덕 ，특히 자 유 와  평등이 라 는  민 

주정신의 구 현 도  복종의 정 신 을  그 거름 

으 로  하지 않으면 이룩될 수 없는 문제 

•임 을  먼저 말 해야 하겠다.

스위 스의 신비 가이 며 성 인으로 알려 

지 는  니 ■클:라우스(Niklaus Von 미선이는 

세 계 종 교 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교이 

며 , 오 늘 날  민주주의의 사상적 모 체 가  

.되 는  기독교에 관해

「거 룩 한  그 리 스 도  교계에 있어서 가 

장 훌 륭 한 , 가장  특징 적 인 것 은 무엇입 

니 까 ? 」 하 고  묻 는  한 성 직 자의 물음에 

대답하여 ••

「그 것 은  복종입 니 다. ^라고 한 마 디 로  

대 답 했 다 는  것은 유 명 한  이 야기 다. 과연 

훌 륭 한  말이 라 하 겠 다 . 흔히 기독교의 

특 징 을  사  랑의 정 신 이 니 , 뭐 니 하 지 만  

기 독 교  신 자 에 게  있어서 하나님의 말 告  

에 복 종 하 는  것 이 상의 정 신 은  있을  수 

없으며, 오 늘 날  기 독 교 는  이 신께 대한. 

복 종적 인 신 앙  때문에 '사랑을 실 현 하 고 , 

순 교 자 를  내 며 정 열 적 으 로  신 앙세 계 를

干현해 나 가 고  있 는  것이 아 닐 까  !

그럼 어 째 서 이 같이 복종의 도덕 은 모 

든 도덕 의 근본이 되 며 가장 필 요 한  인 

간정신이 되는  것 인 가 ?

첫째, 우주의 구조 질 서 상  복 종 은  가 

장 기초적인 도덕이며 미덕이 된다. 가 

만히 우 리 가  살 고  있는 이 우주의 삼 라  

만상을 살펴 본 다 면 , 모 든  존재 가 엄 연 

한 차 계 (次 炳 ) 의 질서 속에서 존 재 하 고  

있음을 알 수 있다. 모 든  존 재 는  차 원 과  

위 계 상의 각각 다른 모 습 으 로  존재 하고 

있으며 그 존 재 들 은  자기의 처한 위치 

에 성실히 그 리 고  겸손히 처하고 복 종  

할 때 만이 행 복 을  창 조 할  수 있으며 우 

주 는  질서 를 유 지 한 다 . 모 든  만상이 차 

원과 계층면에서 존재의 가 치 가  차별된 

다는 것은 모든  총교의 교리 가 긍 정 한  

다. 가령 불 교 는 「평등의 원칙 아래서 

말 하 는 차 별 된  현 생 」이 요 , 기 독 교 는 「차 

별의 원칙 아래서 말 하 는  평 등 한  현 생 」 

이 라는 차 이 가  있는 것, 다시 말 하 면  불 

교 는 「세 상의 모 든  생 명 체 는  동물이 나 

사람이 나 간에 모 두 가  영 겁 안에 서 해 

탈 을  향 해 가 는  존재의 가치 면에서 평 등  

하 며 , 다만 업과에 따 라  나 타 난  현생 만 

이 가치면에서 다 르 다 」 하 고 ， 기 독 교 는  

「동 물 과  식 틋 과  사 람 은  본 질 적 으 로  다른 

차원에서 창 조 되 었 음 으 로  동물의 생명 

과 인간의 생 명 은  근 원 적 으 로  동 일 할 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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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고, 다만 동 물 은  동 물  나름의 세계에

서 평 등 하 며 ，인 간은 인간 나름의 세계에

서 평 등 한  존재 이 다. J 라 는  차이 도 결국

우 주  만상의 모 든  존 재 는  현 상 적 인  입장 
. \

에서 오로지 동 일 할  수 만 은  없고. 많은 

차 계 (次 階 ) 속에 위 치 한 다 는  면 에 서 는  

일 치 하 는  것 이 다. 이 것 은  우.주에 명 확 

히 상하관계의 질 서 가  필 요 함 을  말한 

다. 이 상하관계의 질 서 를  위，]: 도덕 

이 곧 복종의 도덕 인 것이 다. 동 물 은  인 

간 에 게 「인 간 은  신에게 4 종 해 야  함 은  

존재상의 복 종 원 리 이 다 . 또 한  인간 사 

회 에 도  인 간 、f 름에 따 라  많은 차 별 과  

종류의 인간이 있으며 바른 복종의 정 신 

4  바 른  인 간 질 서 를  창 조 한 다 , 지식이 

부 족 한  사 람 은  지 식 이 많은 사람에 게 학 

문 적 으 로  복 종 해 야  하 며 ， 인격이 부 족  

한 사 람 은  인격이 훌 륭 한  사 람에게 도 

덕 적 으 로  복종해 야 히；며 , 조직 사 회 ; 특 

히 군대 사회 같은 데 서 는  지휘책임이 

• 적 은  사람이 지 휘 책 임 이 큰 사람에 게 복 

종 해 야  하며 능력이 없는 사 람 은  능력 

이 있는 사람에게. 복 종 할  줄 알아야 한 

다. 어 린아이 는 부모에 게 ， 제 자 는  스승 

에 게 , 아랫 사 람 은  윗 사람에게 서 로 복  

종 할  줄 모 르 는 , 복종의 질서 가 파괴된 

사 회 는  아무런 것도 창조될 수 없음은 

우주의 본 질적인 구 조 가  차 계 (次 階 )의  

원 칙 으 로  이루어 져 있기 때문인 것이

다. 이래서 복 종 은  우주의 구'조 질서상 

가장 아 름 답 고  기 초 적 인  도덕이 된다.

둘 째 , 예절의 근 본 인  겸 손 과  사 랑 과  

신 뢰 감 도  복종이 라 는  행 위 를  통 ^! 그  열 

매가  나타 난 다 . 성서에 보면 이런 이야 

기 가 있다. .

예 수님 의 제 자, 중에 서 가장  잘 알려 진 

베 드 로 는  원 래 게 네 사렛 이 라 는  호수에 서 

고기잡이 를 생 업 으 로  하 는  어 부 였 었 다 . 

立런데 하 루 는  밤새 껏 그 물 을  던지 고 고 

기 를 잡 아  보 려 고  하 였 으 나  번번히 실때 

하 고  새벽이 되 도 록  한 마리의 고 기 도  

잡지 못했다. 실 망 과  낙 담 을  안고 체념 

속에 서 그 물 을  씻고  있는데 한  사람이‘ 

나타 났 다 . 그 리 고 서 는  베드로의 배에 올  

라와서 는 ' .

. 「깊 은 데 로  나아가서 그 물 을  내려 보시 

오 .」하 고  말 하 는  것이 었다.

베 드 로 가  보 자  신뢰 와 존경 이 갈 만한. 

사 람 이 었 다 . 그래*서

「선 생 님 , 우 리 가  밤 새 도 록  애 를 썼 으  

나 아 무  것도 잡지 못했,읍니다. 그 러 나  

선생 님 께 서 말씀하시 니 그 물 을  내 려 보  

겠 읍 니 다 .」

하 고  ■工대로 복 종 했 다 . 그랬 더 니 그 물  

이 찢어질 만큼 고 기 가  걸려 올라오지 . 

않 는 가  丨 , 그  사 람 은  예 수였 던 것 이 다• 

그래 서 • 베 드 로 는  그  이 후 가 장  열성 적 인 

예수의 제 자가 될 수  있었다. 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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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이 야 기 는  하나의 신 기 한  얘기라기 

보 다  그 만 큼  심각한 교훈이 담긴 것이 

다. 예 수 님 은  베 드 로 를  제 자 로  삼기 전 

에 먼저 그의 복 종 심 을  시 험 한  것이 다.

성 서 는  인격의 가장 훌 륭 한  경지로서 

「사랑의 종 (奴 ) 」이 라 는  ' 표 현 을  한 곳이 

있다. 모 든  사람이 서로  사랑의 노 예 가  

되 어 서 로 복 종 하 면  이 세 상 은  천 국 같  

이 된 다 는  것이 다.

참 으 로  자신이 남 보 다  겸 손 한  사람이 

되 기 를  원 하 고  남 보 다  많은 사 랑 을  베풀  

수  있는 인 격 자 가  되 기 를  원 한 다 면  모 름  

지기 을 바 른  복 종 심 을  가 지 고  복 종 할 줄  

아 는 생 활 을 먼 저  이 루어 야 하 는  것아 

다 •

(2)

그 릇 된  복 종 들  :

이렇게 복종의 정 신 은  귀하.고 값있 

는  것이다. 그러나 잘못된 복 종 들 을  불 

행 하 게 도  우리 는 우리 주변에서 너 무 나  

많이 -볼 수 있다. 이 그 릇된 복종들이 

바른 복종의 정 신을 대 신해서 사회에 만 

，한다면 민 주 주 의 는  역 행 하 고 , 복종이 

란 역 겹 고  宁 치 스 러 운  말이 되고 말 것 

이 다. 우 리 가  주 의 해 야  할 그 릇 된  4 종 

들 은  어떤 것 인 가 ?

가. 아첨 :

복종의 모 양 은  있 으나 복종의 정 신 은

없는 거짓된 복종의 형태중에 아험이라- 

는 것이 있다. 인 간 은  책 임 을  지 는  존재 

이 며 항상  자울성 안에서 행 동 해 야  한 

다. 그럼 에도 아 첨 하 는  사 람 은  자신의 , 

책 임 과 자율적 인 의 식 이 없이 항상 상대 

방의 비위 에만 신 경 을  쓴 다 . 인 간 은  감 

정적 동 물 이 다 . 그러기에 때 로 는  이성 

보 다  감정이 앞서 참 으 로  유 익 한  것 보  

다는  우 선  눈앞의 즐 거 움 을  추 구 하 는  장 

우 가  많다.

이 것 을  이용하여 마땅히 존 경 해 야 _할  

대 상 ， 섬겨야 할 대상, 보 필 하 고  받 들 아  

야 할 대 상 ，충 고 하 고  간 해 야  할 대상에 

게 까지 감정 의 즐거 움 을  주기 위 해 서 만 • 

행 동 하 고  이 성을 흐리게 하 는  것은 참된 

복 종 과  존경이 아 니 다 . 얼 마 나  많은 역 

사적 인 비극이 아첨 배의 무리에 의 해 이 

루 어 졌 런 가 !

.아첨 이 좋은, 복종이 아닌 좋 은  이 야__ 

기가 있다. 1

프랑스 왕 루이 14세는 때 때 로  시 를 t 

지어 즐 겼 는 데 , 가끔  자기의 시 를  남에 

게 보여 솔 직 한  비 평 을  구 하 곤  했다. 하  

루 는  사랑의 시 를  한편 지어서 마침 찾 

아온 干 라 몽 ( Gramot, Philibert 1621 

〜  1707) 원수에게 보이면서 7]구1의 시라. 

는  것은 숨 기 고

「干 라 몽  원 수 : 이 시 가  어 떻 소 ? 아주-

유 치 한  시 라고 생 각 되 는 데 … 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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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 자 구 라 몽 은  읽 기 가 무섭 게 왕에 

께 아 첨 하 느 라 고

「폐 하 ， 폐하의 판 단 은  확실히 옳습니 

다. 형편없이 유 치 한  시 입 니 다 • 」라고 

:했다.

그 러 자  루이 14세 는

「고 맙 소 . 솔직히 말해 주 어 서 ....... • 설

은  내 가  지 은  것인데 사 실  잘 안 된 

:것 이 干 료 .」라고 했 다.

干 라 몽 은  너 무 나  민 망 하 고  당황하여 

' 「폐 하 ， 어쩌면 그 렇 게 도  사 람 을  놀리 

십 니 까 ? 한 번 만  더 보여 주 십 시 오 .

지 금 은  너무 급히 읽 어 서 ....... • 」 라고

질:하자 왕 은  말했다.

「아니 괜 찮 소 . 첫 인상이 어 느  때나 

7 卜장 순 수 하 고  좋 은  것 이 니 까 .」

이 같이 아 첨 은  품위.를 낮출 뿐  참된 

-복종은 못 되 는 것 이다- 

나. 지 당 장 관 (至 當 長 官 )

자 유 당  시대에 지 당 장 관 이 라 는  유명 

한  장관이 있 었 다  한 다 . 이 장 관 은  대통 

'령 이 .박 사 가  무 슨  의 견 이 나  분 부 를  내 

.•어 도 항 상  r 각하 지 당 하 온  말씀입 니 다. j 

-하는 말 만  할 줄  알뿐, 조 금 도  다 른  말 

-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지 당 장 관 이 라 는  

별명의 장관이 된 것이다. 얼핏 생 각 하  

면  가 장  복종적 인 장 관  같 기 도  하 다 . 사 

전 에 는  복 종 이 란 「명 령 대 k  擎■는 것，」이 

과  했 으 나  말 이 다 . 그 러 나  과 연  이것이

바 른  복중의 정 신 일 까 ? 대통령이 사 람  

의 장막에 가 리 고 , 나 이 는  많아 판단력 

은 흐려 실 수 하 는  일이 많 은 데 ， 올 바 르  

게 보 필 할  생 작 은  아 니 하 고 ，잘 못 된  것 

도■면히 알면서 지 당 하 다 고  말 만 하 면  다 

되 는  것 일 까 ? 4 침내 4 ’19혁명이 나고 

불 쌍 한  노 애 국 자 는  실 정 (失 政 )의  책임 

을 지지 않을 수  없게 된 그 채 임 은  과  

연 누구에 재 있을  것 인가 !

참 다 운  복종이 란 존 경 과  신 되 와  사 랑  

을 바 치 는  책 임 있 는  윗 사람에 게 자기 

몸 과  마 음 을  드려 따 르 고  순 종 하 는  것이 

다. 의견이 다 른  때 는  중분히 자신의 입 

장 을  설 명 해 보 고  그 런  다 음 에 라 도  자신 

을 과집하지 않되 진 심 으 로  그  명령에 

따 르 는  것이 복 종 이 다 .

어찌 지당장관이 훌 륭 한  복종의 귀 

감이 되 겠 는 가 ?

다. 면 종  복 배 (面 從 腹 背 ).

복 종 하 는  것 같 으 나  잠된 복종이 아닌 

것 중에 면 종  복 배 라 는  무 서 운  행 위 가  

있다. 이 른 바  눈 앞에 서 는 복 종 하 는  것 

처럼 하면서 보이지 않 는  곳 에 서 는 배 신  

하 는  것이다. 성경에 있는 예수의 예화 

에 이 에 .관 한  가르침이 있다.

어느 곳에 아들 둘 을  가 진  아버 지 가 

있 었 는 데 ，하 루 는  시킬 일이 있어. 한 아 

들 을  불러 일 할  것을 명 령했다. 그러 

나 '그  아 들 은  핑 계 를  달고 못  하 겠 다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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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불복하고 나갔다. 그래서 아 버 지 는  또 

다 른  아 들 을  불러 같은 명 령 을  내렸다. 

그 러 자  그 아 들은 순순히 「네 하겠읍니 

따 . 」 하고 나갔다.

그 러 나  처음 아 들 은  막상  돌아가서 뉘 

우 지 고  일 을  했다. 그 러 나  두번째 아 들  

은 대 답만 하 고  돌아가서 는  명 령을 이행 

하지 않았다. 이 두 아들의 경우  뒤에 

서 복 종 한  처음 아들이 눈 앞에서 말로 

만 복 종 하 고  뒤에서 행 동 은  배 신 한  두번 

째 아 들 보 다  훌 륭 하 다 고  예 수 는  가르쳤 

과 . 말 로 만  복 종 하 고  뒤에서 배 신 하 는  

이 거짓된 면종 복배의 복 종 자 가  많은 

사 회 야  말 로  병든 사 회 라  아니 할  수 없 

.다 •

⑶

결 론 하 면 ，복 종 은  민주사회의 질서의 

기초이 며 모 든  도덕 을 구 축 하 는  기 본이 

다. 결 코  권 력 구 조 의  부 산 물 로 만  존 재 하  

-는 낡은  도덕의 유산이 아니다.

참된 민 주 주 의 와  밝은 사 회 를  이 루기 

위 해 서 는 , 모름지기 모 든  인간집단의 구 

성원 한 사 람  한 사람이 참된 복종의 도 

덕 을  알아 실 천 하 는  인 격 을  갖추어 야 하 

겠 다.

자

군종신부 홍 충 수

나 폴 레 옹  3세의 가 장  유 능 한  대 신  중 

의 한 사 람 으 로  께1르시 니 라 는  이 름 을  가 

진 사람이 있 었 읍 니 다 . 매 우  현 명 한  사  

람 이 었 으 나 . 한 가자 큰 결 점 을  가지 고 

있 었읍니 다. 그것 은 그 가  화 가  나면  자  

제 심을 잃 는 다 는  것 입 니 다. 그 는  이 것 

을  고 치 려 고  결 심 을  하 였 읍 니 다 .

그 후  얼마  아니 되 어 ， 한 친 구 가  그 를  

만 나 려 고  관청에 들 렸 읍 니 다 . 이 야 기 가  

차 츰  열을 띠게 되 자  여 느어때처럼 그 는  

대번에 화 를  냈 읍 니 다 . 그 랬 더 니  한 심 

부 름 꾼 이  노 크 도  없이 들 어 와 서 ， 그에 

게 한 통의 편지 를 주 고  나갔읍니 다. 께 

르 시 니 는  난폭하게 봉 투 를  찢 고  편 지 를  

펴 보 고 는  한 자 도  읽 는 기 색 이 없 이 , 그  

것을 책상 위에 걸쳐 놓 았 읍 니 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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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러 나  그 때부터 그 는  완전히 냉정 

해 져 서 ，_자제 심.을 회 복하였읍니 다. 별 안 

간 얌 전 해 진  것을 안 친 구 는  .그  편지 

에 무엇 이 쓰여져 있 는 가 를  알고 싶 었 읍  

니다. 놀 랍 게 도  편 지 에 는  아 두  것도 쓰 

석져 있지 않 았 읍 니 다 _ 그 는  더욱더 호 

기심이 생 겨 서 ， 회견이 끝 난 후  아까 그 

심 부 름  꾼 을  불러서 이렇게 물어 보 았 읍  

니다.

r자 네 는  에 르 시 니 씨 에 게  아까 편 지 를  

주었는데 거기엔 아무 것도 쓰여져 있지 

않더군. 이건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 

가 ? )  .

비 서 가  설명해 말 하 기 를  

「만일 아 무 에 게 도  말 씀 을  하지 않 으신 

다 면 ，그r 까 닭 을  말씀해 드 리 겠 읍 니 다 . 

께르시 니 씨 는  아 주  화 를  잘 내 는 분 이 십  

니다. 자 신 도  그 것 을  알■고 계셔서 큰 소 

리 로 떠 들기 시작하여 화 를  냈 다 는  것을 

내 가  알아차리게 되 거 든 , 백 지 를  넣은 

봉 투 를  보내 라고 분 부 하 셨 읍 니  다. 이 편 

지 가 자기 분 노 를  반 성 해 야  한 다 는  것 

을  그 분에 게 상기 시 켜 주며 이로써 자제 

심 을  다시 찾 으 시 는  것 입 니 다 . 아까 그 

분이 흥 분 하 셨 다 는  것을 알 았 으 므 로  그 

분 부 를  실 행 했 던  것 입 니 다 .」

높 으 신 ’ 분이 자제하기 위 해서 행 한  방 

법 으 로 는  참 으 로  그 럴 듯 한  방법 이 아니

성경 干절이 들어 있 었 다 면  이 방법은._ 

얼 마나 큰  효 과 를  더 했는지 모 롭 니 다 . 

예 수님께서 당 신 을  배 반 하 려 는 _ 사 나 61 

의 발 을  씻어 주 셨 다 는  구 절 이 라 든 지  이 

배 반 자 가  예수님의 뺨에 입 맞 춤 을 _ 했 을  

때 예수님 께 서 는  얼 마 나  당신 마 음 을  억 

제 하 셨 던 가  이런 성경 구 절 을  써서 넣었 

더라면 백 지 보 다  얼 마 나  더 큰  뜻 을  주. 

고 도 움 도  되 었 겠 읍니 까 ? 자제 심 이 없 

는 사 람 이 라 면  이 성경 干 절 을  읽어 보. 

십 '시 ^* .

반 역 자 는  그 들 에 게  미리 암 호 를  주면' 

서 r내 가  입을 맞 추 는  사람이 바로 그이 

니 그 이 를  잡 으 시 오 」하고  말해 두 었 던  

것 입 니 다 . 유 다 가  곧 예수께 나 아 와 「선. 

생 님 ， 안녕 하십 니 까 ? 」 하고  말하면 사 

입 맞 추 었 읍 니 다 . 예 수 께 서 「친 구 여 ，' 네 

가 무엇하려 여 기 왔 느 냐  ? 」하 고  말씀하 

시 자 사 람 들 이  몰 려 와  예수께 손 을  대 에' 

붙 잡았읍니 다. r 마태 오  복 음  26 절 48절 

부터 50절 까 지 )

예수님 은 배 반자인 사 도 를 「친 구 야  ! J 

하교  불 렀 읍 니 다 . 이 얼 마나 강한  자제 

심 을 가지 셨 읍 니 까  ! 감정 의 고 삐 틀 을  

얼마나 단단히 쥐 고  계 셨 읍 니 까 ! 입 맞 、 

층 이 라 는  신 성 한 애 정 의 상징 을 비 천한 

배반자의 한계까지 끌 어 내 린  이 은 혜 를  

잊어버 린 불 한 당 에 게  1■친干여 丨 J 하 고

겠 읍 니 까 . 봉투속에 백지가 아 니 斗  f  r '부 르 시 는  것 입 니 다 . 이처럼 비 겁 한  기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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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 '없읍니 다. 더 구나 예수님 은 이 배반 

자 를 「친구여 j하고 부르시 고 또 그렇 게 

생 각 하 고  계신 것 입 니 다 .

예수님 께서 선 택 하 신  12사도들의 발을 

씻 기 는  광 경 을  읽어 보 십 시 오 . 이 사 도  

들 은  예 수 님 을  보 아 도  모른척 하거 나 무 

서워서 달아 나 거나 그  중 에 도  그  하나 

는 몰래 적에게 가서 예 수 님 을  적에게 

팔기 위해 발 돋 움 을  해가며 그  얼굴에 

'입 맞 춤 을  한 사 람인 것 입니다. 그 러 한  

사람들의 발 을  씻 기 시 는  예수님의 자제 • 

심 이 란  이 얼마나 큰  것 입 니 까 ?

예수님의 자 제 심 은  그것 이 분 노 를  억 

제 하 시 는  것 이든 무 한 한  힘 을  피두르기 

를 삼 가 는  것 이든 달리 비길데 없는  모 

범인 것 입 니 다 . 예수님께서 감 정 을  억 제 

하셨기 때문에 우리 들 도  그 렇게 하 는  것 

입 니 다. 우리 를 감복시 키 시 는  또 한 사 

람은 아씨지의 프 란 체 스 교  성인입 니 다. 

집 집 마 다  돌 아다니시며 얼마 안 되 는  빵 

조 각 을  구 걸 하 던  이 야기 를 읽 어 보십시 

오. 주의 잔 치 라 고  자 처 하 신  이 빵 조 각  

을  잡 수 셨 을  때, 상당히 맛이 없는  것도 

있 었 을  것 입 니다. 그렇지 만 이분에거j  SX 

어 서 는  향 긋 한  어떤 포 도 주 보 다  맛이 있 

었으며 한 조각의 빵 은  천하의 진 미 보  

다 좋 은  맛을 가지 고 있 었던 것 입 니 다. 

그 렇 지 만  자 신 을  이 얼 마 나  잘 억제하 

셨 읍 니 까  ! 주 님 과  같이 가난하기 위하

여 맛 을 .잘  아 는  살 찐  그 입에 얼마나 

심 한 억 제 를 하지 않으면 안되 었겠 읍니 

까 ! '

교회에 열중하여 머 리 가  든 사 람 이 라  

고  사람들이 프 란 체 스 교  성 인을 깔 보 고  

놀 렸 을  때, 집 안의 망신이 라고 당 신아 

^버 님 께서 마 구  욕 을  하 셨 을  때 , 문둥병 

환 자 를  안 고  그 상 처 를  씻어 주시 거 나 

사람들이 귀 를  기울이지 않거 나, 또 들 

어 도  마 음 을  움직 이지 않거 나 했 을 때 ，

-프 란 체 스 꼬  성인이 타고난 불붙기 쉬운 

이 태 리 사 람 의  피는  속에서 부 글 부 글  끓 

어 을 랐 을  것 입 니 다. 그러 나 스 승 으 로  섬 

기신 예 수 님 과  마찬가지 로 당신의 감정 

音  국 찰 으 셨 던  것 입 니 다 .

예 수님 의 뒤 를 따르려 면 감정 의 억 제 

는  절 대 로  필 요 한  것입니다. 세상 사 람  

들 과  사이 좋게 사귀 어 가 려 는  사람에 

게 있 어 서 도  이 것 은  없 어 서 는  아니 됩 

니다. 언 제 나  '랜들에서 손 을  메 고  운전 

하 는  사 람 , 감정 과  정 서 가 흐 르 는  대 로 

사 는  인 간 , 자기 생 각 이 나  말이 나 행위 

를 제어하지 .못하는 인 간 은  어 디 를 .가 도  

환 영 을  못  받 을  것 입 녀 다 . 자기 분야에 

서 아무리 기술이 좋 다 고  하 지 만  이내 

흥 분 하 는  인격의 타 입 으 로 는  소용이 없 

는 것 입 니 다 . 울 거 나  떠 들 거 나  하여 법 

석 을  떠 는  사 람 을  우 리 들 은  경 멸합나 

다. 감 정 , 육 체 , 정신적 여 력 을  언 제 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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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겨 두 고  힘을  억 제하고 있는 사 람 音  우 

리는 칭 찬 합 니 다 . 한 마 디 로  말해서 우 

리 는 예 수님 처 럼 자제 심 을 가진 사람에 

게 크게 마음이 끌 리 는  것입니다. 왜냐 

하면 이와 같은 힘 을  얻 으 려 면 .얼 마 만 한  

댓 가 가  필 요 한 가 를  우 리 는  알고 있기 때 

문 입 니 다 . 우 리 는  어째서 당 신 은  밤이 

되면 피•로했다든가 괴 롭 다 든 가  하여 군 

소 리 를 합 니 까 하 고 물 었 을  때 다 음 과  

같아  대 답 한  노인의 설명에 공 명 할  수가 

있 읍 니 다 . r 나 는  날 마 다  일이. 너,무 많아 

서 난 처 합 니 다 . 두  마리의 새 를  길들어 

야 '하며, 두  마리 의 토끼 가 달아나지 못 

하게 지켜 야 하 며 ， 매 두  마 리 를  훈련 

시 켜 야 하 며 , 뱀 한 마리 를 지 키 고, 사 

자 한 마 리 를  붙 잡 아  매 두 고 ， 병 자 한 

사람'을 간 호 해 야  하 니 까  말입 니 다 .」 

『농 담 이 시 겠 지 요 . 어면 사람이 그렇 

게 많 은  일을 한 꺼번에 하 겠 읍 니 까 ? 』 

『아니 농담이 아 니 오 . 진 심 으 로  참 말 

을 하고 있는  것 이 오 .』 한. 숨 을  쉬며 노  

인은  말을 계속합니 다.

「새 매 (鳥 隼 )  두  마 리 는  내 가 주의 깊게 

지 켜 야  하 는  두 눈 을  말 하 는  것이고, 토  

끼 두 마 리 는  죄의 길로  들어서지 않게

조 심 해 야  할 내 발 을 ，매 (鷹 ) 두  마리 는 

자기 와  가 족에게 생 활 비 를  벌기 위 해 

서 일에 익 숙 해 야  할 이 손 을 , 뱀은 나 

른 말을 하 거 나  적당치 않을 때 지절 

이지 못 하 도 록  입 마 개 를  해두어 야 할 내 

헛 바 닥 이 오 , 사 자 는  내가  언 제 나  싸 우  

고 있 어야 할 내 마음이、며 , 병 자 란  늘 

주의해서 소중히 해두어 야 할 내 온 몸 

이오. 그래서 매일 이 만 한  일을  하니 

까 나 는  지 쳐 버 리 고 만 다 오 .」

자기 억 제 는  불 침 번 을  필 요 로  하는  

힘 겨 운  일 입 니 다 . 동 물 을  훈 련 하 듯  힘 

드 는  일인 것입니다. 그 것 은  단순히 

소 극 척 인  것이 아 닙 니 다 . 자 제 는  본 래 . 

자 기 지 도 (自 己 指 導 )이 며  강 (江 )의  흐 름  

을  막 는  것 이 아니 라  올 바 른  물 길 로  물 

을 인 도 하 는  것 입 니 다. 즉 ，정 력 이 나 강  

정 을  분 노 나  격정에 낭비하지 말고, 유  

용 한  물 길 로  흘러 들어가게 하 는  것 이 

어 야 .합 니 다 . 쓸 데 없 아  할 일 없이 스 스  . 

로  쇠 사 슬 로  매 두 는  것보다 차라리 당신 

에게 있는  힘 을  이용하여 일하게 하 는  

것이 상 책 인  것 입 니 다 . 그래서 주 님 과  

프 란 체 스 꼬  성인께서 하신  것 처 럼 , 모 든  

힘을  바르게 인도하시기 바 랍 니 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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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 급 처 치 법

◊ … 응급 처치란 결코 병원치료를 대신하는 것 이 …◊  

◊ …아니라 일반대중들이 의사의 손길이 닿을 때까지…◊  

◊ …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병 증세가 더 악화되지 않 …◊  

◊ …도록 취하는 임시조치라는 사 실 이 다 .......................◊

<  항공의학 연구원 제 공 〉

응 급 환 자 가  발생 하였을시 군의관이 오 

기까지 응 급 처 치 를  하여 귀 중 한  생 명 을  

구 하 고 , 병 증 세 가  더 악화되지 않도록 

임 시 조 치 법 을 습 득 하 여  둠 은  장병들에 

게 극히 필요한 지 식 이 므 로 , 흔히 있을 

수  있'는 경 우 를  택하여 몇 가지 방법 을 

기술하니, 기 민하고 침착하게 만일의 경 

우에 대 처하기 를 바란다.

<1> 응급처치 이전에 주의 

할 사항 .

응 급 환 자 가  발 생 하 면  군의관에게 신 

속 한  연락을 취 하는 반면 환자의 용 태 를  

살펴 기 민하고 침 착 한  태 도 로  환 자 를  

소생 시 키는 처 치를 행 해 야 하 는 데 , ，이 에 

는 첫째, 환자의 호昏이 및 었 을  때는  지 

체하지 말고 환자  입에 자기 입을 밀착 

시 키 고  숨 을  불 어 넣 는  한편 입， 목 ， 기 

도 등에 이 물 (異 物 )이  차 있 는 가 를  확인

해야 한다. 둘 째 로  출혈이 심할  경우에 

는 상 처  의 부 위 를  압 박 하 거 나 ， 심장의 

높 이 보 다 도  위로 올 린 다 . 세 째 , 인 체 가  

화 상 ， 중 독 ， 심한  상처 등 을  입 었 을  때 

동 반 하 는 「쇼크」를 방지하기 위해 환 자  

를 가장 편한 자 세 를  취 하 도 록  한다- 

네 깨 ， 특 별 한  경 우 를  제 외 하 고 는  군 의 관  

이 을 때 까지 함 부 로  이 동시 키 지 f  아야 

할 것 등 4가지 의 기 본 조건이 있다. .

〈2> 인공호흡법 '

사고  환 자 가 (숨 구 멍 이  막 혔 을  때, 물에 

빠 졌 을  때, 가 스 중 독 , 감 전  등 ) 발생 했 

을 때 숨 을  쉬 지 못 하 는  환자의 생 명 은 

그 야 말 로  분 초 를  다투게 된 다 . 이 때 는  

인 공 호 흡  처 치 를  하게 되는데 인 공 호 흡  

법 에는 접 干식 인공호홉법 ( Mouth-to- 

mouth resuciation) 과 등  누르기 인공 

호흡법 의 두 가 지 가  있 는 데 ， 가 장  효 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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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이며 손 쉬 운  방 법 은  접구식 인 공 호 흡  

법 이다. 그 러 나  생 각 하 기 에  따 라 서 는  다 

소 어 색 한  것은 사 실  이 나 위 급 한  상 황 하  

에 서 귀 한 생 명 을 구하기 위 한 필 요 한  방 

법 인 바에야 하등의 문제 가 될 수  없다.

•  접구식 인공호흡법

머 리 를  뒤로 제 치 고  턱이 위 로  향하  

게 하 고 턱  을 잡 아 당 겨  서 숨구멍 이 잘 

열 리도록 한• 다음 자 신 의  입을 크게 벌

머 리 를  뒤 로  제 치 고 

턱이 위 로 향 하 게 한 다

〈그림 2 〉

턱 을  잡 아  당 겨 서  숨 구 멍 이  

잘 열 리 도 록 한 다 . .

려 서 환자의 입 에 꽉대 고 손 으 로  환자의

〈그림 3 〉

당신의 입 윤  크게 벌 려 서  

환 자에 입에 곽 대 고  

손 으 로  환자의 고 를  꽉 

막 는 다

입 을  메 고  환 자 의  폐 로 부 터  . 

바 람 이  나 오 는 가  화 인 한 다 -

를 확 인 한 다 (그 림  1〜  5). 이때에 주의 

할 점은 1분간에 약 12회 정도의 입 김 을  

불 어 넣 을  때 가츰이 팽 창 하 였 다 가  공기

코 를  막 아 (이  때 입 을 막고 코 를  사 용 할  7ᅵ• .빠져 나 오 는  현상이 없더 라 도  환 자 를

_수도 있으며, 코 는  자신의 뺨 으 로  막 아  옆 으 로  누인 다음 3 〜 4회 가량 등 을  힘

도 좋 다 ) 숨 을  불 어 넣 은  후 . 입을 떼고 있게 두들겨 입 안이나 목 안에 이 물 (異

환자의 폐로부터 바람이 빠 져 나 오 는 가  物)이 빠 져 나 오 지  않 았 나 를  확 인 한 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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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시 인 공 호 흡 을  계 속 한 다 .

•  등 누르기 인공호흡법

이 방 법 은  접구식 호 흡 법 과  같이 좋은 

효 과 는  없으나 형편에 따 라  다 른  방법 

을 사 용 할  수 도  있다.

환 자 를  엎드리게 하여 머 리 를  한 쪽 으  

로 돌려 팔 꿈 치 로  얼 굴 을  전 다음  환자 

의 머 리 맡에 무 릎 을  꿇고 두 손을  환자의 

양쪽 겨 드 랑 이 를  연 결 하 는  선상의 등에 

얹어, 두 팔 이  수직이 될 때까지 상 반 신 . 

을 전 방 으 로  굽히며 환자위 등 을  압박 

한다. 그  다 ■!■에 직 각 으 로  환자의 양쪽 

상 박 부 (팔 )를  글어올 리 면 서  동시에 전 

방 으 로  갑 아 당 긴 다 . .

이 호 흡 법 도  1분간에 약 12회의 속 도  

로 계속 반 복 하 는 데  항 상  입, 목 안에 막 

힌데 가 없 는 지 를  확인하여 , 끈기 있 게 거 

듭한다.

<3> 지 탈 법

먼저 손 상  부 위 를  명확히 보기 위하 

여 옷가지 를 충분히 벗 기고 지 혈에 I가장 

빠 르 고  안전한 방법 인 손 으 로  집접 상처 

의 윗부분에 압 력 을  가 해 주 고  압박붕대 

를  적용하여 손 상 부 위 를  높 혀 주 면  출혈 

은 대개 및는다.

그 러 나  출 혈 부 위 를  보호하기 위하여 

는 소 독 가 제 , 압박붕대 등  깨 끗 한  천으 

로 감 싸 주 어 야  하 나  소 독 된  천이 없을

때 에 는  출혈이 감 염 보 다  더 위 험 하 다 는 ’ 

사 실 을  명 심 하 고  아무런 천 이 나  맨손이 

라 도  사용하여 출 혈 을  멈 추게 해 야 한 다 . 

이때 확 실 한  큰 오염물이 없는 한 상쳐 

를  닦 아 내 려 고  해 서 는  안 된다. 상 처 는  

巧개의 경우 출혈 '그  자 체 가  씻어주게 I 

되어 있 는  것이과.

꼭 필 요 한  때에 한 해 서 는  자 신 의  손을- 

먼저 깨끗이 씻 고 , 깨 끗 한  물에 비 누 거 ‘ 

품 을  일으?] 상처 주 위 를  외 부 도  닦아 

내 는데 이 때 환 자 는  눕혀두어 야 한다.

한편 의사의 지 시를 받지 않 고 는  절대 

로 연고 등의 약 물 을  상처 에 바르자 말 

아야 한다.

•  인체의 압박부위

출혈이 심 할  때에 손 이 나  압박붕대룰- 

적 용 하 여 도  출혈이 및지 않으면 손 으 로  

직 접 뼈 위로  지 나 가 는  혈 관  부 위 를  압박 

해 주 어 야  한다. 이 부 위 를  누르면 혈 관 .

이 막히게 된다.

만일 상처 위에 압 박 을  가 해 도  피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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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멎지 않 거 나  다시 출혈이 ^갈어나면 다음 

의 부 위 를  손 이 나  손 가 락 으 로  압박하여 

본다. 、

①  눈 위 머리 부위의 출 혈 시 에 는  귀 

의 앞 부위 의 점을  압 박 한 다 •

②  턱에서부터 눈 사이의 줄 벌 시 에 는  

그 림 과  같은 부 위에 턱 뼈 가  닿도록' 가 

•맙 한 다 (그 림  6).

⑤  목, 입 및 목구멍의 출'철시에는 엄 

지 손 가 락 을  목 뒤에 두 고  숨 통  옆 을  누 

.르는데 이때 여러 손 가 락 을  엄 지 손 가 락  

쪽 으 로  누 르 는  기 불 으 로  압 박 한 다 .

④  겨 드랑 밑， 어깨 및 팔 상부의 출 

혈 시 세 는  환자의 鲁 쭉 한  쇄골의 후 면 을  

-누른다으 이 때 + 상부의 첫 갈 비 뼈 가  있는 

부 면 을  압박하면 된다.

⑤ 손 과  팔의 하 부  출 혈 시 에 는  팔꿈치 

.와  겨드랑이 중 간  지점의 뼈를 엄 지손 

가 락 은 '안  쪽 으 로 , 나머 지 손 가 락 은  밖

〇  응급 처치법 o

〈그림 7>

으 로  두 고  눌 러 야  한 다 . -

또 한 손 바 닥 이  나 손에서의 출혈시에 

는  받침대 에 소 독 가 제 를  감아서 그림 7 

과  같이 손 가 락 으 로  단단히 잡 은  후

붕 대 를  적 절히 감 아 준 다 .

⑥  발 ， 다리 및 허벅지의 출 혈 시 에 는  

허 벅 다리 안쪽 중간지 점 을 뼈 를  향하여 

압 박 한 다 .

무 릎  하부의 출혈시 에는  막대 기를  오 

금에 끼고 무릎 하 부 를  단단히 조 인 다 ._

睿 지혈내(T K ) 사용법

지 혈대I는  위 험한 도干이 다. 지 혈 대 란  

인체의 부분적 인 절 단을 전 제 로  했을  때 

만 소 용 되 는  즉 생 명 을  건지기 위해 인 

체의 일부를# 희 생 한 다 는  각 오 하 에 서 만  

적 용 할  수  있 다. 이 것 을 적 용하면 그 

이하의 인 체 에 는  혈액이 통하지 않 아  시 

간이 경 과하면 신체조직이 부 패 하 게  되 

어 그  부 위 는  죽 어 버 린 다 . •

지 혈 대 는 되 도 록  온 전 한  뼈가 있고 

상처 에 서 가 까 운  지 점 에 적 용 하 는  것 이 

좋다.

지 혈 대 로  사 용 할  수  있는 물 건 들 은  2 

인 치 外 량의 띠같은 것 오로 상처 를 두번 

감고 또 잡아  멜 여유가 있 는  것이면 좋 

고 비 상시 에 는 릴 트 , 스 타 킹 , 손 수 건  등 

도 사 용 할  ■ 있다. 그런데 지 혈 대 는 .잘  

고정 되 면 .절대로 4 시 늦추지 말 아 야  하 

며 ， 적 용시 간 을  잘  표시 해 두어 야 한 다 .

<4> 골절 처 치 법

인 체 는  과 격 한  충 격 을  받으면 뼈 가  부  

러 지 는 수 가  있 는데 이 는 상처 를  입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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않은 근육 내부에서만 생기는 단순골절 

과 피부， 상처 외곽으로 빠져나온 상태 

인 복잡골절로 나눌 수 .있다•

그런데 골절은 다친 부위를 움직일 수 

없을 때와 인체 부위의 모양이 변했을 

때, 그리고 움직이면 아풀 때, 건드려도 

잠촉이 없을 때 또는 피부가 부어오르고 

퍼런 빛이 나는 것 등도 판별할 수 있다•

환자가 발생했을 때에 주의할 점은 함 

부로 움직이거나 자세가 좋지 못하면 대 

단히 해롭다. 그러므로 환자를 다른 곳 

(안전한 곳)으로 대피시킬 필요가 있을 

때 는 다리 나 겨 드랑이 를 잡고 똑바로 끌 

어 야 한다.

만약 목을 다쳤을 때는 벼개를 베어 

주면 안 된다. 움직이지 않도록 머리를 

고정하여 준다. 그리고 환자를 운반할 

필요가 있을 때에는 뼈를 고'정시키려고 

하지 말고, 운반하기 전에 반드시 부목 

으로 높상 부위 를 교정 시 켜 야 한다. 이 

때는 눕혀둔 채 부목을 적용해야 한다- 

또 한 뼈  가 피부 외부로 튀어 나왔으면 

깨끗하게 그것을 싸주어 야 한다.

부목을 대는 목적은 골절 부위를 부축 

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，뼈 가 서로 

부딪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는데, 판대 

기, 지광이, 총대, 우산, 단단히’ 만 종 

이，방석 등의 단단한 것이면 무엇이든 

부 목 으 로 사 용 할 수 있 으 며 , 길이 가 골

절 상하부를 고정 시키는데 충분해야 하 

고 단단한 것이 면(판대 기 등 ) 천을 감 

아주면 더욱 좋다.

<5> 화상 처치법

® 경 화 증

경화상의 증상은 피부가 빨갛거나 상 

처와 수포가 없으며 화상 부위가 작은 

것을 말한다. '

이 때에는 즉시 깨끗한 찬물이나 흐르 

는 물에 수분 동안 담가둔다. 그리고 난 

다음 연한 비누거품으로 깨끗하게 한다.

한편 증조를 물에 타서 바르는데 가능 

하면 와세 린 가제로 싸주는 것이 좋으 

나 기 타 경화상에 바르는 연고들을 사용 

할 수도 있다. 다음은 소독된, 붕대로 감 

싸 주어 외부의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 

해주면 화상의 통증을 완화하는데 효과 

가 상당히 크다.

•  중 화 상

환자를 담요나 시트에 조심스럽 게 싸 

서 즉시 병 원으로 옮겨 야 하나 즉시 후 

송할 수 없을 때는 팔, 다리 등의 화상 

부위를 따뜻한 물(뜨겁지 않은)에 담근 

다. 口i 일 몸 전체에 번져있으면’ 옷을 

입 은채 따뜻한 목욕탕에 환자를 담근다. 

물이 계속 흐르면 더욱 좋다. 이 때 이 

물에 중소를 조금 타주면 더욱 좋다-

그러나 화상 부위를 물에 담글 수 없거

〇  응급 처치법 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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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환자를 탕에서 끌어내 야 할 때는 금 

방 다리 미 질한 시 트 위 에 눕히 고 여 러 겹 

포겐 깨끗한 가제로 덮어준 후 또 깨공 

한 시트로 싸고 담요로 덮어 따뜻하게 

해주고 의사를 기 다려 야 한다.

이 때 于의할 점 몇 가지는 수포를 절.대 

터뜨리지 말고， 소독액을 절대 바르지 

말며 , 干리스, 연고，'빠 다 ，소독되지 않 

은 가제 솜， 된장, 진흙 기타 의사가 

떼내기 힘든 물건들을 절대 바르지 말 

며， 옷을 벗길 때는 될 수 있는 한 가 

위보, 잘라내며, 살에 붙은 옷은 절대로 

잡아 당겨서는 안 된다.

•  화학적 화상

화학적 _ 화상이 란 피 부에 강한 산이 나 

알카리 및 방부제 등의 액체가 닿아 화 

상을 입 었을 때를 말하는데 이 때에는 옷 

을 벗 기 고，화상 부위 를 깨 끗한 물에 담 

가둔다. 가능하면 샤워를 세게 틀어놓고 

그 밑에서 옷을 벗기■고'계속 씻으면‘ 더 

욱 좋다.

만일 화상을 입은지 한참 지나서 그 

용액이 피부에서 말랐다'면 가렵거나 딴 

증세가 없더라도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

한다.

<6> 온 열로 인한 병 와 처 치 .

m 열사병 및 일사병

■ 대단히 위급한 병 이므로 즉시 환자를

0  흥습 처치법 0

서늘하게 해 준 다 ..이 러 한  병은 가끔 생 

명을 앗아가기도 한다.

증세는 몸이 .매우 뜨거우나 피부는 건 

조하고 땀을 흘리지 않으며 체온이 40° 

〜 43° C  까지 을라가는 수가 있다. 또한 

허탈， 어지 러音증이 오며 숨이 차고 干 

역 질이 나며 의식불명이 되어 때로는정 

신착란이 온다. 이러한 제반 증세가 갑 

작스럽 게 나타나는 수도 있다. 이 때에 

는 환자를 즉시 서 늘하게 해 주어 야 하 

는데 얼음주머니를 이용하여 전신을 차 

게 해주고，그늘진 곳이 없으면 환자에 

게 찬물을 끼얹어 준다.

또한 가능하면 옷을 벗기고 乂ᅵ트에 환 

자를 싸서 ‘ 시 트를 적 셔 주는 한편 부채, 

선풍기를 이용하여 머리도 차갑게 해 

준다.

이와 동시에 시트 위도 환자의 수족을 

심장쪽을 향하여 과사지를 계속하며 체 

온을 10분마다 재 어 체 온이-38°C 〜 39O C  . 

이하로 떨어 질 때까지 게속 몸을 식혀주 

어 야 하나, 만일 체온이 다시 오르면 재 

빨리 또 식 혀주고는 되도록 빨리 의사 

에게 보여 야 한다.

®  고열로 오는 피로 

환자의 피부가 창백해지고 차고 끈적 

끈적하며 수분이 있고，땀이 많이 흐르 . 

는데 체온은 대체로 정상이 나 때로는 약 

간의 변화가 있다. 또 구역 질이 나며 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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〇  응급 처치법 〇

■_••변 량이 적 아지 고 어지 럽고 졸 도 하 는  수 

도 있다-

이 때 에 는  환 자 를 통 풍 이  잘 되는 곳 으  

로 옮겨 옷:을 늦추어 눕 히 고 , 염분이 조 

금  있는 물 (약  400CC의 물에 소 금  1 티 

스 푼 )을  조금씩 마시게 하 거 나  커 피，홍 

차 등의 자극제 를 조금씩 주어 안정시 

킨 다 . 이 때 재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의 

사의 진 찰 을  받 아 야  한다.

•  고 열 로  인 한  경 련  

_ 이 것은 땀 을  많이 흘려 체내 염분의 

소비 량이 너무 커 지 면  오는데 주 로  더 

운 곳에서 육 체 적 인  노 동 을  오래 하면 

나 타 나 는  증세 이 다-

이 때 에 는 복 부 나  사지 등의 근육이 벗 

씻 해 지 는  근육 강 직 의  증 상 을  나 타 내 는  

데 이러한 근 육 강 직 은  손 으 로  단단히 누 

.르거 나 따 뜻 한  물 수 건  및 따 뜻 한  물병 을 

대주면 대 체 로  풀 어 지 는 데 , 소 금 물 을 역  

.시 조금씩 먹여 준 다 .

<7> 쇼크 처치법

• 인 체 가  화 상 ， 중 독  혹 은  심한 상처 등 

을  입 었을 때는 정도의 차 이 는  있지만 

.쇼 크 를  항 상  동 반 한 다 . 그러 나 쇼 크 가  

심 할 때 에 이 를 방치 해 두면 생 명 이 위 

•돼롭게 되 기 도  한다.

그 러 므 로  심한 부 상 을  입 었을 때는 출

혈에 대한 응 급 처 치 , 환자의 기도의 개 

방 여부 확 인 , 인 공 호 흡  등 을  시 킨 후 

증상이 나타나기 를 기다리지 말고 쇼 크  

치 료 를  해야 한다.

증 상 은  허탈에 이르러 맥박이 약 하 고  

빠르며 안면이 창백 해진 후  피 부 가  차 가  

와지 나 이 마와  손에서 식 은 땀이 난다. 

때 로는 몸 전체 가 차갑기 도 하며 갈 증  및 

구역 질 을 동 반 하 고  호흡이 부자 연 스 럽  

게 되어 점차 약 해진 후  차 차  혈압이 

낮 아 진 다 .

이 때 에 는 환 자 를  바로  놓히 고 딴 상처 

가 없으면 다 리 를  12〜 18인치 정 도  높  

여 주어 심 장과 외 부위 의 혈액 순 환 을  돕 

게 하여 주 며 ，몸 을 '따 뜻 하 게  해 준 다 . 그  

리 고 환자에 게 상처 를 쇼이 지 말아 회.복 

될 수 있 다 는  자 신 을  갖게 하 며 , 움직 

일 때 조 심 해 야  한다. 통 증 은  쇼 크 를  증  

가시 킨다.

또 한  환 자 가  의식이 있 고  토 기 나  복 

부  손상이 없을 때 는  쇼 크  완 화 제 를  투 

여하 는 데 , 1쿼터의 물에 식염 1티스푼, 

그리 고 소 다 (Baking  Soda)  1/2 티 스푼 

을  탄 물 을  먹 이 거 나， 진 한  커 피 나 홍 차  

등  환 자 가  마실 수  있는  음 료 는  무엇이 

든 마시게 한 뒤 의 사에게 빨리 연 락 을  

취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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〇  응급 처치법 〇

<8> 기 타 

•  감전사고

전기에 심하게 감전되면 호흡중추가 

마비되기 때문에 의식을 상실하게 되는 

데 이때 전기 스위치를 끄기 전에 혹은 

사고자가 전기계통과 분리되기 전에는 

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.

먼저 마른 로우프나 천으로 당신 자 

신을 지 면과 사고자로부터 격 리하도록 

하는데 이때 명심할 것은 수분이 조금 

이 라도 있으면 당신마저 . 위태하게 되 니 

절대로 금속이나 습기가 있는 骨 건 을 쓰  

지 말아야 한다.

마른 신문지 나' 나무판자 혹은 마른 고

무판 .및 천을 포개서 그 위‘에 선 후 당- 

신의 손을 마른 장갑아나 신문지 등 으  

' 로 잘 감싸고는 사고자를 막대 기 로 밀 

어내거나•로우프로 감아을리는데, 손을 

잘 감쌀 수만 있으면 사고자의 마른 옷 

을 잡고 끌어 내 어 도 ，좋다.

전류와 분리시킨 후에는 응급처치반- 

이 을 때까지 즉시 인공호흡을 시키는 

데 만일 사고자의 몸이 빳빳해 온다고. 

해 도 계 속해 서 호흡법 을 실시 해 야 한다. 

전기 쇼크가 호흡중추를 마비시키면 회'' 

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 

을 기 억하고 본질긴 인공호흡을 실시해: 

야 한다.

,  — ■[ ♦ j  ^능 디i  〇 J 조 } [命I 、〜、〜、〜、〜'— 广 ----- —------------------------ ■'-

: 〇  선 을  간 절 히  구 하 는  자 는  은 총 을  얻으려 니 와  악 을  더듬어 찾 는

: 자 에 게 는  악이 임 하 리 라 .

〇  부 지 런 한  자의 손 은 .사 람 을  다 스 리 게  되 어 도  게 으 른  자 는  부 림 을  

받 느 니 라 ..

〇  무 릇  지 혜 로 운  여 인 은  •그 집 을  세우되 미 련 한  여 인 은  자기 손 으  

로 그 것 을  허 느 니 라 .

— 170 一



오데 라를

요 즈 음  우리 나 라 에 서 도 「오 페 라 」에 

대 한 관심 이 높아져 공연의 회 수 도 잦 고  

또 한  관객의 수 도  점차  많아져 가고 있 

다.

그러 나 그 중 대 부 분  관객 은 그 「오메 

라 」에 대한 아무런 준 비 도 , 지 식 도  없이 

가기 때 문 에 「오 페 라 」에 대한 전체적 인 

감 상 은  커녕 연극의 '줄 거  리 조 차 도  잘 

모 르 고  돌 아 와  후 회 하 는  일 이 '많 다 .

음 악 ， 미술 할 것 없이 어 떠 한  작품이 

건 그 것 을  감상 하 려 면  먼저 그 대상에 

대 한  충 분 한  이해가 있 어야 수박겉 핥기 

격이 되지 않는 것과 마 찬 가 지 로 「오페 

라 」어1 있 어 서 도  충 분 한  감 상 을  하 려 면  

「오 페 라 」 전 당 으 로  발 을들여놓기 전에

즐기려면

편 집 실

적 어 도  세 가지 점만은. 미리 공 부 해 세  

■알고서 가야 한다.

즉 「오 페 라 j공 연 을  보기 전에 연극꺅 

인 줄거 리 를 미 리 ’ 읽 고  알아두어 야 하- 

고 가 사 를  공부해서 노 래 를  들 을  때 지1 

장이 없 게끔 해 두 어 야  하 고 , 거기 나오. 

는 음 악 을  사 전 에 「레 코 드 」나 악 보 , 혹  

은 .연 주 를 통 하 여  충분히 들어두어 야 

하 는  것이다.

「오 페 라 」는 연 극 과 는 ，달리 그  줄 거 리  

가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에 줄 거 리 를  미 

리 읽 고 서 、익 혀 둔 다 는  것은 무엇 보 다 도  

중 요 한  일이 아닐 수  없다.

이 줄 거 리 야 말 로 「_오 페 라 」음악의 뼈 4  

이기도 하기 때문에 듣 는  사람이 이 줄



'거 리 를 혼동한다든지 불확실해 하면 모 

_처 럼 의 감상이 허 사가 되 기 쉬 운 것 이 다.

그 런 데 ,「오페라」의 연극적 줄거리는 

자 른  연극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뚜렷 

I한 사.실적인 것이 아니고 비논리적일 때 

7> 많음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.

「드뷔 씨」의 『펠레아쓰』와 『멜리잔드』 

같은 가극은 애매한 상징주의로 가득차 

ᅳ있고「와그너」의 『I■니베롱겐」의 반지』 

•같 은 「오재라」는 순전한 전설에 속해 있 

. 으며 특히 현대파에 속 한 다 는 「오페 라」 

는 목적 없이 그린 그림과 같다는 인상을 

주는 추상화처럼 갈피를 잡을 수 없는 

것으로 되어 있다.

( 「통손」의 『3막의 네성 자』와 같은 것 

은 대부분이 아무 관계도 없는 것같은 

-가사로 구성되어 있 다 .) 이렇게 따지고 

.보면 비논리적인 「풀롯트(줄거리)이기 

. 는  하지 만 그 「오페라」는 이 「풀롯트」에 

.서 시작되는 것이며 여기에 작곡가가 어 

떤 의미와 감정과 연극의 의상을 입힌 

것임을 뒤에 음악을 들으면 알 수 있는 

것 이 다.

이와 같 이 「오페 라」를 감상함에 있어 

서 「풀롯트」를 이해해 야 한다는 것은 중 

.요한 일이다.

그렇다_고「오 페 라 j 공부가 단순히 •「풀 

롯트 j를 읽 는데만 그쳐 서 는 안 된다.

「오페 라 _)어丨 대 한 충분한 감상과 그의 

-즐 거 움 은 「오페라丨 의 역사를 공부함으로 

-써 「오 페 라 j 의,형식에 대한 것을 알고

또 작곡가와 그 시 대 적 배 경 , 그의 사상 

등 다른 형식들과의 관계를 알면 알 수 

록 더욱 더 하기 때문이다. .

이 러 한 관계 들을 취 급한 ᅵ 서 적 이 우리 

들 주변에 많이 나와 있다.

즉 작곡가의 전기 라든지 , 음악의 해설 

이 라든지，개 개 의 「오페 라 」에 대 한 해 설 

과 평이라든지 가사의 번역과 줄거리의 

설명, 그 라 고 「오 페 라 』어丨 나오는 인물에 

대 한 이 야기 를 쓸 것 등 「오페 라」의 여 러 

가지 면을 다룬 책들이 많이 있으므로 

이를 읽으면 「오페라j 의 시대적 배경을 

이해하고 감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.

작곡가는 누구이며 그의 사상은 두엇 

이며 사회적 관계.는 어떠하였는가를 알 

면 그의 작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

과 마찬가지 이 다. '

「오페라」공연에 앞서. 실 제 로 「오페라』 

를 공부하는 가장 이 상적 인 방법 은 「라 

디오」방 송 이 나 「레코드」를 통하여 음악 

을 들으면서 악보를 보는 방법 이다.

이 방법 으로 음악을 익 혀 나가야 하는 

것이다.

요즈음에 와선 악보나 가사도 쉽게 干 

할 수가 있 고 ,「레 코 드 j 도 많이 나와 있 

으며 r라디오」방 송 에 서 도 「오 페라」의 합 

창과 r아리아」를 많이 방송하고 있으므 

로 성의를 가지면 쉽게 전 음악을 익힐 

수가 있다.

특 히 「델리비전」의 혜택까지 입을 수 

있 다 면 「오페라」를 요약한 것 이 「릴리 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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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전 」으로 공연되 기 도 함으로 이 를 통하는 

'방법은 더욱 효과적이기도 하다. 만약 

•막보가 너무 어 려 워 「레 코드」에 맞추어 

따라 읽을 수 없는 경우에 는 그 다음으 

로  중요한 가4를 따라 읽으면 된다.

이 가사도 번역된 것이라면 원어만큼 

-'홍미 가 없을 것 이 기 는 하지 만 그래 도 그 

줄거 리 가 무엇 이 라는 것 만은 그를 통해 

•알 수가 있기 때문이다.

대 체 로 「그 랜 드 •오 페 라 」의 번역은 원. 

.래 시적인 귀걸로 노래에 알맞게 되어 

있는 것이라, 딱딱하고 어색한데가 생기 

께 마련이다.

감정과 정서가 훨씬 사실적으로 표현 

•되어 있는 현 실 파 의 「오페라」인 『카발 

레 리 아 • 루스티 카나』 『라 • 보엠 』『팔리 

•앗치』같은 것은 비교적 번역하기가 쉬운 

•데 「와 그 너 』의 작품은 착잡하고 작곡가 

자신이 극적 요구조건에 맞도록 복잡한 

산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어를 

이해하는 사람이 아니고선 그의 소용돌 

'미치는 음률과 반향하는 두음같은 것이 

-자아내는 효과를 ‘음미 할 수가 없는 것 

‘이 다.

그러나 어떠한 번역이건 자세히 읽어 

.보면 그 내용은 알아낼 수가 있다.

대부분의 「오페라j 에는 서곡이 있기 

'때문에 그 감상도 막이 으르 7] 전 서곡 

으로부터 시작된다.

이 서곡은 막이 오른 후 무대에서 일 

어날 사건을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

것이다.,

그러 한 진지 한 목적 없 이 작곡된 것 도 

없지 않다. •

초기 작곡가들은 막이 오르기 전에는 

어차피 얘기들을 하고 떠들썩할테니까 

그들 관객들의 얘기의 배경이 될 정도의 

작곡을 작곡할 경우도 있 었던 것이다.

또 한 「풋치니」의 『토스카』와 같이 서 

곡이 없는 것도 있다.

「리 하르트 • 슈트라丰스」는 『사로메』와 

『엘렉트라』를 작곡할 때 서곡없이 막을 

갑자기 올리는 것이 관객의 주의를 집중 

시킬 수 있다고 하여 서곡을 빼앗던 것 

이다. 1

그러 나 대부분의 작 곡 가 들 은 「오페 라」 

의 「테 마」를 알 려 주고 관객 의 감정 을 북 

돋우기 위 한 서곡을 반드시 넣고 있다•

『「휘가로」의 결혼』의 .서곡과 같은 것 

은 「테 마」를 미 리 충분히알려주고있 다.

「오페_라」를 이해하고 즐기는데 있어서 

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I■ 오페 라」와 대 

화극과는 다른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

인식하는 것이다.

「오메 라」는 연극과 같은 초연적 인 「리 

얼 리즘」에 접 근하기 는 어 렵 다.

연 극 은 「버어나드 •쇼 」나 「입센」이나 

「T .S  엘리옷트」의 경十처 럼 얼마든지 

지적일 수 도 ，있으면서 「푸 트 •라 이 트  j  

앞에 오묘한 맛을 풍길 수도 있다.

그•러 나 「오페 라」는 음악•과 함께 늘 정 

서 적 이 어 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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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모든 감정 이 긴 독백으로 표현 

된다.

현실생활에서의 자기의 감정을 「오페 

라」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 

는 긴 독백으로 표현하려는 사람도 없을 

것이니까 항 상 「오페라‘」는 연 극 처 럼 「리 

얼리즘」에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다•

그러나 같은 독백 이라도 「오메 라」에 

있 어 서 는 음악이 대 사라는 울 안에 서 정 

서적인 표현을 해방시켜 주기 때문에 연 

극:의 독백과는 그 성 질을 달리하고 있다.

극장에서 흔 히 「오 페 라 」를 보며 가수. 

들의 동작이 ’ 느리다든지 딱딱하다든지 

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.

01런 것 도 「오페 라 」가수는 노래 뿐만 

아니라 육체적인 동작까지도 관현악 연

주와 일치시켜야 된다는 것을 알면 곧 

이해가 간다.

가수가 한 단어로 된 긴 「후레 이스J를 

노래 할 때 는 그의 동작은 따라서 노래 에 

맞아야 된다-

이와 같이 노래가 육체적 인 움직임 에 

어느 정도의 저丨 한을 주기 때 문 에 「오페 

라 」가수란 퍽 어 려운 일아다.

「오페 라」는 몇몇 예술의 의 붓자식으로 

「발레 〗와 음악과 연극의 잡종이라는 견 

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으나 「오페라」는 

순수한 예술형식이 아니라■고 가정한다 

하 더 라 도 「오페라」에 익숙해지 면 '표현형 

식을 지닌 예술이라는 것을 알게된다. 

r오 페 라丨에는 많은 종류가 있다.

그러 나 자기 가 읽 은 소설 이 라고 해 서■’ •

다 좋아하지 않고 자기가 본 그림 이라고 

해 서 다 좋아하지 않는 것과 같이 그 많 

은 형 식 의 「오메라」를 다 좋아한다고는 

말할 수가 없다.

다만 어 떠 한 「오페라」이건 그것을 좀'

더 넓고 깊게 알기 위해서 「오페라」의 

형식에 대한 공부도 또한 께야 한다는 

것 이 다 .「오페라」의 역사를 공부하면 대 

략 이 형식에 대한 것도 알 수가 있다.

우리가 「오페라」의 배경에 대해서 일:

면 더옥 효과적 인 감상을 할 수 있다고 

한 것과 같이 이에 음악까지 익숙히 일T 

면 그 즐거움은 더욱 배 가된다. 「오데'  ̂ ,

라」공연시에 가서 처음 그 음악을 듣고.

서 그 훌륭한 음악의 전부를 이해하고- ' 

감상하는 사람은 없다. ’

비록 거 기 나오는 중 요 한 「아리아」어f 

대해 매우 익숙히 알고 있는 사 람 이 라  

할 지 라 도 「오페 라」음악의 전체 적 인 것'

을 감상하기 위해서 미 리 「레코드」로그- 

음악을 듣고 가는 좌 이다­

어 떠 한 경 기 에  있어서도 일정한 형식’

과 규칙이 있는 것이고 그 경기를 흥마 

있게 보려면 그 형식과 규칙을 알고 았 

어야 하는 것이며, 미술작품은 우리의 

생활주변에 항상 같이 있어 매 일 보면서’’

도 감상하기 가 어 렵 다는 것 을 안 다 면 「오. 

페 라 』의 충분한 감상을 위해서도 먼저'

여 러 면에 걸친 예 비 지식 을 가지고 감 상  

에' 임해야 함을 알 수 있다-

-  174 —



一어느 무명인사의 수기에서一

<  도 스 또 에 프 스 끼  원작 >_

어 느 날  아침 내 가 출 근 할  준 비 를  마치 고 있는데 아 그 라 페 나 가  방 

문 을 열 고 들 어 섰 다 . •

그•녀는 나의 국이 며 세’탁부이 며 가 정 부 였 다 .

1 녀 가 나에 게 입 을 열 었 다 .

지 금 까 지  그 녀 는  별 로  말이 없 었 고 , 평 범 한  여 인 으 로 서  거의 6년 

동 안 이 나  < 무 슨  식 사 를  하 실 까 요 ? 〉 하 는  말 외 에 는  별 로  해 본  일 

이 없으며 , 그• 밖에 그녀 에 게서 는  아 무  일 도  들어 본  적 이 없 없 다 .

『주 인 어 른 ， 실 은  잠 만  여 줄  말씀이 있 어 서 요 』하 고  二 녀 는  느 닷 없  

이 입 을  열 었 다 .

『저 작 은  방 을  빌 려 주 는 게  어 떨 까  해 서 요 .』

『작 은  방 이 라 니  어 느  방  말 이 요 ? 』

『저 바 로  부엌 옆 방  말 씀 예 요 . 잘 아 시 잖 아 요 .』

— 175 —



『무엇 때 문 에  ? 』

『무엇 때 문 이  라 고 요  ? 누 구 나  하 숙 을  들 려 고  하 는 걸  잘 아 시 잖 아

요 ? 』

『그 런 데  그 런  방 을  누 가  원 함 답 니 까 ? 』

『세 를  '준 다 나 요 . 하 숙 할  사 람 이  세 드 는 거 죠 . 누 구 나  다  알 고  있!. 

는 걸 요 .』 ,

『그 렇 지 만  여 보 시 오 ， 침대 하 나  놓 을  수  없 는 ’비 좁 은  방에 누 가  

와  산 단  말 이 요 ? 』 ,

『사 는 게  아 니 잖 아 요 . 잠 잘  장 소 만  있 으 면  되 는 거 죠 . 창 위 에 서 도  

실: 수 는  있 으 니 까 요 .』 '

『창 위 에서 ? 』

『어 느  창 문 인 건  잘 알 고  계 실 텐 데 요 . 시치 밀 떼지 마 세 요 . 현 관  

호 올  창 문 이 지 요 . 거 기 선  앉아서 바 느 질 도  할  수  있 고  그  밖에: 

아 무  것 이 나  할  수  있 어 요 . 의자에. 앉 아 도  될 겁 니 다 . 그 는  의 자  

도 테 이 블 도  갖 추 고  있 어 요 .』 ■

『그 라 니  누 구 말 이 요 ? 』

『매 우  훌 륭 하 고  세 상에 밝 은  분이 죠 . 그러 므 로  방  값 으 로  한  달에 

3루 우 불  밖에 안 받 기 로  하 고 … 』 '

나 는  어 느  나이 지 긋 한  사 나 이 가  아 그 라 패 나 를  오 랫 동 안  설 복 시  

켜서 마 침 내 는  하 숙 인 으 로 서 ， 또 는  식 객 으 로 사  부 엌 방 에  기 어 들 려  

는  것 을  알 아  내 었 다 .

아 그 라 페 나 의  소 원 은  이 루어 져 야 만  했 다 .

그■렇지 않 으 면  그•녀는 나 를  못견디 게 굴리 라 는  것 을  나 는  잘 알 

고 있 었 다 .

그•녀는 마음에 들지 않 는  일 이 라 도  생 기 면  곧  골 돌 히  생 각 에  잠 

겨 2 .  3 주 일 씩  이 나  몹시 우 울 한  표 정 을  하 고  지 내 는  것이 었다 ■ 

그 렇 게  되면 음 식 물 은  형편 없 어 지 고  세 탁 은  엉 망 일 뿐  아 니 라  집 

안 청 소 도  제 대 로  해 주 질  않 는 다 .. ‘

다시 말 하 면  여러 가지 불 쾌 한  일이 벌 어 지 는  것이다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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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말이 없 는  여 인 은  어떤  일 이 라 도  그녀 자신이 결 정 을  내 릴 만  

한  기능이 모 자 라 는  것 이 었 다 .

그 렇 지 만  어 떤  일이 그 녀 의  머리 속 에 서  계 획 되 었 는 데 도 ' 그녀의' 

청 을  들 어 주 지  않 으 면  그 녀 는  잠 시 동 안 이  나 마  자 기 를  정 신 적 으 로  

죽 이 는  것처럼 안다.

그 러 므 로  평 화 로 운  생 활 을  바 라 는  나 는  그녀 의 아 와  같 은  의 견에 

동 의 하 였 다 .

『그런데 적 어 도  주 민 등 록 증 이 리 ^든 가  어 떤  증 명 서 는  갖 고  있 겠

지 ? 』 ’

『그럼 은 요  ! 세 상 일 에  밝 은  분 인 데 요 . 3루 우 불  내 겠 다 고  약 속했：

읍 니 다 .』 - _

그  이 틈 날  나의 소 박 한  홀아비 살 림 집 에  새 하 숙 인 이  나 타 났 다 .

그러 나 나 는  못 마 땅 하 게  생각지 않 았 을  뿐 아 니 라  속 으 로  은 근 하  

기 뻐 하 였 다 . 나 는  대 체 로  세 상 을  완전히 등 진  사 람 처 럼  고 독 한  생 

활 을  하 고  있 었 다 •

나에 게는 아 는  사 람  이 라 곤  거 의 없 었 으 며 , 또 한  외 출 하 는  일 도 

별 로  없 었다. 10년 동 안 이  나 이 와 같이 멧 닭 같 은  생 활 을  해 랐기 몌 

문에 고 독 에  익 숙 해 졌 다 . 그러 나 10년 ，15년 또 는  그  이 상 을  지 금 과  

같이 홀 아 비 로  아 그 라 페 나 외 ; 고 독 한  생 활 을  한 다 는  것 은 一 그 야 말 로  

재미 없는 미 래상이 라 하지 않 을  수  없다. 그 러 므 로  이 와  같 은  생 활  

환경 속에 새 로 운  사 람 이  끼 어 든 다 는  것 은 一 마 치  하 늘 에 서  내린 은  

총 이 라 고 도  할  수  있 을  것 이 다 .

아 그 라 페 나 는  거 짓 말 을  할  줄  몰 랐 다 . 우 리 집  하 숙 인 은  세상일에丨  

밝 은  사 람 중 의  하 나 였 다 .

주 민 등 록 증 을  보 고 서  그 가  군 인 출 신 이 라 는  것 을  알게 되 었 지 만  

나 는  그 것 을  보지 않더 라도  그의 얼 굴 을  보 자  대 뜸  알# 수  있 었다-

이런 일 을  알 아 내 기 란  어 려 운  일이 아니 었다.

우리 집 하 숙 인  인 아 스 따 피  • 이 바노비 치 는  퇴 역 군인 들  중에 서 S 一 

훌 륭 한  편이 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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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 리 는  의 좋 게  살 아 갔 다 .

그 런데 무 엇 보 다 도  내 가  즐 거 웠 던  것 은  아 스 따 피 • 이 바 노 비 치 가  

가 끔  자 기 가  겪은  과 거 에  대 한  갖 가 지  사 건 과  경 험 담 을  재 미 있 게  

들 려 주 는  일 이 다 .

나처럼 언 제 나  지 루 한  생 활 을  하 고  있 는  사 람 에 게 는  이 같 은  말 동  

무 가  . 정 말  유 일 한  보물이 었다.

언 젠 가  그 는  이 같 은  이 야기 를 나에 게 들여주었다-

나 는  그  이 야기에서 적 잖 은  감 명 을  받 았 다 .

그 러 나 . 그 이 야 기 의  발단이 된 것 은  다 음 과  같 은  사 건  때문이 

었 다 .

어 느 날  나 는  혼 자  집 에 있 었 다 .

아 스 따 피 도  아 그 라 체 나 도  볼  일이 있어서 외 출 하 였 던  것 이 다 .

방안에 있던 나 는  느 닷 없 이  누 군 가 가  들 어 온  것 같 은  인 기 척 을  

들 었 다 . , 1

나 는  대 뜸  낯 선 싸 람 이 라 는  예감이 들 었 다 .

그 리 하 여  밖 으 로  나 가  보 았 다 .

과 연  현 관  호 올 엔  낯 선  사나이 가 서 있 었다 •

이 미 가 을 철 이  되어 날 씨 가  쌀 쌀 한 데 도  프 록 코 우 트 만  걸치 고 있 

는  키 가 작 달 막 한  젊 은  사나이 였다.

『무 슨  일 이 '시 오 ?』

『관 리 인  알 렉 싼 드 로 프  에게 본  일이 있 읍 니 다 . 며 기  사 시 겠 지 요 ? 』

『그 런  사 람 은  여기 없 소 .』

「왜 문 지 기 는  여 기 라 고  일러 주 었 을 까 ? 』 •

그 는  조 심 스 럽 게  뒷 걸 음 질  치 면 서  이 렇 게  중 얼 거 렸 다 .

『나 가 요 ， 나 가  ! 여 보 ， 썩 나 가 요 .』

이 튿 날  식 사 를  마치 고  나서 내 가 손 을  봐  달 라 고  부 탁 한  프 록 코  

우 트 를  아 스 따 피  • 이바노.비치 가 나에 게 입 혀 보 고  있는데. 누 군 가 가  

현 관  호 올 로  들어 섰 다 .

나 는  창 문 을  빠끔히 열어 보 았 다 . 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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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제 그  사 나 이 가  내가 보 고  있 는  앞 에서 태 연 자 약 하 게  옷 걸 이 에  

서 나.의 털 의 루 를  벗 겨 가 지 고  옆 구 리 에  끼 고  밖 으 로  도망쳐버 렸다.

그 런 데  아 그 라 페 나 는  놀 란  나머지 입 을  딱 벌 리 고  바 라 보 고  섰 을  

뿐  외 투 를  찾기 위 한  아 무 런  행 동 도  취하지 않 았 다 .

아 스 따 피  • 이 바노비 치 는 날치 기 를 뒤 쫓 아  갔지 만 십 분 쯤  지 나서 

형 레 벌 떡  거리며 빈 손 으 로  돌 아 왔 다 .

사나이 는 종 적 을  감춰버 린 것 이 다 .

'『아 아 ， 놓쳐 버 렸 군 ， 아 스 따 피  •이 바 노 비 치 . 그 러 나  당신의 외 早

를 잃지 않아  다 행 이 군 요 . 하 마 $ 면 그 놈 의  날 도 둑  때문에 경 을

칠 면  .했지 ! 』

그렇지 만 아 스 따 피  • 이 바 노 비 치  는 너 무 나  큰 충격 을 받 아  나는 

그의 얼 굴 을  바 라 보 고  도 난 당 한  일 까 지 도  잃어버 릴 지경이 었다.

그 는  하 던  일을  중 단 하 고  어 떻 게  그 런  일이 일 어 났 는 지  알 수  없 

다 는  눈치 였 다.

그 는  자 기 가  여기 이 렇 게  서 있 었 는 데  두  발 자 국  밖에 떨어져 있 

지 않 은  문 앞 에 서  유 유 히  털 외 투 를  벗 겨 내 는  일이 어떻게 순 조 롭 게  

이 루 어 지 며  어 찌 하 여  그  사 나 이 를  붙 잡 지  못 했 는 가 를  다 시 금  지 早  

하 게  이 야 기 하 기  시 작 하 였 다 .

그 리 고  다시 일 손 을  잡 았 지 만  이 번 에 는  완 전히 동맹이 치 고  말 

샀 다 .

그 는  마 침 내  문 지 기 에 게 로  달 려 가  사 정 이 야 기 를  하 고  나서 그 가  

지 키 고 있 는  울 안 에  서 이 와 같 은  일이 일 어 났 다 면 서  문지 기 를 책 망 

하 는  것이 었다.

그 리 고  돌 아 와 서 는  아 그 라 페 나 를  꾸 짖 었 다 . 그 리 고  나 서 야  다시 

일 손 을  잡 았 다 . 그 는  오 랫 동 안  어떻게 이런 일이 일 어 났 는 가 를  그 

자 신 이  나 나 도  불 과  두  발 자 국 도  떨 어 지 지  않 는  곳에 .있으면서 눈 

앞 에 서  털 외 투 를  벗 겨 가 는  것 을  놓쳐 버 리 다 니  하 고  중 얼 중 얼  혼 잣  

말 을  하 는  것 이 었 다 . ,

'측  아 스 따 피  • 이 바 노 비 치 는  남의 일 을  돌 봐  주 기 를  좋 아 하 고  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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섭 하 기 를  좋 아 하 는  재 치 있 는  성 격의 소 유 자 였 다 .

『우리 둘이  다  바 보 노 릇 을  했 군 요 , 아 스 따 피  • 이 바 노 비 치  ! 』

그 날  저 녁 에  나 는  그에게 차 를  권 하 면 서  심 심 晉 이  삼 아  또  다시:I 

잃 어 버 린  털 외 투  이 야 기 를  꺼 내 려 고  그 에 게  이렇게 입 을  열 었 다 .

이 이 야 기 는  수 없이 되물이 되 었 다 .

그 러 나  나 는  그 가  너 무 도  정 색 을  하 는  바 람 에  웃 음 을  참 을  수  없‘ 

었 다 . 、

『우 린  너 무  바 보 짓 을  했읍 니 다 . 주 인 어 른 ， 비 록  내 옷 을  도 난 당 한  

건 아니 고 ， 남의 일이 라 고 는  하 지 만  정 말  괘 씸 하 고 도  울 화 가  치 

밀어 못 견 디  겠 읍 니 다 . 이 세 상 에 서  도 둑 놈 보 다  더 나 쁜 놈 은  없다 

고  생 각 합 니 다 . 세 상 에  일하지 않 고  노 는  놈이 많이 있 지 만  도 둑  

놈 은  남이 애써 벌 어 놓 은  것 은  물 론  그 것 을  벌기 위해 훌 린 피 땀  

과  시 간 마 저  훔 쳐 가 니 까  말 입 니 다 . 이런 고 얀 놈 의  것이 어디 있 

읍 니 까 ?  제 기 랄  ! 울 화 가  차 밀어 말 도  하 고  싶지 않 군 요 . 그건: 

그 렇 고 ， 그 런 데  주인양반, 당 신 은  잃 어 버 린  물건이 아 깝 지  많습ᅳ 

나까?』

『아 깝 지  않 다 니 요 ? 아 스 따 피 • 만 바 노 비 치 ， 숫제 물 건 을  불 태 워  

버 리 는  편이 났 지 , 도 둑 에 게  잃 는 다 는  것 은  그 야 말 로  억 울 하 고  

분 통 이  터 지 는  노 릇 입 니 다 .』

『억 울 하 다 니 요 ? 하 긴  도 둑 놈 도  여러 종 류 가  있 읍 니 다 만 … 실 은  

저 주 인 양 반 ， 난  정 직 한  도 둑 을  만 난  일이 있 읍 니 다 .』

『정 직 한  도 둑 이 라 니  ? 그래 도 둑 놈 도  정 직 한  놈이 있 단  말 이 요 ，-. 

아 스 따 피  • 이 바 노 비  치 ! 』

. 『그  말 씀 은  옳 습 니 다 . 다 만  내 가  말 하 려 는  것 은  보 기 에  정 직 한 ' 

사 나 이 가  도 둑 질 을  했 다 는  이 야 김 니 다 . 그 는  정 말  가 없 더 군 요 .』。 

『어떤  사 람 이 었 어 요 . 아 스 따 피  • 이 바 노 비 치  ? 』

『주 인 어 른 ， 실 은  약 년 전  일 이 었 지 요 ， 저 는  당시에 근  1년동안- 

이나 일 자 리 가  없어서 놀 아 야 했 읍 니 다 .

그 때 는  아직 내 가  근 무 를  하 고  있 을  때 였 지 요 . 몹시 타 락 한  사 나 '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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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이를 알게 되 었 읍 니 다 • 우 리 는  싸구려 식당에서 그 와  사 귀 었 어 요 - 

그 는  폭 주 가 이 고 ， 부 랑 자 이 며 ， 기 식 자 로 서  전 에 는  어 디 엔 가  근 무  

하 고  있 었 지 만 주정 꾼 생 활  때 문에 이 미 오래. 전에 근 무 처  에서 ’ 쫓겨 

났 읍 니 다 . 정 말  보 잘 것  없 는  인 간 었 이 지 요 . 더 구 나  걸 치 고  있 는  옷  

은 말이 아 니 었 읍 니 다 .

외 투  속에 루 바 쉬 까 를  입 고  있 나  하 고  생 각 할  때 도  있었읍니다-

수 입 을  모조리 마셔 버 렸 으 니 까 요 . .

그 러 나  그 는  폭 군 은  아 니 었 읍 니 다 .

、 '매우 양 전 하 고  상 냥 한  성격의 소 유 자 였 읍 니 다 .

결 코  추 근 덕 거 리 지 도  않 고  수 줍 기 만  했 읍 니 다 .

그 러 므 로  불 쌍 한  이 친 구 는  목이 타 는 구 나  싶 을  때 면 술 을  받 아  

주 는  것 이 었 읍 니 다 . 이렇게 하여 나 는  그 와  알게 되 었 읍 니 다 .

우 리 는  점점 친숙해 졌 었 어 요 . 그 런 데  정 말  이 상 한  사 람 이 었 읍  

니 다.

rz•는  마치 강 아 지 처 럼  내 가  가 는 곳 은  아 무 데 나  따 라  다 녔 읍 니 다 .

그 것 은  단지 한 번 밖 에  만 난  일이 없는데 말 입 니 다 .

정 말  쓸 개 빠 진  놈 이 죠 . 처 음 에 는  하 루 저 녁 쯤  괜 찮 겠 지  하 고  재워 

주 었 읍 니 다 .

•주 민 증 도  가 지 고  있 을  뿐더러 인 간 도  별 다 른 데 가  없 었 읍 니 다 . _

나 는  이 틈 날 도  재 워 주 었 읍니 다.
i

그 러 자  사 흘 째  되 는  날 은  줄 곧  창문적 에 와 앉 아  있 었 읍 니 다 .

그리 하여 그 날 밤 도  자 고  갔 읍 니 다 .

그 런 데  나 는  쓸데 없는 짐 이 생 겼 다 고  속 으 로  생 각 했 읍 니 다 . 마시 

고  먹게 해 주 고  게 다 가  재워 까 지  주 다 니 一  나 도  가남:한 판에 식객 

이 늘게 되니 감 당 할  길이 있 읍 니 까  ? 그런데 그 는  나에 게 접근해 

온 것처럼 어 느  사 무 원 집 을  드 나 들 며 ， 그에게 달 라 붙 어  술 을  마시 

고 다 녔 읍 니 다 . 이 윽 고  그 사 무 원 은  어 떤  피 해 로  말미 암 아  죽 고  말 

•았읍니 다. 그  사나이 는 예 델 • 여ᅵ 멜리 안 • 일리 이 치 라 는  이 름 을  가졌 

읍 니 다 . 그 를  어떻게 하 면  좋 을 까  하 고  나 는  생 각 을  거 듭 했 읍 니 다 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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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를  쫓 아 낸 다 는  것 은  마 음 에  꺼 릴 뿐 더 러  도 리 도  아 닌 것  같 았 읍 냐  

다. 그 는  몹시  초 라 하 고  소 장 이  없 는  인 간 이 었 으 니 까 요 . 더 구 나  

말이 없 고  추 근 추 근 하 게  굴 지 도  않 았 으 며 , .마 치  개처럼 꼼 작 도  않' 

고  앉 아 서  나 만  바 라 볼  뿐 이 었 읍 니 다 . 말 하 자 면  술 나 !문 에  사 람 舍  

버 렸 지 요 . 나 는  그•에게 이렇게 말 하 면  어 떨 까  하 고  생 각 해  보 았 읍  

니 다 .一 여 봐  예 델 리 얀 누 쉬 까 , ’ 다 른 데 로  가 봐 요 ，아 무 래 도  집 을  잘 못  

찾 아 든  것 같 아 ， 나 로 서 는  할  도리 가 없군. 나 도  식 량 이  떨 어지 게'’ 

되어 자 네 에 게  사 를  제 공 할  수  없네 하 고  말 한 다 면  그•는 어 떻게1 

할 까  하 고  생 각 했 읍 니 다 .

그 런 데  문 득  이 와  같 은  광경 이 떠 올 라 읍 니 다 一 그 는  말 뜻 을  알 아  

듣지 못 하 는 듯 이  꼼 짝 도  않 고  앉아서 오 랫 동 안  내 얼 굴 을  바 라 보 고 . 

있 다 가  겨 우  눈치 를  됐 다 는  듯이 보 따 리 를  들 고  창 문 으 로  나 가 려 고 . 

할  것 이 다 一

지 금 도  눈에 선 하 지 만  그 는  바 둑 판  무늬에 빨 간  구멍 이 많이 뚫  

어진 보 자 기 一 그  속 에 는  무 엇 이  들어 있는지 알 수  없 지 만 一 를  언 

제나 가지 고  다 녔 읍 니 다 . 그 는  외 투 를  손 질 했 읍 니 다 .

떨 어 진  곳 을  남의 눈에 보 이지 않기 위해 옷 차 림 을  갖 추 는  것 압 

니 다 . 정 말 애 매 모 호 한  사 람 이  었 죠 . 그리 고 그 는  문 을  열 고  눈 물 을  

글 생 거 리 고  층 계 를  나 갈  것 입 니 다 . 그 러 나  아 니 다 . 한  인 간 을  곤  

경에 빠 지 게  해 서 는  안 된 다  하 는  생각이 들 자  그■가 가 없어 지더 

군 요 , 그 런 데  바 로  그  다 음 에  나 는  어 떻 게  될 것 인 가  하 는  생 '각 을  . 

해 보 았 읍 니 다 .一 잠 한 만  기다려 예 델 리 얀 누 쉬 까 . 자 네 가  우 리 집 에 서 ' 

무 위 도 식 하 는  것 도  오래 가 지 는  않 을 걸 세 .

나 는  곧  이 사 하 게  되면  그■는 날 찾지 못 하 겠 지 . 나 는  자 신 에  tiT 

이 렇 게  타 일 렀 읍 니 다 . 우린 곧  이 사 하 기 로  되어 있 었 거 든 요 . ■그때1 

에 주 인 이  알 택 산 드 르 • 필 리 모 노 비 치 (지 금 은  고 인 이  되 었 지 만  그에' 

게 천 숙 의  명 복 을  빈 다 )역 시  이렇게 말 했 읍 나 다 . 一 난  자 네 를  만족" 

하 게  생 각 하 네  아 스 따 피 . 다시 시 골 에 서  돌 아 오 면  자 네 를  맞 자 않 고  

부 르 겠 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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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는  그  저 택 에 서  집 사 일 을  보 고  있 었 읍 니 다 . 一 나 리 는  선량만- 

분 이 었 지 만 ， 그해에 세 상 을  떠 났 읍 니 다 . 그 리 하 여  그 들 을  전 송 하 고  

나 는  내 짐 을  꾸 리 고  약간의 돈 푼 을  쥐고/ H 잠 시 나 마  안 정 된  생 :皆 

을  하 려 고  조 그 마 한  방 을  빌어 어 느  노 파 의  집 으 로 .이 사 했 읍 니 다 .

그  집 에 는  조 그 마 한  방 하 나 밖 에  빈 것이 없 었 어 요 . 노 파 는  어 느  

저택의 유 모 노 릇 을  했 지 만  그 때 는  연 금 을  받 아  혼 자서 살 고  있었읍- 

니 다 .一 잘  가게. 예 밀 리 얀 누 쉬 까 . 이젠 나 를  찾지 못 할  걸 세 ， 하 고  

나 는  속 으 로  생 각했 읍니 다. 그런 데 주인어 른  어 떻 게 생 각하십 니 까 . 

어 느 날  저 녁 에  집에 돌 아 오 니 (아 는  친 구 에 게  놀 러 갔 었 다 .)  대 뜸  예' 

델 리 야 가  눈에 피 었읍니 다. 그 는  내 트렁 크 위 에 앉 아  바 둑 무 늬 가  ' 

새 겨 진  보 자 기 로  싼 보 따 리 를  옆에 놓 고  외 투 를  입은채 나 를  기 다

리 고  있지 않 겠 읍 니 까 ........ 그 리 고  노 파 한 테 서  심 심 물 이 로  기도책

같 은  것 을  빌 려 다 가  거 꾸 로  들 고  있 었 어 요 . 기어 이 날 찾 아 냈 어 요  ! 

나 는  완 전히 손 을  들었 읍니 다. 그러 나 할  수  없 군 ，어 찌 하여 • 처음에 

내쫓지 못 하 였 을 까 ? 하 고  나 는  생 각 하 였 읍 니 다 . 그 리 고  노 골 적 으 . 

로 < 주 민 증 을  갔 고 왔 나  예 멜 리 나  ? 〉 하 고  나 는  물 었 읍 니  다 . 그런데丨  

주인  어 른, 나 는  거 기 앉아서 여 러 가지 생 각에 잠기 기 시 작 했 읍 니  

다. 집 없이 떠 돌 아  다니 는  이 7丨 •가 나에 게 얼 마 나  짐 이 될 까 . 그러 

나 나 는  여 러 모 로  생 각 한  끝에 그 가  별 로  나 에 게  거 추 장 스 러 운  존  

재 가  되지 않 을  것 이 라 는  결 론 을  얻게 되 었 읍 니 다 • 一 아 놓 든  나 는 _ 

그 에 게  먹 을  것 을  주 어 야  한 다 . 아 침에 빵 한  조 각 에  맛 을  좀  돋 구  

려 면 양 파 라 도  얼 마 간  사 면  된 다 . 그-리고 낮 에 도  역시 빵 과  양 파 면  

족 하 고  저 녁 식 사 도  양 파 와  고 바 스 (러 시 아  사 람 들 이  잘  마 시 는  음료- 

의 일 종 一 역 주 一 ) 그리 고 그•가 원 하 면  빵 을  주 기 로  하 자 . - 이 밖에 

카 베 츠 의  '수 우 芏 라 도  있 으 면  우 리 는  포 식 할  수  있 다 . 난 음 식 을  많 

이 먹지 않 는  편 이 다 . 술 꾼 이 란  •워낙 별 로  먹지 않 거 든 ， 그•에게는 

과 일 주 나  싸구려 포 도 주 가  있 으 면  된 다 .

그 러 나  이 음 료 로  나 도  곤 란 을  당할지 모 르 겠 다 는  생 각 이  들었읍- 

니 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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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런 데  주 인 어 른 ， 내 머 리 에  문 득  딴 생 각 이  스 치 더 니  나 는  •그■것 

에 사 로 잡 려  버 렸읍니 다. 예멜리 야 가  다 른 데  가버 리 면 어 떻 게 될 까 ， 

세 상 에 서  사 는  재 미 가  없 어 질 테 지 ， 그 리 하 여  나 는  그-의 보 호 자 와  

.은인이 되 기 로  결 심 했 읍 니 다 .

二 를  무 참 한  파 열 에 서  건 져 주 자 .， 술 과  인 연 을  끊게 해 야지 丨 두  

I고 봐  하 고  나 는  생 각했 기 때 문에 < 아. 좋 아 . 예멜리 야. 여 기 있 어 

도  좋 아 . 다 만  나 와  함께 있 는  이상 내 말 을  어 겨 서 는  안 되 네 〉 하 . 

고 말 했 읍 니 다 . 그 리 고  나 는  생 각 했 읍 니 다 一 앞 으 로  二-에게 어 떤  일 

-을 하 도 록  가 르쳐 주 자 . 그 러 나  서 둘 러 서 는  안 된 다 . 처 음 에 는  얼 

마 간  쉬게 내버려 두 었 1斗가 나 중 에  무 엇 이 든 지  좋으니 그•에게 적 당  

한  일 거 리 를  찾 아 주 자 . ,

무 엇 보 다 도  처 음 에 는  •工 일 거 리 가  그•에게 알 맞 아 야  하 니 까 . 그•리 

•하여 나 는  보 를  주 시 하 게  되 었 읍 니 다 . 나 는 .그 를  상 냥 하 게  대 해 주  

고  그 도  자기 자 신 을  반 성 하 고  어 떻 게  해 서 든 지  새 로 운  생 활 을  시 

작 해 야  한 다 고  타 일 렀 읍 니 다 .

『빈 들 빈 들  놀 고 만  있 아 서 는  안 돼. 자네 몸 꼴 을  보 게 ， 몸에 걸친 

것 은  걸레 조 각  이나 다 름 없 네 ， 미 안 한  말이지 만 자네 외 투 는  채 

대 신 으 로  쓸 수 가  있 을  것 같네， 이 제 는  옷 차 림 도  단 정 히  할  때 

라 고  생 각 하 네 .』

예 멜 리 야 는  앉 은 채  고 개 를  숙 이 고  내 말 을  듣 고  있 었 읍 니 다 . 그런 

데 주 인 어 른 , 일 은  다 틀 려 갔 읍 니 다 . 그 는  헛 바 닥 까 지  마셔버 렸는 

지 말 도  제 대 로  못 합 니 다 . 내가 오이 이 야 기 를  하 면  그 는  콩  이 야  

기 로  알 고  딴 전 을  부 리지 됩 니 까  ! 그 렇 지 만  그 는  오 랫 동 안 .내  이 

야기 에 귀 를  기울이 고 있 다 가  드디 어 한 숨 을 _ 내 쉬 는  것이 었 읍 니 다 .

『왜 한 숨 을  쉬 는  거 야 . 예 델 리 얀 ? 』

하 고  나 는  물 었 읍 니 다 .

『아 니 ， 아 무 것 도  아 닙 니 다 . 아 스 따 피 . 이 바 노 비 치 . 걱 정 할  것 없 

어요. 그 런 데  오 늘  길거리 에서 보 니 까  두  사 람 의  아 낙 네 가  맞붙어 

싸 우 고  있지 않 겠 어 요 . 한  사 람이 실 수 하 여  상 대 방 의  덩 굴 월 굴 이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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든 바 구 니 를  엎어 놓 았 어 요 .』

『그래서 어 쨌 다 는  거 야 ? 』

『상 대 편 은  한  여자의 덩 굴 원 굴 이  든  바 구 니 를  짐 짓 뒤 엎 고  짓 밟 ■ 

기 •시 작 했 어 요 .』

『그래서 어떻게 됐 어 ? 』

『아 니 ， 아 무 것 도  아 닙 니 다 . 나 는  다 만 .』

『아무것 도 다 만 이 라 니  체 ! 자 넨  술에 취해 비 틀거 리 다 가  자가! 

머 리 까 지  마셔 버 렸군 그 래 』

하 고  나 는  말 했 읍 니 다 .

『그 리 고  고 로 호 바 야 에 서 든 가  싸 도 바 야 에 서 든 가  잘 은  기억이 나지 

않 지 만  어떤 나리 가 행길에 지폐 한 장 을  떨 어 뜨 렸 어 요 . 그러자- 

한  농 부 가  그것 을 발 견 하 고  자기 거 라 고  하니 까 또  한  사 람이 7卜 

기 거 라 고  우 기 면 서  자 기 가  먼저 발 견 했 다 는  것이 었 어 요 .』

『그러 나 예 멜리 야 .』

『그래서 두 농 부 는  서 로  맞 붙 어  싸우기 시작했어 요 . 그러 자  순경! 

이 쫓아 와 서  든 을  주워 나리 에게 주 고  두  농 부 에 게 는  유 치 장 에  

집어 넣 겠 다 고  위 협 을  했 어 요 .』

『그래서 어 깻 다 는  거 야 ?  거기 무 슨  교 훈 이 라 도  들 어  있 단  말 인  

가 ， 예멜리 야 ? 』

『아 니 , 나 는  다 만  사 람 들 이  웃 었 으 니 까  하 는  말 이 에 요 .』

『뭐 라 고 ?  남들이 무 엇 을  하 든  상관이 뭐 야 , 예밀리 얀 누 쉬 까 ，자- 

넨 알 뜨 인 (제 정  러 시 아 시 대 에  3꼬 베 이 까 에  해 당 하 는  동 전 一 역 주 > . 

동 전  한  푼 으 로  제 정 신 을  광아버 렸 군 ， 예밀리 얀 • 일리 기치 , 자- 

네에게 하 고 싶 은  말이 있네 ! 』 、

' 『무슨  말입 니 까 ， 아 스 따 피  • 이 바노비 치 ? 』

『아 무 일 이 나  시 작 하 는 게  어 떻 겠 나 ? 정 말  시 작 하 는 거 야 ， 내 가  午  

백번 말 했 지 만  일을 시 작 해 요 ， 자 기 자 신 을  즉 은 하 게  생 각 하 고 』 

『무 슨  일을 하 면  좋 을 까 요  ? 무엇 을 해 야 좋을지 ‘ 모 르 겠 읍 니 斗 - 

나 같 은  사 람 은  아 무 도  써 주 지  않 을  겁 니 다 .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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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『자네가 파 면 을  당한 것도 그 때문이 아닌가 예밀리 야，자넨 주정 ' 

꾼이 기 때 문이 야 ! 』

■'『오늘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블라스 가  사 무 소 로  불 려 갔 읍 니 다 .』 

’『무엇 때문에 불 려 갔 나 ， 예 밀 리 얀 누 쉬 까 .』

『까닭은 알 수 없지만 무슨 볼 일이든 있기에 불 려 갔 겠 죠 , 아스 

따피 • 이 바노비 치』

_『아 ，우린 모두 망 했 군 ，하나님이 벌을 주셨어' 예 밀 리 얀 누 쉬 까 .』 

나는 이렇게 생각했읍니다. 글쎄 이런 사 람 과  무슨 일을 하란 말 

•'입 니 까 주인 어 른 ! 그는  몹시 교활하고 지 독한 놈입 니 다. 내 말을 

''양전히 듣 고  있는 동안에 싫증이 났는지 내가 화를  내는 기 미를 알 

，아  차리 고 외투를 들고 살짝 빠져 나가더 니 자취를 갑춰 버 렸 어 요 . 진 

종일 쏘 다 니 다 가  저녁 때가 되어서야 곤드레구> 되 어 돌 아 왔 읍 니 다 . 

.-술은 누가 사 주 었 는 지 ， 돈이 어디서 생겼는지 전혀 알 수가 없읍니 

•다. 어 쨋 든  내가 나쁜 것은 아 니 죠 』

『예멜리얀 • 일리 이치， 자네 그러 면 못 쓰 네 』 나는 말 했 읍 니 다 .

『자넨’ 재 미 없 을 거 6 술을 끊게, 알았나 술을 끊 어 야 해 , 다시 

취해서 돌 6！•오면 층계에서 밤을 새우게 될 꺼 야 ，난 들여놓지 않을 

테 니 까 …』 예 델 리 야 는 、이 말을 듣자 이틀은 얌전히 있더니 사音 

째 되는 날 또 빠져 나 갔읍니다.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읍 

•니다. 나는 겁이 나는 한편 그 .사 나 이 가  불쌍하게 생각되 었읍니다- 

내가 대체 그에게 무슨 짓을 했을까 하고 곰곰히 생각해 보았읍니 

다. 나는 그를 몹시 .위협했던 것입나다. 그런데 대체 어디로 갔을 

까 ? 가 없 i  것 같으니. 아무 래 도 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군. 

，함이 되어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읍니다. 이틈날 아침에 현관에 나 

가보니 그는 현관호올에서 자고 있었어요. 추위 때문에 몸을 잔 뜩  쭈 

_그리고 머리를 층계에 없고 누워 있었읍니다.

『어떻게 된 건 가 ， 예멜리 야 ? 이 게 무슨 짓이람， 대체 서 딜  갔었 ' 

나 ? 』

『실은 전에 화를 내시며 나를 방에 들여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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죠. 그 래 서  나 는  안 으 로 、들어가지 못 하 고  여기 누 운 겁 니 다 . 아 스  

따피 • 이 바 노 비  치 丨 』

나 는  은 근히 화 도  나 고  가없 게도 생 각 되 었 어 요 .

『예멜리 야, 무 슨  색 다 른  일 이 라 도  하면 어떻 겠나 ? 』 내가 말 했 읍  

'니 다.

『무엇 때 문에 층 계 를  지 키 게  되 었 나 .』

『다 른  일 이 라 니 , 무 슨  일 을  말하십 니까 아 스 따 피  • 이 바 노 비 치  ? 』 

『미 싱 일 이 라 도  배 우 면  어때 ? 그 외 투 꼴 좀  보 란 말 야 , 너 절 너 절  

다 떨 어 진  것 을  축 늘 어  뜨 리 고  층계 소 제 를  하 고  있 으 니  ! 그런 

틈  있 으 면  바 늘 로  조 금이 라 도  보기 흉하지 않게 구멍 이 라 도  기 우  

면 어 떤 가 ?  제 기 랄 , 이 주 정 뱅 이  야 .』

.그 러 자  그 는  바 늘 을  내오지 않 겠 어 요 . 주 인 어 른  ! 난  농 담 으 로  

한 말 에  그•는 겁 을  먹 고  곧  일 章  시 작 했 읍 니 다 . 당 장  외 투 를  벗어서 

바 늘 에  실 을  꿰 어 손 질 하 기  시 작 했 읍 니 다 . 나 는  그•를 뚫 어 지  게 바 

라 보 았 읍 니 다 . 1  꼴 은  엉 망 이 었 어 요 . 눈 에 는  눈 꼽이 끼 고  빨 갛 게  

충 혈 되 어  있 었 읍 니 다 . 두  손 을  벌벌 떨면서 무 슨  일 을  하 겠 읍 니 까 ?  

침 을  묻 혀  실 을  비 벼 보 기 도  했 지 만  눈 만  연 신  껌벅 거 리 고  바 늘 귀 를  

제 지  못 하 더 군 요 . 그 리 하 여  결 국  단 념 하 고  내 얼 굴 만  바 라 보 는  것 

이 었 읍 니 다 . 1

『됐 네 , 예멜리 야 ， 됐 어 . 남  앞에서 이 런 짓 을  했 다 면  자 네 목 은  벌 

써 잘 렸 을  거 야  이 고 지 식 한  사 람 아 , 농 담 으 로  한  말 을  곧이 듣

다 니 ........마 음 대 로  하 게  난 들  도리 가 있어 야 지 . 가 만 히  앉 아  창피

•를 당해서 야 쓰 나 ， 층 계 에 서  밤 을  세워 내 게 창 피 를  주 어 도  안 

되 네 … …』

‘『그 렇 지 만  나 는  나  자 신 을  잘 알 고  있 읍 니 다 . 나 는  아 무 데 도  즐 

모 가  없 다 는  것 을  ! … … 나의 은 인 인  당 신에 게 도  까 닭 없 이  화 를  

내게 해 드 려 서 … … 』•

그 는  이 렇 게  말 하 면 서  파 란  입 술 을  바 르 르  떨 었 고  눈물이 흰 볼  

•위에 주 르 르  홀러 내 렸 읍 나 다 . 그 는  눈 물  방울이 그의 턱 수 염 에  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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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달려 대 통 거 리  자  갑자기 울 음 보 를  터 뜨 려  흑 흑  느 껴 우 는  것이 었’音 

니다 . 나 는  마치 칼 로  심 장 을  여 미는것 같 은  기분이 었 읍 니 다 (나 는  

영 리 한  놈 이 군 . 나 는  그 런  생 각 은  꿈 에 도  못 했 지 ， 이 를  누 가  안 담 ，.

아 무 도  생 각지 못 했 을  거 야 ...... 예델리 야 ， 난  너 에 게 서  손 을  떼야:

겠다. 누 더 기 처 럼  돼 져 라  丨 .......) .  나 는  이 렇게 생 각 했 읍 니 다 . .

.주 인 어 른 ，더 이 상  이 야 기 를  끌 건  없 읍 니 다 .그 리 고  변 변 치 도  못히*' 

고  측 은 한  이 야기 여서 말 할  가치 도 없 읍 니 다 . 주 인 어 른 ， 당 신 은  아 

런 머 저 리 에 게  부 서 진  동 전 잎 도  던 져 주 지  않 을  겁 니 다 . 그 런 데  만  

일 내게 많 은  문이 있 고 , 그•런할이 일 어 나 지  않 는 다 면  얼 마 를  주어: 

도 아 깝지 않겠읍니다- 주인 어른, 그•런데 나에 게 는  매 우 훌 공 한  고  

급 바 지 가  하 나  있 읍 니 다 . 푸 른  바 탕 에  바 둑 무 늬 가  있 는  바 지 인 데  

이 곳 으 로  온  지 주 가  나에 게 주 문 했  지 만 너 무 吾이 좁 다 고  물렷 읍니 

다. 그 리 하 여  결 국  남 게 된  것입 니다. 아 f 든  값 진  물 건 이 라 고  나 는  

생 각 했 읍 니 다 . 뜰구치 고 물 시 장 에  가 져 가 도  아 마  5루 우 불 은  줄지 

모 르 겠 다 . 아니 그 보 다 도  이 것 으 로  께 째 르 무 르 그 의  신 사 용  바지 두  

벌 을  만 들어 보 아 야 겠 다 . 그 래 도  내 조 끼 감 은  남게 될 거 야 . 정 말  

우리 처럼 가 난 한  사 람 에  겐 안성 맞춤이 야 ，그 런 데  그•때 예 델 리 얀 누 쉬 1 

까 는  몹시 괴 롭 고  서 글 펐 읍 니 다 . 오 늘 도  내 일 도  二  다 음 날 도  알 i  

홀 류 는  일체 입에 대지 않 고  얼 빠 진  표 정 을  하 고  멍 청 히  앉 아 있 는  

것 을  보니 불 쌍 한  생 각이 들 었 읍 니 다 . 이 친 구  돈이 떨 어 지 니  저 도  

양이 되 었군. 그■렇지 않.으면 신에게 귀 의 할  생 각 을  하 거 나  이 성 을 _ 

되 찾았 을 지  도 모 르 는  일이 야. 一 아 물 든  주 인  어 른 ， 이 런 사 람 이  었 '눈 

니다. 、

그•런데 그때 대 제 일 을  맞게 되 었 읍 니 다 . 나 는  밤 미사에 참 석 했  

읍 니 다 . 집에 돌 아 오 니  예멜리 야 가  술이 거 나하게 취해 창 문 에  걸: 

터 앉 아  다리 를 흔 들 고  있 었 읍니 다. 나 는  웬걸 丨 역 시 그 랬 구 나  하  

는  생각이 들 었 읍 니 다 . 나 는  그때 무 슨 일 이  있어 트 렁 크  앞 으 로  갔  

읍 니 다 . 속 을  열어 보 았 지 요 . 아 니 나  다 를 까  바 지 는  흔 적 도  없 었 읍  

니다. 아무리 뒤 져 보 아 도  눈에 안  띄 더 군 요 . 나 는  살살이 뒤 졌 으 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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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끝내 눈에 띄지 않았.어요. 내 가 슴 은  마치 칼 로  도려 내 는  것 같았어 

요. 먼저 노 파 에 게  달 려 가 서  그•녀를 책 망 하 고  경 을  쳐 주 었 읍 니 다 ­

--그리고 예 델 리 야 에  겐 ， 술이 취해 앉 아  있 었 으 므 로  분 명 한  증거 가 

.되 었 지 만  아 무 말 도  하 지  않 았 읍 니 다 . 노 파 는  말 했 읍 니 다 .

『천 만 에 , 무 슨 소 릴  하 슈 . 젊 은  양반, 내가 바질 무 엇 에  쓴 단  말 

이 요. 내 가  그•것을 입 길 한 단 말 이 요 ?  며 칠 전 에  내 스커 어 트 도  당 

신 친 구  때문에 없 어 졌 어 요 . 어 쨌 든  모 드 겠 어 요 . 알 수 없 어 요 .』 

『여기 누 가  있 었소 ? 여기 온  •사람이 있지 않 소  ? 』

『아 무 도  없 었 어 요 . 젊 은 양 반 ， 아 무 도  오지 않 았 어 요 . 나 는  사 뭇  

집 에 있 었 으니 까요. 다 만  예 멜리 얀 * 일 리 이 치 가 나 갔 다  들 어 왔 을  

뿐 이 죠 . 거기 앉 아  있 구 려 . 그•에게 물 어 보 슈 .』하 는  것 이 었 읍  

니 다 .』

T 예멜리 야 ! 』 나 는  말 을  이 었 읍 니 다 .

『자네 내 새 바 지 를  가 져 가 지  않 았 나 ?  지 주 가  주 문 해 서  만 들 었 던  

바지 말 야 ? 』.

『아 니 요 ， 난 가 져 가 지  않 았 어 요 . 아 스 따 피  • 이 바 너 비 치 』 그 는  이 

"렇게 말 했 읍 니 다 . 이 상 한  일도  다 있 지 요 . 나 는  몇 번이 나 찾 아  보 았  

지 만 . 끝내 없지 않겠어 요 ! 예 멜 리 야 는  창 틀 에  걸터 앉 아  여전히 흔 

•들 흔 들 하 고  있 었 읍 니 다 . 주 인 어 른 , 나 는  그 앞에 있 는  트렁 크에 또  

-그리고 앉아  힐끔 그 를  곁 눈 질  해 보 았 읍 니 다 . 어 째巧 없 어 졌 을 까  

•하고 생 각 하 니  가슴이 타 는 듯  하 고  얼굴이 상 기 되 어  왔 읍 니 다 . 예 

-멜리 야 는  갑자기 나 를  바 라  보 았 읍 니 다 .

『아닙 니다■ 아 스 따 피  • 이 바 노 비 치 ， 나 는  당 신 의  바 지 같 은 것  알지 

도 못 해 요 , 그 것 을  혹시 내가  가 져 가 지  않 았 나  생 각 하 고  계신게 

아네 요 ? 』

『그 런 데  어 디 로  갔 을 까  예 멜 리 얀  • 일리이치 ? 』 •

『무 슨  말 씀 을  하 십 니 까 ， 나 는  본  일 조 차  없 읍 니 다 . 아 스 따 피  • 이 

바 노 비  치 』

.『그럼 어떻게 된 거 야 . 바 지 가  혼자서 달 아 났 단  말 인 가 ? 』

— 189 —



『어 쩌 면  혼자서 사 라 졌 을 지 도  모 르 죠 ， 아 스 따 피  • 이 바 노 비 치 』 

나 는  이 말을 듣 고  벌떡 일 어 나  장 문  앞 으 로  다 가 가  램 프 에  불 을 • 

켜 고 는  바 느 질 을  시 작 했 읍 니 다 . 우리 아 랫 층 에  살 고 있 는  공 무 원 의  

조 끼 를  눈어 고 치 는  일 이 었 읍 니 다 . 일 을  붙 잡 기 는  했 지 만  울 화 가 _ 

치밀어 가슴이 저 라 왔 읍 니 다 . 바 로  그  옷 장 을  모조리 베 치 카 에  쳐 

넣어 불 살 라  버 리 고 t 싶 은  기분이 었 읍 니 다 . 예 멜 리 야 가 . 한 짓 이 라 는  

걸 알 았기 때 문에 더 욱  화 가  치 밀어 숨이 막 힐  것 같 았 읍 니 다 . 그 런  

데 말 씀 예 요  주 인 어 른 , 사람이 나 쁜 짓 을  하 고  시끄럽 게 될 것 을  눈' 

치채게 되면 마치 폭 풍  속 의  새 처럼 되 더 군 요 .

『그건 그 렇 고 , 아 스 따 피  • 이 바 노 비 치 』

예멜리 얀 누쉬 까 가  입 을 열 었 읍 니 다 (그 •의  목소리 는  떨 고  있 었읍- 

니 다 ).

『오 늘  의사의 조 수 인  안 찌 프  • 쁘 로 호 ，1르이 치 가 요 전 에  죽 은  마부" 

의 부인육' 결 혼 했 읍 니 다 … …』

나 는  그 를  날 카 로 운  눈 초 리 로  흘 겨 보 았 읍 니 다 . 에멜리 야 는  알아. 

됐던 것 입 니 다 . 그 는  일어서서 침 대 곁 에  다 가 가  그  옆에서 무 엇 인  

가 뒤 적 이 고  있 었 읍 니 다 . 나 는  가만히 기 다 렸 읍 니 다 . 그 는  오랫동- 

안 뒤 적 이 고  나더니 ■

『없군, 아 무 데 도  없군, 빌 어 먹 을  것 ，.어 디 로  가 버 렸 담  ! 』

혼자서 투 덜 거 리 는  것 이 었 읍 니 다 . 나 는  가 만히 구 경 을  하 고  있 었  

읍 니 다 . 예 멜 리 야 는  침대 밑 으 로 '기 어 들 어  갔 읍 니 다 . 나 는  화 가  

치밀어 올 라  견딜 수가  없 었 읍 니 다 .

『뭐 야 ， 예 11 리 얀 . 일 리 이 치 ， 침대 밑 을  기 어 다 나 다 니  ? 』

내가 외 쳤 읍 니 다 .

『바 지 가  없나 해 서 요 . 혹시 거기 떨 어 져  있 나  하 고  말 예 요 .』 

『그 런 데  무엇 때 문 에 (너 무  화 가  치 밀 어  이렇,게 말 했 읍 니 다 .) 당- 

신이 나 같 은  사 람 한 테  동 정 을  하 시 요  ? 바지 무릎이 다  .떨어 지지1. 

않 겠 소 .』

『무 슨  말’씀 을  하 세 요 . 아 스 따 피  • 이 바너 비 치 ， 나 는  어 쩌면 찾아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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낸 수 도  있을것 같 아 요 .』

『흥 ， 예 멜 리 얀 .• 일 리 이 치 ， 내 말을 들 어 봐 요 .』내가  입 을  열었읍- 

니다.

『무 슨  말 씀 이 죠 ? 』

『자.네를 말 하 는 건  아 닐 세  도둑이 나 ， 사 기 꾼 이  내 바 지 를  슬쩍 훔.

쳐 갔 지 ， 신 세 를  원 수 로  갚 을  수 야  있 나 』그 런 데  말씀입 니다. 주 인  

어 른 ， 그 가  내 앞 에 서 ，무 '！:으 로  마 루  위 를  기 어 가 는  것 을  보 자  나는- 

그 만  울컥 화 가  치 밀 었 읍 니 다 . .

『아 닙 니 다 . 아 스 따 피  •이 바 노 비 치 ......』

그 는  여전히 침대 밑 에 엎드려 있 었 읍 니 다 . 한 참 만 에  야 겨우 그•는• 

밑에서 .기어 나 왔 읍 니 다 . 그•의 얼 굴 은  흘 이 불 처 럼  하 얗 게  질 려 있 었 ’ 

읍 니 다 . 그•는 일어서서 내 옆 창문에 걸 터 앉 더 니  10분 쯤  말이 없었: 

읍.니다. "

『아 닙 니 다 ....... 아 스 따 피  • 이 바 노 비 치 』 그 는  이렇게 말 하 고  느 닷 없

이 내 게 로  다 가 왔 읍 니 다 . 나 는  죄 를  지 은  것처럼 그 가  무서웠읍- 

니 다.

『그렇지 않 습 니 다 . 아 스 따 피  • 이 바 노 비 치 ， 내 가  당신의 바지를- 

훔 치 다 뇨 ， 그 런 짓 은  하지 않 았 읍 니 다 … … 』 .

그•는 온  몸 은  벌벌 떨면서 떨 리 는  손 가 락 으 로  자기 가 슴 을  가 라  

켰 읍 니 다 . 그 와  목소리 마저 떨 고  있 었_으 므 로  마치 나 는  창 문 에  못. 

박 린  것처럼 겁 에 질려 꼼 짝 도  못 하 고  서 있 었 읍 니 다 . •

『에 면 리 얀 * 일 리 이 치 , 알 겠 네 . 내 가  미련해서 부 질 없 는  일 로  그 ‘

토 록  자 넬  비 난 했 다 면  용 서 하 게 ， 그 따 위  바 지 같 은  것 없 어 져 도

상관없너U  바 지 가  없 어 진 다 고  우리들口V저 없 어 지 지 는 •않 을 테 니 까 ..

다행히 손님 이 있 어서 도 둑 질 을  하러 가지 않 고  알 지 도  못 하 는  가

난 뱅 이 에 게  구 걸 을  하지 않 아 도  그 날  그 날  밥 벌 이 는  할  수 있거

든 ....... 』내가 말 했 읍 니 다 .

예 멜 리 야 는 .오 랫 동 안  내 앞에 서서 내 말 을  듣 고  있 다 가  자리 에 앉 

았 읍 니 다 . 그 는  밤 새 도 록  꼼 작 도  않 고  앉 아  있 었 읍 니 다 . 이 름 날  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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침에 잠 을  깨 어보니 그 는  외 투 로  •몸을 감 4 고 마 루 바 닥 에  누워 있 

섰 읍 니 다 . 그 는  기 가  죽어서 침대 위에서 자지 못 한  것입 니다 . 그런 

데 주 인 어 른 , 나 는  이 때부터 그 가  싫 어 졌 읍 니 다 . 나 는  며 칠 동 안  그 

를 몹시 미 워 했 읍 니 다 . 마치 친 자 식 이  도 둑 질 을  해서 며에 사무치 

•는 모 욕 을  당한거 나 마 찬 가 지  였 읍니 다. 고 안 놈 ，빌어 먹 을  자 식 ，하 고  

생 .각 했 읍 니 다 . 그 런 데  주 인 어 른 ， 그 는  거의 두  주일 동 안  날 마 다  술 

에  취해 있 었 읍 니 다 •그 •는  자 포 자 기 하 여  술 만  마 셨 던  것입 니다. 식 

전에 나 가 면  밤 늦게 야 돌 아  왔 읍 니 다 . 나 는  두  주일 号 안  그에 게 말 

을  건 네 지  않 았 읍 니 다 . 즉  아 마  자 신 도  슬 픔 으 로  괴 로 와  했 는지 또 

는  자 신 을  괴 롭 히 고  싶 었 는 지  알 수  없 었 읍 니 다 . 그 는  드디 어 술 도  

끊 어 버 렸 읍 니 다 . 아 마  몽 땅  마셔버 렸을 것 입 니 다 . 그 리 고  다 시 금  

창 문에 앉 아  꼼 짝 도  하지 않 았 읍 니 다 . 지 금 도  잊 을  수 없 지 만  밤 낮  

사 흘 동 안 을  앉 은 채 로  입을 열지 않 았 읍 니 다 . 그•런데 힐 끗  쳐 다 보 니  

그 는  울 고  있 는  것 이 었 읍 니 다 . 어 찌 나  울 고  있 는 지  마치 눈물이 폭  

포처럼 쏟 아 지 는  것 을  자 신 도  모 르 고  있 더 군 요 . 주 인 어 른 , 예멜리 

■‘야 같 은  자기 자 신 의  불 행 을  견 디 지  못 하 여  우 는  끝 을  다 는  것 은  

정 말  못 견 딜  노릇이 었 읍 니 다 .

『며]멜리야， 왜 그 러 나 ? 』

내 가  입 을  열 었 읍 니 다 . 그 러 나  工 는  깜 짝  놀 라 며 ， 전 신 을  부 들 부  

-들 떨 겠 지 요 . 내 가  그 후  그에게 처 음 으 로  말을  걸었기 때 문 입 니 다 . 

『아 무 것 도  아닙 니다.. 아 스 따 피  • 이 바 노 비 치 』

『농 담이 아 니 네 ， 예 멜 리 야 ， 그 런 건  없 어 져 도  상 관 없 어  뭣 ’때문에 

.그처럼 상 심 을  하 나  ? 』

나 는 •은 근 히  그 가  불 쌍 한  생 각 이 .들 었 읍 니 다 . ，

『아 닙 니 다 . 그•런것이 아 닙 니 다 . 나 는  무 슨  일 이 든  하 고  싶어서 

그 럽 니 다 .』 •

『어떤  일 을  말 인 가 ? 』

T 무 슨  일 이 라 도  좋 읍 니 다 . 어 쩌 면  전처럼 무 슨  일 자 리 가  얻 어질 

.겁 니 다 . 나 는  벌써 페도쎄이 • 이 바 느 이 치 에 게  일 자 리 를  부 탁 하 러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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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 다  왔 읍 니 다 . 당 신 'i : 노 엽 게  하 는  것 은  도 리 가  아 니 니 까 요 . 아 

스 따 피  • 이 바 노 비 치  , 나 는  일자리 가 마련되 면 당신에 게 모 든  것 . 

을  갚게 될 겁 니 다 . 나 를  먹 여 주 신  은 혜 를  보 답 하 겠 읍 니 다 .』 

『그 만 둬 요 , 사 람 이 란  살 다 보 면  서 로  못 마 땅 할  때 도  있 지 만  모 두  

지 나 간  I일이 아 닌 가  ? 그 런 건  아 무 래 도  상 관 없 네 . 되 는 대 로  살 아  

가 세 .』

『그 렇 지 만  아 니 에 요 . 당 신 은  아 마  모 든  것 을 ....... 당 신 의  바 지 를

내 가  중.친게 아 닌 가  하 고 ........』

『그렇게 생 각 해 도  할  수 없 네. 자네 는 당 할  수가 없군 예 멜 리 얀  

누 쉬 까 .』

『아 닙 니 다 . 나 는  이 이 상  당신의 식 객 노 릇 을  할 수 는  없 읍 니 다 .

제발 용서 해 주십 시 오 . 아 스 따 피  • 이 바 노 비 치 』

T 그 만 둬 요 . 내 가  자 네 에 게  그 짓 을  했 다 고  했 는 가 ? 누 가  자 네 를  

쫓 아 내 던 가 ? 』

•『그 렇 진  않 습 니 다 만  내 가  당 신  집에서 얻 어 먹 고  있 는  것 은  예의 

에 벗 어 난  짓이기 때 문에 나 가 야  할  것 같 습 니 다 . 아 스 따 피  • 이 

바 노 비 치 』 ,

그 는  화 를  내 며 같 은  말을 되풀이 했읍니 다. 그는  자리 에서 일어 - 

서 자  외 투 를  어깨에 걸 치 는  것 이 었 읍 니 다 ..

'『그럼 어 디 로  갈 셈 인 가  ? 곰곰히 생 각 해 보 게  무엇 을 하 겠 다 는  

건 가 ， 어 디 로  가 겠 다 는 거 야 ? 』

『아 닙 니 다 . 이젠 실 례 하 겠 읍 니 다 . 무 숫  일이 있기 전 에  나 가 야 겠  

읍 니 다 . 붙 잡 지  마 십 시 오 . 당 신 도  전 과  같지 않 으 니 까 요 .』

『전 과  같지 않 다 니 , 무엇 이 어 떻 다 는  건 가 , 자 네 는  마치 어린애 

. 같 군 ， 혼 자  있 으 면 .신 세 를  망 치 네 .』

:『아닙 니 다. 당 신 은  외 출 할  때 면 트렁 크 를  잠그시 지 요  ? 나 는  그것 ， 

을 보 고  울 었 읍 니 다 . 차라리 나 를  놓 아  주 십 시 오 . 그리 그 함께 

있 을  때에 잘 못 한  것이 있 다 면  용서해 주 십 시 오 .』

주 인 어 른 , 그 러 니  어떻게 되 겠 어 요 , 그 는  나 가  버 린  것 입 니 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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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 진 종 일  기 다 렸 읍 니 다 . 저녁 때 엔  돌 아 오 리 라 고  생 각 했 지 만  끝니！1 

돌 아 오 지  않 았 읍 니 다 . 이 틈 날 도  사 흘 째 도  들 아 오 지  않 았 읍 니 다 . 나  

는  놀 라 고  근 심에 싸여 먹 지 도  마 시 지 도  않 고  잠 도  이루지 못 했 읍  

니 다 . 그 는  나 를  무기 력하게 만들어 버 렸 읍 니 다 . 나 는  나 훌 째  되던! 

날 밖 으 로  나 가  술집이 란 술 집 은  모 조 리 . 찾아  보 았 읍 니 다 . 그러 나 

아 무 데 서 도 그 를  발 견 할  수 가  없 었 읍 니 다 (혹 시  불 행 한  제 목 숨 을  

끊 은  것 은  아 닐 까 〕하 는  생 각 도  했 읍 니 다 (혹 시  어 느  울타리 밑 에 서  

술에 취 한  채 숨이 져 지 금 쯤 은  썩 은  통 나 무 처 럼  구 르 고  있 는  것야 

나 아 닐 까 ). 나 는  이 와  같 은  생 각 을 , 하 면 서  허 탈 한  마 음 으 로 ‘ 집 에 

둘 아  왔 읍 니  다. 이 틈 날 도  역 시 찾으려 나가기 로  했 읍 니  다.

그리 고  무엇 때문에 그  바 보 같 은  사나이 를  마 음 대 로  나가게 했 을  

까 하 고  나 자 신 을  저 주 하 기 도  했 읍 니 다 . 닷 세 째  되 던  날 새 벽 녘에. 

문이 빠 끔 히  열리 더 니 예 멜 리 아 가  들 어 오 고  있 었 읍 니 다 . 얼 굴 은  푸  

르 죽 죽 하 고  머 리 하 락 은  온 통  吾투성 이 가 되 었으며 몸 은  나 무 초 각 처  

럼 메 마 른  품이 길 거 리 에 서  잔것 같 았 읍 니 다 . 그 는  외 투 를  벗 고  트 

렁크에 걸터 앉 아  나 를  뚫 어 지 게  바 라 보 는  것 이 었 읍 니 다 . 나 는  몹시 

반 가 왔 지 만  마 음 은  더 울 적 해 졌 읍 닌 다 . 주 인 어 른 , 만 일  내 가  그 斗  

같 은  처 지 가  되 었 다 면  개처럼 죽 어 버 릴  것이지 돌 아 오 진  않 았 을  

것입 니 다 . 그 런 데  예 멜 린 아 는  돌 아 왔 던  것입 니다. 이런 처지에 있. 

는  사 람 을  보 면  정 말 .가없 더 군 요 . 그래 서 나 는  그 를  위 로 하 고  환대. 

하기  시 작 했 읍 니  다-

『예멜리 야 누 쉬 까 , 둘 아 와 서  참  반 갑 네 ， 자 네 가  좀더 늦게 돌아 웠 : 
ᄀ

다 면  나 는  오 늘 도  진 종 일  자 네 를  찾 아  술집 을 헤매 었 을 걸 세 , 4  

사 는 '어 떻 게  했 나 ？』 ' ’

『먹 었 읍 니 다 .』 '

『정 말  먹 었 나 ? 저기 카 베 츠  수 우 프 가 , 조 금  남아있너丨 . 쇠 고 기 도  

들 은  것 일 세 . 그 리 고  여기 카 베 츠 와  빵도 있 네 ， 어서 먹게 . 이것: 

이 면  다 소  요 기 는  될 걸 세 .』

나 는  그에게 먹 을  것 을  내 주 었 읍 니 다 . 그 러 그 는  어 떻 겠 어 요 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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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치 사흘동안이나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입에 .쑤셔 넣겠지요，배» 

가 고파서 저에게로 온 것입니다'.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

사이 에 나 의 마음은 풀어 졌읍니다. 나는 뛰 어 가서 술이 라도 사다주 

고 싶은 생각이 들었읍니다. i

『그것으로 이젠 끝내세. 이제는 자네에게 화를 내지 않겠네. 斗 

시는 상심을 말게.』

나는 술을 받아 왔읍니 다.

『예멜리얀 • 일리이치, 제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한 잔 들게，들 

■ 지 않겠나? 아마 몸에도 좋을걸쎄.』 '

그는 손를 내밀었읍니다. 그는 재빨리 손을 내밀어 컵을 잡았자: 

만 곧 손을 멈추고 잠시동안 가만히 있 었읍니 다. 그는 컵을 들어 

입으로 가져가려다 소매에 술을 쏟아 버 렸읍니다. ■그리 고 다시 테‘ 

이블 위에 잔을 놓았읍니다. '

『어 떻 게 된건 가 예 밀 리 안누쉬 까』

『아무것도 아닙니다. 아스따피 • 이바노비치.』 .

『마시지 않 겠 나 ?』 f

『네，술을 마시지 않으려 고 합니 다 .』

『그럼 아주 결심을 했단 말인가? 그렇지 않으면 오늘만 안 마시: 

겠다는 말인가.』

그.는 말이 없었읍니다. 그는 맥없이 손으로 턱을 고였읍니다.

『왜 그러 나 어 디 병 이 라도 났나，예 멜리 야 ?』

『네 • 마음이 울적해서 그럽 니 다 .』

나는 그를 부축하여 침대에 뉘 었읍니다. 그는 정말 병이 난것 같- 

았읍니다. 온몸이 불덩 어 리 같고 부들부들 떨고 있 었읍니다. 나는 

진종일 그의 곁에 앉아 있었지만 밤이 되어 더욱 '악화되었읍니디-. 

나는 그를 위해 즈바스에 버터와 양파와 빵부스러기를 넣어 죽올 

끓여 주었읍니다. _

『빵죽이니 들어봐요. 아마 기분이 좋 을 거 야 !』

하고 말했읍니다. 그러 나 규-는 고개를 저었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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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T아 닙 니 다 . 오 늘 은  아 무 것 도  먹지 않 겠 어 요 .』

나 는  차 를  마련해 주 느 斗 고  노 파 까 지  못견디 게 굴 었 읍 니 다 . 그러 

나  그의 병 은  좀 체 로  낫지 않 았 읍 니 다 . 나 는  몹시 걱정이 되 었 읍 니  

다 . 사 흘 째  되 던  날 아침에 의 사 를  부르려 갔 읍 니 다 . 근 처 에  꼬 스 또  

. 쁘 라 보 프 라 는  의 사 가  살 고  있 었 죠 . 그 는  내 가  보 쏘 야 긴 씨  대 에 있 을  

때 알게 되 었 으 며 , 병 을  치 료 해 준  일이 있 읍 니 다 . 의 사 가  와서 진 

말을 했 읍 니 다 . ,

'『아 니 , 이거 야 단 났 읍 니 다 . 일부러 나 를  부 르러 올 필 요 도  없 는  

걸 요 . 기 분 상  가 루 약 이 라 도  먹 이 지 요 .』

그러 나 나 는  가 루 약  같 은  것 은  먹 이 고  싶지 않 았 읍 니 다 . 의사의 말 

을  농 담 으 로  생 각 했 기  때문입 니 다 . 나 는  그의 얼 굴 을  바 라 보 았 읍 니  

다 . 뇨 의  눈 은  한 없 는  슬 픔 게  잠긴채 나에 게서 눈 을  떼 려 고  하지 않았 

.읍 니 다 . 그 런 데  내 시 선 과  마 주 치 자  그 는  곧  눈 을  내리 잘 았 읍 니 다 . 

『아 스 따 피 • 이 바 노 비 치 』 . ‘

『왜 그 러 나 ， 예 멜 리 얀  누 쉬 까 ? 』 . '

T 만일  내 외 투 를  뜰꾸치 고 물 상 에  가 져 가 면  몇 푼 이 나  받 을 까 요 . 

아 스 따 피  • 이 바 노 비 치 』

『글 쎄 ， 잘 은  알 수  없 지 만  어 쩌 면  3루 우 불 쯤 은  줄 거 야 .』

그러 나 막 상  그런 물 건 은  가져 가 도  한  푼 도  주지 않을  겁 니 다. 그 

_뿐  아니 라  그 런 것 을  들 고  나 왔 다 고  실 컷  조롱이 나 당 할  것 입 니 다 . 

나 는  어 리 석 은  사 나 이 의  정 직 한  마 음 씨 를  알 고  있기 때 문에 위 로 가  

-될까 하여 그 렇 게  .말 했 을  뿐 입 니 다 ..

『아 스 따 피  • 이 바 노 비 치 ， 그렇지 만 나 사 라 면  3루 우 불 은  너 무  하 잖  ' 

아 요 .』

『글 쎄  모 르 겠 네 ， 그 렇 지 만  이 것 을  가져 간 다 면  처 음 부 터  3루 우 불  

은  요 구 해  야 하네 . 』 1

예델리 야 는  잠시 말이 없더니 다 시 금  나 를  불 렀 읍 니 다 .

『아 스 따  피 . 이 바노 비 치  니 1 

『왜 그 러 나 ? 』 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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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내가  죽 거 든  누 더기 외 투 를  팔 아 주 세 요 . 그 것 을  입 힌 채 로  매장 

하지 마 세 요 . 이 대 로  묻어 주 세 요 . 그 것 은  값 어 치 가  있 는  것이니 

까 도움이 될 거 에 요 .』

주 인 어 른 , 나 는  이 말 을  듣 자 _ 슬 픔이 복 받 쳐  올 라  아 무 말 도  할 

牛  없 는  심정 이 되 었 읍 니 다 •. 그 는  . 임종의 괴 로 움 이  시 작되 었읍 

니다 . 다 시 금  말없이 한  시간이 지 났 읍 니 다 . 나 는  또 다 시  그의 얼 

굴 을  바 라 보 았 읍 니 다 . 그 는  나 를  뚫어지 게 바 라 보 고  있 었 읍 니 다 ■ 

그 런 데  나 와  눈이 마 주 치 자  다 시 금  눈 을  떨 구 었 읍 니 다 .

『물이 라도 좀  마시 려나  ? 』

『네 , 좀  주 세 요 ， 고 맙 습 니  다 .』

나 는  그에 게 물 을  마시 게 해 주었읍니 다 . 그 는  꿀껴 하 고  물 을  마  

:셨읍니다. _

『정 말  고 맙 습 니  다-』

'『그밖의 무 엇 이 라 도 … …』

『아 무 것 도  필 요  없읍니 다. 다 만  나 는 ....... 』

_『무 엇 인 가 ? 』

『저 ........』

'『뭐 란  말 인 가 .』

『바지 말 씀 예 요 ........바 로  그 ........ 그 것 은  내 가 훔 쳤 어 요 ........ 』

:『하 나 님 께 서  용서해 주 실 거 네 ， 자 덴  정 말  불 행 한  인 간 이 었 어 . 제 

발 마 음  편히 저 세 상 으 로  가 요 ....... 』

나 는  이 렇 게  말하 면 서  숨이 막 히 고  눈물.이 마 구  쏟 아 졌 읍 니 다 . 

나 는  외 면 을  ’하려 고 했 읍니 다.

『아 스 따 피 • 이 바 노 비 치 』 (

예 멜 .리 야 는  아 직 도  내게 할  말이 낳 아  있 는  것 같 았 읍 니 다 . 그 는  

•일 어 나 려 고  몹시 애 를  쓰면서 입 술 을  파 르 흐  떨 고  았 었 읍 니 다 . 그

는  갑자기 얼굴이 붉 어 지 더 니  나 를  만히 바 라 보 았 읍 니 다 ............그러

지' 다시 얼굴이 창백 해 지 고  몸이 죽■늘어지 더 니 목 을  뒤 로  젖 히 고  

■숨을 길게 내 쉰 다 음  영 혼 을  하나님 께 로  ■돌려 보 냈 읍 니 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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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 …편집 후 기 …□

〇 … 장 마 가  유 난히 일찍 걷 히 는 가  했더니 수 은 주 는  연일 35도 를  

오 르  내 린 다 . •

일 은  산 적 해  있 는 데 도  마 음 은  하 루 에  열 두 번씩 바다행 비행기 

도 타 고  기 차 도  탄 다 . 이 도  저 도  안 되 니 까  이젠 얕 으 막 한  시 냇 물  

에 라 도  발 을  담 그 고  여 름 을  이 겨 보 고  싶 다 .

〇 ...8월 . 이 달 은  감격의 8 . 1 5 가 있 는  달 이 다 . 8 . 15해 방  27주년 

을  맞 는  지 금 ， 우 리 는  새 마 을 운 동  등  근 대 화 운 동 을  벌 이 며 ， ♦ 력  

안 보의 전 열 을  가 다 듬 고  있 다 . 8 • 15해방  27주 년 을  ’ 맞 아  우리 의 

새 로 운 .결 의 를  다 짐 하 며  새 세대 에 게 그 날의 산 모 습 을  보 여 주 고  

우리 민 족 와  앞 날 을  생 각해 보 는  기 회 를 갖 는 다 .

안 병 욱 님 의 「통 일 과 업 과  우 리 의  자 세 」는 그런  의 미 에 서  일 독 을  

권 하 고  싶 다 . < 임 〉

〇 ••공 군 치  편집의 바 통 을  새 로  물려 받 았 다 .

편 집 하 는  사람이 달 라 지 면  책 도  달 라 져 야  한 다 는  것 이 당 연 한  

지 론 이 나  이처럼 특 수 한  여、건에 놓여 있 는  잡지의 편 집 은  그  나 름  

대 로 의  고 민 을  안고  있 기 가  마 련 이 다 .

- 쌓여 있 는  애 로 점 과  문 제 점 을  하 나 하 나  들 어 가 면 서  좀더 읽 히 

우 는  책 , 기다려 지는 책 을  만 들 어  보 고  싶 은  것 은  솔 직 한  편 집 자  

의 열 망 이 다 .

◦ … 이번 호 의 ’ 편 집 에 는  크게 관 여 를  못 하 였 는 데 도  편 집 후 기 를  쓰  

라 는  미 스 들 의  억.척스런 요 구 로  인하여 팬 을  잡 았 다 . 조 금 은  미 안 한  

일 이 다 . 그 러 나  어떤 변혁이 없 는 ， 편 집 자 의  의 도 가  게 재 되 어  있 

지 않 은  책의 후 기 를  쓴 다 는  것 도  바 캉 스 를  못 간  요 즈 음 처 럼  원 가  

모르게 짜 증 을  배가시 켜 주 는  불쾌 지수의 하 나 가 ' 된 다 .

◦  …사 람 들 에 게 는  반드시 타성이 있게 마 련 이 다 . 좀더 객 관 성 을 띄  

고 한  번씩 자기 와  자기 의 주 위 를  관 조 해  볼 필 요 가  있 다 . 내 가  정 

당 하 다 고  생 각 하 고  있 는  것이 객관 성 이  있 는 가  ? 나의 지 식 과  경 험 

의 한 계 가  어 디 까 지  인 가 ?  나 는  타성에 의 하 여 , 관 습 에  얽 매 어  그 

대 로  사 물 의  관 단 을  하 고  있지 않 는 가  ? 등 등 에  걸쳐 한  번씩 반 

성해 볼  필 요 가  있 다 . 바 통 을  받 은  편 집 자 로 서  이 러 한  반 성 으 로  

책 을* 꾸미 는  ■ 일에 나 서 고  싶 다 . < 전 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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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임 314단 군종감 주 영복 참모차장 예방

신임 314단 군종감이 인사차 공 군 본 부 로  주 영복 참 모 차 장 을  예방 

하였다.

공군본부 교회 기공식

6월 31일 공 군본부에 서 는 옥 만호 참모총 장을 비 롯한 관 계 참 모 와  

장 병 다 수 가  참석한 가운데 공 군 본 부  교회 기공식이 거 행 되 었 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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